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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을 내 면 서

。1 冊子는 當院이 後擾하고 延世太 및 西獨 윤헨大가 共同 主管한 第

11 次 韓 · 獨學術會議 (1990.7.3"-'4 , wildbathkre니다1 ) 에서 發表된 主

題請文과 各種 워크갚을 통한 主흉흉 浩動p3容 등을 繹合 · 整理한 것겁니

다

특히 同 行事가 獨適의 貨網·經濟·社會統슴條約이 發效 (7. 1)된 時點

에서 開{崔되었을 뿐만 아니라 獨適統一파 맞물려 EC統合이 加速化되고

있는 狀況임을 散案할 때， 유럽의 新國際蘇序 改編에 關한 좋은 參考資

料가 되리라 믿는 바입니다.

또한 獨速統一과 韓半島 統一問題를 國內外的 諸但II面에서 相互 lt較 ·

檢討함으로써 우려의 統一問題에 대한 狀況認識과 統→政策 樹立에 必要

한 基鍵資料로서 活뮤]펼 것으로 期待합니다.

여기에 收錄된 內容과 國內外 學者들의 主張이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致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韓 · 獨學術會議들 비롯한 韓 · 獨間의 相互

友好協力關係가 韓半島의 統一問題 解決에 있어서 적은 보댐이 되기를 법

니다.

1990· 12.

調 훌 昭 究 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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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部

韓·獨 範함會룹훌 關聯 活動內容

(出張結果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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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般事項

1 . 出張 텀的

。 독일통일 추진과 유럽統合 작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學術

次元에서의 공동연구를 통해 분단국문제 解決을 위한 相互協力 방안

을 모색하였음.

。 이와 關聯한 학술회의 및 워크싶 · 짧談會 開{崔內容은 다음과 같음.

日 字 地 域 行 事 內 fε←'{.

6.29 비 엔 나 。 오λE 리아 國際問題冊究所 워크싶

7.3-4
문헨 ( Wildbad

。 제 11 차 한· 독학술회의Kreuth)

7. 5 서 베 를 린 。 전독문제연구소 서베를린분장실과의 간담회

7. 6 동 베 를 린 。 독일은행 總載 및 동독외무성·경제성 간부

와의 간담회

7. 9 료츠 。 전독문제연구소장과의 간담회

7.9-10 멘 체 < 타 。 제 3 차 한·영학술회의

。 특히 독일통일문제에 관한 각종 文歡資料 등을 수집함으로써 韓半島

問題 解決에 원용할 수 있는 통일정책의 개발에 活用할 수 있게 되

。J 르L
끼J、 t그 -

。 한·독학술회의， 워크갚 參加者들과의 갚은 유대관계 및 각종 非公式

會議를 통해 상호 우호친선 관계를 도모함은 물론， 양국관계의 이해

증진에 努力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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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國際問題專門家， 동독의 판료충 및 현지교민 · 유학생 등과의 銀

談햄를 계기로 하여 우리 政府의 통일노력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

파國의 대외지지 기반올 확충하는데 71 여히였음.

2. 버 張 者

姓 名 }딴 k짧 q?‘l; JI없 1SL f챔 考

김 달- 중 연세대 교수， 동서분제연구원장

김 학 은 y 동서문제연구원 부원장

정 구 현 ’ , 동서문제연구원 간사

서 진 영 고려대 교수

안 청 시 서울대 교수

민 충 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용 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보좌관

설 Tjir;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보좌판

※ 빅-태규 ( 연세대 교수 ) : 학술회의 참석

3. 버張地城 및 主要日程

。 期 間: 1990. 6. 27 '" 7.12

。 짧問國:오스트리아， 동-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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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日程 內容

日 字 日 /뽑 內 $ 主要接觸對象者

6.27 (쉬 。 서울 출발

。 파리 도착

6.28 (목) 。 파리 출발

。 비엔나 도착

6.29 (금) 。 비엔나 워크갚

니口 時 : 6.29 09:35""" 14:00

- 場· 所 : 국립오AE리아 국제문제연구소 Prof.Dr.

회의실 Hanspeter

- 主 題:유럽의 변화와 동·서관계의 Neuhold 소장，

신국면 Dr.Hans Plat

- 參席者 Neuhold소장 등 14 명 tner

。 대한항공 비엔나 취항 기념 리셉션 參加

니口 時 : 6.29 19:00 ,...., 21 :00

- 場 所 : 비엔나 힐튼호텔 이장춘 홈오스E

- 參席者 5 명 리아대사， 조중건

- 비엔나 거주교민 接觸 및 韓國情勢 論議 대한항공 회장 등

。 비엔나지역 교민 간담회

- 日 時 : 6.29 21:30 ,...., 23:00

- 場 所;고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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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H *탤 아l ?￥ 主풍양接1뼈對象者

~ 參I，힘;해;~ : 띠 엔니- 거주 교민대표 15 멍

6.30 (토) I 0 비엔나시내 시찰

7. 1 (일) I 0 비 엔니 출발

o 윤젠 도착

o 윤헨시내 시찬

7. 2 (웰 I 0 윤헨대 總長 爛 리셉선

- /::1 fJ• 7. 2 10: 00 rv 12: 00

~ 場 i.9?: 윤헨 대 세미 나실

- 參f，혐춰 윤헨대 간부 빛 한 · 독희-숨희의

關f系者 등 17 명

Steinmann 윤헨

대 총장， Gum­

pel 교수( 동남유

럽 경제사회연구

소정)

O 힌 · 꼭학술회의 *'1겨]A} 시전 긴-단회

- Li n~i:: 7. 2 19 :00 rv 21 ’ 00

- 楊 l까 '.Peyernsee Bier - cafe

~ 參꺼7춰 cumpel jj7_수， Kindf~rman _llL수

Kinderrnann

(국제판게연구소

장)

빛 I Dr. Schon£el-

4따|패뻐 參l，lE춰· 12 영 der 등

7. :3 (화) I 0 제 11 치- 힌 · 꼭희 숨회의

-7·4 (수) I - 場 所 Wildbad Kreuth Hanns - Seidel

재만 떤수윈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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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字 日 程 內
아.

'f:l- 主要接觸對象者

- 主 題 EC 통합 및 소련 · 동구의 變黃과 ,Steinmann 윤헨

분단국 통일문제 |대 총장

- 主 管 :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 김달중 ) I Lange Hanss-

윤헨대 동남유럽 경제사회연구소 I eidel재단 정치

(Gumpel) 담당 이사 등

윤헨대 국제관계연구소 (Kinderrna­

nn)

- 參席者 : 한 · 독학자 및 전문가 45 명

。 한 · 독학술회의 韓國個l 옳席者 銀談會

- 日 時 : 7. 4 20 :00 rv 21 :00

- 場 所 : Wildbad Kreuth 인근 cafe

- 參席者 : 김달중 교수 등 11 명

7. 5 (왼 | 。 윤헨 출발

。 서베를린 도착

。 서베를린시 Gerhard Kunze 정치담당국상 IGerhard Kunze

主{崔 午餐

- 日 時 : 7. 5 13: 00 ,....., 14 :40

정치담당국무상，

박동규 주서백림

- 場 所 Intercontinental Hotel I총영사

Dachgarten

- 參席者 : 한 · 독학술회의 韓國 및 西獨{]ljJ

參加者， 서베를린지역 親韓 관계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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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字 日 程 內
:끈?

1"f. 主婆接때해對짧者

----
o 전똑문제연구소 서배룹런분실정피의 ，짧談會

- E:l r판 7.5 15:00 ,,-, 17:00

• 냈JlJT :전독분지l 연구-소 서 HJ1블린분심

會i鐵室

- 參l챔者‘ Dr.Holzweissig 분실장 능 13 명

。 서베룹런지역 교빈 간담회

- 티 땀 7. 5 19: 30 "-' 22 :00

- 場 所:한일관

- 짧l챔者 : 30 명

7. 6 (금) I 。 동베릎린 워크삼

- 日 時 7. 6 09:30"-' 14:00 Prof.Dr.Knir-

- 場 所 : 동떼를린 호텔 I sch

- 훌席者 :독일은행 총재， 동꽉은행l 관제자. IAxel Osenberg

동독외무성， 경제성 간부 등 25 명 IEdgar Most

- 會購內容 : 독일의 經濟統合5'-1 韓 · 獨과의 경 I Dr. Dube둥

제협력 전망

- 워크갚후 독일은행뻐u이 준비한 午餐 參지J]

。 동베를린시내 시찰

。 독일은행 총재 주최 만찬

- 日 時 : 7. 6 19:00"-' 19:30

- 場 所 : 동독인민의회 의사당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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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字 日 程 內 t냥‘’
-t:l- 主要接觸對象者

- 參席者 : 한 · 독학술회의

대표단

한국 및 서독측

。 체코슬로바키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관람

- 日 時 :7.6 20:00 ,,-, 22:00

- 場 所:동독 국립오페라하우스

- 參席者 :독일은행 총재 등 12 명

7. 7 (퇴 | 。 동독 산수치 궁전 관람

。 동독 포츠담시내 시찰

- IF 포츠담』회담장소 방문

7. 8 (일) I 。 서베를린 출발

。 본 도착

。 본시내 시찰

7. 9 (월) 。 신동원 홈獨大使 면담

- 日 時 : 7. 9 10:30"-'11:30

- 場 所:대사 집무실

- 參席者 : 대사， 정무과장， 통일원 직원 2 명

。 Detlef Kuhn 전독문제연구소장 면답

- 日 時 7.9 14:00"-'15:30

- 場 所: 소장 집무실

- 參席者: 소장， 통일원 직원 2 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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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字 H 끼孔 PJ ?￥ 깅은핑 }뿔 f~때對象者·

김병숙(똥익)

7.10 (화) 。 본시내 1[1싸짧

。 政j띔캘k TIf센터 l상문 및 지료수집

7.11 (수) 。 본 출발

o 프링-크푸근 E 도착

。 표랑크푸르E 출1말

7.12 (목) 。 서울 도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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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活 動 內 容

1. 오스트리아 國際問題冊究所 원크갚

가.擺 要

。 日 時 1990. 6.29 09:35'" 14:00

。 場 所:국립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소 회의실

。 主 題:유럽의 변화와 동·서관계의 신국면

。 參席者 ( 14 명 )

- 한국측( 7 명 ) : 김달중( 연세대 ) , 김학은( 연세대 ) , 안청시 ( 서울대 l

서진영(고려대) , 최맹호(동아일보 주비엔나 특파

원 ) • 김용재 ( 통일원 ) , 설 충 ( 통일원 )

- 서독측( 7 명 )

Hanspeter Neuhold ( 소장， 비 엔나대 교수 )

Hans Plattner (외무성， 서구국장)

Hanspeter Manz (외무성， 동구국장 )

Josef Magerl (외무성， 아주국장)

Paul Luif (동연구소 연구위원， 동·서유럽전문가)

Woltraut Urban (여， 한국 · 대만 드。의 경제전문가)

otmar Hall (동， 분단국 통일문제 전문가)

나. 主要 討議內容

<김 달 중>

。 동·서독 統合推進 상황은 直·閒接的으로 남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펴



있으며， 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o 현재 동팍아정세는 유동적이며， 특히 『한·소정상회담』이후 韓뼈의

대증 · 소판계 증전이 예상되는 한편， 힌국의 Jl止힘초義!밟l家와의 經濟

i값力이 가속펠 것으보 展필됩 .

힌국의 'I껴f빵는 다수여당의 좁빔으로 인해 安)£뇌어 있으며， 이는

곧 經.濟成J풍의 계 기가 될 짓임.

。 北韓이 아직까지 소 · 동구의 짱흉표홉 A짧勢플 외변하고 있을 뿐딴 아

니라 체제유지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칠국에는 l'Jm放政策을

취할 수밖에 없읍.

<Josef Magerl >

o 고르비-효프의 블라디보스톡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이후 소련의 대

아 · 태지역 政策이 j急變하고 있으며， 내년중 교르비-효프의 일본 방

문이 推.進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

향후 일·소핀계의 展望파 이애 따프는 풍북아정세에 대한 影響은

어떠한지?

<김 달 중>

。 고르바효프는 유럽정세가 東歐變짧파 웅서군측의 영향 등이1 따라 대

채로 自身의 의도대로 整理되어 가끄 있다고 보기 때문애， 장기적

으로 보면 소련이 대아·태정책애 증접올 둘 것으로 보임.

。 몰타 미 -소정상회답 ('89.12) 이후 미 · 소는 세계정세 運營애 대해

개략적으로 相互 合意히지 않았나 추측되는 바임.

o B 本은 현상유지정책을 추구하면서 미·일판계를 최대한 利깨，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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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아공영권』의 구상을 재현시키려 애쓰고 。1 .9..
.M디

。 어차피 미·소간의 상호 군사력 감축 동으로 인해 이들의 아·태

지역에 대한 影響力이 減少될 것이므로 일본은 ASEAN 등에 파

고드는 한편， 美軍 減縮에 의한 힘의 공백을 대체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 影響力도 증가시키려 하고 있음.

<안 청 시>

。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축이 東歐團보다 훨씬 늦게 推進될 것이나， 韓

半島 情勢에 있어서는 교차송인과 관계 정상화 가류가 조만간 냐

타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亦化統‘路線듬 고수하고 있읍에로 불구하고 韓國응 대북한

관계개선을 로보하고 있으나， 北韓의 개방거부 자세가 障&體因으로

작용하고 있읍.

따라서 우리는 소련이 북한에 대한 開放·改華壓力을 가중시김무록

써 한반노 정세 만정에 협력해 추갈 바라마지 않음.

<Otmar Hall>

o 東歐의 시장경제제노록의 변화 과정을 어떻게 보는가?

。 한국과 통구제국간의 經濟없力 展望은 어떤지?

。 샌표란시스코 『한 · 소정상회담 』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음 아닌지，

南北韓閒의 經灣協力 전망은?

<김 학은>

。 韓國에서의 경제성장기간을 60 ，年代， 70年代， 80 年代로 크게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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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데，

60 년대 빅정희대봉링은 댄팎쐐越體 flllJ둡 유지히-기는 히-였으니 그 때

문에 경제문제에 깨달려 정봉성을 l값파받으려 하였으며 그 같은 결

피 經濟}Jxl갖으l 임깐}을 p~ ，꺼했다 jl 볼 수 있음.

o 빅 대통령은 ,n- j싫經濟爛 tllU의 육성보다는 산업 -rL조 조정 정책윷 팡히1 경

세성장윤 i機j훨 81 였뉴더1， 예컨대 시상강제제노는 상기간에 김차 운용

힌 반만애 f월;;jI: -t1Jj강의 육성은 단기간에 걸차 推if£하였만 갓임·

o 이는 60 년대 국내 밤讓率이 극히 시조했가 때분얘 外쩔導入을‘ 풍

송n 投資與件음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있으며. 70 년대 이후 국내 해i

뽑책X이 15-- 20 %보 上챔~히가애 이표자， 종화딴공업 投資들 폼해 정

부가 經濟l뼈;뚫을 주도해 나갔읍.

o 60 년대 일본의 경제성장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이 電化學投寶에 치

중하다 보니 인플레 등 성정 부작용파 힘 7111 海外m揚閒쩌 I이 정실

하기에 이묘렀옴.

- 72 년 8.;\ IJ 평화동일외교정책』선언읍- 통해， 政府는 대공산권 ‘간’­

:.:>-개방정책읍 l뼈l 때， 해외시장 확대를 추구힌 Uj 있음.

。 韓關의 정제성징은 週:4-: 1꺼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아져 왔으나 80

년대 이후 정부 개임을 網小해 나가려는 정향 때문에 한국의 經

濟備造 기1편 작압이 진통을 겪Jl. 있는 것임-

<김 달중>

。 한국의 경제구조는 對日 依存度가 심회되는 문제점 때문에， Know

how룹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東歐’詩園과의 경세 - 기술협력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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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增大되고 있음.

한국의 경제는 일본으로부터는 공작기계 등 생산재를 수입하는데

비해 美國에서는 商品飯賣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對日 賢易*

字l隔이 커지는데 비해 對美 賢易은 黑字를 나타내는 문제점을 안

「 이.Q..
~ λ}， C"

。 과거 한국은 저임금， 저환율， 저금리의 3 low 의 장점 (生塵品의 저

가)을 가졌으나， 이제 그 장점은 사라지고 새로운 經濟跳醒을 위

해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을 발달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New

Technology 보유국가들인 東歐를 주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1
n

。 소련은 방법상의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짧定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지어 東歐諸國들은

미사일의 고체연료(美國은 액체연료인데 성능이 뒤짐)에 대한 기

술이전과 共同開發 등을 提議해 오고 있음.

。 북한 경제에 있어서 技術의 공헌도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聲

展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임.

<서 진 영>

。 IF 한·소정상회담』에 임한 고르바효표의 의도는 한·소관계의 正常

化와 남북간 緊張鏡和 支援에 있었지만 미 · 일의 대북한 接近을 공

식화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하겠음.

。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加入하는 것이 우리 政府의 기본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이라고 거부하면서 IF 1 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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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의한 유엔공동가입』方案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 서독 統-에서 증명되듯이 2 개 독일의 인정이 분단 고

착화로 띤잔되지는 않았읍.

우리는 남북한의 상호 피차승언을 통해 政治l때 緊張鍵和뜰 도모하

는더l 주럭하고 았으며， 그런 의미에서 『한 · 소정성회담』이 크게 기

여할 것으로 봄.

<김 달 중>

。 남북한파 동 - 서독은 2 ，'X太버k後 분단되었으나， 현재 獨週統}은 목

전에 와있고 남북예벤도 統合되었는다l도 납북한판계는 별디른 진전

이 없읍.

남북에멘도 유엔에 각기 가입하였어도 統一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北韓이 우리정부의 『유엔동시가입』주장을 If' 2 개의 조선』책동이라

고 非難하는 것은 논리상 일리가 있어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문제

가 있음.

。 그런데도 중국만이 북한의 主張을 지지， 한균파의 公式 a인인 관계개

선 推進을 기피해 오고 있는대， 이는 f'r 따때f원導l홉이 金디成파- 같은

혁명원로세대인데다 대만과의 政治t8 판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

기 때문엄.

。 이는 충국이 II 1 국가 2 체제』를 르는張하는데 비해， 대만은 Ii' 1 국

가 2 정부』론을 주장히고 있어 한국에 대한 승인은 南北輝政府의

동시 승인을 의미， 대만측 주장을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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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peter Manz >

。 소련이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北韓開放을 恨進시키기 위해 북한

에 대한 原油供給을 減縮내지 중단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9,.는

。 소·북한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변， 이 같은 상황이 중국·북한관계

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향후 亞·太地域情勢는 어떻게 될 것

인가?

<최 맹 호>

。 소련이 북한에 대한 原油供給을 감축했다는 報道는 사실이 아닌 것

으로 판명되었으며， 오히려 군사사절단의 교환 퉁 軍事的 個l面에서

의 유대관계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얀 청 시>

。 소련이 한국과의 經濟·外交的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도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협소관계는 계족 維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분에 동

북아에서익 급격한 情勢變化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록 뇨임.

。 더욱이 북한은 군사동원체제이기 때문에 體制維持에 따루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록 판단됨.

결국 북한은 체제유지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변혁수용 가능성은

콕히 種釋하며， 장기적인 個l面에서만 가능할 것임.

。 한반로 정세의 緊張鏡和를 위해서는 소련뿐만 아니라 미·일이 북

한과의 關係增進을 통해 북방개방을 유토하는 수밖에 없드며， 이러

한 方法이 가장 合理的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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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은 한재 힌국괴 같은- 능-적 시-회의 ~願이 전혀 없는데， 띤저l

A]l비후 암바로 스탈린시l도가 01 식퍼 01 獨꿨趙 1liU후 일관히l 왔기 때

문에 북한 住미륜은 11] ，IlL김 각이 〉김섣암하l 없늠 상황입.

6] *1해;왜 ;낌은- 외놔 ’ l’ V 시정， 'h댐Ii交流가 불가능하/] 때문에 ;i-J]

세유지도 가능한 뽑민 아니바 소식씌인 IX짧‘j뿜力이 성상힐 수 없

는 분위 7] 임.

o 따라서 김일성정권이 꽉힌읍 Ir' 사회수의 낙원』이라고 :::1::張하변서 住

t한들이l 꺼，] J?-i힌다l 익 춤성읍 강요히고 있어도， 실제 과거 티따U꽁代에

비해 생활향상이 이누야셨기 때문-애 住퍼들익 불만은- 적다고 불- 수

0 1..'ζL
λJ， n'

。 북한은 東歐變잖i파 한 · 동구권 관계증진이 납진전되자 작년이후 동

-7- 유학생 3, 000 여염뜰 팔라 틀였으며， 심지어 소띤애서 조차 소

환， 同盟園들로부터의 Jl.립을 지초하고 있읍.

o 북한의 변혁요델은 CD대부분익 E한歐諸j뼈에서와 싼은 민주작 젤차에

외 한 변화 @루마니아와 같은 합쩨;暴發on 따룬 i딩('밟 뼈壞 @증국

과 잔이 il&tb的 변화들 거듀L한치l 經濟l’에 改짧만을 시도하는 정우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군부 쿠데타 가능생도 排|徐

힐 수 없이 에측 꼴허의 상황에 놓여 있윤.

o 유럽통합이후 스위스 ? 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립국의 j흉1*는 어떻게 펀

할 것이며， 특히 유럽주둔 미 · 소군의 搬收問題는 어떻게 정리될 것

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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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peter Manz>

。 고르바효프의 經濟改휠 성공여부는 함부로 속단할 수 없지만 소련

체제의 경직성과 보수파의 반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

이며， 심지어 고르바효프의 실각사태까지도 예상할 수 있으나， 共庫

主義 體制로서는 현 난국을 타개할 별다른 뾰쪽한 대안이 없다는

데에 소련의 고맨이 。 J .Q..
/ιD

。 폴란드가 충격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IW價暴購( “살인적인 인플레" )

을 잡은데 반해， 소련은 점진적인 改華을 추진하고 있으며， 헝가리

는 이미 서방측제도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으나， 세가지 경우 모두

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露울하고 있음.

。 헝가리와 폴란드의 改黃이 평화적인데 비해，루마니아가 아직까지

混亂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政治的 정통성의 문제라 할 수 있음.

<Plattner>

。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을 가속화 시킬 것이나 東歐가 빠진 西歐만의

統合은 역시 유럽정세의 安定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EC , EFTA 는 물론이고 NATO 와 바르샤

바 조약기구도 변화될 것이며， 罷極的으로는 CSCE ( 전유럽안보협력

회의)도 새로운 유럽공동체 形態로 재편되리라 보며， 어떠한 경우

에라도 統一獨週의 중립 가능성은 繹鐘하다고 하겠읍.

。 통일독일이 NATO 에 殘留하드라도 소련의 주장대로 타국 침략이 불

가능할 程度의 規模， 최소한 독일내 미 · 소 주둔군( 39 만명으로 合

意 상태 임 ) 규모로의 독일군 減縮問題가 새 로운 현안과제로 부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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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임.

。 통일독일은 European Community의 ￡표設에 努力올 경주1 東歐 재

건에 필요한 정제적 부담을 감소허-려 들 것입.

<Poul Luif>

。 유럽이 統合되떤 스위스 · 오스트리아 등 증쉽국가의 意l헤가 退띤되

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겠지만， 世챔깎쭈n외 安金의 維E￥c.}는 측면

에서는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음.

。 92 년애 실현되는 EC 통합은 더 나아가 EFTA (유럽자유무역기구)

組織까지 吸收할 것이여， 접국 챔力하고 통합된 서구는 동구 지원

을 통해 유럽공동체를 지향해 나갈 것으로 보임.
9

<Urban>

o 東歐는 상대적으로 西歐애 비해 GDP , 인구 똥이 적기 때문에 일

종의 開獲庫짧행家 (Industrial Countries) 라 할 수 있으며， 동

구에 대한 서구의 지원정도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디-를 수 밖에

없읍.

따라서 서 - 동구의 中價!路總을 섣고 있는 헝가리의 정책방향이 주

목되는 바이며， 유고 ·불가리아 등의 經濟狀i兄은 극히 나쁘기 때문

에 서구의 東敵支擾은 한제가 있을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서구의 사업가 (Businessman) 들은 동구시장 開新을 상당히

낙판사하는 경향이 있음.

。 오스트리아의 중앙은행이 行政l꺼으로는 재무성 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대기업과의 관계도 일정힌 한계가 있지만， 政治關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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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全히 독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읍.

< Josef Magerl >

。 북한이 소위 『사회주의 천국』이라고 宣傳하는 것은 Nonsense에

불과하며， 世界의 정보체계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환

상에 지나지 않읍.

또한 북한이 住民들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군사우위체제를 통해

주민들을 柳壓하고 있기 때문에 體制維持가 가능한 것처 럼 보일 따

흔블[.01
t:l t:l

。 북한이 남북대화나 대미접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對外宣傳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로는 내부통제의 유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韓國이 좀 더 自信盛을 가지고 의 연하게 북한을 상대해 나가다 보

면， 북한도 조만간 동독과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2. 윤헨대 總長 主健 리셉션

가. 擺 要

。 日 時 : 7. 2 10 :00 '" 12: 00

。 場 所 :문헨대 세미나실

。 짧席者 : 17 명

- 韓國個J ( 7명 ) : 김달중， 정구현， 박태규， 안청 시， 서진영， 김용재，

설 충

- 西獨個I ( 10 명 ) Steinmann ( 윤헨 대 총장 ). Gumpel , K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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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 Schonfelder , Liliana , SchoLz , Stras­

sner 빛 성 I굉미상 괴수 3 멍

나.行事內容

。 저1111 차 한 · 꼭학술회의 참가차 때獨을 誌間한데 대해 감사 표시

( Steinmann 총장 )

o 서독측 환대에 대한 사의 표명 및 한·독희-숨회의 論)(짧과 기타

延tH:大 동서문제연구원 띨·간 책자 증정 ( 김달중 교수 )

。 짧術會i觀 參jJU者 소개 빛 회의 진행판련 혐의

3. 제 11 차 한 · 독학술회의

가. 職 要

。 티 l딴: 90. 7. 3 "-' 4 (2 일잔)

。 樓 所 : 윤헨근.iiI Wildbad Kreuth

Hanns - Seidel 재단 연수윈 대회의실

o 합鍵 主題 Ee 통합 빛 소띤 · 풍구익 띤 혁 :iiI· 분단국 통일분저l

。 主 管:띤세대 풍서문제연구원 (김탄줌)

윤헨대 동넘-유럽 정 ;k1l사회떤二 rL소 (Gumpel)

윤헨대 국제정치연구소 (Kindermann)

。 後 擬:국토통일원， 서독내독판계성

Hanns - Seidel 재단

。 參加者: 45 명

- 韓國뼈II ( 11 명 ) : 김달중 ( 연세대 ) , 정구현 ( 연세대 ) , 김학은 (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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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 박태규 ( 연세대 ) • 서진영 ( 고려대 ) , 안청시

(서울대) , 민충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용재

( 통일원 ) • 설 충 ( 통일원 ) • 박광기 ( 윤헨대 박

사과정 ) , 김용구 ( 마르부르그대 박사과정 )

- 西獨但u ( 32 명 )

。 Prof.Dr. Wulf Steinmann ( 윤헨대 총장 )

。 Prof.Dr. Werner Gumpel ( 윤헨대 교수， 동남유럽 경제사회연구

소장)

。 Prof.Dr. Gottfried Karl Kindermann ( 윤헨대 교수， 국제정

치연구소장)

。 Prof .Dr. Franz-Lothar Altman ( 윤헨대 동남유럽 연구소 연구

원)

。 Prof.Dr. Mihael Checinski ( 미군 및 소련연구소 연구원 )

。 Dr. Herman Clement ( 윤헨대 동남유럽연구소 정세분석실장 )

。 Dr. Josef Deckers ( Hans-Seidel 재단 서울사무소장 )

。 Dr. Liliana Djekovic ( 윤헨대 동남유럽연구소 연구원 )

。 Prof.Dr. Joachim Glaubitz ( 정 치과학재단 )

。 Dr. Rudolf Gruber ( 남아프리카재단 이사장 )

。 Sheila Gruber ( 남아프리카재단 이사 )

。 Dr. Marlies Jansen ( 내독관계 성 연구원 )

。 Dr. Manuela KUgler (윤헨국방대학 연구원 )

。 Rena te Lehner ( 한스자이델재단 정치아카데미 )

。 Dr. Bernd Lemser ( 윤헨대 동남유럽연구소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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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Dr. Wolfgang Nicolai ( 동독 세계경 제연구소 연구원 )

o Prof .Dr. Franz Peterson ( 미 군 및 소련연구소 연구원 )

。 Brian Rampp ( 윤헨대 국제정치연구소 )

。 Dr. Bruno Schonfelder ( 윤헨대 동남유럽 연구소 연구원 )

o Dietrich Schonfelder ( 외무성 한국닫딩. )

。 Brigi tte Scholz ( 윤헨대 동남유럽연구소 연구원 )

。 Wolfgang H. Steinicke ( Messerschmitt 회사 지배인 )

。 Renate Strassner ( 윤헨 대 국제정 치 연구소 연구원 )

。 Dr. Barbara Walter ( 고려 대 교환교수 )

o Dr. Horst Brezinski ( 파다본대 교수 )

。 Prof .Dr. Gunter Hedtkamp ( 윤헨대 동남유럽 연구소 실장 )

。 Prof .Dr. Peter Knirsch ( 지-유베릎린대 교수 )

o Prof .Dr. Peter Eisenman ( Hans-Seidel 재단 정치 연수원장 )

。 Dr. Klaus Lange ( Hans- Seidel 재단 정치 · 이념남당 이사)

。 Dr. Andreas Polkowski ( 함부르크 경제문제연구소 연구원 )

。 Klaus Schneider ( 유럽공동체 대외판계실장 )

。 Dr. Fri tz Franzmeyer ( 독일경제문제연구소 )

。 Dr. Eduard Gloeckner ( 배를런주지} 저 널리스트 )

。 성명 미상자 1인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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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會議 進行 順序

日 時 備 考會 內
~

os'議

7. 2 (월) I 0 Hans -Seidel 재단 주최 리셉션

18:00
- 19:00

회의참가자

전 원

7. 3 (화) I 。 開會離

09:00
- 09:30 I - Steinmann ( 윤헨대 총장 )

- Gumpel ( 윤헨대 )

- 김달중( 연세대 )

09:00 I 。 제 1분과 회의 ; 유럽統合에 있어서 縣案問題

- 12 :00
- 사회 Gumpel ( 윤헨대 )

@유럽의 經濟統合 현황 Franzmeyer ( 독일

경제문제연구소)

~EC 의 대통독 및 社會主義諸國과의 관계 :

Schneider ( 유럽공동체 대외관계 실장 )

@한국과 유럽공동체의 장래:민충기(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2:30 I 。 中 食

- 14:00 I

14:00 I 。 제 2 분과 회의 : 東歐의 경제변화

- 16:00
- 社會:김달중(연세대)

φ소련의 經濟改薰 동향 Polkowski ( 함부르

크 경제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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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時 會 鐘 內
안*

-t:r 備 考

@東歐의 정치 · 경제개혁이 동 · 서 경 ;;.11 펜제에

ul 치는 영향 Knirsch ( 지-유베룹린대 )

®풍구의 經濟i攻 j맙파 동아시아지댁과의 관계 :

정구현(연세대)

16:00 I 。 休 食

- 16:30

16 :00 I 。 제 3 분과 회의 : 獨짧統}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

- 18:30
- jfft會 Hedtkamp ( 윤헨 대 )

<D동꽉의 경제치l 제 전환상의 문제점 :

Brezinski ( 파다본대 )

@南北韓閒 경제협력 전망:김학은(연세대)

18: 00 I 0 야E 餐

- 20:00

7. 4 (쉬 l 。 제 4 분과 회의 : 독일통일애 있어서 政治 ·
09:00
- 12 :00 I 安保的 個u面

-j社쉽 Lange ( 한스지-이 댈시l단 )

φ독일황일운동의 l꽤際的 영향 Kindermann

(융헨대)

@동북아의 勢力~衝파 한반도평화 전망 :

김달중(연세대)

@통일독일의 軍事 · 安保的 f때때 분석 : 슬라이드로

Lehner ( 한스자이 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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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g풍 會 훌훌 肉 容 f홈 考

12:00 。 中 食

- 14:00

14:00 。 제 5 분과 회의:최근 유럽統合의 영향과

- 16:00
한반도

- 社會 r 정구현 ( 연세대 )

@北韓體制의 變化展뿔과 옳日成의 고독한 選擇 ;

서진영 (고려대)

@韓國의 北方政策과 南北關係 展훨:안청사

(서울대)

16:00 。 休 食

- 16:30

16:30 Q 結合 討論

- 18: 00

18:00 。 %휩 餐

- 19:00

다. 主題賽表 및 討論要 룹‘

(1 ) 유럽의 경제통합 현황( Ee 중심 ) . Dr. Fritz Franzmeyer

(독일경제연구소)

。 독일통일이 進行됨과 더불어 유럽의 단일시장 형성문제가 초미의 관

섬사록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순수한 경제적 觀點에서 보면. Ee

의 단일시장은 3 억 2 천만명의 거대인구률 包容하고 있기 때문에

1 ， 600 만명의 人口를 가진 동독보다 서독의 企業A들에게 더 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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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주고 있음.

o 따라서 이들 서팍 기업인틀이 不寶企뿔 등 1호l檢쩔因이 많은 농독

보다는 더욱 安全하고 콘 t規模의 시싱·이 됩 수 있는 유럽시상에

대한 投寶이l 뀌신읍- 갓쓴 것은 당연히 I 며， 뚱정-J] 작 판짐에서 볼 l나L

어차피 獨짧이 EC 의 엠부로서 統合F다는 1한 단인시장형성이 보다

바렌-식하다고 히겠음.

o 또한 寶本의 자유화， 지l회 械送 011 있어서의 시의성， 둥협-된 재정 서

비스ljl문 시상에 대힌 法的 짧慣， 대펙간 학위의 상호인정. )~I파體

차원에서익 기업힘-벙파 取샘 J등을 統制하기 위해서도 딘인시집 에 대

힌 요 :l가 커지고 있읍.

。 1985 년 EC 익 핵신그룹-이라 딴 수 있는 서뜩， 프람즈. tJn 나l룹스

3 국 주도하에 『단일시장백서 』기- 짧表됨으로써 1990 년 EC 經濟

統合이 껴뼈發되기는 히였으나，

CD국가블 초월하여 가l 별 정지단체 능 利益짧l훨 no외 협팩을 극대회함

에 따라 야기될지도 모표는 까l감K安全의 필요성

@개 l필회원놔에 있어서의 負積， 投贊 능 찌정운제， 침산단위 (VA 'l') 지

분율 결정， 담세율 減縮， 예선상의 수지 ;얘衝 등 각씀 정 An적 문

제의 조화여부

@단일시장 이전에 에너지， 수송， 잔송， 수자원개딴 /'n 획 및 정 1;:)] 등 公

共部門 조달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主張

@유행병과 f륭梁뺑뿔의 수입방지블 위한 광법위한 방역체계 및 이를

위한 EC 집 행위의 강제력 부속에 대한 補完 주장 등， 아직도 해

결해야 할 부문이 상당히 남아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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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 의 對東獨 및 社會主義 諸國과의 관계 :

Klaus Schneider ( 유럽공동체 )

。 동구에 있어서의 政治·經濟的 改單運動은 유럽공동체에도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戰略은

CD단기적으로 볼 때 食鐘， 醫廳器具의 긴급수송 및 동구의 통화체제

개펀지원 등에 따르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對備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볼 때는 조심스러운 技術支뚫과 授資 조정 등을 통해

東歐의 경제복구를 支援해 나가되

@長期的으로는 동구제국이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安定的인

相互關係를 수립해 나가는 것임.

。 이를 위해 EC 共同體와 동구제국간에 쌍무 賢易協力協定을 체결함

과 동시에 政治 · 經濟的 지원을 포함한 聯合協定 (Association

Agrements)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이 협정은 自由賢易， 정치적 대화， 다방면에서의 協力 등을 圖諸해

나갈 수 있는 영구적인 기본틀 (Framework) 이 될 수 있을 것임.

- 즉 이 협정을 통해 自由賢易地帶 設置， 경제통합 및 통화협력，

財政投離資， 정치 · 문화협력， 制度的 정비 등을 規定하며， /I상호협

력위원회 』와 같은 고위급 協力體制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 이러한 일련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으려면 우선 東歐諸國이

CD자유무역과 시장경제제도의 시행 @환율안정 화폐의 태환화， 투자

보장협정 체결 @농산품 공급구조 재건 @환경보존운동에의 참여

@경영기법의 연수 ®1I유럽지붕』하에서의 統獨推進에 대한 인정

(V EC 와 코메콘간의 관계 定立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굉



®東歐改 l앞을 지원하기 위한 西歐의 경제적 안정성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임

(3) 한국괴 유럽공동체의 장래 : 민충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지난 20 여년동안 l鋼l따l은 급격한 經濟成찮으로 인해 세제 10 대 交

£，1，굉패家로 등징-히게 되 었으며， 일반적으로 한국이 JF- 역파-프너로서 아

직 成;활할 가능성이 높은 젓을 認않하고 oLQ_
)이‘ 디 •

O 한 . EC 간 경제규모나 階在|꺼 시장규모룹 보아 상호 매력적인 대

상임에도 불구히고 그 3(£;때模는 사실상 적은 편언더]， EC 가 한

국의 3 변째 무역상대임 에도 불구하고 그 따模는 美 .f] 이1 비해 극

히 저조한 편입-

- 예컨대 1988 년 미 - 일의 한국파의 교역은 33 ro , 21.6 ro 였으니，

EC 의 it率은 11 .8 ro 에 불파하였으며 힌국은 EC 의 24 위 ιL

T

입국가애 지나지 않읍.

특히 같은 鏡爭國인 대만파 홍콩애 비해서도 EC 시장에 있어서

의 한국비중은 너무 저조한 펀입.

。 92 년의 EC 紙合을 앞두고 한 . EC 간의 經濟때力을 위해서는 EC의

賢易障慶과 상호 푸역마찬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임.

EC 는 한국을 러시아 · 데팽양연안국가에 홉、透하는 교두보로 활용환

수 있을 것이며， 한국도 EC 와의 交짖，關係뜰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신속한 經濟成뚫을 추구할 수 있을 것 임 .

。 따라서 양자간의 교역증진을 위해 BC 는 선별적 대한국 l따〈入障밸

減縮， 성장하고 있는 한작시장에 대한 관심제고， !障빼盧·菜構造의 다

끊



양화 및 成長을 支擾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도 EC 에 대해 輸出對象國으로서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

는 大規模 시장으로 짧識해야 할 것임.

o 동시에 韓國은 소수의 商品으로 EC 내 일부시장에 집중하는 輸出

戰略에서 벗어나 輸出商品 및 시장구소의 다양화에 관심을 롤려야

할 것임.

(4) 소련의 경제개 학 동향 Dr. Andreas Polkowski

(함부르크 경제문제연구소)

。 그간 소련·동구에서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計劃經濟制度를 補完하

는 水準에서 간헐적으로 提起되어 왔으나， 근본적으로 중앙집중원칙

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음.

。 이같은 과정이 累橫되어 소련의 경제상황이 점차 깊은 위기에 빠

지게 되었으나， 브레즈네프 사후에야 소련경제 自體가 심각한 상황

에 처해 있음을 짧識하게 되었읍.

。 80 년대 1단계 경제개혁 작업에서는 주로 체제자체에 대한 變化없

이 경제적인 效率性을 증가시키는데 주요 목표가 주어졌는 바， 안

드로포프는 魔敗防止와 알콜 추방에 관한 캠페인을 導入하였으며，

고르바효프시대에 이르러서도 經濟의 效率性 증진과 社會主義 經濟

建設의 가속화에 중점목표를 두었음.

。 1986 년이래 使用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 라는 용어는 주로 개

혁을 指稱하는 의미로 이해되었으나， 最近에 와서는 정치개혁문제에

까지 파급되고 있음.

”J



o 고르바죠프의 l政治改훨을 『급진개혁 』이라 부릅 수 있는데， 보수파

및 급전파들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는 것은 _'"J.. 만큼 소련제지1억 問

題가 심각하디는 점과 그 解決Jj [k，의 또색이 첸코 쉽지 않음을 시

시해 주고 이으­
/아 D'

o 소련정부는 올 가을-까지 改 i밥을 없Jlli허-는 각종 계획을 뾰示할 것

이나 소련국벤의 2/3 가 |죄由 rtf 1싸經濟體iliU로의 전환을 거부히-고 있

는 상황하에서， 고르바죠프는 정치적 危險負繼이 큰 -납진개혁 ( 폴란

드식의 충격요법 ) 파 다소 불민스럽더2]-도 완만하며 소극적인 개혁

중에서 택일해야 하는 기로이1 처해 있읍.

o 결국 소련전체의 경제개혁은 不可能히-디고 판딘되 l져? 소연방은 해체

될 것이고， 각 共和國은 제각기 싱이한 )j法에 따라 각자의 경제

체제를 재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

(5) 東歐의 정치 · 경제개혁이 동 - 서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Prof.Dr.

Peter Kni rsch (자유베를린대 )

。 80 년대 전반기 동구의 경제개희은 l此會主義의 테두리내에서 推進

되었으나， 1989 년말 이래 대부분의 東歐諸國은 경제체제에 대한 근

본적인 改黃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政治i뺑制의 변화를 모색하기에

이르렀음.

。 과거 농 • 서 양진영은 사회주의경제체제와 資*主.義經양일〈體制라는

경제체제상의 차이로 인해 별도의 경제권으로 행세해 왔으며， 社평

主義 國家에서는 외국무역과 外貨의 국가독점원칙 에 따라 政府가 각

分野의 대외무역관계를 장악해 왔음.그러면서또 사회주의제국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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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측이 일방적인 COCOM LIST 를 통해 무역금지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읍.

。 결국 東歐諸國이 對外賢易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수출입 均

衝을 맞출 수 있었으나 서구제국과 같은 무역주도의 경제성장을 圖

課할 수’ 없었으며， 對外聽爭이 排除됨에 따라 상품의 질이 저하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파생하게 된 것임.

。 이에 따라 동구 사회주의제국에서의 政治·經濟體制가 동시에 변화

共庫黨 일당지배체제 종식과 議會制度와 다당제의 定홉 등 서구제

국의 정치 · 경제체제에 근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동구제국의 변화가 순조롭게 展開된다면 NATO 와 WTO 를

대체하는 다국간 共同安保體制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92 년에

실현되는 EC 統合에 이어 유럽질서의 개펀계기가 될 것임.

。 아울러 동구제국의 정치 · 경제적 변화는 世界經濟에서의 동구권의 역

할을 기본적으로 변화시켜， 결국 동·서 경제관계도 세계경제구조내

에서의 통상적인 廳爭關係로 突入하게 될 것이며， 서구입장에서는

또 다른 개발도상국을 상대하게 되는 셈입.

(6) 동구의 경제개혁과 동아시아지역과의 관계 : 정구현 ( 연세대 )

。 지난 2 년간에 걸쳐 일어난 東歐 및 獨週의 변화는 한국에게는 매

우 불리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음.

왜냐하면. 1987 년이후 한국의 民主化過程을 통해 임금상승， 노사분

규， 환율변동(원화절상)등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한 韓國企業의 國

際鏡爭力 약화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

Fan-



었읍.

。 이 러한 우리 니1 부의 문서l보 인해 한지l 까지 우리가 E:C 統合파 동

-ILl、년혁 등에 내히l 최소힌 經濟|깨 1WJ 1M에서는 효:i!t적으로 대처히지

뭇힌 채 세월1을 lJ5! 11t한 이1} 임.

o :4거 ‘삼 규외 JS 이시이의 {l/]] 는 II]] 우 ill 약하였으며， 꽉히 한:~-의 경

。'-
f•,- CD 1989 년선애는 잣|、경C1Jl해係도 없있으며， (2)너욱이 정세거래의 經

!險도 없았고， (3)ψJ .ElUI’에 빛 기다의 협랙사업을 위한 따뺀이나 유대

판 I]] 가 조성되지 않았읍.

。 그 섣피 소띤판- 除外한 힌-놔으1 동구 8 개깎고{의 交流는 젠국 선

치l 交겠，의 0.2 - 0.3 %수준밖에 뇌시않뇌 있으니’? 동구저1 깎의 立j싸

。11 서는 @한균의 경제성정- jl[ 형 @저템하고 적성힌 製|lull 파 랬術

@자끔공여 가능성 @시상다맨회 등의 .fIll~1:J로 한놔이1 디l 히1

가지고 았읍.

판심을

。 또한 한국도 시장다변화와 政샘|꺼 이유로 인 8)] 동구이1 \'1 심-윤 쏟

고 있음.

아울러 |단接投資애 있아서또 이직은 조기딘-In 에 있으나， 심성전자의

행가리 JX資 등의 예에서 1il슷()1 안 ζ[로의 l잃펀은 H] 교적 넌}은 편

。l
roo.:! •

。 냈歐變化가 한국-애 주는 시시-짐운 점펴해 판다펜，

CDiitt 햄二I:::義의 Y상짧은 좌경세펙을- 갖고 있는 힌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챈度의 안도감을 주었음.

c2效率피- 복지맨이1서 모두 우웰힌 체제를 갖고 있는 사꽉의 광독꽁一

힘은 韓半，맘에도 통일이 가능히냐는 認減을 가져왔으며， 갤국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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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간에도 題極的으로 하나의 경제체제로 통합할 때 어떠한 경제체

제가 더묵 바람직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음.

또한 통일에 對備한 체제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자각

하기 시작함.

。 소련을 포함한 대부분의 社會主義國家는 이제 시장경제제도가 資本

主義體制의 독점물이라고 보지않으며，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없이도 시

장체계를 導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실로 시장체계를 가

진 사회주의체제가 더이상 『사회주의 』인지는 의심할 여지가 있음.

적어도 자원분배측면에서는 시장체계가 中央計훌j體系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임.

。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국가경제체제가 가격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자

원배분방식으로 收數되어 가고 있다 할 수 있음.

반면에 사회주의국가에서의 社會福社制度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

는 점은 더욱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제 사회주의국가논 完全훌購，敎育， 사회보장제도， 건강제도 등 사

회보장제도를 불가피하게 縮小하지 。1- J깅」 즈드

l.Zli'츠 ’ 없는데， 우리는 많은 서

구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뒤떨어진 것을 감안해

야 할 것임.

。 따라서 어느 의미에서는 西獨이나 스워l 댄을 보다 사회주의적인 국

가로 規定할 수 있으며， 동·서진영의 경제체제를 동시에 收數하는

중간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동아시아의 복지체계는 유럽국가와는 너무도 다른데， 國家的

인 옮u度로써 保障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家族制度에 依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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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持徵입. 예컨대 중·고등교육 費用은 家族이 부담하며， 일

부 무능력한 성인들은 그뜰의 가족들이 老後를 돌보아줍 것을 기

다}하기도 함.

o 더욱이 남북한간의 사회보장제도는 너무 치이가 심한데， 北!圖 01 I핑l

家保障·制度콸 유지히고 있는데 1 1]해 한국은 家族福l址制l표가 우세한

반면 국가보장측면은 아직 *~하다고 볼 수 있음.

(7) 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상의 문제점 Horst Brezinski ( 파다본대 )

。 동독이 서독으료의 통합음 않行히는G]j 있어 가장 큰 /11]짧는 역시

경제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個人所검· 밤:容에 따릎 소

유권 이전문제와 함께 體制짧뿔로 인한 실질적인 이해판계의 펴제整

아래 히겠음.

。 그간 풍독은 성장율 저하， 인플레， 대외채무， 환경 ft&!1훤 등을 더이

상 수용할 수 없게 되어 맨주적인 節次에 따라 펀絡fjjll않 도입 등

경제개혁을 推進해 왔으며， 대다수 동독인들은 歷史， 經濟， 文化|꺼

이유 등으로 서독의 『사회시장경제제도』룹 모델로 선택히였읍.

。 이제는 경제체제 전환작업의 일환으로서 사회주의 감|劃經濟~iU度에

대한 수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마， 예컨 데 대다수의 동독인들은 시

장경 제제도의 精l빼과 짧;쉽; 등에 관해 친숙해 지도록 펀敎育을 받

고 있음.

。 동독 정체체제를 運黃하는데 있어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읍과

같읍.

@사유재산권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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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과 경제적인 훌훌爭關係의 도입

@새로운 화폐체제와 金짧讀系의 시행， 個人投資를 보장하며 적절한 하

부구조를 建設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이들이 동독 經濟構造에 미

치는 영향 조정 등

@하부구조와 環境i땀梁l볍題

®다수 실업자의 양산으로 인한 勞動市場과 사회보장문제

@國際的인 노동력의 분배측면

(동독노동자의 採用으로 인한 외국인 추방 분위기 등)

@사회주의식 분업체계의 R쳐壞 등으로 인한 새로운 동 · 서관계 정립

과의 연계문제

。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혁이 계속 進行됨에 따른 부작용도 급속도로

據大될 것이며， 동독의 경제 · 사회문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임.

。 따라서 동독은 段階的으로 완만하게 사회주의체제를 민주적 시장경

제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西歐의 授資를 유치할 수 있도록 경

제적·사회적 구조를 安定시켜야 하며， 서독국민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서독당국이 보다 유

의해야 할 것임.

(8) 남북한간 경제협력 展望 : 김학은 ( 연세대 )

。 북한이 閒鎭的인 自力更生原則下에 중공업우선정책을 추진한 결과，

기계 · 전기제품 · 의약 · 화학제품 등 기술집약적 製品의 生塵에서는

크게 짧後되어 있음.

。 또한 1차상품에 의 한 對外寶易과 기 술집 약적 제품 부족현상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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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제 술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디콘 나라들피의 交

易애 障{댐찢 j젠으로 작용하-고 。1 흐L
λAn

o 심지어 동구국가닫은 꽉힌이 사치-피 마찬가지의 펴·工꽃優)Ie政策을 추

진하고 있을 펀만 아니 ι1-. 네환이 不띠能한 소띤 흐름블월에 의해 교

역하고 있기 띠l 문에 북한과의 tJ 1-터 ( 구상 ) 무역을 점차 기피히는 정

향이 증대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북한이 총교역량 증 바터무역량이 1/3 애 답해 문제

가 있을 뿐만 이니바 I 技術進步가 정처1 된다l 디- 국제때환성외화( 달러

등 ) 가 不상하고 COMECON 기구따서 δ11 세되는 파정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이싱 바 £-1 무-익관 지속힐 수도 없는 저지에 놓여 있음

그럼애도 볼구하고 북한이 소 · 동二，L제국과 현찰교역을 한다는 것은

Ifff~'t!J자륨왔 i나 품질문제 등으로 인해 더욱 11꾀約을 받고 있는 실정 임.

。 견국 북한은 경제적인 개혁 · 개망피 국내개혁올 1圖發시키는 저l반요

인에 대한 정치적 統制사이에서 끽-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

는 바임.

。}位會초義諸뼈에 있어서 집권증의 정치적 '1I:t;갚바이 경제제도의 개혁

에 依存δn 야만 한다는 사실은 임풍의 이-이 리니라 한 수 있으나，

경제개혁애 失敗힌 동구제국의 AilE했이 자유좁선에서 집권기 l깐을 상

실한 것은 이룹 집 立證해주고 있음 -

。 북한이 장례에 이르기까지 써U~主짧/'f'.!인 1빠 fjjlj띈- 유지해 나가려면 국

내 개혁을 상당부분 협:容헤이: 하는 비， 북힌은 당분간 중국식 모

델을 답습，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제도룹 熾*-해 나가떤서도 정치적

변화는 뼈制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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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可能性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北韓體制의 存立問題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입장에서

는 점진적일

하겠음.

수 밖에 없으며 어느 程度의 準備期閒이 필요하다고

(9) 독일통일의 국제적 영향 Karl Kinderrnann ( 윤헨대 )

。 동구의 변혁과 독일통일에는 소련의 對內外政策 調整이라는 이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동구제국은 스탈린時代에 군사력과 共塵黨 독재체제에 의해 구축되

었으나， 이제는 다방면으로 해체되는 過程에 있음.

。 독일통일은 2 년전 고르바효프가 100 년안에 成없될 것이라고 展望

했을 정도로 아무도 像測하지 못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도 통독

의 速度와 역동성은 상상할 수 없을 지경임.

동독의 개혁요구 시위가 고조되었을 때 호네커 政權은 1953 년과

같은 군사적 진압을 구상하였으나 고르바효프의 지시를 받는 라이

프치히 주둔 바르샤바조약군 ( 동독군은 바르샤바조약군에 편재되어 있

어， 동사령관의 命令만 따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

。 한스 모드로브 전동독총리가 소련이 통독에 反對하지 않는다는 메

세지를 제일 처음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는 여전히

『환상적이고 危險한 독일통일』論議에 대해서 경고하기까지 하였음.

。 금년 3 월의 동독총선 결과 기민당총재 드마이지에르를 總理로 하

는 非共塵 연립정권이 출범， 연정참여 정당간의 『연합각서』를 통

해 서독기본법 23 조에 의한 조기통합원칙에 合意함으로써 통독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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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속화된 것입.

。 지난 6 월 소련지도충간애 있었던 對外政策。n 관한 秘密會議시 일

부 보수파들이 동구뜰 잃은더l 대해 강력히 批判하자， 셰바르뜨나제

외상은 “ 탱크나 暴力을 싼논 것은 시회주의 뿐만 아니랴 우호선

란관계도 해친다”고 경고히았다고 함.

아울러 셰바르드나제 외싱은 아프가니스탄펌I행의 敎펴1/. 56 댄 헝가

리 및 68 년 체코사태가 걸놔 시깐이 지남에 따랴 소떤군의 인기

상실로 연결되아， 헝가랴， 채코， 폴란드， 몽고로부터의 소련군 微J&

事龍로 歸結되었읍을 지적하였음..

。 현 재 1J 2+4 J] 會，淡 등을 통해 통일꽉일의 나보殘留n년題 등 군사

적 위상문제를 協議하고 있으나， 통녹완수 일정과는 무판허다고 할

수 았으며， 결국 西獨의 막강힌 經濟力을 바탕으로 힌 對外政策 조

정 방향이 獨趣r냄題를 윈만하게 해전할 수 있을 것임.

(l이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한반도평회 전 1상 : 김달중( 연세대 )

。 東팩軍縮이 진행됩。11 따라 한국에서의 美f타減縮도 단제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균군에 대한 작전 뿜揮싸i도 95 년에는 한국

군에 이양될 것이며， 이미 판푼접 균시-정전위 유엔사측 首/해代表는

한국군을 입명키로 韓 · 美 양국간이1 合意되었읍.

결국 한국군에 대한 짧事l’임 地1s'lr혀上윤 주한미군과의 관계뿐만 아

니라 한반도 周邊의 굽사정세에도 중요한 변화를 흉起시킬 것입.

。 또한 경제적 뼈u面에서 남북한간 총 交易챙·이 440 만 달러애 이르

고 있으며， 현재에는 미미한 水準일지라도 머지않은 將來에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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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량으로 발전할 것임.

이는 1995 년까지 한 · 소 교역량이 60 억불에 이를 것으로 展望하

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님.

。 한국의 東歐諸國과의 公式修交에 이은 교역증가는 몽고수교 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정세의 變化는 韓半島問題의 한국화와

동시에 국제적 解決努力이 공동 모색되고 있음이 特徵的이라 하겠

。一
n

。 아울러 6. 4 센프란시스코 『한 · 소 정상회담』은 한반도 情勢 변

화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

美·日 등 우방국가들은 한·소 頂上會談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

도 정세 安定과 북한의 개방유도에 협력해 나가고 。1 조프»‘ o .

。 이러한 국제적 鍵勢는 결국 『두개의 한국』이라는 현상유지정책올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統一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결정해

야 한다는 論理를 수용한 것이라 하겠음.

。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開健， 6 共和國 樹立이후의 점진적인 정치

민주화 추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經濟安定 등 모든 상황은 한국의 對內外政策을 자신감있게 해주고

있음.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한반도정세 安定인데 남북한간의 相표協

力 및 한반도에서의 112+4 회담 JI ( 남 · 북한 및 미 · 일 · 중 · 소 )

을 통해 한반도의 統一與件도 성숙될 것임.

。 북한 指導層은 현재 이 모든 변화를 수용할 것인가?

이 상황을 외면한채 體制維持에 집착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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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는데， 꼭일통일을 아무도 據빼할 수 없었듯이 한반도의 통일

도 예측할 수 없읍.

(11) 北韓體制의 띤회 n강판Jl]- ~IJ 成의 고독힌 선택 : 서진영 (고려 대 )

。 증 ? 소에서의 第 2 괴도命이 진선되고 있지만， 집권층의 ↑짧威가 혐陽되

는 상횡에 직떤히l 있기 띠}푼에， 값1:1 )v(;은 개혁보다는 체제유지에 추

력히고 있읍.

0 꿇正I]은 金 I] 成고l 깊은 카파스마가 없기 때문에 북한 住야의 生‘

Y펀水準음- 높임으로써 4염i헬 jJ을 정당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라한

일떤의 i파젤이 꽉힌-띤회의 주요요인으로 作·버힐 것임.

。 1:l]록 북한 지도층이 j:lt엎 J단kr댐이나 시회주의처1 제를 빼棄헐 갓이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 I천外l뼈뺏의 변화에 週}따해 나가기 위

해서는 여느정또 制|뼈된 개핵을 시도히지 않을 수 없음·

。 실제 北韓핍導層은 ::E:K웰 j맙想이 지도하는 계획경제로는 鎭秘「애으로 현

대회나 경제발잔을 J&;없할 수 없다는 싱횡괄 論定히-지 않윤 수 없

는 지경에 이르댔음

st 子‘ 1ft觸體制i료의 이행피-정에서는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대신애 경제

룹 織4켄;하지 않윤 수 없는데. rr ~n 놔주의지룹의 문회， 사상적 漫遇』

에 반대히는 캠페언이 늪아나고 있는 것은 이를 立護해 주고 있

。

o·

。 1989 년 달아 金正日애의 樞j]承繼끼J꽃·은 백두산증의 일봉읍 정 일

봉이라고 명명힐 정또로 팡적이l까 금년 4 월 앞당지 !쇄{짧펀 제 7

기 最圖‘At쉰會蠻 大會를 제기로 金 rE I]이 군사위원회 푸주석이랴는

새로운 지위에 오릅으로써 명실상부한 후계지로 부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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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렇게 본다면 북한은 드효體j멍想이 *염導하는 이 념 , 정 책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黃命的인 개혁초류를 거부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

이나， 北韓이 개혁저항 움직임을 언제까지 f흉續할 수 있을 것인가

는 미지수입.

。 소련의 대한 관계 변화는 韓·蘇頂上會談이 상징하듯이 金日成이

“자기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그냥 놔툴것 같지 않으며.

金日成외 딜레마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읍.

(12) 韓國의 北方政策과 남북관계 전망 ; 안정시 ( 서울대 )

o 한국은 최금 權威主義的인 군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화를 推

進하고 있음. 현재 한국의 民主化過쩔윤 아직도 勞動者，學生， 贊困

層이 소외되고 있어 混亂狀顧에 있으며， 簡在的요록는 폭발할 가능

성도 。1 2.­
λ>'0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政治廳展파 외교적 성과에 따라 현 韓

國 政府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보다 강한 정동성파 보다 넓

은 지지를 받고 있음.

특히 현 韓國政府는 볍과 질서를 강화해 나가면서 정치적 改單·

驚展을 추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民도主義를 꽃피우려 努力하는 한

편， 北方政策을 통해 새굳운 歷史의 章을 열어나가고 있음.

。 北方政策의 추진 결과 한국은 東歐와의 修交에 이어 한국 민항기

의 중·소 영공통과 賢易事寶所 개설 등에 성공하였으며， 이에 따

라 한국의 國鷹的 지위가 향상된 것도 사실임.

北方政策억 두번째 主要目煙라 할 수 있는 남북한간 平和#存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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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빛 않族共同體 회복은 향후 접치적으로 결실을 렛을 것입.

4. Gerhard Kunze 西베톨린市 政治擔當 國鏡相 主健 午훌훌

가. 1없 훨

o B U꽁 7.5 13:00 •• 14:40

。 場 所 : 호넬 Intercontinental oachga .r:ten

o 짧席者: 20 名

韓l빼뻐u ( 8명 ) : 김달줍， 정구헌， U]-티l 규， 서진영， 안정시， 김용재，

성 중， 박농난 ( 따써싸總쉰다事 )

U팍獨뻐u ( 12 명 ) Gerhard Kunze (I펴배들린市 l없治擔當 i행l鎔相 ) ,

Gumpe.l, Kimdennann , Schonfelde.r:, Liliana ,

Scholz 및 西l셰틀린 歐& 聯젠 공무원 6 명

나. 포훨 統話 內깝

。 獨짧統←→에 이어 輝半島統→노 머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지싼 희망

하며， 韓 · 獨때 유대가 지속되김 희망 (Gerhard Kunze)

。 어려운 與件을 헤쳐 나가변서 獨適統-이 추진되고 있는데 축하를

드리며1 베릅린이 統獨익 수도가 되드라도 分斷I뼈I해없듭 가장 갚 빽

解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록노 ~파關이1 대힌 配l慮를 요땅함.

(김달중)

O 獨짧統一問題와 경제통합 등에 관해 個別的인 의견 交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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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olzwe issig 全錫問題冊究所 西베롤린분실장과의 훌§훌했會

가. 擺 要

。 日 時 : 7.515:50-17:00

。 場 所:全獨問題맑究所 西베를린分室 會議室

。 主 題: 東· 西獨 統合過程의 諸뼈l面

。 參席者 ( 13 명 )

- 韓國個j ( 7 명 ) : 김달중， 정구현， 박태규， 안청시， 서진영， 김용재，

설 충

- 西獨뼈I ( 6명 ) . Dr. Gunter Holzweissig ( 분실장 ), Gumpel ,

Kindermann , Schofelder , Liliana , Scholz

나. 會議內容

<Holzweissig >
。 全獨問題짧究所는 1969 년 창립한 이래 내독관계성의 指導， 藍督下에

독일문제를 線合的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며， 특히 동독문제에 관해 체

계적으로 分析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음.

。 12 월 2 일 全獨合同總選에서는 어느 정당이 勝利할 것인지는 예

측할 수 없는데 이는 콜 總理의 기민당 주도로 統獨이 이루어지

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일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不作用의 측면도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동독주민들의 심리적인 반발감도 커지고 있

다는 점을 考慮해야 할 것임.

。 1949 년이후 약 400 만명이 東獨을 떠났으며， 1989 년이후에도 約 100

만명이 西獨으로 脫出해 왔으며，독일통일후에도 東獨出身의 서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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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有經驗者·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復舊作業을 主瓚할 것으로

예상됩.

。 그간 金獨問題꽤‘究所는 서독내 저널리스트， 數師， 청소년 등애 대한

政治載育에 注力히} 왔으며， 작년 서독 청소년 360 만병이 東獨을 방

문， 실질적인 j政j입￥k합‘을 받았읍.

따라서 소獨l펌많1iFF究所는 독일똥일된 후에도 束獨人에 대한 정치적

지}교육을 담당할 갓으로 믿으나， 배둡린에 있는 정치교육센터 등과

의 業務i뼈整이 있어야 할 것임.

o 1,700 만명의 봉독인이 全體초義體制로 인해 고생하였기 때문에 서

꼭치l 제를 동정한 나머지 共摩體制룹 빗아나려 하고 있지만， 그뜰이

이미 공산주의 生휩方式에 젖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동목인에 대

한 政#완數育은 칠코 쉽지는 않을 것입.

O 그러나 東獨의 i품少年層은 풍독 기성체제에 대해 反撥하였을 뿐만

아니라，서독의 여러 곳을 旅行한 판제로 비교안목이 생겼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 대해서 댈도의 튜떨한 政治왔育이 필요히·지는

않을 것임. 단지 군인， 교사 등 마l많섭;꽤者둡에 대한 政治載育·을

실시할 응i'劃l 입.

。 이제 獨짧統-→이 된다면 東1111 둡린은 공산주의 에 관한 f편!1m따 ( Mu-­

seum ) 이 될 것이며 , 콧꽂의 -공산주의 유적도 後世애 좋은 따料

가 될 수 있을 것입.

o 7 월 1일을 기해 通貨 · 經濟 . nlL햄統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녹일동

일의 기반은 構藥되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兩獨은 연방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美國처럼 지방 (Land)

-48-



정부의 權限을 강화함과 동시에 廳極的으로는 社會民主主義 ( So-

cial Democracy) 를 指向해 나갈 것임 .

。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01-까、el :;...:. 레닌주의를 가르치던 敎授·敎師의 再

없職이 문제인데， 만약 韓國學生들이 관심이 있다면 독일정부에서 資

金을 支뚫해 서라도 보내줄 用意가 있음.

- 어차피 統-獨通政府는 東獨의 실직 노동자들에게 失業手當을 支

給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재활용하거나 再敎育시키는 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할 것임.

<안 청 시>

。 독일통일후 東獨經濟들 부흥시켜 나가려면 연방정부의 機能이 강화

되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동독지역 Land 의 지방 自治權과 어

떻게 調和를 이룰 수 있겠는가?

聯행制度와 체찮自治制와의 조화운제는 한반도 統一에 있어서도 좋

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Holzweissig >

。 東獨에 대한 經濟支援은 서독뿐만 아니라 日本，韓國 등 관심있는

국가틀이 참여할 것이므로 큰 운제가 없을 것이며， 美國의 l ‘I‘I

( State) 처럼 독일의 개별 주 ( Land) 틀이 對外經濟協力을 추구

할 수도 있음.

。 全獨合同總選後 새로이 소집되는 議會에는 동독에서 당선되는 聯郭

議員도 생기게 될 것이므로，東獨個 입장을 수용하는 새로운 憲法

이 제정되리라 믿으며， 상당한 지방자치권이 保障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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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西獨基本法 23 條에 따라 동독 Land 들이 서독연방에 加入하

게 되면 정치적 統合은 이루어진디고 할 수 있으나，실질적인 문

제의 해결은 그 이후에라도 持續t'fJ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

。 12 월 兩獨合同總選에 대\:I]， 동독의 소수정딩-뜰이 때獨政黨파의 統合

作業을 벨이고 있는데，순수한 東獨政黨이라 할 수 있는 SED (전

공산당 ) 은 서독 사민당 (SPD) 과 聯合戰線을 구축하고 있읍.

<김 달 중>

。 12 월 兩獨總選時 동독의 선거행정은 어디에서 管理하는가? 서독

선거법에 따르는가? 제 3 의 法에 따르는가? 適用하는 선거법에 따

라 선거양상이나 結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

<Holzweissig >
。 원칙적으로 憲法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 선거법이 폈定되어야 하

지만， 이직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히l 기-고 있는 중

이며， IJ 정치폼합조약』애사 그러한 문제틀-이 다루어질 것임.

o 사실 11념해總i뿔이전이l 농복주늄이 R미獨I聯Jr5 애 가입하게 된다면 댄~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치루면 되지만， 그렇게 휠 경우 연방의회 진

출요건이 總有效投쩔의 5%로 결정도l 어 束獨의 땀小 정당들에게는

致命打가 될 수 있기 때푼에 쉽사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

1..-1
o·

。 서독 연방의 각 Land 는 그 나릅대로 득성이 강한데 , 四베를린이l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東獨人들에 대해 破휩者I¥J인 동질성 (Iden-

tity) 을 가지고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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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東獨 정치인들이 서독 政黨에 흡수 統合되어 그 정당의 공

천후보자가 되드라도，그틀이 共塵黨이었거나 유사한 행적을 가졌다

면， 政黨 支持와는 별개의 선거행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임.

<박 태 규>

。 東獨에서는 동독정권 수립시 劇寶한 재산권을 原主人에게 돌려주기

로 서독측과 協約을 맺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 西獨이 東獨에 비해 월등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北韓에 비해 강한 經濟力을 유지하고 있음. 세계적인 共

塵主義 위기를 계기로 韓半島의 統一도 가능하다고 보는 바임.

<Holzweissig >
。 자꾸 동독이라고 언급하는데 더이상 東獨은 存在하지 않는다고 보

아야 하며， 이제부터는 그냥 독일로 불러주기 바람.

。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에 重大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서독의 경

제적 能力이 통합된 유럽에 있어서 主導的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東歐諸國에 대한 經濟支擾을 도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실제 고

랑스나 댄마크가 未來에는 주도적 投害u을 할 수 있을 것임.

。 유럽통합이 된다면 中·東部유럽에 있어서의 題境펀梁，敎育問題 등

이 제기될 것이므로 獨適은 統獨作業과 병행하며 이러한 문제도 검

토하고 。1 조L
λAD.

。 西獨이 통독정책을 꾸준히 전개해온 것은 사실이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동독자체가 쉽게 朋壞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國民에게

體制 선택권이 돌려지게 될 경우 共塵支配體制는 도태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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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輔國도 統-에 대비한 階셉과 작업을 폭넓게 강구해 나가야 할 것

입-

6. 東베툴린地城 워크싶

가， 階 짧

o 日 a￥ : 7, 6 09:30 • 14:00

。 場 所:東베릎린 그렌드호텔

。 짧l網者 25 명

- 韓핑때뼈n ( 7 명 ) : 김달중， 안청시， 샤진영， 정구현， 박태규， 김용재 ,

설 충

- 西獨1JlIJ ( 7 명 ) : Gllmpel , KinderIriann , Krlir5ch , IllllaIla ,

Scholz , Gumpel 부인， Sch5nfelder

- 東獨뻐n ( 11 맹 ) . Axel osenberg ( 탬獨人， 獨適銀行 핏獨池域

調整投)

Edgar Most ( 東獨人， 獨짧銀行 I월-獨뼈n 찮任者: )

Dr , Dube ( 東獨經.濟省 l냉I~擔합 秘팔 )

Dr , Dubrowsky ( 東獨經濟省 )

Dr , Thomas Neubert ( 따獨對外 l짧力쩍 )

Dr , Heinzmann ( IFA 콤비나트 )

Dr Niemann ( 싸獨外務省 )

Dr , Wolfgang Krause ( 東獨外務쩔 )

女子 通譯 1 名， 따-名未詳者 2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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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會議 內容

<Osenberg>

。 東獨建設에는 많은 장비와 막대한 寶金이 必要한 실정이나，이를 동

독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벅차며， 西獨政府가 지원 ( 15 년 據想)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韓國과 같은 나라들이 協力해 주기 바

c.l­
D.

。 이러한 문제들을 解決하기 위해 독일은행은 東獨地城에 銀行을 재

건함으로써 자본협력을 도모할 計劃이며， 東獨銀行에게 은행경영의

Know how , 經營기술 ( Managemt Skill ) , 營業方法 ( Business )등

으 껴~해;ξτ7 ~l 。
'LlT V ijT..l1- Aλ

。 결국 西獨立場에서는 정치적 통합은 빨리 추진하드라도 經濟問題는

통일 비용의 과다，동독의 水準未連 등으로 인해 漸進的으로 동독

건설을 支擾해 나가길 바람.

예컨대 동독에는 小規模의 은행조차 없는 小율이 많은 만큼 銀行

을 건설하고 金홉뾰事業을 推進해 나가려면 막대한 재원이 投資되어

져야 할 것이며， 銀行建設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한 4-5년이 걸

릴 것으로 예측됨.

。 서독은행이 동독지역에 銀行支店을 開設하고 온라인체제를 갖추려면，

우선 통신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등 實質的인 문제는 산적해 있음.

< Edgar Most>

。 동독은 새로운 獨適貨網의 도입을 成功的으로 이끌기 위해 동독화

폐 가치로 평가된 자산에 대해 精密 재평가 作業을 실시하고 있음.

쉰



。 東獨의 재건얼，동독자산에 대한 평가
t: ..、
걷>'C 많은 問題點이 있지만，

특히 銀行 관계에만 춧점을 맞춘다면 과연 누가 막대한 資金을 조

달할 것인가 히-는 問題와 더괄어 현 동독 住民들중 50 %가 自意

半 他意半으로 銀fir따金을 갖고 있는터l 그중 4 , 000 따르크까지만 때

獨貨略로 환전이 되니 젠!效化되는 폈金과 자산 등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 히-는 접도 問짧임-

。 또한 여 러가지 Kombinat ( 종합공장단지 ) 도 문제 인데 , 갑자기 消費

財를 생산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需훨 · 供給의 厭덩U을 따르자면 중

간규모의 새로운 공장단지를 건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읍.

統一I해훌훌는 정말 아려운 문제이며， 새로운 世代기- 새로운 價11훔觀에

의해 육성되어져야만 최종적인 評0필가 나올 수 있을 것입.

。 寶本rfj場經濟構짧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電子， 總光J' 統通 등 下部構

造의 건설이 필요하며 , 한국을 비롯한 때方뼈II의 협댁과 參與가 있

기를 바밤.

한반도의 상황은 東·때獨의 강우와 쨌似한 점이 많으므로，지금여

기에서 토의되고 있는 경제·금융문제는 韓햄에게도 똑짙이 適用될

수 있을 것임.

<김 달 중>

o 짧 東 • 西獨간의 統合은 體制統合 ( System Unification) 의 실협

이자， 새로운 複合構遭의 탄생파정이라는 접에서 결과가 注視되며，

總體的인 학문간 협력 (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 이 필

要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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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신용은행 ( Deutsches Kredi t Bank ) 은 서독의 국가은행으록

알고 있는데，東獨에 새로운 支店을 만들게 된다면 그 所有는 어

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Osenberg>

。 東獨에 市場價格構造가 도입됨과 동시에 Banking System (銀行制

度)이 필요하게 되었는데，동독에는 현재 2 개의 國家銀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러개의 은행을 신설해야 할 것임.

특히 동독건설에는 수백억마르크이상이 J-J慶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본의 導入과 회전·운용을 위해서는 銀行制度가 긴급히 요망되는

바임.

。 現 동독의 國家銀行은 서독연방은행의 東獨支店 形態로 바뀔 것이

며， 7 월 1 일자로 경제·통화통합의 첫단계인 통화의 單一化가 이루

어졌으나，제2 단계인 銀行建設은 今年 여름부터 시작될 것임.

따라서 우선 東獨에는 신용금고 ( Sparkasse Bank ) 와 같은 小規

模 은행부터 設置해 나갈 計훌l 임.

아울러 國際的인 은행간 협력 ( Banking Cooperation )도 필요하

다고 봄.

。 동독의 신용경제가 定홉될 때까지에는 서독에 의한 銀行建設이 추

진될 것이나， 그 이후에는 국제적인 金옳뽀協力이 가능해질 것이며，

經營짧問 ( Management Consulting) 도 받을 수 있을 것 임.

<Dr. Dube>

。 7 월 1 일자로 完了된 통화 單一化에 이어 經濟統合의 제 2 단계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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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건셜， 通信網 구축， 유통시설 확충 등 갖뚫幹얄얄業의 발전을 풍-해 동

독이 서독과 여러분야에서 협력관계룹 圖짧해 나가는 한편， 기술 집

약산업의 발전， 자본시장의 育成 등에도 努力을 경주해야 할 것임.

。 1972 년까지 동꽉은 사실상 고속성장을 達成해 왔으나， 80 년대에 접

이둡어 성정의 한계에 도딘-히-게 되었읍.

한국의 摩·菜構핍는 중화학공업의 수준도 높고 소비재 生廳技術도 뛰

어났기 때문에 동독과의 經濟協jJ을 추진하는데 좋은 점이 상당부

분 있읍.

- 20 개의 東獨 Kombinat 는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i{-모( 1 개 콤

비나트는 20 개의 工짧으로 構成되어 있음 ) 이기 때문에 좋은 경

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임.

。 유럽統合에 있어서 독일의 역할이 확대될 것은 분명하며，특히 소

련군의 철수 둥에 따랴 중부유럽에서의 蘇I聯짧響力이 크게 감소하

게 되면 그대신에 獨짧의 영향럭이 相對|얘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

그렇게 될 경우 , 동팍에 대힌 x짧‘피 BC 내의 다·른 국가 支짧問

題 등으로 獨짧이 二二초월쉴擔을~ 안게 된 것임.

o 東獨짧設을 위해서는 10 - 15 년이 낌리며 *상S合|깨인 지휘처l 계가 필

요하기 때문에 전설무 ( Ministry of Construction) 와 겉은 특

수한 獨덤 l꺼인 행정기구가 장설되어야 한다고 믿는 바임.

동독의 낀주화와 시장경제치l 시l 로의 전환은 독일연방정부의 짧팽로 추

진될 것이나， 統一되기 전이1라도 각 州가 딘 11잉政11댄形I편로 존재할 것

이며， 여기에 속히는 관뇨들이 東獨짧避問題를 tft~進할 것임.

。 東獨에 있어서 가장 성급한 문제는 역시 Telecommunication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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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데，이는 각 부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필

수적이므로 全獨適聯짧 次元에서 조정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東獨의 현 經濟狀況을 서독의 70 %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데 15

년이 걸리겠지만，西獨의 발전 및 동독에 대한 投資 등을 考慮할

때 결코 樂觀만 할 수 없는 立場임.

。 東獨은 지금까지 군사지배 文化였기 때문에 이를 전부 是正하기에

는 事實上 불가능하며， 실제 동독주민들의 所得水準은 서독주민의 30

%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

그간 동독은 效率性이나 安全性은 도외시한채 物量짧主로 가장 값

싼 차를 供給해 왔기 때문에(그나마 사려면 10 여년이상이걸렸지

만) 현재는 公害問題로 상당수 車輔이 세워져 있어 또 다른 사

회문제가 되고 있음.

7. 신동원 활獨大使 面짧

가. 擺 要

。 日 時 : 7. 9 10:30 - 11:30

。 場 所:大便館 大使執務室

。 參席者:大使，政務課長，김용재，설 충

나. 面談 內容

<大 便>

。 현재의 獨適統-過程은 사회 - 경제 · 통화동합 및 國境開放과 같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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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lF 2+4 JI 회답， 관련국 頂上會談，

CSCE 및 EC 따上會談 등의 對外的 뼈u 며1도 있으며， 聲面 交涉이라

든지 정체적 支짧 등 秘、密「애인 부분도 적지 않읍.

。 우리의 경우에는 과거의 양독간 接個잦流에 대한 精密分析이 필요

한데，그 원인 및 판점이나 各種 法패뚱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이-야 할 것임.

예컨대 人的 · 物的交施에 있어서 그 寶際內容도 親知없iI돼이냐， 단순

한 願光이냐에 따라 규정하는 법조항이 다를 갓이며， 불적JiL류도 불

건， 金錢 등 目的이나 대상에 따라 규제사항이 다를 것임.

동 · 서독교류의 50 - 60 년대 過햄을 살펴보아야 80 년대 한상을 理

解할 수 있을 것이며 , 독일통일작업이 켜생觸댄1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O 이같은 作業을 위해서는 넥-대한 資꿇과 깨§;k: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

문에 대사관에서도 나듭대로 독일인늪과 f훌觸， 협력을 구했으나， 소

위 독일문제 전문가라는 시-람틀이 ~11 때들 만나서인지 지기일에 너

무 쫓기다 보니 제대로 지원해 줄수 없다고 하고 있읍.

O 단지 언제 發表된 무슨 지-료라는 식으로 具體的으로 지적하면 도

와주겠다고 알려왔읍.

예컨대 양독이 37 만명 規햄의 통합받을 發足한다고 할 띠l 美·蘇

兩軍의 칠수시기， 規模 뿐만 아니라 동독군의 減縮計顧j， 軍編制의

變動1 및 무기체계 등을 %究해야 할 것이며， 소련의 입장변화에 대

한 추적도 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하는 것은 추후문제이며，우선 당

장에는 zt 要所 要所를 추적 - 정리해야 한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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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려 兩獨閒 군사력이 60 만명인데 이를 37 만명 水準으로 줄인

다면 관계되는 法令， 據算， 편제， 제대군인의 職業保障， 재교육문제 등

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關係專門家가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

。 이에 따라 앓獨大使館의 業務體系를 당분간 바꾸었는데

@ 政鏡室은 각종 정부간 없定，條約，對外關係， 국내외 政治變化，각

政黨의 통독관련 公約 등을 調훌·追助·分析하며

@ 經濟部는 經濟·商工·農業·科學·技術 등을 擔當하고

@ 武官部는 國防·安保關係를 다루며

@ 文化·公報部는 정부보조금 支給關係，교육입법，방송통합 등을 다

E프 ~

T JL.

@ 영사부는 國境開放，사증면제협정，臨時옮問客 등 영사업무를 管掌

하며， 이밖에 KOTRA , 國內企業의 外國支社， 해외특파원등도 獨適統

-過뚫의 연구에 協調해 오고 。1 ..Q..
까，A D.

。 結局 주독한국대사관이 統-院의 해외연구기관으록 생각하여 支擾해

주고 業務協調關係를 도모해 나가길 바라며， 통일원의 엽무편제도 통

독자료수집을 고려하여 適宜 調整해 주었으면 함.

8. Detlef Kiihn 숲獨問題冊究所長 面짧

가. 擺 要

。 日 時 : 7. 9 14:00 - 15:30

。 場 所:용소장 執鏡室

쟁



O 짧席者:칼소장，김용재， 설충， 김명숙(通譯)

나 I며談 內容

<Kiihn>

O 독일통일과 관련히여 몇달동안 經驗한 바에 의하면 共摩主義란 밖

에서 불 때는 잔고한 철옹성으로 보이나 實際 내푸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北韓과 함께 共摩主義의 最後룡깐鐘

인 말바니아나 쿠바도 무너지고 있기 때운에 北韓도 가까운 將來

에 l펀화될 것으로 믿는 바입-

북한도 共廣關의 沒짧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樂觀과 미래의식

을 가지고 南北輔댐 통일문제를 推進해 나가길 바랍.

。 사실 7 월 1 일에 시행된 東西獨I짧 화폐 · 경제통합은 世界에서 類{?t1J

가 없는 대수술이며， 과거 8짧짧帝國u￥代에 화폐전환은 있었으나 어

L 일국이 自國 貨網뺏I캠을 전면 폐지하고 他國 貨略만을 사용한

事例는 없었읍‘

。 東西獨 화폐통협의 함徵은 크게 나누어

@ 실제 東獨이 아직도 엄연히 감‘在하는 主權힘패家인데도 서독화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실싱 풍화주권을 포기한 접.

@ 東獨에는 서독의 연방은행에 상응하는 |때家機關이 없으며， 2 개의

동독은행도 서독은행의 東빼i支: J판으로 格下된 접

@ 농독이 國際資本市냈‘에서 외자룹 썩人히-려 히l도 서똑재무성의 許

可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화폐가치의 낭()EJ핫tE을 완전히 서

독에서 移購함으로써 사실상 東獨이 독-자적인 金짧~i앉策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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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된 점

@ 이러한 동독측의 화폐주권 포기는 事實上 國家主權의 양도를 상

정하고 있다는 점

。 貨網統合은 상대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하겠으며， 이는 화폐자체에 의한 문제라기 보다는 經濟全般에 걸친

總體的 문제라 하겠음.

예컨대 東獨에 시장경제체계가 公式的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商業部門에서는 供給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問題가 되

고 있는데， 한 例로 경제구조는 그대로 있으면서 낡은 공산주의 의

식을 가진 상업요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機能이 마

비상태에 있음.

즉 黨性에 의해 任命된 상업요원들은 자신의 특성이나 趣味와 상

관없이 가진 직업이기 때문에 計算能力도 없을 뿐만 아니라，商品

飯賣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에도 關心이 없으며 오로지 보신주의，

無事安適한 태도에 젖어 있다고 하겠음.

。 이러한 二重的인 경제구조나 市場體系로 인해 물가만 높지，실제로

시장 기능은 마비되고 있읍.

예컨대 西베를린이나 서독에 가까운 住民들은 물건도 풍부하고 多

樣한 서독지역에 와서 쇼핑을 하고 싶어하며 각종 써비스를 받으

려 하고 있음.

반면에 서독 물건을 살 수 없는 地城에 사는 자들은 높은 價格

으로 물건을 사거나 질낮은 東獨製品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불만을 가지게 되었으며， 분노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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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결국 市場짧濟體系가 동독에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동독 國螢

商店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適期에 제대로 된 물건을

供給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개펀해야 히-기 때운에 東獨社會 전처l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結論에 도답하게 됨.

O 그러나 이 문제를 단기잔내에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상 不可龍한데，

;東獨의 노동생산성이 ￠과獨。1 30 - 40 % 水堆이어서 東獨 工場듣-이

짧l藍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및개의 」東獨企業‘이 살아남더라도 동독경

제의 西獨훌훌屬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읍.

。 東獨A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헤엄을 배우지도 못한 어린이에

게 헤염을 치랴고 해樓하고 있다 ’ 고 하지만， 물에 빠져 磁死할 지

경인 사람은 살기위해서 헤엄을 치려고 하거나 빠져 죽거나를 擇

一할 것임.

오히려 지금 동독인에게 모진 苦難과 시련을 안겨주어야 그들이 더

빨리 강해지고 富彈해질 수 있디고 생각함.

<김 용 재>

。 그러나 문제는 東獨人의 意志나 生活I뿔度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서독정부나 서독인들이 잘 處캠l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았

으며， 별로 초조해 하거나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읍.

<Kiihn>

。 동독인의 依存的， 非獨立的인 정신상태는 共塵主義 載育·에 의한 결

과라 할 수 있는데， 40 여년간 직업， 주택， 사회보장 동 모든 것을

國家가 처리해 주었으니 東獨人들이 굳이 힘들게 살려고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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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음.

。 東歐諸國이 開放化되면서 西歐에 들어온 東歐A들이 힘든 일을 하

려들지 않고 너무 무기력한데 대해 率直히 놀랐으며，東歐女性들의

性風懶가 西歐보다 더욱 문란하거나 離婚率이 높은 것도 이같은 연

유에서 비롯되고 있음.

。 지금까지 全獨問題짧究所는 서독인에 대해 공산주의나 東獨에 관한

敎育을 실시해 왔으나，이제부터는 동독인에 대해 自由民主主義 敎

育을 實施해야 할 것임.

동독인에 대한 數育問題는 12 월 全獨議會에서 決定이 되겠지만，어

차피 內務省의 짧下機關인 베를린의 정치교육센터나 全獨問題昭究所

등 특수 연구기관 등에서 專擔하게 될 것임.

。 현재 全獨問題핍究所는 φ동독에 대한 1 차 차료의 調훌·分析인데

자체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개개학자나 政府機關 등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동독을 끓問하려 한다거나 동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最近에

는 東獨에 있는 재산권 回復問題도 포함하여) 사람들에 대해 전

화나 書信으로써 짧問을 하고 있으며，그 결과를 종합하여 내독관

계성에 보내고 있읍.

@또한 자체적인 세미나를 開健하거나 支擾함으로써 政治敎育을 擔

當하고 있으며，책이나 필름을 제작하여 支援하는 기능을 擔當하고

있으

。 現 東獨의 國家企業을 주식회사나 有限會社로 전환하거나 外國과의

合作事業 ( joint venture ) 을 추진하기 위해 過藏期的으로 동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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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信‘託觸를 신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자세한 규정 둥

을 成案마!이라 알지 못하며， 私有化된 개인 기업도 때方企業에 1iff

修를 시켜 Management 를 교육시키거나 태方企業에서의 納l해 • 顧I펴

을 받을 수 있도록 즙I-顧|하고 있다고 합.

o 그난l나 갤국 동독 企業·이나 기핀의 면 t버쉽;理는 사회적 더j~상經濟體

制예 익숙한 서녹인들로 데자l 되지 않을 수 없으며， 東獨의 중요기

관에는 전문가 풍심으로 뼈獨人을 太樓 파견，급격한 댄화를 펴求

하는 외에 l궐다른 대안이 없는- 뀔:템임.

。 이 파정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無能力한 자둡은 lilt會保|휩制度‘

를 통해 구제하되 , 職業판歡育 둥을 폼해 1면배할 수 있는데까지는

적극 배려해야 할 것임.

。 反面에 束獨에 대한 經濟的 • 社會l꺼 지원은 상대적으로 西獨人뜰의

福社를 혐홉姓시낄 우려가 있기 때문예 ;쩍術을 기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할 것입.

o 한마디로 말해 팡獨人들은 훨病에 검린 환자가 살아보려고 일단 수

술에는 |폐홉했으나， 박상 수술대에 오르려니 수술에 대한 앞i뼈j心때

문에 수술하기를 두려워하는 狀應와 같다고 하겠읍.

。 8 월에는 束歐請l행을 방푼하는데 이 아 , 소련도 가볼 쉽·꿇tl인데 , 소떤

은 마지막 남은 식민국가로서 I햄밟l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多l치族

國家로서의 소연방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설 충>

O 東‘ 西獨 統-時 동베를린에 있는 北輔大使銷은 어떻게 되며，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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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동독의 國際的 懶b을 계승， 북한을 承認할 것인가?

<K파10>

。 統-獨適과 북한간의 관계는 북한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

는데，北韓이 두개 朝蘇論理를 수용하지 않는 한 北韓이 東베를린

에서 澈收해야 할 것입.

그러나 北韓이 領事關係라는 의미로 현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좋

을 것이며， 이러한 실리적인 外交關係를 채택할 것으로 믿음.

。 西獨은 東獨이 맺은 조약중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 이는

國際法上의 일반원칙에 입각한 것이며，統一獨適이 동독과 全世界가

맺은 條約까지 무조건 쫓容해야 하는 義移가 없기 때문이라 하겠음.

예컨대 동독이 現在는 공산주의를 포기했지만 과거 호네커政權이

國際共훌主義 입장에서 쿠바나 이디오피아를 支뚫했는데，이를 鏡一

獨適。l 그냥 답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東獨이 東歐園과 소련간에 雄持해온 국제관계률 우리가 동

독후에도 繼承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임.

。 東 a 西獨 군대의 통합은 꾼조직의 生理上 명령에 복종할 것이기 때

운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나，東獨의 비밀경찰인 슈타시의 解

體는 그들이 各界各層에 퍼져있으며 상당한 地位와 權力을 향유하

고 있다는 점에서 진통이 據想되며，그들을 癡的存在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獨適統一에 필요한 基金(統一基金)은 국민세금이나 國價에 의해 造

成될 것이나，개인부문，회사차원에서도 造成될 수 있으며，東獨에서

市場經濟體制가 기능할 정도로 充分한 규모를 換索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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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主要 面戰者 名單

Dr. Hanspeter Neuhold

調間國別

오스트리아!이

姓

장 *­-;r

名 所屬및 q없 1s'l

臨오스트리아 韓國大俠

오스트리아 國際|캡題빼究所長

Dr. Otmar Holl

Dr Poul Luif

Dr. Woltraut Urban

Hans PIattneI

1/ 同 따{깡et:t

1/

1/

外務省 西歐課룹‘

Hanspeter Manz 1/ 東歐‘짧長

U픽

Josef Magerl

獨 I Dr. Wulf Steinmann

Dr. Werner GumpeJ

Dr G K Kindermann

Dr Schonfelder

Dr Mihael Checinski

Dr Josef Deckers

Dr Joachim Glaubitz

Dr Rudolf Gruber

Dr Marlies Jansen

Dr. Manuela Klingler

Dr Renate Leh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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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헨大 總長

윤헨大 數授， 東‘1YJ유럽 純濟

i社쉽 k다究所f찾

윤헨大載授， I或II際政治빠究所長

윤헨*- 갱짜授

美軍 및 蘇聯1ifF究所 1ifF究쉴

한스자이텔 서울첼l務Jlfr:f찾

政治科學財團 船究힘

남아프리카따l햄 理事長

내독관계성 따F究員

윤헨國防大學 冊究텀

한스자이델財團 %究員



獨 [ Dr. Wolfgang Nicholai

Dr Franz Peterson

Dr Horst Brezinski

Dr. Gunter Hedtkamp

所 屬 및 職 位

東獨 世界經濟짧究所 해주究員

美軍 및 蘇聯1iff究所 흉다究員

파다본대 敎授

윤헨大 敎授

名姓끓問國別

西

Dr. Peter Knirsch 자유베를린大 敎授

Dr. Peter Elsenmann

Dr. Klaus Lange

한스자이델財團 政治핍修院長

한스자이델財團 政治·理念

擔當 理事

Dr Andreas Polkowski 함브르크 經濟問題없究所

짧究員

Klaus Schneider 유럽共同體 對外關係室長

Dr. Fritz Franzmeyer 獨適 經濟問題맑究所

Dr Eduard Gloeckner 저널리스트

Gerhard Kunze

Dr. Gunter Holzweissig

西베를린시 政治擔當 國務相

全獨問題짧究所 西베를린

분실장

東

신 동 원

Dr Detlef Kuhn

獨 [ Axel osenberg

Edgar Most

Dr Dube

Dr. Dubrowsky

훌E獨 韓國大使

全獨問題昭究所長

獨適銀行 東獨地域 調整投

獨適銀行 東獨個l 責任者

東獨經濟省 國移擔當 秘書

東獨經濟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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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問따때別 姓 名 JYT 屬 q;ζl 빼뼈 'Dr

束 獨 Dr rl'homas Neubert ;東獨 對外없力省

Dr Heinzmann 자~3꾀外務省

Dr Wolfgang Krause 1차獨外務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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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評價 및 建훌훌事項

1. 練合評價

。 금번 제 11 차 韓·獨學術會議는 獨通統合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韓·獨 兩國의 분단국문제 專門家들이 共同 짧與 2 일간에 걸쳐 大

討論의 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히 獨適統-에 비교

하여 南北韓關係 개선 방안 등이 多角度로 모색되었다는 점에서 큰

成果가 있었음.

。 또한 오스트리아 國際問題없究所와의 워크갚，全獨問題없究所 및 東獨

주요간부와의 짧談會 등을 통해 獨適統一에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가

지 문제점과 그 解決樣相 등을 생생하게 토의할 수 있었다는 點에

서 부수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읍.

。 특히 윤헨大個l이 西獨內獨關係省과 Hans-Seidel 재단의 協助下에 다

채로운 프로그램과 東·西베를린地域 視察을 실시한 것은 상당히 異

例的이었으며， 韓·獨 友好親善關係 구축을 위해서도 좋은 先例가 되

었다고 하겠읍.

。 따라서 政治的인 獨適統一이 성취되더라도 그 세부적인 問題解決은오

랜 時日이 소요될 것인 바， 持續的인 韓·獨學術會議를 통해 남북한

문제 解행方案을 여러 측면에서 多角的으로 모색하는 한편， 獨適統一

의 敎訓을 活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Q
J

f



2. i훌훌훌 훌項

。 獨週統→으l 분야별 연구를 體系化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在獨

留學生파 독일문제 전문가뜰 效果的으로 活m할 수 있는 방안을 짧‘

究해야 할 것임.

。 獨짧統-過顆에서 제기되교 있는 여 ~-l 가지 문제접과 이의 解決方案을

면밀히 파악， 南北韓關係에 원용할 수 있도록 해야 힐 것이며， 이에

필요한 組織(기구)을 統一院內에 섣치(특별작업팀)하거나，더 나아

가 統一院의 職1UU改正作業時 이를 짧1案해야 하겠음.

。 東·西獨의 統獨過程 참여자 내지 전문가의 誌韓 기회릎 據大， 民閒

團體 • 企業 둥과 協力하여 輪 · 獨間 민간차원에서의 짧pi뽑를 강화하는

한편， 그들의 전문적 見解률 돔일정책에 反映하도록 노럭해야 함.

O 獨通統-→作業에 대한 本格的인 연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各部處나

민간연구단체애서 산발적으로 推進되고 있다는 사실을 짧1案， 똥일원에

서 主i홉的으로 독일통일문제를 包括하여 첼겉理 • 統制하는 역할을 逢行

할 수 있도록 考I훨해야 함.

。 各 部關의 독일어 解得者 및 독일 ;휠期%修者에 대한 活m1J案 강

구， 전 정부치원에서 獨~統-‘R꾀많플 분석할 필요가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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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魔集資料目錄
<鏡文冊子>

1. Deutschland Ganz Rechts ( 獨適의 主權回復

-最近 7 개월간의 東·西獨關係)

2. Aufbruch in eine andere DDR (또다른 東獨에의 출발)

3. Zur Rechtslage Deutschlands ( 獨適의 國內外的 권리상황 )

4. Artikel 23 des Grundgesetzes ( 西獨基本法 23條 解說 )

5. Aktuelle Situation und dringenste Probleme im Schulwessen

der DDR

(東獨의 학제상의 實際狀況과 急先務)

6. Innerdeutsche Wirtschaftsbeziehungen Ansprechpartner fur

auskunfte und Beratungsdienste in der BRD und DDR.

( 東 • 西獨間의 西獨經濟關係에 있어서의 案內와 없議에 필요한 法律相

談 파트너)

7. Dokumentation zur Entwiklung der neuen parteien und Su-

rgerrechtsgruppen in der DDR ( 東獨의 새로운 政黨과 社會團體의

驚展과 關聯한 文件， 1989 , 11 - 1990 , 2 )

8. Dokumentation zur Politischen Entwicklung in der DDR und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pril 1990

( 東獨의 政治魔展과 내독관계와 關聯한 文件， 1990 , 4 )

9. Dokumentation zur Entwicklung in der DDR

( 東獨情勢變化와 關聯한 文件， 1989 , 10. 7 -1989 , 11. 19 )

-71-



10. Die Entwicklung des Hoch - und Fachschhulwessens der DDR

seit der Wende vom Herbst 1989.

( 1989 年 가을이 래 東獨의 學生運動 發H훌熾相 )

11. Neutrale in die EG ?

( 유럽 共|폐體에 있어서의 마l 立主義 )

12. Handbuch zur Rlistungskontrolle

( 單備統制 평鋼)

13. Grundmuster lateinamerikanischer Aussenpolitik

(라틴아떼리카의 外交政짧 기본모형)

14. Radioaktivit허t und Strahlung ( 라디오와 放갱#總 )

15. Forum Politik Unterricht (政治數育많1錫， 89. 1

16. Pol i"t ische Studien ( 政治돼究， 1989 , 11 - 12 )

17. Politische Studien (政治빠究 - 냈獨과 핏·歐改寧 램輯 1990 , 5-6)

18. Zur Geschihte der DDR ( 束獨歷핏 )

19 “ Jugend in der DDR ( 핑獨의 T풍少年 )

20. Der Freie Deutsche Gewerkschaftsbund

(東獨自民購의 역사와 組織)

21. Die Verfassung der DDR , Ein Machtinstrument der SED?

( 東獨社會l야主黨의 )權力體밟IJ와 짜獨fUIJJ.§t )

22. Die Familiengesetzgebung der DDR ( 짜獨의 家族法 )

23. Zur Kulturpolitik in der DDR (JR獨의 文化政策 )

24. Die Nationale Volkarmee der DDR ( 束獨의 λ~電 )

25. Politische Studien ( 政治細究， 1988 , 1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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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ondderband DDR (東獨特輯 - 年表 )

27. Vorteile der Wirtschaftlichen Einheit Deutschlands

( 獨適 經濟統一을 위한 先決問題 )

28. Berlin von A bis Z ( 베를린 A에서 Z 까지 )

29. Der Tropen wald - Aktionsplan (熱帶森林 復元計劃 )

30. Chronik der Ereignisse in der DDR ( 東獨年表 )

<英文冊子>

1. Berlin ( 베를린소개 小冊子 )

2.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 ( 世界主要호텔 - 1990 )

3. East Berlin ( 동베를린 )

4. Berliner Forum 1190 (베를린광장 )

5. Berlin for Young People (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소개 冊子 )

6. Berlin outlook ( 베를린觀光 案內 책자 )

7 . 東·西獨間 經濟，貨解， 社會統合條約 英文本

8. Potsdam (포츠담市 案內冊子 )

9. Confidence Building and East-West Relations

(信賴構棄과 東西關係)

10. Current Financial and Monetary Problem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orld Capitalist Economy

(世界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開發途上國의 財政通貨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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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經濟統合現況

F.Franzmeyer

( 獨適經濟1jff究所)

<토론의 추세>

지금껏 유럽에서 가장 重要한 관심사로 여겨지던 단일시장 (The Sin-

gle Market) 問題는 독일의 經濟的 재통합이 進行됨에 따라 주된 관심

사로부터 밀려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濟的인 觀點에서만 볼 경우，

만일 단일시장추진계획 덕분에 인구 3 憶 2 千萬의 EC市場이 전보다 더

나아진다면， 이것은 인구 1 ， 660 萬名의 동독 (GDR) 이 경제패러다임을 變化

시킴으로써 일어나는 급속한 용쫓展보다도 서독기업에게는 훨씬 더 큰 관심

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양자가 서로 兩立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派及效果를 창출하기 때문에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서

독기업의 立場에서는 유럽지역에 직접 投資할 선택권이 많아지고 活動市場

이 넓어진 것 뿐이다. 그러므로 동독이 EC 의 한 부분으로 統合된다면

단일시장의 經濟的 成果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단일시장을 完成시키는 論議가 잠잠해진 데에는， 獨速統合보다논

털 극적인， 또 다른 理由가 있다. 즉， 委員會가 애초에 내세웠던 內容中

대부분이 隨議會의 過半數 贊成을 얻거나 만장일치를 통해 合意됨으로써

실행되고 있고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건들 중에서 重要한 것은

寶本의 自由化， 재화이동자유화 일정， 金顧市場統合을 위한 法的體制，大學學

位의 상호인정， 합병 및 인수의 통제등이다.

그러나， 단일시장이 效率的으로 잘 運營되기 위해서 重몇하지만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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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案件갈도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의

역내국겸 자유왕래， 매接짧率의 調뻗 問題가 속한다. 이 두가지는 붉리적 장

애의 철펴}를 뜻하는데， 이것은 유 탑인이라는 김정읍 공위하는데 있어 가장

펀평한 성정작 땀f따틀 지니고 있는 깃이디;

<남아있는 네가지 주요 문제>

統合을 Jf£ li강시키기 위한 政治I'f션 -3-직임이 활기를 되짖고 위원회가 판일

시장백서 (White Paper on the Single Market) 들 銀示하였던 1985

年에 EC 國家둡충 王要 國들 ( 서판， 프링스. lJl1 네룩스 많l家늠 ) 은 1990 야:

1 꺼 1 티까지 싱호국강통제를 훤페시싼 것이리는 1 차 센첸조약 (Schengen

treaty) 에 선뜻 I司意하지 붓했다; 센젠조약에 서명한 각 國家닫의 P'J部

保앓問題는 개별국가의 경찰기관， 정보기간， 이민 및 피년민을 판정-하는 機

關들이 協助를 강화하고 各國의 法파 mT~f!윤 調찌l시킴으로써 해결하도록

되어있었디; 히지민 이런 fl젠題뜰증 人-部分은 적시에 週切히 /따ik:될 수

없었다 동독을 어떻게 統合시키븐기 히는 FJj쐐가 1989 1f 末애 發生했다.

센젠조약은 아직까지 뼈行되지 않고 있다 2 지 센젠조약에 暑名함으로써

핀랜 정부틀이 最近에 |可意한 새로운 시힌은 1991 년 말이다 이 條約이

各國의 國햄에서 인준읍 받아야 하는 갓으로 보기띠l 문에 이랴힌- 合意에

대힌 반응은 기쁨과 슬픔이 混合된 것이디; 왜냐하면. EC 역내 l혜家들의

國民들이 앞으로 더 自由룹게 이동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동전의 한

쪽면일 쁜이기 때문이다 다른 면이란， 칩퓨터들 利j폐힌- 個人資料에 대한 振

近이 점점 더 용이해지고 -般化됨에 띠랴 第 3 國으로부터 보호를 慶詩하

-78-



는 사람은 以前보다 더욱 커다란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이다. 이 條

約이 施行되어 이 分野 最初의 결속기제가 된다면 지금 막 시작된 ‘유

럽의 요새화‘에 대한 論議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다

재정적으로 조정을 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회원국 정부들은 國家換算에

미치는 財務的髮響이크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委員會가 提案한 意見을

따랐다. 위원회의 제안은 제일 먼저 부가가치세율의 下限과 上限을 導入하

고， 두번째로는 부가가치세율의 數를 두개로 그리고 國內勝別物品脫를 다섯

개로 줄이고，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원칙을 행선지원칙 ( principle

。 f destination) 에서 원산지원칙 (principle of origin) 으로 變

更함으로써 중간투입물에 대한 조세감면을 허용하며，마지막으로 국가간 청

산시스템을 통해 조세수입의 財政的 均衝을 이루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댄

마아크 政府는 국가조세수입이 아주 심각하게 낮은 水準으로 떨어질 것이

며 담배와 주류에 規金을 부과함으로써 얻어지는 ?‘ 。 1 2..
.tl2 통해 消費者政策

을 實雄하는 것이 不可能해진다고 주장했다. 영국 政府는 생필품에 대해

f양金을 부과하지 말 것을 몇求했고 프랑스는 사치품에 대해 高率의 附加

價↑直親를 適用하자는 주장을 했다. 더욱이， 청산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게 생

각되었다. 會員國틀의 이라한 반대의견을 제외하더라도 委員會의 제안에 처l

계적인 결함이 있음이 나타났다. 즉 국내물품세가 ECU ( 유럽통화단위 ) 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物品脫를 EC 換率에 맞추어 환산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또한 모든 국경을 넘는 거래가 마케팅 구조의 多角化보

다는 재화의 移動을 하도록 設計되고 運營되고 있었으므로， 몇몇 品目에 대

해서는 행선국가원칙이 계속 남아있어야 했다.

결국， 委員會는 두차례에 걸쳐 제안을 수정하였다. 현저한 變化는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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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싱한의 철폐였다. 이로인해 各 덜때家씨로 lF가가지세율의 치-이가 계속

남아있게 되었으므로， 국정쓸 넘어 최종소비지에게 직침 핀매히는 것이 不

제한 정우에는 魔팎의 외l각이 싼생한 危l險블 ;<J 니고 있었다 띠라서 자동

치와 간이 유농성이 높은 All 퓨의 정우애깐 행선지원칙이 5읍全히 되살아났

다i 마찬가지로， 페따윤 〕당헤 더놔소 11]자에세 l뻐휩듭 하는 것도 행선국가의

세제에 j펴 J김되이야 했다 그리나， 지동차는 소유지가 지주히-깐 곳에 登錄을

해야히기 때분애 첫씬째 경우는 M‘務?합l펴이 比 !I핫|페 쉽게 풍저l한 수 있지

만， 두번째 경우는 企뽕·의 신고에JjL이l 띠i:'] 脫金뼈課對象去來로 파악이 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딛→ 수도 있으F로 번저 경우에 t1]해 統 11꾀하기가 훨

씬 더 이렵다.

몇몇 I행家닫은 委텀햄기· 수정힌 갇|‘劉j언을- 받이-둡이지또 않았디‘ 二 l 래서 ,

1992 년 12 월 31 일끼지 펀리적정 댁윤 除꽁한디 는 內참을- 變빚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힌번 計‘劃이 수정되었다 새로운 JI-劉j에 따르변， 1993 년부

터 1996 년까지의 과도기에는 이전이l 시 용허틴 헨선지윈직이 계속 셋用되

지만， 팍경봉제가 必평치 않도록 i&終1'~_o_5'→ l싸펠가 되는 니-바에서 柳값윤

부파하또펀- 되 있디; 이포인해 M‘ J1?{11~ hij~븐 J1:~단이 Wj댐|찌家달 닌} 히노록 의

무둡 부O:J하고 統{JiU를 허가l 되었디. 하지센， 선빈식으로 팔 띠1， 쫓 tH한는

수정된 f잖初파I-劉}에 집착하고 있다 한지l 유 지히고 있뉴 수익 딩→ 줍이는 감-

제， 즉 !짜기un떼단없의 싱힌윤 내cJ 는 m])，펴는 ‘짝 .IJ~I폐家七- 시이애서 다시 ;…

짧기 진행l되고 있디; 이러한 폐짧의 핵심내용은， 핏빛 |패家이1 있어서는 재

정적 충격이 너무 커서 현재 쩌{~持히고 있는C j쐐 11iU가 l친하는 견피플 초래한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단일시장이 成立되지 전에 아직도 많은 따따化기 이루어져야 히는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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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分野는 정부조달분야이다 보상율， 기만행위에 대한 對應策. EC 입법안의

시행 등의 分野는 상당한 진전이 있으나 에너지， 교통， 통신， 물(水)에 관

계된 I場 및 設備와 같은 重要 分野는 아직도 요원하다. 하지만， 지금까

지 廳爭者가 없어 이익을 누려왔던 강대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위원회

가 제안한 자유화지시조치들은 입법화단계에 있으며 EC條約 100a조에 따

르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곧 議會를 通過할 可能性이

높다. 한편， 公式的인 法律上으로는 모든 會員國들을 包含하여 공공조달시장

의 完全한 자유화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지만，그렇다고 하더라도 問題

시되고 있는 製品들의 경우에 있어 完全한 사유제품부문처럼 鏡爭的인 市

場環境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究開發投資에 많은 資金을 지원한 分野의 生塵效率性에 따라 정부의 이

해가 左右될 뿐만 야니라 공공재시장이 독과점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공공조달부문은， 各 地域政府가 독자적 인 財政權을 부여받아 企

業들을 유치하기 위한 政策을 運用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全體的인 效率性의 최적화와는 거리가 멀지만， 政府次元에서의 공공

조달부문은 經濟活動의 보다 평등한 분배에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가 제출한 백서를 施行함에 있어 아직도 進行이 덤된 統合政策의

네번째 分野는 유행성이 있거나 펀梁된 製品 輸入에 대한 식물위생법상，

동물위생법상의 제재조치에 관한 分野이다. 최근에 프랑스와 독얼이 영국으

로부터의 고기수입을 禁止한 것은， 각 국의 건강규제볍이 모두 동일한 수

준이라는 가정하에 各 國의 건강규제에 대한 法을 상호 인정한다는 委員

會의 提案을 會員國家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그러

므로. 1993 年 1 月 1 日부터 施行될 예정인 EC 法案의 입법화가 가능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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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시한을 감안할 때， 이 分野에 있어서의 조정작업이 내년말까지는 이루어

져야 한다;

<예측되는 동향>

단일시장문제에 판힌 1l.7JiJ펀빼흙 정리하띤 다음파 같이 칠관을 내릴 수

있다.

- 시장백서내용 중 많은 部分은 공펀:<-1] 水準에서 입법화히기로 되었디

- 소수의 部門이 최난 몇달동안 납진전되어 l패家水準에서 등파했디;

- 의회에서 만장일치룹 얻어야 허 는 內容 55 개중에서 아직 決定하지

못한 것이 30 개나 답이- 있디

반장일치가 1z、평한 내용중에서 *양率의 조정괴 移때!의 |간 |초l 리 는 두

가지 nn題에 대해 週切한 해전책윤 찾지 봇한다변 국경은 계속 낚

아있을 것이다.

만임 조세분제와 移때l의 I~l fll돼핍에 대힌 조정노럭이 양敗하고， 二l템에또

불구히고 국경풍제기 철폐된다띤 쉰정의 統i1i1j는 딘지 관리적 쉽j)次에 의해

서띤 유지될 l니能ott:이 높다; 이 렇게 되맨 ‘ 처l 키니 조간 ( Cecchini co­

nditions) ‘ 윤 딜성하지 핏펠 것이다 체키니그룹-은 재회나 서 11]스， 지­

본이풍의 5견全한 r=1 다l化와 노동자， 기업기. 학생， 엔감생흰지. 6:1 행객 등 IR

든 사람둡의 移動!의 5닙全自 m化괄 뻐해서 1갈생가능힌 최대의 비용절감액을

컷I:유럽 til 용 (Cost of Non • Europe) 이바고 계산해 냈논데， 이 결과에

따프면， 정부가 자유화콜 통해 얻은 適用의 여지를 쭈um하여 재정성의 어

려움을 이겨낸다면 모든 價格은 평균 6% 下흙히고 全體成;옮率은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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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7%로 上昇하게 된다. 체키니 조건이 발생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費

用節減效果와 成長效果도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경상걷언 效果 自體와 유

럽이 統合되었다는 소식으로부터 魔生할 심리적인 7":까효과와는 명확하게

區分을 해야 한다 消費者團體의 水準 以上의 자유화 조치 대부분이 아직

實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현상으로서의 체키니效果는 아직까지는

약간 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會員國內의 經濟活動

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최소한 기대 이상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또한，會

員國간의 交易도 1975 년과 1985 년의 EC 총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比重

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상호직접투자액도 이전

에 비해 급격히 增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단일시장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생긴 일이다. 물론 이러한 變化는 市場의 國際

化 및 國際的인 노동의 분화증가라는 일반추세와 방향이 같고. EC지역외

의 國家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EC 內部에

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가 너무나 명백하므로. 1992 년 以後 鏡爭이 더욱

치열해질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企業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確保

하려는 움직임으로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 유럽경화증 (eurosclerosis) ‘ 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이

것은 유럽지역에 있어 經濟를 完全히 統合하자는 생각에 새로운 活力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동시에 지금껏 좌절되어온 유럽의 정치적 통합이라는 主

훨問題를 자극할 것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의 연결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유럽지역 단위의 자유화와 규제철폐 效果에 대한 수 많은 없究調훌를 通

해 낙관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유럽통합위원회는 企業家틀의 기대행동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일련의 과정을 촉진하였다. 따라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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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합과정은 원래 據想했던 모텔로부터 분2-1 되어 자기 자신의 궤적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단일시장에 핀련된 새로운 움직임은 봉화동1갱이나 정치

동맹의 i짧立과 같은→ ‘ 폭떤정책 (flanking politics) ‘ 을 추전해야 힌

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단 음 지-극히-였다. 풍화동 I빙을 주징하는 것은， 공용화폐

의 使Jf.I이 論꽤|얀l으로 판 때 정제몽합의 최정점이기 때문이고， 정치풍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各 |때家애 대한 財政;단，단~rk定의 양도나 委침햄의 힘

主맨1 인 동-저l가 일어딜 수 없기 때문에 정치동맹을 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일시창과 관련된 위휩묘소>

그러나， 단열시장의 도래와 關聯해 위와 김은 기대 이외에도 몇가지 위

힘요인들이 있다. 이중 꽉벨히 두기지만 찌~~해 보변 다유괴 같다.

- 첫째， 만장일치틀 맺求하는 I흉낀R덤앓링블이1 대해 좋은 해건책원- 發51하

지 봇하띤 71 대는 섣망으로 바렌 것이다 ‘ 채키니조깐 • 만이 쐐在 움

직임에 作벼하고 있다고 가정허면， 단일시장의 5읍成이2-1 는 I]짧뜰 딜-

성하지 못한 질과 잠재적 최 대 재값i'l- 比 il햇해 첼 때 l:l] 례 적 으로

제益은 줄이늙 것이디. 그러나 이외- 달닫l 統合에 대한 기대가 經濟

f핀動의 기만으로 作用하고 있디-만， 統잠을 이 i까지 봇한 경우의 실망

으로 인히 여 유럽풍협의 i政t위分민f P!’핀! 아니2-1- 경제문-야애서도 심각

한 後退가 빌생하는 괴격한 반응이 이→기펠 수 있다

둘째， 現在 經濟f핀動分野에서 불 수 있는 급속힌 統合過程의 원인과

는 싱관없이 獨立 l꺼으로， 노동의 분화의 심화와 鏡爭의 치 열 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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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加速化된 成長과 關聯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으로 인해， 단일시장의 근본취지가 規制의 철폐인 반면， 더욱 더 많

은 규제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예로서 重要한 것

으로는 도로전용수송수단으로 인한 公害，企業의 합병으로 인한 鏡爭

의 회피，큰 임금격차와 높은 요소이동성으로 인한 사회적 텀펑問題

등이 있다.

政治λ、들은 특히 이려한 狀況에 대해서 커다란 責任感을 느껴야 한다.

지대가 부너져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경우이든 역내국겸통제를 철

폐할 수 있는 方法을 보색해야 한다. 공해통제에 관해서논 시장백서가 단

일시장드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행위들의 範圍를 너무 넓혀놓았기 때문에

그 증대하는 危險性을 저1 대루 지적하지도 봇했고 정확히 설명하지도 못하

고 있다. 그러므모 公害問題는 단일시장문제와 분리시켜서보다는 같이 다루

어 처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여하튼， 環樓政策은 유럽단연화볍안

에 의해 EEC條約에 包含되어 있는 한은 공동체블 위한 活動分野中 最

終的으로 가장 重횟한 分野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아야 한다.

사회적 덤핑의 위험성은 高貨金國家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야

니고， 作業場所를 移動1시킴으록써 저임금국가에 거주하는 企業이 임시직에서

저임큼조견을 받아틀이는 자국의 노동력과 高貨金國家에 位置한 자회사의

寶本財를 結合할 수 있는 수송이나 건섣엽 같은 *흉定分野어1만 영향을 미

치는 것이다 作業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質金과 社會費用에 基

盤플 두고 옵f算을 하는 方法을 會員國들이 규정할 수 있도록 權후iJ를 부

여받기는 했다. 그러나， 첫째， 供給者들은 임금관세 이상의 륨金移動은 무시

할 수 있다. 둘째로， 최종적으로 지불되는 質金이 낮아서 공급기업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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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가를 낮추거나 마진을 낮추어 計算할 수 있고， 세번째로 據算횡~ktJ下에

있는 공공계약자괄은 供給6렛;j1f을 이딘·-1 좁I-算의 한 세부항꽉으로 여기기보다

는 {;It給fJ!l _-.L 지치l빈펀- 重찢j떼힐 수 있는 것이디;

그러니 수송부분이나 간선~lllJ，년} 쇄했하 磁방 HJ:: ¥JL :4는 틴피 만일시장싹표

꾀 {’I 련된 -If 제 BJl제초지피 인i5j] 企 ~()1 패IJf않애에 세£.운r 냈 l大l이 갱겼니;

즉 ;<]급껏 흉흉l~합의 J껏入‘"~ 利꺼l함k어l 빈 영 향감， 1'1 지 던 했:~/F 이 法l얀] m샘Ij까

;<] 세급， 시회인보조낀쥔， , 정부;상 L딩에 의한 外部發生짧j김의 내 ~1|’ 회 정.!:-:..와

감은 강지}처l지}에끼지 영형윤 vi치 j! 있까 갓이다 힌 나헤이l 있는 供給휴

륜이 뿌，Hii 힌 分!Jff에서 옳쩌팎ψJ 우위관 保if히고 있다띤， 그래서 다간 l때家

애 있는 企業같이 인위에 저히l 있디민， 요끈 l빼家판이 f피감원 |리 P1왔칭 f

에서는， 이처닦 열위에 치해 있는 險|家쉰의 강t給 x·뇨→은 基쩍E븐 T向調整히­

i! ~jI 정부에 l짧)J음 行{~펠- 것 이다 政쩌기 이 1:1힌 많力에 칸복하지 않 고

디븐 |쐐家에 있는 wi給/뿜듬이 높~F→→ 4·: J>i'WI:i'} 견이 지신늘의 힐위륜 때강

해 촌 우-위둡 지니고 있지 않디민 :L 러한 ~業는-은 |니 ιl후l 시장윤 잃거

나 파산하게 꾀어서 .:.L 전피1- 짧 ι~.:허 뉴 실입문제 띠l-J/- 애 ;송난에는 하l 딩정

부가 땐4양 61-~=- 것이 판기피해집 잣이디. 나븐 국기에서 반면한 낮 ，9:. IX 깨(，

의 lf제1:1] 용으로 j덴ff!li 기관 해기밴， 例륜 ‘낀→이， 벨이둡이는 늪은_ J&入으보 낮

은 wi햄的 移뼈j을 보성힌- 수 있개 되어 成합음 기속화시킨다는 주장은，

政때가 r:J身틀이 行히·틴 엣년→ 기준이 빗-추는 政짧을 t따f1'하겠다고 발표히

는 것을 결코 펴金히 대체할 수 없다 80 年代에 볼 수 있었던 전세계적

규모의， 세금감소의 |행際的 據散은 t)前에 企業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시켜

가딘 f때象:4 아주 유사한데， 이라힌 企業補助金 增찌]는 비판을 받아왔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 그리고 수요의 탄럭성은 착취되고 微‘大의 나머지 部分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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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인근궁핍化 (beqgar-thy-neighbour) ‘ 일 뿐인 한 모든 國家에

있어 終局에는 非效率性을 보일 것이다.

企業集中에 관해서는， 공동체 水準에서 기업합병을 규제하려는 10 여년간

의 努力이 허사로 돌아간 시점에 단일시장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

다가，委員會의 提案이 수차례 수정을 거친뒤 議會를 통과하기까지 4 "-' 5

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합병 및 기업매수가 늘어나

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시장추진계획만이 議會의 태만한

意思決定態度를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한편，많은 관찰

자들은 경쟁규제에 대한 獨速法의 높은 基準에 비추어볼 때 기업집중규제

의 최종 결과는 기껏해야 차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틀은 計劃된

합병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形態를 비판하는 것이다. 즉 앞으로는，

塵業政策의 순수경쟁 관련측면과 다른 보다 상위의 측면을 합하여 위원회

組織 內에서 意思決定을 내려야 할 것인데，獨適法에서는 이 양자가 명백

히 區分되어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獨適法이 適用될 可能性은 아주 희

박하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完全한 統制手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전혀 統制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모든 會員國家에서 합병을 統制할 수

있는 공동체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 이로 인하여， 유럽지역에 합

병통제수단 없이 단일시장계획 이 시작된 것은 -種의 ‘ 목숨을 내건 승부

(va - banque game) ‘ 였다는 사실이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측 면 정 책>

合뺨統制惜置는 단일시장문제의 핵심을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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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과 함께 하는 ‘ 支擾政策 ‘ 의 힌- 權成짧素이다. 이에 대한 보충조치 는

技術없力政榮과 중규모기업에 대한 支짧政策이다. 여기에는 많은 f갑置탈이

생겨날 수 있디 R&D政策을 잘 나바내는 수치룹 여l로 든다만， 1991 년

Ee 의 총예산은 13 % 정도 즙가힌 반만 R&D :zl:J:\때l뺨은 18 % 增JJU

하였다

두번째 支+장政策은 ¥I~핍 l얀) IlU없화 곤란윌 겪고 있는 지역으로 地城政策

을 移輔시키는 걸합정책이디; 이 갚야에 있어서 1988 댄에서 1993 댄 사이

에 예산이 두배로 增재1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移뼈政策의 SI에은­

단일시장을 推앞하는 괴정에 나타니는 중력효과를 이전시키는 것이디. 이처

쉽 據짧을 두배 l엠jJ)]시키는 굉필은 1988 년 2 월에 發갚3했던 쫓침헬으1 ‘週

:，£1&入 改웰 (proper-income reform) ‘ 의 맨락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즙及한 바와 같이 그띠}부터 단일시장의 )jJ(;찮效없가 꽤 크게 나타났다. 이

러한 成長의 주전이 :4h域i¥J으로 u] 치 는 앙향은 그리 I성백하지 않다→. 樞않

파서整寶金 (structual fund) 문부터 혜택단 1받는 때家뜰은 이 資金읍

보다 더 둡려똘 것음 요구해 왔디.

마지막으로， 여기서 언납하고자 하는 세번째 支짧政策은 유럽정저l 동화동

맹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의 구츄이다.

이것 없이도 네가지 띄由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시장을 위해 반

드시 必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우어지딴 거래비용이 줍어둡

고 투자자들이 보다 安定따!인 예측을 쌀 수 있다~효빨政策에 있어 보

다 집권화된 의사결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각국의 인

플레이션율의 차이가 환율의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

의 하나이므로. 80 年代에 이루어진 접근은 70 年代의 경우에 비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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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政治的 도약을 위한 좋은 전제조건이 된다.

지난 3 年聞 회원국들 經濟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전

에 불안의 주요요인이었던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

다. 따라서， 제도적인 조치률 취할만큼 시기가 무르익은 것 같다. 이러한

制度的 조치의 가이드라인은 EMU 에 대한 델러 (Delors) 보고서에 나

타나 있다. 이 報告書의 세단계 접근법에 따르면 첫번째 단계는 올해 7

月 1 日까지 완료될 것이다. 이것이 완료되면， 상호상담이나 비강제적 추

천， 남아있는 가능성의 재조정 등에 기반을 두고 완만한 형태이기는 하

나 역내 자본이동의 완전한 自由化와 보다 나은 政策調整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EMS)의 공

식사용화폐인 ECU사용에 대한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모든 회원국들은

EMS의 환율기제에 기꺼이 참여하게 된다. 실제로， 영국 뿐만 아니라 포

르투갈도 가까운 시일 내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리이스만

이 외부에 남아있을 것이다 EMS참여 國家들이 환율의 安定性에 대한

기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영국의 참여 소문이 나돌자마자파

운드화의 價f直가 절상된 사실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EMU를 이루기 위한 첫번째 작업에 대해 합의를 본 것 이외에， 회원

국들은 EEC조약 236조에 의거하여 올해 12 月 정부대표자 開f崔에도 의

견일치를 보였다. 이 會義에서는 EMU 제 2 단계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條約의 개정에 관하여 의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번째 단계

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제도 (European Central Bank System) 가

설립되고， 점점 더 집단의사 결정 형태를 띠기는 하지만 통화 및 환율

政策의 최종책임은 각 國家에 남아있게 된다. 델러 委員會는 이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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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히 모형화하지는 못했다 물론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연방정

부 (Federal Government) 는 두번째 단계가 불필요하므로 EMS들 강

화하는 장기간이 지난 후 첫번째 段|햄에서 곧정 세번째 段l햄로 이행해

야 한다고 받→표했다. 하시 만 디-쉰- 많은 j패家들은 두번째 段|팬기-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가을회의에는 잠석하지만 |파祝經濟政策이} 판한 자

율권힌을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발표했디 이러한 태도

는 共 l달l體의 제도적 발전얘 기본적으로 위 111]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작 發

展을 :Ill 속 추진히-는 갓이， 올해 12 月에 세 2차 정부대표자 회의끌 열

기로 한 EC 으| 다는 政府뜰의 티짧이다.

깅경발언을 하기는 댔으나， 내부정지적 이유띠l 푼에 대저 수상이 앙국

을 가입시키려는 압릭을 계속 깐뎌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핏 -I챔獨 봉화떤합이 납속히 진전됩애 따파 EMU 의 전망이 니아졌다 한

편 이렇게 펀 네에는 政治的 이유가 있디; 즉， 너무 거대해지고 자꾸 농

쪽을 향해 움직이려는 동일독일에 대한 EC 참가국닫의 판심을 없애기 위

해서 聯):15政府눈 서유돼풍쉽-을 이둡 용의가 있음을 강조해야만 했던 것

이다 하지만 이제 EMU 의 經濟|씬j 전망은 니-이졌디; 경제활풍을 강화시키

만서 농녹에 대힌 !I倫삐과 輸入을 제조정함으로써 서독이 현재 누라고 있

는 큰 경상수지 흑지-폭이 줍어늪 가능성이 높기 때푼이다 서독의 흑지­

폭 감소 可能뺨은 EMS 내의 긴정을 김소시7']고 적지국듬이 이자~윤정책

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운영의 여지뜰 주는 것이다. 그러나，이러한 운

영의 여지를 얻은 것이 EMU 구축에 결국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후에

지쳐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프랑스푸르트에서 일어나는 동화정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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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들이 더이상 좌우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상， 聯행銀行 (Bu­

ndes Bank) 을 共同體 구조에 포함시킬 必要性도 느끼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초| 졸 걸 콘>

요약하자면. EC 의 統合現況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음 것이다.단

일시장에 대한 접근은 市場統合을 상당히 많이 進展시켰다. 自由化段階中

많은 內容들이 공동체법， 國家法이 되었으므로 되돌릴 수는 없다 절차상으

로 볼 때는 단일시장문제에 대해 과반수 贊成制를 導入했기 때문에 進展

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유럽법정 (European Court) 이 EEC條約 100

a 條에 의거하여 면제를 決定하는데 최고의 重횟性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하

지만， 국경장벽을 完全히 철폐하고자 하는 議會의 努力이 失敗한다면 심각

한 장애에 당변할 위험이 있다. 이것은 經濟的 이유라기보다는 心理的인 이

유때문일 것이다. 우선， 단일시장 열정에 대한 疑心 때문에 企業의 意思

決定者들은 투자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둘째， 간국 政府들은 資本移動과

같은 보안규정을 더 자주 사용하거나，공공조달과 같이 공동체법이 유예부

문으로 認定한 분야에서 자국중심적이 될 것이다. 세째， 유립정치동맹이라는

최종목표를 위한 제도적 통합에 필요한 最小限의 사전조건으로 여겨지는

단일시장계획을 넘어서는 內容도 包含하고 있는 측면정책을 開發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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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으| 對東獨 및 社會主議諸國과의 關係

Klause Schneider
( 유럽共 l피體)

<새로운 도전>

중 · 동부 유템에서 인어나고 있는 tJ체j파는 ttll씻할 수 없을- 정도의 거

대한 정지적 · 경제적 l짜 1휩운꽁음- 헝←힌 도잔은 G 24 속의 서구 성대국탄

과의 긴밀한 없7J 속에 공동~] (the Community) 보부터 팡 l쉰위한 經濟

아1 년1 응에 직띤하고 있디:

우리의 I뼈略은 세가지 1] 1':에음 으l 도하고 있다.

φ 短챙U(애으로 ( 폼란뜨와 푸마니아에 ) 긴급한 식량과 의료륜 供給힘-으로

써， 그리고 동유럽 通貨를 갖授(폴란드외- 헝가리에 대힌 대부)함으로

써， 經濟的 위기싱황애 대처하논 것

(2) rell j tJ1 (1션으로， 기술지원 그[리고 PHAHE 초지와 궤룹 진이 히는 신중힌

직집투지룹 빠해서 納‘濟rIl l의 지l 二]L조 조정과정플 지원하는 것

~.닮jVJi'I''1으로 , 동유립 l뺑家쉰Q1 꽉핍윤 }li윤 꼭작으로 양측의 힘 의 짐괴

틀 通하6:) 맞';Ii (1''1이며 지-주적 핀1 시1. inter-alia 의 기초괄 닦

'- -zJc ...x

이러한 모든 것이 政治的 . ili:J:햄|’에 • 文化떠 핀런 속에서 벌전하기 위해

段I뽑it<J 뺨·廣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딩연한 것이다 : 그러나 여기서는 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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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경제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相互交易과 協力에 관한 協定>

상호 交易과 協力에 대한 협정은 공동체와 헝가리 ( 1988 年 9 져. J.O.L

327/1 , 1988.1 1. 30). 폴란드( 1988年 9 月. 89 年 11 月 22 日， J.O.L 339/

1 ) .소련( 1989 年 12 月. 90 年 3 月 15 日， J.O.L 68/3 ) . 체코슬로바키아

( 1990 年 5 月 7 日) • 동독과 불가리아( 1990 年 5 月 8 日) 사이에 이미 조

인되었다. 이와 비슷한 協定이 루마니아와도 1990 年 7 月 8 日에 始作되 었다.

이와 같은 協定을 통해 전에 없었던 위 國家들과 공동처1 관계 형성을

위한 基本骨格이 만뜰어지고 있다.

교역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提供한다.

CD 관세와 關聯分野에 있어서의 최혜국 대우

( 몇몇 相對國들은 이미 GATT體制下에서 이런 權利를 갖고 있었다 :

다른 國家들과의 協定에 있어서， 우리는 햄許와 태환지폐 害U當에 관

한 問題에 있어서. EC 가 차별없는 대우를 해 줄 것을 持續的으로

주장해 왔다.)

@ 때때로 다소의 몇몇 민감한 生塵物에 대한 例外는 있지만， 1994 年

이나 1995 年까지 ( 다른 GATT國家들로부터가 아니라 ) 이들 국가들로부

터의 수입물에 특히 適用된 양적 제한규정의 제거

(實際로 폴란드나 헝가리에 적용된 모든 量的인 제한규정은 PHA.RE

조치하에서 이들 國家에 대한 시장개방의 일환으로써. 1990 年 1 月 1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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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철폐되거나 중지되었런 同f1퓨에 二[뜸 때家에는 제조업파 농산

물에 대한 GSP혜택이 주어진다)

@ 만약 이러힌 지유화 조치가 공동처l ↑gt챔·닫애게 피해니 그에 대힌

위협감블 준디 멘， 우리의 이 원 S→ 保m껏허가 우1 힌 ]iL호조헝윤 미 틴힌디

( 우려는 파도기 段j쐐 cJ'~二 이펴읍에 처해 있다 힌펀으쿄←는 iii써이l 디l

한 자유둡고 公 IE힌 접근-을→ 한 수 없는 II);:況에서 經W짝l攻낀ilL블 이루

기가 곤렌히→고， 디펀 한펀으로는 改 l’l’I 이 充分히 送行되지 않고서는，

價째이 1:1]용함수로서 기능하지 않까 곳애서， 즉 外l때'ff갔，j쐐系가 I'll싸

으로 집중되고 침치l 뭔 오랜 yl 슴을 가진 l찌家늘이1 있이서는 그늪 l或l

家가 덤핑의 위힘으로부터 빗어단 수 없윤 갓이다)

그외의 協앙部分은 종·동부유럽에서 피거 빛 찌tl~의 조건하에서 많은 問

題룹음- 안고 있는 한 分땀 즉 if:뿔의 R헤치X→|힌l 기능에 대해 디무<il 있다

( 經濟와 賢易채챔에 4’l 한 조헝 ; 핀샤l 에 대한 휘조분지il. 시적 재산피 지적

소유권의 1*護I법짧 ; 중재 ; 이듬 l꽤家애 다l 후1 企業A틀 의 출입， 체듀， 활동문

제 ; 사업을 위힌 접족방법 ; 사무소의 값 Sf: ， 서비스 조헝 그러고 침 ..'fl_ (시-원)

모집 ; 미디어와 公「애인 겨l 약의 |쉰하);:1);， )

經濟-없力애 핀힌 이 장에서는 inter alia , 즉 ~:Ij對않|닫의 jQ깜될 정-

려하고， 二l털 이 rtJ l셨經.濟f짧f~1j가 갖는- 機能파 친숙하도록 하는 것 을 더 l써으

로 한다.

통계표와 標準規格 : .T業 ; 잃꽃파 원료 ; 은행업， 보힘 핏 서 1 1]스 ; 환

경 ; 에너 지 및 수송 ; 교육과 학술떤f 뜸파 같은 分野에 있어서 공동처l와

그 상대국들 간에 協力을 증진한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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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슴協定을 향하여>

이것은 共同體 協定의 소위 「첫세대」 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1990 年

4 月 28 日에 열린 특별한 모임인 유럽회의 (European Council) 에서는，

基本的으로 정치적 · 경제적 초건들이 이루어진다면 연합협정 ( Association

Agreements) 속에서 후세대에 관한 討論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러

한 協定은 점차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할 것이며 政治的 대화 및 그 외

의 다른 分野에서의 陽力을 위한 長期的인 基本骨格을 제공할 것이다.

協定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즉 (궁극적 目標

로서，그리고 처음 段階에서는 반드시 상호 이해의 基盤 위에 있지는 않

더라도) 자유무역부문;經濟·賢易 協力의 새로운 형태들;몇 년마다 횟約

上의 기본골격에 입각하여 보조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재정기구;政治·文化面

의 陽力 그리고 현재의 協定下에서의 연석회의 (Joint Committees)보

다 높음 수준에서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는 協力會議( Cooperation

Council) 와 같음 제도의 정비 등

<PHARE 프로그램>

반면， 위원회 (Commission) 는 폴란드와 헝가리-그리고 現在 또 漸次

的으로는 다른 동유럽 國家들에게도 마찬가지로-에 대한 G24 의 支뚫과

궤률 갇이 하는 임무를 繼續的으로 餐行한다 PHARE惜置는 폴란두 · 헝가

리 탕묵과 合意한 우선권 (priorities) 을 기초로 하여， 협의된 뺨置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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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해 몇 몇 分멤r에도 |퍼→→하게 적 용되어 왔다 ;

CD 잦易과 IIi場避近 ; 나는 위에서 이미 공동체의 市핑l체放해짧틀 측 %

~部門의 量r얘 f#UI따을 점진적으로 제가히고， 최혜국 대우와 GSP특혜룹

부여하는{이 짤란드와 헝가리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취해졌음을 섣

명했다. 또한 나，-- 쩔易政짧의 하부구조릎 개선하기 위한 둡/-빼닫 (pro­

jects) 윤 섣 I생하고자 한다 ; ( 정 비끌 포함하여 ) 통판체제의 현대화;

판세처l 껴l 와 명 I핑멤의 개혁 ; ( 檢뿔쌓:佈條펌을 f괴含허 0:] ) 표준규걱에 대

한 협랙 등

@ 財政과 投寶 (f inance and investment) . 통화안정화와 중기적 조

칭을 위히l 필요한 대부( 폴란드와 헝가미에 킥각 10 먹 $씩 ) 에 참여

할 것인지 여부는 I권도문 하고， 꽁풍채는 -l 웨1$*健굉i， 수송， 카유니케이

션틀 위해 유립·투자븐렌으무부터얀 3 년거치 10 억$ BCD 상힌， 陸뿔

l없짧-윤 위 δ11 서 유띤 석탄 ‘ 웰강공동체보부터는 2 억 EeD 에 달하는

대부를 받을 것이다. 불론 런던에 위치한 유럽개1갚은행 (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에도 역시 참

가하고 있디 EBED 는 IMF 빛 세겨}은행괴 협의하여 중- •동부 유텀

뼈家듭에서의 시장지향적 겸제로의 뼈行윤 지윈하고， 필 요힌 구조적

초정윤 기속화하게 힘으노써 生않n페 lr~Al-증진전 S'.¢lj 한 것이니.

( EeD는 유럽공동체의 결세 단위임 )

@보조금괴 신용대부 등의 혼합펀 증I-劃財政은 1990 年 3 억 EeD Ee 예

산으로 편성된 PHARE 조치를 통하여，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제구조

조정을 目的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것은 1992 년까지 총 10 억 $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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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것이며， 다른 國家들로 확장될 것이다. 우리는 1991 年에 8 억

5 천만 ECU 와 1992 年에 10 억 ECtJ 를 요청했다. 이러한 표제 아래

우선분야는 다음과 같다:

@ 農業供給과 재조직 ; 이미 言及한 긴급 支援을 제외하고， 農作物 보호

와 살충제 ( 이미 렘當된 5 천만 ECU) 와 같은 생산 投入物의 供給，

( 2 천만 ECU프로그램이 透行되고 있는 ) 가축사료 및 농업기계화

와 關聯된 長期的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農作物 보

호프로그램의 결과만 놓고 볼 때， 금년 폴란드에서 저장될 농작물이

3 억 ECU를 초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 環境 ; 이것은 환경조정능력을 발전시키고， 오염물질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핍究에 寶金을 供給하며， 공기 및 물의 質的 向上과 더불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開發하는 것을 담的으로 한다 PHARE프로그

램에서， 環燒計劃에 대한 財政的인 總 實行費는 폴란드에 2 천 2 백만

ECU. 헝가리에 2 천 5 백만 ECU , 그리고 追加的으로 부다페스트 환

경센터에 2 백만 ECU 정도이다.

@ 職業敎育과 관리경영
-. 。

Jl!. .". TEMPUS(the Trans-Euro-

pean Mobility Scheme for University Students)와 유

럽 교육재단 (The European Training Foundation)의 설립

에 관한 決定은 1990 年 5 月 7 日 회의 (the Council) 에서 採擇되

었다. 그리고 1992年까지의 기간동안 3 억 ECU 정도의 資金幕集

이 기대된다 TEMPUS 移動 보조금은 학생교류를 촉진시킬 것이고，

반면에 재단은 管理經營 敎育을 포함하여， 최초의 그리고 持續的인

견



『짧業敎휩; 빛 fir數育을 擔l랜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공동채 企菜에 있

는 동유럽 經營J연-닫이 갱햇f1'‘애 參얘야한 수 있도복 하기 위하여 UN

ICE 의 교육계획과 같은 의안이 제출되어 있다. 또한 공공체의 A

CE(Action for Cooperation in Economics)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大學이나 행門機關의 經얀잉學者들간에 경저l전문지식외

교듀증진을 모색하는 것이다

「재구조 조정 」 이바는 표지l히-에서 진행되는 料定테I'이에 대한 공동체 기l

획틀 중에는 띠l 때보 titJlilj!行과 l값)J히여 디음-과 잔은 것애 대히l 技

術支찮 및 資?兪x짧플 한다.

φ 폴란드와 헝기-리의 사립기판

@ 헝가리의 公_-II:魔팎所 (A Fair Competition Agency)

@ 헝기리의 企業: 登錄

@ 銀行體系의 쐐代化 ( 은행업 l칩， 주식피l펀， 은행엮지-의 교육 )

@ EE논 디자인， 펴l寶， 마케팅 등 ~!1 낀은 f펴짧에 관해 4갖i따5z찮， 신

용랴인 빛 센터뜰 포함히여， 증‘소가입단 (SMES) 에 디l 힌 Y며파bk

짧， 또 SMES가 촌재히 는 정우， I或!家떼 흑은 처h域씨 SMES의 연

합으로 없力이 이루어지게 힌디;

最近 사건윤 보띤， 뭔가리이→， 채 5l슬보 ll] 치이. 동꽉， 루마니이， 그리고 유

고슬라비아에 대한 PHARE 支-짧 熾)(즙 I·뻐j 이 I고C 수상회의 빛 나머지

G 24 에 제줍되었는데， 최초의 반웅은 쉽定「애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즙 I­

劃은 ( 활발한 정치적 • 경제적 • 개혁운동과 판떤된 ) 제약성과 ( 서로 다른

폐기능력과 관련된 ) 차별성이라는 조건에 제약을 받으면서， 7 月 4 티 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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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회의 以後에 處理될 것 같다.

<유럽지붕下의 獨速統-과 以後 展望>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속한 變化 過程 속에서， 유럽공동체는 政治的

次元에서의 급속한 진전(접근)과 유럽대륙의 經濟的 동력이라는 地位面에

서 AA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유럽공동체는 EC 世界와 近接

해 있다는 條件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주변 동유럽 國家들에게 몇가지

事件을 통해 信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동유럽 사태가 공동체 자체 및

유럽의 미래 모습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번째 중요한

問題는 동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1990 年代의 위원

회 및 共同體에 提起된 주된 도전 중의 하나이다: 1 月 17 日에 열린 유

럽회의 전에 DELORS 議長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

일 統一은 독일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이다." 하나의 統-獨

適에 대해 주권을 制限하는 것과 같은 問題는 없을 듯 하다. 좀 더 자

유롭게 표현하자면， 兩 獨速國民들 ( 의 意志 ) 은 동독이 연방공화국으로 급

속히 統合되고 있는 狀況에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共同體로의 統合을 의미하며 獨適의 두 부분과 東獨經濟의 構造的

취약성 간에 寶生하는 차이점들로 인하여. 동독이 共同體로의 外形的 統

合을 이룬 狀況에서도 중간조정기간을 必要로 할 것이다. 이것은 양 독일

國家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에게도 하나의 도전인 것이다. 實際로 共同體

活動 分野에서 독일의 統一에 의해 어떤 式으로든 영향받지 않는 것은

없다 집중적인 統옴過程은 東獨經濟가 이행기간 동안 피해당하지 않는方

向으로， 또 그 기간 말에 공동체의 규칙 (rule) 이 EC 의 다른 地域에 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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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독영토에 공동체 규칙이 협全히 適用될 수 있

논 jjl폐으로 進行되고 있다. 같론 그것은 어펴운 일일 것이고， 서둘러 좀

더 삐른 시일 내에 미l 둡지어야 힐 것이디 . , 그러나 나는 그 최종결과는

공동체 *16合에 하나의 새보운 활띄을 제공히l 줄 것이라 확신한다 獨짧統

-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u]치는가에 대힌 위원회 報암빨룹 보변，

1990 年 4 月 28 日，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뜸낼회의는 “공동체는 獨避의 統

一을 진심으로 환영힌디" 그리고 “유템체제하에서 ~行되고 있디"고 선

언했다 (Pressdency Conclusions).

i쉰的 統-이 이루어지기전 기간동안 동독은 유럽투자은행， Euratom(유

럽원지팩 공동처!] ). ECSC 둠으로부터 합付便宜 혜택뿐만 이-니라 새로이

搬張된 PHARE 프로그램의 -iH ;支提 등 충분한 혜택을 받올 것이디. 이

는 합面한 어려운 狀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추가적으로， 공동체는 하나의

效果的인 政策協力 ( 즉， 法令이나 共 II권體 웹準規格 등 ) 을 보장히 기 위해

兩獨鎭 랩’局이 취한 통합조치들에 긴띨히 협조하고 있다

獨쳤원 統←→4은 도전의 힌 측면에 활과히 디: 또 다른 問짧는， 만약 풍유렘

이 따라 잡는 것을 許容한다띤. 1992 年으보 向한 딴걸음 ( 여서]) 가 주춤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협싱파정파 현재 농L쪽으로 向합 지원들로 EC 의

시간， 애너지， 자원 등이 웰마간 다갚 )jli~U이1 쓰여섣 젓이테-는 것은 분명

하다. 그러나 단일시장 (Single Market) , EMU 그리고 정치연합으로부터

EC 의 주요관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섣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이 러한 政策들이 데탕트의 대안으로서 생각된 적은 전혀 없었다 그것둡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미치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추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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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0 r 유럽경제구역 J (European Economic Space) 規程을 뒷받침

하고 있는 제도적 基本骨格인 EC-EFTA 協力의 결과로부터 폭넓은 유럽

國家들간의 협력 ( 제휴 )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동유럽 國家들은

어느 정도 資格과 能力이 생길 때가 되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실재를 創出한 以後라 하더라도 現在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공동체 형태가 그 골간체계가 될 것이다 EC 는 두가지 목표， 즉 안으로

는 긴밀한 통일체 형성， 밖으로는 좀더 긴밀한 관계로 진군하는 데 필요

한 資源을 不足하지 않게 갖고 있다.

EC-CMEA(COMECON) 관계 : 코메콘 내부 交易의 위축 ; 중 · 동부 유럽 국

가들의 改單 프로그램을 支擾할 서부 國家들의 財政的인 안전망은 어떠한

가?

<結 論>

최초의 EC 6 個國은 초기에 이미 자체적으로 내적 짧展을 이루고 있

었다， 그후에 프랑스가 以前의 프랑스 植民地들과 親佛 第 3世界 國家들을

주로 끌여들였다. 英國의 가입과 더불어 공동체는 美國과 캐나다， 연방국들

과 영어를 쓰는 발전도상국들과의 관련 속에서 體系化되기 始作했다 이제

우리는 EC가 ( 중부 유럽에서 傳統的으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재통일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게될 東方政策오로 발전될

時點에 이르렀는 지도 모른다. 무게의 中心이 아마도 동쪽으로 이동할 것

이다. 그리고 독일은 더 큰 영향력을 行使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EC

國家들 즉 北部와 지중해， 대서양과 중부대륙 參與國들 사이에는 건전한

均衝關係가 維持될 것으로 본다. 결국，歷史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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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우리 대륙이 인위적으로 分害U된 것을 克服하고자 하는 것은 t當’然하다

고 하겠다. 우리가 지금 소위 東方政策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 유럽統

合政策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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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과 유럽共同#으| 將來

민 충 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 머리말

지난 20 여년간 한국의 經濟는 輸出指向的인 다른 新興工業國 (NIEs) 에

비해서도 急速하게 成長하여 이제는 世界 10 위의 賢易國으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韓國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成長할 것이며 그 賢易相對國에게 계

속해서 實質的인 기회를 提供할 것으로 一般的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韓國은 세계 최대의 賢易地인 EC 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일 것

으로 보인다.

EC 와 韓國이 모두 經濟規模와 시장잠재력이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양

무역파트너간의 무역량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비록 EC 가 韓國의 세번째

規模의 무역파트너이지만， 韓國과의 무역량은 美國과 日本에 비하면 매우적

다. 例를 들어 1988 년 EC 는 韓國 總輸出의 11. 8%률차지한데 비해 美

國과 日本은 各各 33.0 %와 21.6 %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韓國은 EC의

〈불 네번째 수입파트너로 기록되고 있다. 대만， 홍콩과 같은 아시아 新興

工業國과 비교해 볼 때. EC市場에서 차지하는 韓國의 점유율은 최하위이

다.， 1988 年 EC의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古有率은 韓國이 0.7 %였음에 비

해 대만과 홍콩은 各各 0.8 %와 0.9 %로 나타났다.

이 핍究의 目的은 韓國과 EC간에 존재하는 賢易問題를 분석하는 것이

다. 특히 이 짧究에서는 1992 년의 EC통합계획이 韓國의 對 EC수출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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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多據한 效果를 추정하고， 양 무액파트너의 經濟關係틀 f曾準시키는 方案

을 제안하고지- 한다 이러한 分析빠系는 EC 와 다른 이시아 *Jf興T業l파!이

당변하고 있는 유사힌 l섬j많이1또 j댄m된 수 있을 것으로 본디;

이 따究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지난

10 년간 輝國파 EC 간의 짤易發B강에 대해 간략히 살펴룹 것이디; 두번째

부푼에서는 EC 의 對챔t 무역정 댁 i'] 양 무역파트너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

태의 무역마찰을 分析할 것이다. 세씬째 부분애서는 EC 의 요구에 대힌

韓國의 對應은 무앗언기룹 소개하기로 하겠다. 네번째 部分에서는 1992 년의

EC 統合이 韓뼈의 對 EC輸H:I1~웹太애 띠칠 영향에 대해 分析허가로 한다. 끝

으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樹國과 EC 의 賢易關係 i혐판을 위한 몇가지 짧

案을 허기로 하겠다.

2 . 韓團 . EC間 훌훌易 觀觀

韓!꽤과 EC 간 賢»b은 1970 댄대 증덴-이후 成:I%:히기 시작하였다 1976 년

부터 1988 년까지의 십수년긴 EC 외 때|때괴띄 웠졌，많은 7 비1 t샘 hl1 히 였디;

좀더 정확히 보띤 이 시간 동안이1 EC 익 對#떠 수입이 EC 전체 수입탱:

의 0.2 %에서 0.5%로 증가하였디. 1984 년파 1985 년 등 핏 해뜰 제외

하고 1976 띤 이후부터 EC 의 對폐 무역적자는 꾸순히 뻔加하여 1976 년

의 4 웹‘ 4 千 9 百萬 유럽통화 (ECU) 이l 서 1988 년애는 28 땀 4 千 2 다.파 유템

통화가 되었다.1)

1) 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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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企훌l院에 따표면 1989 년의 韓國의 對 EC 輸出이 前年對比 약 9.1

% 減少한 반면 對 EC 輸入은 약 7.5 %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必몇가 있다. 따라서 韓國의 무역흑자도 1988 年의 21 억불에서 9 억볼로

급격히 減少하였다. 이러한 減少는 주로 무역노조에셔 주도한 강력한 파업

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1988 년이후 外國通貨에 비한 원貨외 평가절상에

起因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製造業部門의 명목임금은 1988 년과 19

89 년에 各各 19.6 %와 25.0 %씩 引上되었다. 반면 韓國의 製造業部門의

노동생산성은 1989 년의 경우 불과 6.7% 向上되어， 1986 년부터 1988 년

까지의 年平均 上昇率 14.0 %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더구나 미국 달려에

대한 원貨의 價f直는 1988 년과 1989 년에 各各 11. 0 %와 8.2 %씩 절상

되었다

1960 년대 초반 이후 韓國의 수출구조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

섬으로 급격히 발전하였다.2) 그러나 現在까지 韓國의 對 EC
x
T품뜰

로 의류， 신발， 가전제품，완구류， 선박， 철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

어 1988 년에는 의류( 22.7% ) , 가전제품( 24.7% ) , 신발( 7.0%) 이 韓

國의 對 EC 수출총액의 約 54.4 %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에 韓國은 EC

로부터 주로 화학제품 ( 28.9 % ) , 일반기계류 ( 21.6 % ) , 전기 · 전자제품00.

5 % ) 을 輸入하였는데， 이 세 부문은 1988 년 總輸入의 약 6 1. 0%를 차

지하고 있다 3)

2) 경공엽은 1972 年의 75%에 비해 1985 년에는 輪出銀의 50%에 해당되었다. 또한 중화

학공업은 1972 년의 20 %에 비해 지금은 輪出館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 “ European Information External Relations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

unities ,1986 ,84/86 ,p.6.

3) 경제기획원의 자료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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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EC 내 主평 賢易파트너는 서독 (26%) , 영국 ( 22 % ) .프랑스(12

% ) 기- 韓國의 對 EC 總輸바의 60 %룹 차지하였고， 수입의 경우는 서독

( 32 % ) , 이탈리아( 17% ) • 떳l쐐( 14 % )이 63 %를 치지하였디;

EC 의 對縮 직집투지도 美域l괴 H 本이} 비해 적디 1962 년부터 1988 년

에 이르는 동안 챔델l의 外l행IA 직집투지에서 EC 기 차지하는 비줍은 10.

1 %였고， 美國파 日本은 각각 27.0%외 51. 7 %룹 치지하였디- 4) 더욱이

韓國의 對 EC 직접투자는 거의 없디-:II is]]또 과언이 이→니다 1988 년의 정

우 EC 에 대한 l않接投資는 投資總필 基뼈::으로 3.7 % 투자간수칠 기준으

로 8.6 %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歸l或|의 對 EC投資는 願값業이 아년 주

로 質易業에 치우쳐 있디;

3. 韓團에 대한 EC 으I f:훌護寶易主義오} 要求

적은 빼!훨;에도 不힘히고 팎힘@패띄 수출이l 대해 EC 는 많은 制젠}을 1Jn해

왔다 따라서 本 節‘에서는 먼저 행댐따l으로부터의 輸入에 디}힌 EC 의 對外짧좌

政策과 韓國 . EC 깐 무역n}찰의 않(l~J에 대해 分析하기로 하겠디. 여기에서

는 챔-國에 대한 EC 의 수입il제기 다픈 新興I‘業따]l’]- fl 짜:1;J_ 디-£ 깅힌 이

유가 무엇인지애 대해서도 조사하기보 하겠디

(1 ) 韓國의 輸出에 대한 Ee 으| 보호무역 수단

EC 는 GATT' 의 多께때 1값g딛고1- 다잉:힌 썽무적 협정음- 바탕으로 히-여

4) 이에 덧불여 1966年부터 1988年까지 때때이 도입한 技術에서 많資件數를 뀔했으로 하여

볼 때 EC의 비증은 평균 16.5%로서， 꽃때피 더本의 25.0%와 52.6 %보디 훨씬 적

t:l-. 寶料 : 細濟企劃|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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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會員國에 대해 여러 가지 무역장벽을 適用해 왔다.5) 名目的으로는 保護

惜置와 반덤핑 조치는 GATT조항 第 14 條( GATT 예외 조항 )와 제 6 조

( 반텀핑 원칙 ) 을 준용하여 適用한 것이다.6) 그러나 EC 는 非會員國家로

부터의 수입을 規制하기 위해 자체적인 몇가지 保護手段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 3 국과의 自律規制協定 및 市場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제기되는

現象에 對處하기 위해 고안된 로마조약 제 115 조의 適用 등이 포함된다.

EC 의 保護惜置의 適用은 여러 가지 조건， 특히 비차별적 적용과 보상

문제에 따라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7)

따라서 1982 년부터 1989 년 동안 EC 에 의한 보호조치는 단지 8 건에

대해 取해졌는데 , 이중 3건은 韓國의 수출주종품인 도자기 ( 1982 년 프랑

스와 英國이 適用) • 수정시계( 1986 년 프랑스가 適用) • 신발( 1987 년 이

탈리아와 프랑스가 適用)이었다. 이러한 擔置의 주요 대상국은 韓國과 대

만이다.

특히 반덤핑의 웅직임은 韓國의 對EC 輸出에 당면한 또하나의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EC 의 對韓 반덤핑 제소가 1987 년 이후 급격

히 增加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 89 기간 중 韓國

5) 1968年 7 月 이 래 부과된 일반통관관세 (Common Custom Tar iff) 는 여전히 EC의 對

外買易政策의 重要한 手段이다. 그러나 일반통관관세의 짧率은 GATT하의 國際協定에 의

해 規定되어 있기 때문에 EC가 이를 일방적으로 훌更하게 되면 이에 影훌을 받는 主

要 國家의 보복올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통관관세의 保護機能을 支擾하는 意味

에서 EC의 비관세장벼과 반덤핑 規制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 보다 자세한 것은 Bourgeois et a I.. 1983 , p.19 를 참조할 것 •

7) 따라서 EC는 특히 아시아 신홍공업국과 일본에 대해 션택척으로 適用할 수 있는 기폰

의 보호규정을 개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선택척 適用이 주로 자국을 걱냥

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들 國家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었다.

홉料 : Hine, 1985,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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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輸出品中 25 品틴이 EC 에 의해 반덤핑 제소되었디- 8)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1987 년부터 1989 년의 3년간 1a Ifri\ l~r 의 韓國빨~!，(例를 들면

VCR , 폴리에스테르絲， 비디오테이포， CD재생기 , 선박뷰 등 ) 9) 이 EC 의 만

멈핑 움직입의 표적이 되어왔다.는 것이디. 더욱이 1987 년 7 월부터 EC 기

( 현지 부품률 40 % 이하의 ) 海外 :fJlNl1生塵애 대해 반팀핑 절차를 屬

行한 것에 의하떤 포프투갈파 샤꽉애서 vrrR괴 잔지-렌지달 생산하는 삼성

파 금성과 같은 韓때 企뿔·의 EC 내 輸tIl 이 規制될 것으로 보인디- 10)

이 재고의 여지가 있는， GATT 의 多f낀「에 l값定과 →致하는 유일한 수입

불량 규제 방안을 稱成하고 있는 保護掛·띔의 週}꾀을 피하기 위해 EC 는

특히 의츄와 철강의 경우. 開鍵愈上園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쓴 !輸出퇴

律規制애 의지하고 있디 1974 년 이 래 i뱀國고1- 다른 25 개 開途國은 의듀

와 織빼의 對 EC 輸I-I:\~)J量을 다지간섬유협정 ( Multi Fibre Arrange­

ment) 을 통해 規制받고 있다 11) 점차 저하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외성

8) EC 의 빈덤핑 규제는 1968 年 7 月부터 激썼되었다 1988 센의 경 우 티 4:이 EC의

56 건 1만덤핑 제소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부분의 표적이 되었으며， 그 다읍으로 美國

(47), 소렌 (43) . 체코슬문비까아 ( 42) , 루미니아 (38) . 폭란드 (35) 가 뒤따르고 있디 선홍공업

국의 경우는 한국이 24 건 l 브라질이 22 건， tll 만이 l5 건이었다.

資料 : Van Bae I. I. and Be II is. J-F. , 1990, p_ 20 ,

9) i때l뼈의 細驗에 의하면 EC 의 반딘핑 세소는 til희원국으로부터의 輸入에 심각한l 影웰을

띠지 왔다. 예를 들면 반팀핑 'f~으로 인해 !떼 l쐐의 )\'j- EC 폐 /1\븐 반댐핑 관세 19.8

%의 인상에 의해 VCI~ 의 경우 1988 년의 2따 2 千 6 띤萬 탄러얘서 1989{[:에는 7 千

7 펴萬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디

賢:f[: 細濟r企動j院.

1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 ties , No. L/167 /9 , 22 , J un., 1987 을 칩·조할것

11) EC는 다자간섬유협정의 없&品을 :i 11.며의 범주쿄 나누어 왔다. 그라고 특히 디자간섬유협

정의 주요 4 공급자(즉， 홍콩， 따國， 마카오， 대만)로부터의 직물수입을 제한하기 위하

여 EC 는 이러한 製돼을 8뻐 %떼빠目(소위 제 I 그룹)으로 더욱 빼限하이 其他의

제 n그룹 및 제 m 그룹과 l표뻐하고 있다

寶料 : Official Journal of the EC , L 387 , Vo!.29 , December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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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위해 1978 년 Ee 는 韓國 퉁 主혈 供給者 11 國과 협 정을

체결하였다 12) 이 協定에서는 쿼터를 규정하였으며 다비그논 계획 (Davi

gnon Plan) 을 통해 최저가격을 명시하였다".13 )

위에서 說明한 委員會 次元의 협상에서 設定된 두 개의 輸出規制와는

별도로 韓國의 신발 수출은 1982 년 이후 韓國과 EC신발산업간에 제가 된

협상에서 輸出自律規制로 통제되어 왔다 14) 또한 韓國의 버섯동조렴도 EC

외 일방적인 쿼터로 제한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쌍부적 협정플 통하여 개

별 會員國틀은 TV , 라디오， 도자기， 칼， 수정시계， 스테인레스 식기류 및

기타 5 種의 공산품의 韓國 輸出에 대해 保護뺨置들 취하였다 15)

전술한 외적 장벽 이외에도 EC 市場 內에는 多樣한 內的 輸入 障慶이

存tE하고 있다. 일련의 내적 장벽은 會員國閒 內的 障慶억 相異性으로부터

제가된다. 록마조약 제 115 조 하에서 EC 위원회는 會員國이 수입규제가 부

과된 EC國家록부터 유래된 輸入品일 경우에는 다른 會員國으로부터 輸入

을 除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1980뚱 10 션 , EC는 강화된 다비그논 計劃 (Mark JI) 으로부터 기촌의 수출자율규제를 강화

함으로써 뚫入에 대해 더 깊이 개입하고자 하였으며，동시에 이 協定에서 日本과 其他

세 선진국을 제외시키는 대신에 브라질과 베네주엘라를 면含시켰다 따라서 5個의 코메

콘 (COMECON) 국가뜰 包含한 8個國의 對 EC 철강 輪出이 지금까지 規制되고 있다.

寶料 : Commission of the EC Service ,

13) 이 최저수입가격제도는 $分的으록는 1977 年 11 月 美國에 제동가격제토 ( trigger-pri ce

me벼anism) 이 도입된 후 美國으로 輪出되는 철강이 EC 내로 유입되논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도입되었다.

14) 에러한 協定흘 통해 韓國의 對 EC신발수출은 매년 약 10%씩 자율규제되었다. 그러나

1987 年 5 月 이러한 협상이 막히게 되어 이탈리아는 같은 해 6 月 위원회에 보호초치

를 적용하였다

홉料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 ties Service.

15) 우리나라 상공부의 정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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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싱할 수 있는 것처텀 第 115 條를 가정 빈번히 使패하고 있는 햄협國

은 全般l깨으로 外때 規制가 심힌 l빼家이다 1980"-'88 년 동인 프링스는

668 간윤 적용하었으며 이뚱 499 꺼 음 건C 위원회가 공인힌 젓 이 l 냐， 아연랜

L 는 460 컨 중 324 깐， 이 던리이 L• :102 긴 승 196 긴， 영으lf은 152 건 뚱;

9t) 건， 시판은 9 간 종 9 건 •.-7ι)jL 덴미크기 4 건 줍 4 깐의 강인을· 받

았디. 이외 터 시하 가} 第 11 ~) 條 패}뀌이] 까정 많이 히l 당되는 製랴，1| 쓴 外|꺼

m制애 가장 많이 해당되 는 짓 , 즉- 勳파I ， 활灣괴 감은 아시아 %fr때工뿔I꽤

으로j，L터의 직 붉 ( 전지} 패m 건수의 약 70 % ) 수입이다'. 16)

다른 햄텀歐Ig 로..If- £,1 유래된 수입에 影戀g 미지뉴 기 £1· 정 벽애는 놔겸

의 상벅， 생이한 기술 표준， 서강- 디븐 수줍지쉰→-i f→세 지!도， 정부:i1. nll 의 a폐

rli t겐， 성이힌· 꽉，팎 등이 포함된디; 띠리샤 이라한 장받!픔은 씀좀 BC 외 5~~_

부터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원다;

(2) 差1.l JJ 的인 EC 으| 對外賢易政策과 韓國과의 마찰의 원인

1970 년대 tJ後 뻐꺼;된 BC 의 수민정 벼이 렛l찌이니. U;f>:6n 비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딸:， 1.하고 이단 |쐐家애 11]해 야천히 낮은 것은 사실이

다， 16-1) 예룹 뜰면 1985 년 공산품에 대한 EC 의 렌빈 내외 핀새와 r1]판세싱

벽에 f페Ig~된 전제 수위량의 Jt*이 各?t 6.4% 와 22.0 %았음에 1J) 하에

美國유 o.:i %외→ tlJ.O %, If本‘은 6.0 %와 12.0 %였디. 17) .-7.려 1]- E! 本이

경우， 自때內의 마케팅과 유통시스템의 특이성이 나티내는 效냈-기 뚜렷하기

16) EC위원회의 정보에 의합

16-1) Schultz , Schumacher , 1984, PP. 207 ~ 8 및 1981 , p.29.

17) Commission of the EC , 1987. Docwnent , p.12 및 Nognes et al •• 1986 을 參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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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日本의 保護主義의 程度는 이러한 -般的인 國際賢易障慶의 관행을

分析하는 것으로 完全히 나타낼 수는 없다 .(Balassa ， 1987)

비록 대외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EC 는 비회원국가와 매

우 차별적인 賢易關係를 展開해 왔다 EC 는 特別 賢易협정을 통해 호혜

的 또는 비호혜적 基盤에서 賢易 파트너 ( 즉 6EFTA , 66ACP , 12지중해

국가 ) 에게 多樣한 우호적 인 態度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EC 는 비회원인

先進國과 開廳途上國에 대해서는 비관세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다. 특히 코

메콘 國家들의 對 EC輸出은 매우 규제되고 있으며 1 ， 733 개 製品에 대해서

는 수입물량이 規制되고 있다: EC 의 賢易 파트너와의 차별적인 무역관계

를 피라미드로 표현하면 맨 위가 EFTA , 다음이 ACP와 지중해 國家들，

그리고 新興工業國을 포함한 開寶途上國 日本을 포함한 先進國，그리고 끝

으로 코메콘 國家가 맨 밑에 자리하고 있다: EC 에 대한 여러 專門家에

의하면 이러한 EC 의 피라미드 체제에서 新興I業國을 포함한 開發途上國

이 先進國의 上位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이틀 國家가 일반특혜관세(GSP)

制度 下에서 관세의 면세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과 臺灣은 EC

의 賢易關係 피라미드의 開途國 및 新興I業國 집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들 國家가 일반특혜관세 對象이 아니고 이들의 對 EC 직물수출이

EC 와의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해 크게 制限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韓

國의 철강수출은 EC 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이것은 臺灣은 물론 日本

을 포함한 先進國에게 조차도 適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EC 의 賢易

關係 피라미드에서 韓國과 臺灣의 位置는 비회원 선진국의 밑에， 그러나

코메콘 國家의 위에 표시되어야 마땅하다.

왜 EC 는 韓國의 輸出에 대해 이렇듯 심하게 차별하고 있는가? 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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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물론 EC와의 縣핏的 •政治아1 f냄題. EC 에 대한 韓國 輸lH의 급격한

i험기I] 및 1970 년대 中盤 以後 제속되어온 EC 의 對韓 무역적자애 의히l 說

明펠 수 있디; 그러나 이러한 說때은 외l 웹따|의 ij협〈出에 대한 채f떼가 무

역규모나 賢짖，黑字가 햄I팽l보디 큰 Fl*파 臺灣， 홍콩 등의 기더 이사아 新

興T業l빽에 대한 tJil f비보디 판 .fI1! Ii!틀 섣 I생 하기 엔 不充分히-디 EC 의 i陣l때

앓l品에 대한 깅댁한 패制룹 섣명하려띤 l;때때의 Pit樂과 賢易政짧이l 관한 다

음과 검은 問題點이 포힘되어야 힌디

첫째， 韓磁l의 輸떠隔원는 의듀， 신발， 가전제품， 철강， 조선 등 EC 市짧內

애서 鏡딴이 강한 摩業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품닫

은 회원국간에도 심각한 鏡뺨樣째읍 보여 왔다 例를 틀1펀 템|패의 의유와

신딸은 그러이스와 표르투갈과 김은 저기l벨 햄員國파 魔爭하고 있으며， 가

전제품은 서독과 낀은 先進 뺨침|패.i'J-의 X짧당i에 5꾀하게 직변해 있다. 이러

한 狀況은 美國이나 Er 本과 짙은 先進델!에서 조차도 찾이-불 수 없는 것

이다 더욱이 의류， 철깅 , 신반과 김은 歸險|의 많은 輸l±I il폰業은 EC 내의 供

給과 需핏의 長期|꺼인 붉균형，1 8) 生야한量· 감소， 그리고 1970 년대 이후의 싱

당한 고용의 감소 등으문- 심각힌 어려움이} 처해 있다 낀괴적으포 輝國은

EC 內 핸業의 II떠1\/: 해뺑 i웰훤에서 외부 1상해자포 l값짧되고 있는 것이다.

}안맨에 위에서 Wl~거힌 것처힘 少數돼， I드!으로 소수 시장 ( 즉 서꽉， 프팡스，

英l뼈 ) 에 집증하는 勳댈|의 輸I:l! @tl때"안 빛빛 이--꽃피 Be 내 및핏 J;[h域에서

는 큰 影響윌- lJ1 쳐 왔다. 이러힌 판점에서 폐l찌의 II兪씨|때略은 지난 10

18) 예를 들면 EC의 철강 산업의 가동융은 1983年애 불괴 57 % (1974 年에는 87% ) 로

주로 철강수요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1974 ~r:괴 1983ψ 시이에 고용도 약 40% 갑

소하였다.

資料 : Commission of the EC. European File. 2/85. 1985,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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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년간 日本이 특정 EC 塵業에 악영향을 끼쳐오며 輸出하던 바로 그 공

산품을 輸出하기 때문에 日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

므로 유럽인의 관점에서 보면 韓國은 EC 市場에 그토록 심각한 영향을

미친 日本이란 나라의 축소판인 同時에 동맹국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韓國은 EC보다는 美國에 더욱 近接하려는 차별적인 중쫓易政策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다. 이것은 美國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韓國에게

더 중요한 國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이 美國에 우호적으로 市場을 開

放함으로써 韓國과 EC간의 심각한 무역마찰을 불러오고 했다 예를 들면

EC 는 韓國이 1987 년 7 월에 미국에 대해 知的所有權올 許可해 주는 차

별적인 협정에 보복하여 1988 年 1 月에 일반특혜관세 (GSP) 下에서 관세

혜택을 정지시켰다. 19) 게다가 EC 는 韓國이 1987 년 3 월 美國에 대해서

만 保險市場을 開放하는 것에 대해 彈力히 비난하고 있다.

4. EC 으| 雙務的 要求와 韓國의 對應

賢易不均衝과 漸增하는 保護賢易主義에 직면한 韓國은 최근에 EC 에 대

해 보다 김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EC 와의 ι<l-~ιA1
。 I ， 무역의 잠

재적인 成長을 增進시키고자 韓國은 점차 EC 의 要求에 동의하고 있으며，

또한 EC 에 보다 쉽게 接近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

반 이후 양 무역 파트너간의 무역마찰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19) 大韓뀔易振興公社 (KOTRA) 가 推定한 바에 의하면 韓國의 EC의 GSP 정지에 따른

관세 혜택에서 6 천 7 백만달러의 혐失을 얻었다. 그러나 EC 시장에서의 價格鏡爭力

상실로 인해 韓國의 輪出이 받은 타격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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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는 먼저 韓國에 대한 EC 의 쌍무적 變求를 分析하고， 다음에 韓國

의 대웅과 이에 따른 몇가지 問filli둡 논의하도록 하겠다

(1) EC의 雙務的 훌求

EC 는 陣l맺|이 經뺀|깨으로 /J Ig發段쐐라는 점 , 1[뿔隔造의 비성숙성， 그버고

기타의 文化댄J. 파I:會的 많!l죄으로 인해 급속히 더j핑을 태放히 는 데 몇가지

問隨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보 보인다. 끄러나 EC 는 短期的

므로 補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유파 잔은 몇가지 조치를 마랜하

였다 20)

1)농산물 市揚의 텀R放과 몇몇 EC 뺑品에 대한 판세와 세끔 인하

農핸빼I 市場의 開放을 둘러싼 社會的 ·政治ltJ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韓

國은 여전히 9 種의 震陸ψJ (쇠고기，버터，지즈，유제품 등)의 EC로부터

의 수입을 規制하고 있다. 이것둡은 1984 年 7 月 韓→ EC 풍성 대표위원

회 (Representative Committee) 에서 EC기 I펴l뼈에 開放을 갱젠請힌

21 개 댐l 티애 包含된 것이다 그 以後로 EC 는 이뜰 농산판을 기능한 힌

빨리 터F-1I 11:;한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핀 EC 는 韓l패에게 가공 농산물 몇기‘지에 대한 판세 인하플 요구하

고 있디; 특히 주퓨에 대한 수입 관서l와 주세 모두의 인히-달- 패力히 평

請하고 있다. 韓國은 웹在 맥주외- 위스키에 대해 약 50 %, 포도주와 브

랜디에 대해 약 30 %의 관세를 Jf- il]- 하고 있으며 , 맥주， 위스키 , 브랜디에

20) 細濟企홉u院의 f얘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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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150%'"'-'200%의 消費親를 職課하고 있는데 수입포도주와 국산포도

주에 대한 25 %'" 100 %의 消費脫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게다가 韓國은 수

입자동차에 대해 다른 國內 鏡金과 더불어 25 %의 관세와 25 %의 특별

소비세를 購課하여 국산자동차에 비해 세율이 높다. 따라서 韓國에 수입된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ClF 價格을 基準으로 비교할 때 國睡自動車에 비

해 약 70 %정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EC 는 한국에게 자동차에 대한 關

規와 脫金을 인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2) 關脫構造와 輸入制度의 簡素化

輸入商品으로부터 국내 제조업자를 保護하기 위하여 韓國은 일시적 /-‘ 。1
기一 닙

규제， 긴급 관세，조정 관세，쿼터， 반덤핑 관세， 상쇄 관세 등 많은 惜置

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EC 는 일시적 수입규제나 긴급 관세와 같은

國際的으로 “희귀한”관세와 輸入制度를 통한 規制를 철폐할 것을 강조해

왔다. 덧붙여 EC 는 특히 화학 및 기계 부문에 廣範圍하게 適用되는 컴

사와 형식승인부여의 過程을 簡素化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金雖서비스의 自由化와 金顧서비스 규제의 철폐

韓國은 外國人銀行의 支社 設立을 통제해 왔다. 더구나 韓國에 所在하고

있는 外國人銀行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몇가지 규제를 가해 왔

다. 例를 들면 韓國은 外國人銀行의 신규 설립 자본금을 12憶 달러로 제

한하였으며，銀行서비스에 여러가지 제약을 두었다. 동시에 外國企業이 本國

으로부터 資金을 유입할 경우 1 백만 달러까지는 일반 상업은행의 그 以

上익 金願에 대해서는 韓國銀行의 許可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EC

는 外國人銀行 設立의 自由化 뿐만 아니라 韓國內 外國入 事業體에 대한

-115-



外換規制를 철폐해 줄 것을 요청히고 있다.

4) EC 에 대힌 비치-별적 대우

위에서 실펴본 바와 같이 美l꽤에 대해서민 싸l때所:{1權 1*護틀 同意힌-

더l 에 대힌 보복으로 EC 는 1988 년부터 點l짧아1 대한 일반특히l 판세를 철회

하였다. 그 以後로 EC 는 歸l쐐이 잇rll'에Wil만「뺨， 뜸히 “ I싸許혜펴 뿜:까;權에 대

해서는 소급하여 보호 ” 해 주기 위한 法:1얘 節次될 완료해 줄 것을 훨求

해 왔다 EC 는 또한 陣l패이 1988 年 5 개 美國에 대해 동의힌- 김은 조

간으로 保險현社의 設1f:을 許可해 줄 것을 j맺求하였다 덧붉여 EC 는 韓

l팽이 병백힌 입찰 첼치틀 거지지 않고 주토 쫓|패製럼l플 급Lull 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끝으로 EC 는 樞國이 械tBj1'f.뿔’에 대해 암암리에 제공하는 지원급을 줄

여줍 것을 핏誌히고 있디; 한핀 EC 는 騙國政府에게 輸出指向l¥]인 일부 공

산품의 生Qf~을 제힌시키도록 壓力을 넣고 있다 특히 EC 는 歸國에게 E:I

本에 이어 ttl:界 第 2 位에 올바 있는 원船뿔이l 대해서 1:'i1판을 감촉할 것

괴， 최저 수출가격을 풍제할 것을 要請하고 있다.

(2) 韓國의 對應과 市場開放의 딜레마

1960 年代 초반부터 1980 年代 마l盤에 이프기까지 따I패 經濟政짧의 |긴 l에

은 수줄신정 을 풍한 빠른 經濟JllZ:많이 있디; 이 기 간이1 i펴파l은 수 입 이 정 싱

수지 亦字의 규모를 제한하고 l따iP'J의 유치산업을 활성화하는더l 핵심작인

햇因이라 판단하여 이를 규제하였다 이러한 政策의 일환으로 歸l때은 械빠

主導의 빠른 經濟成휠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80 년대 중반 이후 韓國 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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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政策은 輸illif벼張을 통한 빠른 經濟成長 보다는 생활수준의 向上과 所得

分配에 주로 目的을 두어 왔다. 특히 韓國은 부분적으로는 美國과 EC 의

강압으로 인해 수입을 據大하기 위해 수입제도 개편에 착수하였다.

예를 들변 韓國의 對外賢易法에 따라 수입허가제하에서 수입이 금지되

던 製品의 目錄이 축소되어. 1983 년의 19.6 %에 비해 1989 년에는 전싱

품의 불과 5.3 %만이 이 담錄에 包含되어 있다. 현재 수입이 규제되는 거

의 대부분은 農塵物 짧主의 1 次塵業 제품이다. 공산품 중에는 불과 0.6

%만이 이 目錄에 包含되며， 보석과 같은 잡화류와 견직물 등이 해당된다.

同時에 韓國은 關脫率을 크게 引下하여 1983 년의 平均 24%에서 1989

년초에 는 平均 13 % (공산품은 11 % ) 로 되 었다. 1988 년 韓國의 財務部

에서 는 5년간 관세율을 계속 引下하여 1993 년까지 는 선진공업국의 水準인

8 % (공산품은 6%) 로 끌어내리는 새로운 관세개혁안올 인준하였다. 韓國

은 또한 品質檢훌， 標準承認 등의 절차요건을 단순화하도록 수입제도를 개

편하였다. 이러한 공산품 시장의 開放과 아울러 韓國은 銀行業， 교통 · 통신

등의 서비스 엽종음 自由化하였다. 덧붙여 韓國은 長短期 輸出f言用과 세제

감면 등의 政府의 輸出補助金과 護引策을 계속적으로 감축하여 왔다. 최근

의 改章惜置의 결과로 韓國의 自由化 水準은 開雙途上國 水準을 넘어 선

진공업국의 수준과 비슷해졌다.

반면에 韓國은 주요 무역파트너와 심각한 賢易不均衝을 나타내고 있다. 韓

國은 日本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依存하여 1980 년대 中盤까지 全體輸〈入

의 35 %가 日本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韓國은 日本과는 賢易

iffi字~홉을 늘리는 반면， 美國과 EC 에 대해서는 꾸준히 黑字를 記錄하였다.

따라서 韓國은 이들 양대 서구의 무역파트너들로부터 수출자율규제와 市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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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放의 壓力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內的으로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언 對日賢

졌I亦字를 줍이랴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일관-으로부터 美國과 EC 로 수입선을 多邊化하기 위하여 폐E갱l 은 꽉-히

이뜰 잉:대 서구 무역파뜨너에 대해 여 러가지 수입장벽윷 괴감히 천폐했r+.

따리서 위에서 섣펴 본 l:1}와 김이 縣|핑|의 수입제도의 改파은 이들 두

파트너의 빛i求‘콸 고펴히 는 과정에서 주로 JcJDG되 었다 이에 대한 좋은 보

기로 輔l뼈 政府는 1987 년애 對티 수입이 많은 100 개 企業을 .wl~하여

金騙支提을 弱化시키거니- 혹은 이뜰 企뿔이 H本으로부터 풍~fi캘l고1 EC 로 수

입션을 다변화하는 쩔:績이 좋지 않달 경우 중파세할 것을 뭔혔디. 21)

특히 EC 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 韓l때 政}해’

는 핸業體에게 “유럽제 구nil "룹 부추겼던 것이디; 이러힌 꽉적을 달성허

기 위하여 1986 년 이후 매년 EC 로 경제시절단을 파깐하였다.

그러나 EC 의 찢求를 반영한 힘M패의 조치는 美國의 j굉求룹 1낀영한 조

치에는 미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JJtl純히 美!행l이 EC 보다 따l꽤의 i攻fr3

와 經濟에 더 중요한 니라이기 때분이다. 따라서 EC 가 障l때에게 매우 중

요한 파트너임에도 괄구하고 韓l때은 EC 애거l 美國에 비해서 치-등을 두었

던 것이다 이애 대한 좋은 보기로 EC 가 麻l패에게 1987 년 7 월 함It[.꽤과

美l꿇|이 |폐意한 지적소유권 보호와 갇은 水따에서 EC 의 지적소유권을 保

鍵해 줍 것을 계속해서 강천求해 왔음에도 관-구히고 碼國]이 이애 同효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뀔U解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障l짧

은 EC와의 지적소유권의 FJj많는 1987 년말 EC가 일반특혜관세 (G S P) 대

21) 매일경제신문. 1987 年 5 月 12 티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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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韓國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終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韓國 政府의 努力의 結果 韓國의 全體 輸入에서 차지하는 日本

의 比重이 줄어든 반면 美國의 比重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이러한 市場

多邊化 政策은 成功的인 것으로 수’볼 있다. 그러나 EC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려는 韓國의 政策은 뚜렷한 實績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例를 들면

1986 년부터 1989 년에 이르는 동안 韓國의 全體 수입에서 차지하는 EC

의 比重은 10.2 %에서 10.6 %로 거의 變動이 없다. 이와 비교해서 동기

간 동안 美國의 比重은 22.7 %에서 25.1 %로 늘어났으며 반면 日本의

比重은 34.4%에서 28.3 %로 감소하였다.

EC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려는 韓國의 努力이 效果的이지 못한 데에는 물

론 여 러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몇몇 전문가들은 1985 년 이후 유럽

통화에 대해 미국의 달러貨가 평가절하되었고， 日本의 엔화의 평가절상 폭

이 현저했기 때문에 韓國 市場에서 EC 商品의 購爭力이 상대적으로 弱

化되었음을 指觸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韓國 政府와 質易關係者틀이

유럽인들은 韓國 市場의 成長과 별 관계가 없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22) 그

들은 EC 역내시장과 EFTA나 美國과 같은 발전된 외부 市場에서의 賢

易， 그리고 특히 수직적으로 통합된 開途國 市場 ( 예컨대 ACP 와 지중해

國家들 ) 에서의 賢易에 관심을 가지려 하기 때문이다·23) EC 는 日本에 대

22) 예를 틀어 대한무역진흥공사가 調좁한 바에 의하면 1, 367個 EC塵業 中에서 約 80 %
가 韓國 市場에 대한 情報가 없으며 , 大部分이 韓國 飯賣를 위해 韓國에 대해 배우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賣料 : 大韓質易振興公社.

23) 따라서 經濟學者들은 유럽국가， 특히 過去에 廣大한 식민지 市場과 事業을 소유했었던

國家는 海外市場에서 훌훌爭하는 것을 實際로 배우지 않았다. 過초에 大部分의 유럽 企業

들은 비교적 높은 收益을 目標로 설정하여 이 目標가 그다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題爭自體를 포기하였다. 보다 자세한 것은 Shinohara, 1982 , p.ll 를 參照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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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관심블 보여왔으나 흉월따l에 대해서는 최초까지 그렇지 않았다 예를

늪면 EC 는 輸IlH믿판 프로그 렘~운 마련하31. 있;:-더} 많은 企業A월이 18

개월 괴정으로 u本에 대해 배우고 있다; 그러나 EC 는 힘\I패에 대해서는

그러한 프로그웹끊 마련하고 있지 않다 24)

그러나 輪l쐐의 수입시정 지유회기 주로 갱단l쐐달 위해 이람이저 。
τ。-n와

샤

부인한 수 없는 것이디」 띠랴사 젖않|의 對쩨t 수줍은 유 띤예 비해 빠프게

成;뚱하였다. 그러나 tJ]복 陣國의 liT:!핑IJ셈放의 利益이 주로 쫓|행l 으모 유입되

었음애도 불구하고 美I꽤은 1980 년대 증반 이후 랩iH.패 市냈의 XJJ제1 1~1tl放의

뺏力을 점점 t엠1)11시커고 있디 전과적으로 챔國의 수입선 디-댄화 정책은

韓|행으lfi易l맺짧이 美l쐐과의 무역마찰을 종식시키지 봇하고， 빈대로 이달

차벨적 인 政策으로 받이-뜰이고 있는 EC와 티*에 대해서는 무역마찰을 오

히려 뺑加시키는 딘레마룹 초래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199 2 年의 EC統合計劃파 域外國에 미치는 影響

:韓團의 견해

縮l행은 EC 의 l함大되는 械入해iJI'뼈으로 인해 유떤시장으로부터 고립되기갚

원하지 않는다. 꽉히， 다관 모든 EC 의 무딱파트너외- 깐이 l꾀l찌은 1992 년

末로 據iLt펀 히니-의 [tTl<성·으로의 ~등힘이1 판l심을 갓고 있디;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1992 년의 EC 통협게획의 內유을 간략하게 섣-펴보고 그것이 l댐

l쐐에 미치는 영향윤 분석하고지 힌디

24) 예블 들면 1986年 3 月에 170 名의 젊은 i1':業A들이 이러한 企ItJ하고 日本울 방문

하여. 12 個셔閒 謂屬 따{修롤 마치고 6 써月 I써 더本 11':業애서 실무를 익혔다.

賣料 : Commission of the EC , 1986, Com(86) ,60 Fina l, p.17.

-120-



(1) 1992 년의 EC統合計훌j에 대한 簡略한 고찰

1968 년 7 월에 관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국내관세는 廢止되었지만 단일시

장을 完成하지는 못했다. 여러종류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他國間의 商品，

자본 및 勞動의 자유로운 移動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에는 多樣한 국경통제와 감시， 國家間의 기술규정과 표준의 차이， 정부

구매의 제한， 자본시장의 통제 그리고 國家閒 세제의 차이등이 포함된다.

1992 년의 EC 統合計劃에서는 EC 가 이러한 장벽의 많은 부분을 除去시키

고 하나의 統合된 市場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다.

1992 년의 EC統合計劃은 비관세장벽을 除去하기 위해 必要한 300항목의

조치 ( 뒤에 282 개로 줄어듬 ) 를 제시한 1985 년 6 월 14 일의 EC 백서에서

처음으로 公式化되었다. 25) 이것은 1987 년 7 월 1 일에 비준된 單‘유럽議

定書 (SEA) 에 會員國의 정상들이 서명함으로써 1985 년 12 월에 정식으로

착수되었다. 26) 백서의 이행에 관한 5 개의 진척보고서에서 EC 위원회는 각

료이사회가 意思決定方式을 만장일치제 대신 단일볍령 (Single Act)인 조

약 第 8 條 a(Article 8a of the Treaty) 에 따라 특정다수결방석을

택함으로써 EC統合計劃의 推進이 신속화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EC 위원

회에 따르면 1990 년 5 월말까지 총 282 개에 달하는 제안틀이 이미 理

事會에 제출되 었고 그중 149 개가 최종적으로 채택되 었다. 게다가， 理事會는

25) EC위 원회 , “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ssion' s Whi te Paper on Completir핑 the

Internal Market ," Com(8?) 203. fina l, 11. May. 1987.

26) SEA는 5 個의 부수적 政策을 包含하고 있다. : (I) 경제와 貨ifl1'政策의 통합 : (2) 動勞條件

의 改善에 특히 관심을 기울일 것 ; (3) EC국간의 經濟的 社會的 유대를 강화하는 行

動規範을 開훌훌하고 推進할것 ; (4) EC의 科學的， 技術的 기반을 튼튼히 할 것 ; (5) 환경과

關聯한 行動휩針， 추가로 SEA는 공동체제도내에서 새로운 힘의 분배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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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個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으며 9 개는 一般的언 견해가 되었다 그러므로

1985 년의 백서에 包含된 제안증 거의 60 %가 현재 理판i웰에 의해 採擇

되었다

많은 分析에서 역내시정왼성으쿄 因힌 집-지l 직 利益플 i땀IT"하고 있디 그

첫번째가 EC경~ft험가 낌JilG한 “ 비유럽의 11]용 (The Cost of Non-Eu­

rope) " 이라는 제목의 Cecchini 의 ~생f{「 i용‘이다. 그 댐칸파이1 LL}뜨면 서j

場統合으로 인히l 나타난 5 年以後의 중기 거시굉-제적 效뿜로 GDP 의 4.5

~7%成찮， 消첼者땀格의 4.5~6.1%下짧피 1.8~5 백빈병의 새로운 일자

리창줄등을 據想하고 있다 (Cecchini ， 1988 ， p.101) EC 委섬햄는 더욱 세

부적으로， 관세장벽의 제거로 떠해 1'1" 빼끼지 EC의 GDP가 0.36 % 뺑재1

할 것이며， 공공단때의 |체放으로 0.55 %, 값빼!서어비스외- 資木iiI]&} (=clIt化로

1. 46 %, 그리고 規模의 겸제창출과 磁뿜壓)] 때문에 생기는 x-非效率의

감소외 갇은 공납효과로부터 2 ‘ 14 %의 GDP 가 햄1111할 것으로 예측히고

있다 27) EC 委합會는 비독 비관세장벽의 첼폐애 띠른 동태적 效핑-를 추산

하지는 못했지만 uN 년 1% 의 추가적 成j응·이 있을 것이라고 ‘넌는 것이 合

뼈Ij성일 것이다

Geroski( 1988). Neuberge r( 1989 ) 그리고 culter et iH(l989)

와 짙은 사람틀은 市쩍‘統잠效果룹→ BC 委힘WJr기 提IT;; 힌- 것보다 닛을 것이

라고 據想한다. 물룬 EC 委엄햄가 추산한 것~)L다 훤씬 콸 젓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여l를뜰어， Neuberger(1988) 찍은 경우는 Cecchini 의 연

구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모든 !iff究는 많은 오듀를 내포하고 있고 일

27) 더 자세한 事項은 Cotinat , M. E. Donni and Italianer, 1988. 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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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평하였으며， 심지써는 “ Cecchini 의 맑究는 經

濟學者라는 직업에 불명예스러운 것이다”라끄까지 말하였다 Culter et

a 1 ( 1989 , p. 61 )은 특히 Cecchini 의 報告書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비

평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EC 統合으로 인한 直接的 효익 (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인한 효익)은 미세하며 閒接的 效益(鏡爭力 向上과 規模의 경제

창출과 같은 공급측면의 效益)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
τ그

비관세장벽의 除去로 인한 利得이 Cecchini 의 分析에서도 인정했듯이 작

다면(즉 2.2'" 2.7%의 GDP增加) • 비관세장벽은 이미 대부분의 EC 市場

으로의 進出에 큰 장애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Culter et al.

은 規模의 經濟굳부터 짧生하는 잠재적 效益이 를 것이라면 그 효익읍 오

래전에 寶本化되였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거의 重흉흉하지 많은 비관세장벽

의 제거 는 큼 規模의 經濟률 참출하기 위한 必훨條件이 아니다.

그려나 EC委員會외 예측을 너부 신충하게 고려하는 이려한 冊究들윤 역

내시장의 完成므록부터 기대되는 動的인 效짧의 -部을 說明하지 봇한다­

비관세장벽먹 제거와 鏡爭力 向上으로 인해 敎率性이 增加함으로써 투자를

f足進하고 寶총흐름을 층대시킨다. 그에 따라 經濟成長도 增大된다. 샤설.lffi2

년의 EC 統合외 效果는 1980 년 中盤以後 ]코C 經濟의 회복에 서 보듯이 지

금까지 肯定的이었다. 예를들변. 1980"'1986 년사이외 GDP成長率01 2.0%

이었는데 비해 1986 -1989 년간의 연 GDP成월率은 3.2% 이었다. 援資와 흩

爛成果는 지속적으로 增加할 것이다 28) 비록 進展이 부분적으록는 世界經

28) 예를들면， 자본형성증가율이 1981-86사이에는 연평캄 1.1 %이었므나， 1986- 89 동안에는

연펑륨 5.4%로 증가했다 또한 失業좋온 1986 年 10.8 %에서 계속 낮아져 1989 年에

는 9.0 %가 되었다.

賣料 : EC 위 원회 “ European Economy;’ No. 42. Nov.•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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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의 好·況과 1980 년초의 經濟政짧·의 ~障換에 기 인하지만 EC 의 현 經濟狀

況은 1992 띤의 EC 統잠첨/.웹}에 의해 形成된 판은 많훨애 더 큰 짧因이

있다. 29)

(2) 1992 년의 EC統合計훌1J 이 韓國의 觀點에서 볼때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

띠 l패고J. fl樓j따힘 두나2- 1→간에 4’l세콩맹쓸 처l 낀한다고 히지-‘ 自 l或l 의 rt~ 贊 j한

늘이 4‘It互쩔 £1값ii:에 띠라 핀세가 펴1 Al ~.녁으보써 늪·온 j샌-웹으I A)· 국싱 관 쉰

爛入하는 대선 4‘U했Jffi쩨의 저뭔가 성품융 구입한 띠] pH때간에 iLjj)J:ll'l"J 交짜

이 發!I~ 힌디. Vi ned 1950) 한 5<-1 읍.0→모 삿겠，띄 J:댐 JJII에 대한 。1 떠떤 l1tt 1λl

설 입승했다 _'.1버니- 핀세꽁뱅허ell서든 交μ은 1낀한 짤£빼換P 뀔 인해 1혐

JJIl하기노 힌디←. 즉， 단지 때對l행P 보J퓨터 수임하는 제관에 대해사R!} 關柳릎

jIr파허시 많~S11보써 자놔으1 ff'l!t￥:휴늄은 봉망)-:i，1.이외의 I때家군부터 저워가 뺑

바l음 附入하지 않고 +Ii￥J國의 oi' 원가· 셰픔유 구입해 r 젓이디 I經.濟統옵‘의

效果에 대한 맏I證分析애서 헬易iU뺑換은 →般‘r에효필 핀사l꽁맹 ~I-i- 이외의 |或|家균

부터 수입하는 뺑꾀의 n빛뻐기 ，~~} 1밍처l 견푸 펀-어둘 것 o→굳 여l 성됩 띠l 짧I갚3

하쓴 것으도 나타넌 다 :JO)

1992 년의 Be 統잠쉰앓j이 판[새정 벼여l 써힌 것이 아니바 ll) 멘세정-빅의 제

29) 디 자새한 늑/'irti읍 Ee위원외의 ‘ '5afeguarding the Condi t ions for a Successful 1992."

Com(89) 101. fina l, 1989, and Gi ersch, 1989. 릎 參뼈.

30) 많은 純濟學者블의 {때까~ojl 의하띤i 유립시정통합으보 언한 교역창출효피뉴 무역전환효과괴L

다 20 배이생 될 것으로 보고 있디.

資料 : Mayes, 1989 , pp. 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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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관세동맹의 체결과 擺念的

으로 完全히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1992 年의 EC 統合으로 인해 域

外國의 EC 에 대한 輸出에 부의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예를들면 Cawley 와 Davenport( 1988 , PP. 31'"'-' 38) 는 비관세장벽외

直接的 費用에 관한 부분균형계잔에서 직접비용계산의 l 段階로 역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2.2'"'-'2.6 % 감소할 것이며(賢易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

인 ) 2 段階로 5.7"-'7.7% 감소할 것 이라고 보고 있다 ( 품塵에 影響을

미치는 장애요인)

EC 委員會는 역외국흐록부터의 수입감소는 直接的이고 정적인 픔算에 외

한 것이며 역외국에게도 또한 利得이 되는 市場統合에 따른 간접적이고 동

적인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經濟成長의 맥락속에서 고려된다면 輸入減少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Italiner , 1990 ,pp. 24"-' 25 ). 1%의 추가적

經濟成長은 製造業分野에서 5.5 %의 수입증가들 유발하며 따라서 中期

以後 追加的 EC 역외국에 대한 輸入需흉흉는 賢易轉換效果를 초과할 것으록

기대된다. 그려나 이려한 據測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EC 내

供給業者의 國際훌훌爭力向上으로 인한 동적인 무역전환은 經濟統合에 의해서

토 또한 增大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92 년의 EC 統合으로 因한 賢易轉換效果 때문에 역외국으로부

터의 수입이 줄어들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輸入減少는

先進國에 있어서보다 開慶途上國에게 훨씬 더 클 것이다. 그 理由는 선진

국은 成功的으로 鏡爭할 수 있는 與件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I tal- -

ianer , Ibid) .

그러나 유럽통합으로 因한 轉換效果때문에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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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는 可能性은 비회원국에게 단지 작은 問題에 지나지 않는다. 예

냐하면 比較優ul가 改善됩으로써 1992 년부터 EC統合은 EC 애 대한 輸出

을 織大한 機會틀 提供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회원국에게 더 섬각한

問題는 1992 년의 EC 統合 이후 익외균에 대한 새로운 비판세정-벽을 形成

하는 것이다 :U) 특히 과거의 經驗에 비추이 EC로부터 성당한 차l펼대우를

받아온 新興I業國 ( NIEs) 은 새노운 비판세장맥이 그늪에게 집숭되지 않

을까 걱정한다; 다음외 잠재적 요소는 이것틀 임-시하고 있다.

만저 1992 년익 EC 統合픔I-훨l에 따븐 새로운 훈일된 願揮은 *!rOOT業國슬

뿌만아니라 閒發途上빼이 득히 充足시키/1 어럽다‘ 그 쇄If셔는 EC 의 짧準

化 고1-정이 합의 또는 싱호인식에 의한 것이 이니리 第 a tIt界에 혼합된 빼

福으로 다가오는 사실이지 띠1 분이다. 더욱이 EC가 지나치게 높은 표준을

성정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Sapin ， 1989 ， p.15 ) 툴째， 現때;의 國Btl

쿼터를 EC차원의 쿼터로 대치히고 조약 第 115 降뜰 삭제한 可能性이 있

다. 그떻게되면 해在의 제약보다 훨씬 더 심각힌 狀況이 될 것이다 EC

차원의 쿼터대싱으로는 첨예한 다지간섬유협정 관련제품， 신발. 가전제품， 도자

기， 자동차 그리고 바나나등이 있다 32) 만약 이 시나리오가 寶짧된다면

31) 특히 Sapir(l989.때.4-5) 는 쩔易쨌뽀를 決定하는 電뽕한 몇素로 일반무역정책읍 강조했

다. 그는 웰반적얀 외부장애요인이 충분히 줍어뜰71 반 힌다띤 유랩통합은 tl]회원낙으로부

터의 수입을 감소시키지보다는 오히하 l얘1J11시킬것이리고 王댐힌디.

32) 비복 그러한 시나리오가 (':.-1\'1''1' °11 위매되논 갓이긴 하지민 개벨 위원들은 1~1 영h車얘 대

한 해터감축은 결국 없어져야 한다는 견해룹 이 1]1 표명했다 반띤 EC위원회는 EC차

원에서 도입된 정책의 다른 얘u而파 |뼈빼한 提案은 現在 理횡會에 상정중이라고 主狼

했다.

賣料 : Conunission of the EC. “ Fifth Report of the Conunission to the Cotm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concerning the Implem앙ltation of the White paper on the

COlIφletion of the Internal Market." Com(90). 90. fina l, Brussels.28 March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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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은 相當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理由는 EC 에 대한 韓國의 總 輸

出品中 60 %以上이 위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셋째， 배서에서 보듯

이 EC 는 1992 년 유럽 統合으로 역내시장을 完成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

회원국과 거래할 때 호혜의 lJIUIIJ을 강조하고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가 특

히 政府購賣 33) 와 EC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相應하는 서어 비스분야에

대한 조약을 제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결과적으

로 EC 는 매우 빠른 속도로 비회원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이 過

程에서 購買力을 갖지 못한 開發途上國은 불리한 位置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34) 네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新興工業國이 同一한 투

자재원을 갖고 EC 내에 投資하는 것이 비회원국에 投資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 理由는 한편으로는 接近의 용이성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資本形成을 위한 부양책으로써 저개발지역에 支給하는 구조기금때

문이다.

마지막 보다 重賣한 事項으로 新興工業國을 包含한 非짧加 開寶途上國은

EC가 반덤핑규정， 원산지증명에 대한 부가가치요구 및 현지부품사용규정을

33) 政府購買市場의 개방은 역외공급자뿐 아니라 역내공급자에게도 重要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政府市場計숱이 EC 總 GDP 의 15%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

비회원국a로부터 통신， 운송， 에너지 및 술을 購入하고자 할 때 EC는 다음과 같은 조

건을 要求하고 있다 : 50%以上의 현지부품을 使用하고 현지공급업자와 비교해 價格差異가

3 9'0이하일 것.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을 包含한 개발도상국은 GATT의 정부구매에 관

한 협정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國家는 유럽의 政府購買市場開放에 용與할 수

없다.

資料 :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 ty, L264. Volume , 16, Oc t. , 1989.

34) 예를 들연， 돼ne(l985， p.217) 는 EC가 美國이나 日本둥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 대

해 더욱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일 쨌라고 지적하였다. 그 理由는 개발도상국은 購買力을

갖지 못했고 선진국처럽 보호주의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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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l행化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니; 더욱이 이뜰 따l家는 EC 가 차낼정

책을 심화할까 걱정하고 있다 이갓은 E4 다J 'Df !!JMhJtJ’} 김은 EC 외- 풍구유

럽간의 납속힌 |해係의 해:많이 가디l 되기 띠l-~ i~- 이디 EC 주변국과의 fr:짜I~엠大

i댐向은 un우 빠르게 iffili 펀 갓이다 i’l 거의 經!險에 IJj추어 볼 때 꽉정국

과 EC 의 t(!!J이 f엠기n한 띠l 디→끈 때家는 계속히l서 EC 내에서의 fli핑라침‘

率흘 폈9:-:했다 ( Hi ne , 1985 , p. 128 ) 이러힌 바能性은 이 u] 헝가리와 폴란

드와의 일반특혜핀서l협정 체겸. 다자간 섬유협정 쿼터의 i함}Jr1능에 의해 니타

나고 있다 견과적으로 비회원국의 jr場에서 셀 때 딘일유럽시장의 E잦펄을

세제무역환경파 판떤힌- 樂7빠파 混|司을 /I:l:lr[Jj:에 가져오고 있다 배서에서도 맡

수 있듯이 二l 초햇꽤태는 EC 역내 m場 ~I 由化에 대한 ill‘劉이 익외뇌-피-의 호

혜성을 彈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C 의 역외국에 대힌 -般꿨

易政f짧은 變it可能tt괴- 주、柳댐:싼""' 그리고 4P!|J;승drJ 힘f令달 내포하고 있다 그

러므로 역외국둡은 유럽의 요새화닫 위해 역내무역정-벽을 지l 거히고 역외국

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을 쌓-으려는 유럽봐호주의지뜰-이 主張하는 1:11·칠- 릅더憶

해야만 한다

6. 韓團파 EC사이의 織濟的 關{폈블 改善하71 위한

더 좋은 提름들

1992 년의 EC 統상을 봉해 EC 는 단 일규 ](보 는 [it싸 J따A으1 liT싸이 띈

수 있는 틀블 펌成시킬 것이다. 더욱이 EC 외 EFTA 간으1 r~11꾀賢易 I쩌定의

像想된 진전 및 유럽코메콘국가들의 신속한 파新을 풍해 EC 는 國內m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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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더옥 重要한 存在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유럽經濟統合計劃은 外部뿜

向的 經濟成長을 추구하고 美國과 日本에 대한 依存性을 줄이기 위해 輸

出市場을 다각화하고자 하는 韓國에 대해 重要한 의미를 갖는다.

EC 에 대해서는 經濟成長이 世界에서 가장 역동적인 것으로 비추어진 태

평양연안국가와 賢易關係를 據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나라는 미래의

世界經濟成長을 선도하리라 據測된 GNP와 용易의 觀點에서 본 統合된 經

濟力이 EC 의 經濟力을 압도하는 나라들이다.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비교할 때 韓國은 急速한 經濟成長으로 인해 최근들어 先進國의 重要한

輸出市場이 되고 있다.

태평양 연안국가로서 韓國이 提供하는 잠재적 자산은 차치하더라도， EC

자신의 역내경제問題로 因해 EC 는 역내시장을 넘어서서 시야를 넓혀야 한

다. 長期的 觀點에서 볼 때 EC 統合計劃이 1992 년에 完成된다고 하더 라도

1990 년대의 EC 의 經濟成長率은 대략 3%程度일 것 이다 그 러나 몇몇 國

家들， 특히 韓國의 經濟는 높은 잠재력을 지닌채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따라서 EC 는 輸出휩向的인 자유무역 정책 (Giersch , 1987 , p.31) 을 통해

대외무역을 t曾進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內部에서 提起되고 있다 게다

가 EC 는 對外賢易과 傳統的으로 會員國 및 美國， 日本과 같은 先進非會

員國에 집중되어온 기타 다른 經濟的 關係에서 벗어나 다각화가 절실히 요

청되는 상태에 있다. 요컨대 EC와 韓國 두나라 모두는 經濟的 關係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두 무역파트너간의 經濟的 關係를 增進시키기 위해 EC 는 먼저 홈業構

造와 技術開寶등은 變更시키고 죄퇴산업의 수명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輸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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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무역정 벽의 熾張을 멈추어야 힌다 35) 이 問짧와 關l統해， 韓 ~I은

EC 의 정책입안자플에 711 1:망護웠易 k짧의 個化는 실업뿐만 아니라 魔섣홉力도

김소시킨다는 시-실윤 싱가시키고지 힌다 (Balassa , 1980 , p.427 , Turner

et al. , 1980 ,p. 14).

1992 년의 EC 統츄iiI‘꽤1에:進고l 핀랜히] BC 는 1:1]회원국에 대해사도 템텀|행l

에게처덤 역내시장을 I'j Fti 化하기 위해 711 속적으로 努力해야 힌다 BC 는또

한 간접적으로파도 엘lJ}표준의 T'rf(. 'l'llf!꾀R!이나 H & D ;t!"핍:n애 대해 띠회원국이

參與할 수 있는 기회플 주어야 힌디. 특히 딴l많!은 BC 의 수입규제룹 제

거하고 韓國 rt:iJ~당에 대한 i핍짧을→ 지1 고시침으포써 EC로무티 차l관디l 우룹 딴

지 않기를 원한다.

한편， 두 무역파트너간의 ;j\ll!‘뺑f때J 關係둡 4‘f#藥허-기 위해서 따，t/앓l은 또한 햇

國과 比l較해 붉 때 EC 에 대한 차벨적인 政策윤 증지해야 한디; 이러한

관점에서 歸國은 지적소유권， 보험 서미스， 전기 -풍신 서비스등의 分민r에서

美f뼈괴 協원l을 맺었듯이 EC 와도 떠定음 지l 갤헤이r 한디; 政府測뒀의 경우，

韓國은 먼저 GATT의 政府Q함Efh%kU의 힘J /11행!으로 가입해야 하고 다유으로

EC 의 정부구매시장에 잔여하도록 努力해야 힌다 따l때은 핏l펴liLl fJ 木의 딴

準化 대선 EC 의 표순회-규정윤 치l 패하는 깃도 고러해야: 히다 이것은 ED

TV 외 같은 새로운 샀術集約分땀에 데히l 유띤스티임의 기순쉰- 채택할 깃

인가뜰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싸l은 二l 굉안 새로운 유띤의 r않짜 S→ 낌

35) 예컨대 1973 年에 26 시l 의 개발도상국은 Ii]록 섬유산업에 있어서 失業의 핀밸 패때이

수입할당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노동생산성의 lI'UJ:.o11 있었음에도 윤구하고 Ee가 행섭國

의 섬유산업에 대해 유지할 공간을 주기 위해 다지간 섬유협정을 적용히는데 통의했디

~*'I : Woolcock, 1982.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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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하고 일반 표준화 確立過程에 參與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과 함께， 物質的 資本投資의 교환과 기술이전이 계속되어야 한다. 더

욱이 特定塵業分野에서 EC 가 겪고 있는 산출량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

해 두 무역파트너는 부분품，요소품 및 부속품의 交換과 海外生塵을 통한

생산과정의 國際的 分業化 틀내에서 내부산업의 특회를 增大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韓國은 그의 시장 投資 및 技術에 대한 外國參與를

도울 準備가 되어 있다. 韓國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자유화와 外國人

投資에 대한 開放이 그 좋은 例일 것이다. 韓國의 經濟가 外國人들에게

매력적인 또다른 理由는 숙련된 勞動力 提供과 다양하고 정교한 산업과

더불어 韓國의 大規模 흡수능력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理由로 지금이 EC

가 韓國의 成長하는 市場을 利用할 最適時期이다.

7. 結 論

韓國과 EC 모두가 그들의 賢易關係를 多角化 시키는 데 -般的인 관

심을 갖고 있다 EC 는 太平洋 연안국가로 進出하기 위한 발판으로 뿐만아

니라 韓國이 지닌 잠재적 市場때문에 韓國을 利用할 수 있다. 한편 韓國

은 EC와의 賢易關係를 개선하고 美國 및 日本과의 기존의 유대를 彈化

함으로써 많速한 經濟成長을 이룰 수 있다. 韓國과 EC 의 쌍무적 交易으

로부터 싱호효익을 增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賢

易關係는 아직도 充分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두 무역파트너들이

서로에 대해 관심이 不足하기 때문이다. 즉 EC 의 對外賢易은 다른 先進

國이나 自由賢易會員國家에 집중되어 왔고 韓國은 주로 美國과 日本에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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存해 왔다.

두 무역파트너간의 줬짖I關係닫 改첼하기 위해서는 BC 는 騙|찌애 대힌 선

텍적 수입장벽을 줍이 :iL 역동직인 따꽃‘i!5파b관 풍히] J&:합하는 햄|或JltJJ.쌍에 대

한 關心블 고조시킴으로써 EC ，li‘j싸內에서의 웹I패의 jI 립을 띄아야 힌다.

더욱이 EC 는 Jlcf:業*miili둡 개선히고 디각회하펴는 韓l꽤이]게 많은 협조달 해

야 힌디. 한펀 韓때은 BC 에게 펴때l이 BC 의 수입균 일뿐이니바 BC 의

에iJ«LLl rtf場이라는 사실올 7n 속 보여주어야 힌디; 이 러힌 텀的을 위해서 !랩l패

은 韓1찌 itt jJJ에 디}한 BC 제품의 條ill읍 깎짖!하거l 해 달라는 따i禮에 대해

함;갚 l펀1 인 섣파블 졸 수 있도록 신중히-게 :i1 려 해야 한디; 특히 한맘때의 !3

本에 대한 윈易*字외- BC 빛 햇l때에 대힌 웰易黑字틀 줍이기 위해 수

입시정윷 다각화하는 過랜에서 BC 에 11]해 ↑R對的으로 美國애 대해서 떠傷

R념11l.을 搬大하 는 것파 같은 WI-險|의 치 빌적 테또는 수정 되어야 힌디-. Fftj時

에 무역마찰을 촌이기 위해 總|찌은 BC 니}의 핏및 냐j場애 집증하여 소품

종의 없l뭔，Wi첼둡 풍가시 키는 대신 多ftJ化된 ~(웹L1 l혐바I파 ，/J~당樞造 5~ ·1倫lill없

川%뭔- 變1t시치야 힌디; 그러브로써 d따I때은- EJ 本의 축소판이 아니리는 판함

닫 EC on게 «fIH감시 침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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蘇聯의 經濟改훌 動向

Andreas Polkowski
(함부르크經濟問題陽究所)

동유럽에서의 改單은 긴 歷史를 가지고 있다. 改黃을 통해 社會主義 즙f

홉l經濟를 개선해야 할 必要性은 동유럽에서 計훌1經濟가 실시된 이래로 줄

곧 존재해 왔다: 19 세기 자유주의적 資本主義의 부정적 성격에 대한 대

응개념의 응집체인 社會主義 계획경제체제는 유연한 시장 메카니즘을 집중

화된 행정계획으로 대체시켰다. 經濟過程의 폭발적이고 유연한 흐름을 방해

하는， 經濟關係의 기계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社會主義 計劃經濟에는 시작초

기부터 改單의 압력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10 月 華命이 있은지 불과 몇년이 지난 후 소련의 발전은 막다른 골

목에 다달았다. 레닌에 의해 1920 rv 1921 년 사이에 주도된 社會主義 計

훌1經濟의 첫번째 改휠인 新經濟政策( NEP) 은 재화의 공급과 國民所得의 현

격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선박과 무역-또한 국유화된 산업부문에서도-

에서의 사기업의 한정된 許容과 시장메차니즘의 재도입을 시도하였다.， (Os-

ers J.1980 ,p.54.ff) 비록 新經濟政策이 어떤 성공올 보여주었다 할지라

도 그것은 ‘ 改華 ’ 이라는 개념을 벌린 단지 ‘ 신중한 事故 ’ 일 뿐이었다.

오히려 新經濟政策期閒은 소련경제와 사회의 單命的 變化를 위한 휴식기간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점이 重要한데， 이유인 즉 오늘날 소련에

서의 많은 改華들이 아직까지도 新經濟政策을 선례로서 간주할 것을 요구

하기 때문이다.

제 2 차세계대전이후 사회주의 計훌l經濟에 적응해야만 했던 나라들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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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소련에서도 改單은 절실했다. 소련형의 計劃빼열濟는 生gg要素의 과도

하고 비경제적인 사용을 룹가피하게 했다 기-증화되는 생산요소의 부속， 기

술도입의 어려움 그리고 낮은 생산성은 장기적인 변에서 동유럼의 생활수

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불가능하게 하였디; 띠라서 동유럽 제국기둡은 정기

적으로 체제 ( 경제체제 ) 흘 펀驗해 보이-야 할 必要性을 실감하게 되었다

(Hensel , K.P. , 1970 , p. 394). 댐:驗의 II的은 社함主義 計劃經濟를 보다

效率的으로 만드는 것이다(체제룹 완성하는 過裡) 經濟過程에서 개별기업

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計劃과 縣.營에서의 새로운 方法이 도입되았다.

달성된 所得의 배분뿐만 아니라 합앓l텀짧의 션정에 企業플이 參與하게 함

으로써 잠재능력을 활성화 시키고 기업뜰의 휩g꿨rr能力을 고양시키려는 것이

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앙집중식 통제원라는 고려의 對象이 되지 않았

다

소련 경제는 계속해서 위기로 지닫고 있다. 브레즈네프 사후 초국이 직

면한 비관적인 경제상황으} 인식이 개혁의 진정한 동기가 되었다 80 년대

에 있었던 개혁의 제 1 단계는 우선적으로 體制의 어떤 變化도 없이 效

率性을 l曾1m시키는 것을 目願로 히-였다. 단기간내에 잠재된 생산력을 활성

화하기 위해 안뜨로포프는 타락파 알코올윤 반대하고 규율을 준수케 하기

위한 캠페언을 벌였다 고르바초프하에서도 역시 경제의 效率性 增大와 社

會經濟的 진보의 가속화가 주안점이었다. “딜리 방도가 없다”고 고르바초

프는 선언했다. 이와같은 目樓로써 作業顧度를 改善히고 알코올중독， 타락，

그리고 규율의 부재에 대한 투쟁운농은 계속되었다 1986年 이래로 ‘ 페

에스트로이카’란 용어는 지속적으로 작용되어 졌다. 처음에 이것은 양심의

페레스트로이차를 의미했다. 그 다음으로 이 용어는 경제에서의 페레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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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으며 (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 改薰 ’ (reform)

또는 ‘ 單命 ’ (revolution) 이라고 부른다 ) • 마침내는 정치체제의 페

레스트로이카도 주요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페레스트로이차란 계

획된 개혁들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인 것이다"0 (Brahm , H , Stag-

nation. Perestrojka , Krise; Osteuropa , Nr. 5 , 1990 , p.398 , ff).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차는 경제와 사회의 동시적 재건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改童과 구별되며 바로 이점이 決定的인 勝徵이다. 以前의 改童들과

는 탈리 社會 政治 體制에서의 變化가 더 以上 금기시되지 않는다. 民主

化는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經濟 領域에서도 마찬가지다 (Ag-

anbegian in a discussion with p.Christ and N.Piper:

“ Dies sind die Jahre des Handelns" (These are the ye-

ars of action)in: Die Zeit , No. 39 , 18.9.87).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예컨대 보다 명료하고 냉정한 현존하는 악습

에 대한 발언과 비판-를 통해 개인 각자로 하여금 책임의 막중함을 깨

닫고 각자 맡은바 임무를 보다 충실히 하게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글라스노스트는 캠페인(社會運動)으로써 전개되었다기보다는 經濟와 社會의

民主化를 이끌어 나갈 규범으로 인식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고르바초프의

있는가?>

정책을 ‘급진적 개혁’이라고 활 수

서방측의 많은 사람들은 中央集中式 管理經濟에서 市場經濟體制로의 전

이를 ‘급진적 개혁’이라는 用語와 결부시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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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층이 말하는 ‘ 급진적 改單 ’ 을 IEl號히 표현했다고 할 수는 없다.

아가베기안 (Agabegian) 과 같은 소련 지도층의 핵심인사둡은 改뽑의 努

力은 市場經濟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디; 고르바초프에게

있어서도 급진적 改趣이니- 재건은 소랜 社웰와 經濟全般에서 各 구성원들

의 能力을 고양시키는 짓을 의미했디;

經濟 재건의 주안접은 管理와 쉰‘劃體制에 두어졌다 1987 년 “ 기초적 인

재건의 주요 方向둡 ” 이라는 문서에서 다읍과 같은 目願들이 提示되었다.

1. 會社 및 企業의 獨}£뺨 確保， 經濟 會計 體係 및 자기급융제도로의

전환， 그리고 勞動榮團의 所得과 勞動!生塵性 간의 직접적인 의존단계 確立

2. 企業에게 經營活動을· 위임하므로써 그 전략적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

한 중앙집중식 經濟管理階짧Ij의 근본적인 재개편

3. 改趣의 끈본적인 改·짧， 金敵괴 信用體制에 의한 價格形成.

4. 새로운 조직구조의 創造(行政改뿔)

5. 黨과 國家 그리고 경제 단체의 댐動I jj;t;, 및 수단에 있어서의 근

본적인 變化와 自己 管理의 계발‘

<개편파정에 졸속또|지만 그 기초원리와 구조는 소련

공산답에 의해 정해지고 규율되는 체제개혁이 지급까지

이룩한 것은 무엇센가?>

現在의 經濟體制는 計聽l經濟의 몇가지 구초들이 제거뇌어 수정된 잡동

사니이다. 또한 여기에는 시장체제를 지향하는 경제기능의 본질적인 기본

틀의 대부분은 아직 결여되어 있다. 結果는 소련이 매우 불안정한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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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態에 있다는 것이다 1989 年 1 月 1 日을 기해 모든 企業들에 適用된 1987

年 制定된 企業法 (The Enterprises Law) 은 기업이 經濟의 中心 單

位임을 공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機能에 따라 企業에게 광범위한 經濟的

獨立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의 獨立은 지면에 규정되어

있음 뿐이다. 구계획(舊計劃)에서의 목표들은 生塵할 재화의 양과 범위를

결정하는 國家 훗約에 의해 대체되어졌다.

1989 年 8 月 國營企業에 關한 法律의 수정안에 의해 정부계약은 제한

되었다~(생산수단의 모든 제조에 政府횟約이 적용될 수l 없었다) 그리고

行政府의 各 部著들은 政府횟約을 할당할 權限을 상실하였다. 그렇다고 기

업들의 결정권이 증대된 것은 아니었다.

이와 함께 國家와 행정각부에 支擁해야만 하는， 利益에 대한 빈번하고

임의적인 중과세는 企業利潤을 企業에 適用시킴으로써 취할 수 있는 전술

적 운동( 책략) 의 여지를 수축시킨다~(Reymann ， S. :Halbherzige Re-

form-die UdSSR in der Krise in:Die Wirtschaft der Os-

teuropaeischen Laender an der Wende zu den 90er Jahren ,

Hamburg 1990.p.195ff).

이러한 측정은 社會主義的 착취-나태와 비효율성이 큰변하고 능률적인

사람을 착취한다-원리가 改華에 의해 시정되지 못한 채 大部分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비록 行政各部의 權力이 짧分的으로 제한되었다할지라도 경제체제에서의

고스플란 (Gosplan) 과 고스납 ( Gossnab) 의 중요성은 상실되지 않았다. 아

직도 企業들은 本質的으로 Gossnab에 의한 國家의 資源 공급에 의존하

고 있다. 이미 현존하는 도매업계는， 그 매매의 주요부분이 國家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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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한， 그 機能을 했果的으로 발휘할 수 없다.

1989 년 生꿇手段의 20 %가 지-유시장에서 매미l되었지만 동시에 뭔완전하고

마지못한 改퍼표手段의 不利益은 또한 다읍과 간은 접에서 모여졌다. 즉， 中

小企業뜰은 수요둡 충족하는더l 어려움윤 겪고 있는데 반해 대기임단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졌디;

가격문제는 냉t펴l의 난제로 남아있다 企業에 펀한 합1'4t애 따프떤 땀4찍은

소비자 뿔約에 있어서의 l패家나 아니면 獨::IZ(fJ으로 企業·에 의해서 책정된

다. 그 중에서도 펌格의 大部分은 國家에 의해 정해진다. 월約的으로 그리

고 獨立的으로 定해진 價格은 오직 l縣효t한 상품에 한해서 適用된디-. (例를

둡면 新商品플 ) ‘ 부족하고 강력하게 독점화펀 市맺條件下에서 企業의 價格

決定 전술의 여지는 값싼 商品의 生따을 중시하므로써 그리고 생산비용의

상승은(寶金上昇， 非能率) 고가격 형태로 소l까지에게 부담시키므로써 市場

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라한 현상이 소련경제에 있어서 독특한 현상은 아

니다. 그것들은 改팩호이 마지못해 수행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現

象인 것이다.

소비재 시장이 직펀한 廣大한 수요 011 따끈 거대한 價格 상승 때문에

(지난 2 년간의 임담상승은 대략 그 이전 7 年때의 임금상승괴 비견된

다: ) 1989 年末 소련지도부는 최고 소비에트로부터 자유로운 가격형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소비재 시장의 안정은 또다시 행

정적 인 수단에 의해 보장되 었다.

근본적인 가격개편은 또한 현실적인 환율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디;

무엇보다도 중앙에 의해 견정되고 과대 평가된 루블의 환율은 기업의 효

율적인 대외 무역활동에 있어 심각한 징 애물이다. 환율의 現實化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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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조치로써 외국환 공매가 실시되어졌다. 공매에서 기업들은 외화를 自

由롭게 매매할 수 있었다. 금년 5 月에 있는 外國換 공매에서 142 개 企

業들이 外換을 구입하길 원했다. 그러나 外換을 팔고자 한 企業은 14 개

에 불과했다 980 만루블어치의 外換이 팔렸다. 外國換 공매는 輸入을 위한

기금으로서는 매우 무의미한 것이다. 外換을 必要한 만큼 보유하지 못한 企

業에게 있어 外國換의 공매는 기껏해야 발등에 떨어진 불음 끄는 정도의

機能을 邊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外國換 공매가 換率의 現實化에

대한 確信을 주었다는 점과 國內에서의 화폐태환성을 도입하는 토대를 닦

아 놓았다는 점은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루블의 완전한 태

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經濟的인 전제조건들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현재의 조절구조는 그 규정 영역에 있어 아직까지 모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제도적 장치는 어떤가?

~塵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는 經濟體옮u의 기초를 형성한다. 經濟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소유 (state ownership) 가 지배적이다. 열띤 논쟁을 벌인

후， 새로운 재산법이 소련에서 통과되었다. 그것은 國家財塵과 더불어 동등

한 權利를 가진 財塵의 또다른 형태가 存在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며 經濟의 비국유화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형성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동등한 權利를 공식적으로 부여했다는 것은 사유재산과 조합

재산에 대해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새로운 재산법은 국가부문의 지배적 위치를 확신하고 있으며 국영

기업을 공동재산의 다른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경제를 비국유화 하려하고

있다. 問題의 그 主要 형태는 사실상 제 3 의 方針인 獨立的으로 管理되는

모델이다. 사유재산은 소기업에 국한될 것이며 이처럼 예외적인 것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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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을 것이다

中央計劃!經濟이l서는 실질적언 銀行이나 信‘用 체계가 없었으며 자본시장이

란 견코 생각할 수- 없었다. 행정적인 풍제 수단으로부터 다른 手段으로의

전환은 銀行과 텀用體係의 改i팝이 ~喪허-다는 것을 의띠한디;

1988 年 初에 l持妹티的을 지닌 새로운 l꽤家 銀行들이 설립되었으며 중

앙은행 (state bank) 에는 빨행은행 (issuing bank) 으로서의 기능이 주

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재구성)은 실제로 本質的인 變化를 유도하지

는 못했다 신용의 배분이 l꽤황에 의헤 이텐어지는， 특수은행의 獨ft的 지

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Reymann， S. :Ha1bherzige Reformen …Gp.

cit.p ‘ 24) .

3 중 구조의 銀行體係는 소위 뼈·業銀行과 組合~~行들의 설립에 의해 이

루어졌다 1990 년 초 이미 200 개 以上의 제 3 단계 銀行괄이 存在했다.

商業銀行과 組合銀行둡의 活動은 l持쩌(!"H1에 銀行들과 政}땀懶關들에 의해 상

당한 制限을 받는다!행家銀行과 트--느도L;천
--. I --. •’ 은행들은 종종정부의 오른팔 (10-

ng arm) 파 간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在는 獨-n:的인 rep央銀行과 여러

기l 의 商業銀行플로 이루어진 2 풍 구조의 은행체제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작철한 법적 규정뜰 이상의 것을 요한다.

外國賢易은 파산된 소련 국내 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펠 것이다 1987

年의 신대외무역규칙- 그 이후로 너 확장되고 개선되어 왔음)은 수출신

장파 수출구초 개선을 위해 대외무역에서의 의사결성권을 분산화 할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대외무역자유화( 가 엄에 대한 一般 대외무역법 )

는 관료제의 갑화(수출통제와 퀴터제)를 수반했다. 예컨대 1990 年初 以

後로 소련의 대 서방수출 전체액수의 約 95 %가 政府에 의해 짧可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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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塵業分野에 따라 다른， 外國換 보유 할당량은 루블 교환시 國家로부터

外國換을 되돌려 살 수 있는 權限을 企業에게 부여할 뿐이다， 이처럼 輸入基

金은 國家에 의해 계속해서 규제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련에

서는 계속해서 對外賢易과 換錢의 독점이 여전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질서- 또한 완화된 즙f훌l經濟에서의 시장←에 관한 근본적

인 政策決定은 항상 즙f훌l經濟를 위하여 취하여컸다， 가장 최근의 정부개펀

계획마저도 ‘ 관리되는 시장경제 ’ 를 그 목표록 삼고 있다. 政府는 計‘劃經

濟와 市場經濟의 혼합체인 ‘ 시장 ’ 을 그 目標록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행정형외 큐제， 즉 行政各部뿔， 고스납 (Gossnab) , 행정가격， 政府흉

約， 生뚫品의 분배에 대한 규제에 강조점이 주워졌다. 큐제는 과거 관료형

에서 피하던 信用， 脫金 등의 다양한 經濟手段에 의해 달성되어졌다. (Bag-

。molow， O. :Dieser Weg f찌hrt in eine Sackgasse , <Moskau

News , NO. 7/1990 , p.12).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있었던 이전의 改훨툴과 유

사한 改盡 프로그램에는 통화팽창구조가 있였다. 經濟改華에 대한 政府提案

은 최고소비에른에서의 논쟁결과 거부되었다. 그 제안은 완천한 재정적 性

格을 띠고 있었으며 만약 받아들여졌다먼 단지 물가상승만플 야기시켰음

것이다 내각은 돌아오는 가을까지 改筆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計劃

을 제시할 것이다.

實隱로 이 計豊1이 급진적 改筆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고르바초표는 매

우 조심스럽다. 소련국민의 약 3 분의 2 가 보조금형성과 저불가달성에 전

력하며， 物品購入을 위해 /1 꺼이 줄을 설 것임을 선연했다 이늠 자유시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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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거부했음을 의미힌다 고프바초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

는 두가지 대안-1) 정치적 위힘을 수반할 급친작 改j암인가 2 ) 마지못한

改草의 지속파 괄반의 증가인가-올 가지고 있으나 두가지 모두 좋은 방

법은 아니다. 낀정적인 잔환이 소랜애사 취해져야반 한다.

확대되고 있는 민족분규륜 고려해 볼 때 ttrJ려 소련에샤의 經濟改1홉 推進

은 不可能하다고 생각띈다 zt -~’회-팎틀은 서로 다둔 )j法으모 그리고 서

로 다른 강도로 더身듭의 經濟픔 재구성펠 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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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歐의 政治 • 經濟改훌이

東 ·西 經濟關係에 미치는 影響

Peter Knirsch

(자유베를린대 교수)

1980 年代 후반에 대부분의 동유럽 國家들은 그들의 經濟的 후진성으

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社會主義的”經濟體制로 알려져왔었던 그들의 經

濟體制를 變化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 이전에도 물론 그

들의 經濟問題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몇몇 經濟改옳들 즉， 기존

의 經濟體制는 그대로 고수한 채 부분적으로 變化률 시도했었던 성격의

改혹을들이 시행되었었다: 1989 年 후반이래로 이들 대부분의 동유럽국가들

은 經濟體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變化뿐만이 아니라， 經濟體制에 있어서

도 광범위한 變化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

문은 동유럽에 있어서의 그러한 체제변동이 동유럽국가들의 海外賢易關係

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1 . 해외무역관계에 있어서 해외무역체제의 줄요성

과거 동서간 經濟關係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관계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經濟體制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

에서 행해져 왔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본질적 ’ 이라는 단어에 모
「

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각 國家들은 그 자신들의

經濟體制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海外賢易關係는 항상 다른 經濟體制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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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觸係률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업법에 있어서의 국가댈 치-이점은

좋은 예이다. 東빽‘經濟뼈係의 경우에 그러한 근판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동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생산수단의 社혐

的 소유， 뼈家經濟의 중앙집권적 111 획과 관리의 성격을 가지는 “社會主義

Ii성” 經W양體制가 존재하고 있는데 만하여， “서구" ( 여기에서는 단지 고

도로 산업화된 국가담딴이 그 ~1 한 海外젤최I에 있어서 풍요성융 가진다)

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tlf楊을 풍히l서 소정되는 經濟|떼 절차룰 득

정으로 하는 “資本主義的” 經濟體밟/j7t 우워룹 짐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서경제관계의 경우에， 그둡의 經濟體11꾀어l 있어서의 차이접의 존재는 賢

캉 삼가자듭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있읍-읍 의미한다. 일만적으로 핀료

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海外 賢섰I機懶애| 의해서 대표되는 동구츄의

國家 企業뜰이 서방측의 사기업뜰파 거래들 하고 있다. 經濟政策·에 대한 간

섭의 가능성도 이 러한 經濟體制l¥J 지-이접 애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 社

會主義 놔가에서는 海外 무역거리i의 모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간섭

이 가능하다. 작어도 원칙상으로， !파l家 f샤外햄易4 더룹어 海外賢상과 국

제 봉화애 대한 국가팍점으로 발1J]암아 능구에서의 모는 海外~겼，4 국

저l 통회거래는 줌앙집권화된 經%생Ii않策의 영향하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힐

수 있디;

이러한 상황하에서， 서방측이 COCOM 1정단에 근거하여 통상 금지수단

흑은 輸버 금지의 형태로 贊易을 세한허-는 것에 대한 동궁L측의 불만둡

은 극히 일방적인 것이다. 왜냐하떤 모는 능유럽의 賢장國家둡이 海外賢

易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서방측으로 하에급 輸〈出과 수입을 급지하도룩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海外 賢易|鋼係에 있어서의 개입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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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經濟政策에 있어서의 한 요소가 되는 범위에 한에서만 타당성이 있

다. 서방의 산업국가들이 자유시장 經濟를 원칙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海外寶易에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국

제동화의 자본교류에 직접적￡로 간섭하는 것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

하고， 환율에 영향을 미지려는 努力과 함께 상당히 일반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東西 經濟關係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무역제한은 서방측의 목적

에 따라 동서간의 政治的인 적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에서도 기

인한다.

과거에 西歐文化에서의 지배적인 견해는 經濟體制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이점들이 東西 經濟關係의 발전 가능성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인데 필자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體

制閒 차이점이 점차 중요성을 상실해가고 있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사라

져가기도 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어

느정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이전에 社會主義 국가들이 행

하였던 국가주도형 海外 賢易體制가 서방의 賢易 파트너에게 있어 많은

관료주의라는 장애물을 만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때운에 상호

간 거래가 완결되기까지 복잡하고 값비싼 협상들을 치루어야만 하는 것

이고， 이것은 또한 많은 서구의 企業들이 國家 주도형 무역국들과 賢易

關係를 가지려는 노력들을 방해하기 마련이다. 더불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값비싼 비용은 아마도 서방의 상

품 가격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로 社會主義 國家에 의해

서 지불된다는 사실이다. 이전의 經濟體制의 많은 요소들이 계속해서 존

재하고 있는 (이 사실은 특히 소련의 경우에 해당된다J 현 전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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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일반적으로 전제의 지부둡을 포팔하는 海外 賢易機關들에 海外贊

易을 집중시키는 것은 서방의 ~좌 파트너늪에게는 어느정도 이득이 존

재할 갓이라고 추측휠 수 있다 : 특히 서방의 4倫If!國늘에게는 짧 體制下

에서 수요를 산출하는 것이 다 손쉬운 일이었다. 적어도 현 전환기 농

안에 돔구 유럽에서 잠정작인 腦댐者와 판매자둡을 발견한다는 것은 분

명 어려운 일이다.

2· 동서 경제관계에 있어서 경제정책과

풍앙집권식 계획의 영황

비록 내가 海外 쩔컬，體制에 영향을 wi치는 體制l많 상이성늘이 과거 동

서 經濟I빼係의 빌-전에 강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느정

도 의심할 수 있다고는 해도， 위애서 안닙-한 經濟政策 간섭의 여러가지

가능성듭은 분명 영향팩을 가지고 았는 것이 사실이다.

1980 年代 초반까지. II파會파짧 h패家~μ-의 經濟政策은 적 어도 그러한 간

섭의 기-능성들을 서방파의 iN:外 J'fJ↓M해係달 서}한하는 수단으로써 사용하

는 경향이 있었다. 이라한 ;</.납자족의 경핑:늘은 소련의 歷史애 뿌라 l냐고

있는 것이다 : 저J 2 차 세게대전 以後 소띤은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世

쩍에 의해서 “資本主짧 封銷 i’ 에 직변하게 되었딘 유일한 i공산주의 j쐐家

였으며， 소련은 서방의 塵業國家뜰이} 대해 政治.0<; 종속의 접파룹 가져오

지 않는 최소한의 정도로서의 經濟的 종속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1945 年 以後， 소련은 6 개의 작은 중부와 납품부 유랍국가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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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政治的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소련의 政治， 經濟體制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世

界市場으로부터 철수해서 그들 자신의 “社會主義 世界市場”을 발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해준다. 스탈린은 이러한 목적으로 단일

의 世界市場을 분열시키는 것과 관련한 그의 테제를 공식화시켰다. 과거

에 서구와의 經濟짧係가 지배적이었던 동구제국들에 있어서， 이는 소련과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로의 재편성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社會主義國家

들은 1949 年 以後로 CMEA 내에서 서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 넓은 市

場領域을 가지고 있는 소련에 비교해 볼 때， 소련보다 훨씬 더 海外賢

易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社會主義 국가들에게 있어 그러한 변천은 어

려운 일이었다. 이는 특히 그들의 새로운 賢易 파트너인 소련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수입품들을 언제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국가들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變

化를 초래했다;상당한 정도 그들은 국제적 노동분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득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대부분 그들의 賢易 상대자와 유

사한 여러가지 종류의 재화들을 소량으로 생산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48 年 以後에 동서 經濟關係를 위축되도록 만뜰었던 것은 이

렇듯 政治的으로 강요된 자급자족의 경향만은 아니었다. 방금 언급된 구

조적 變化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 또 하나의 요

소는 소비에트 모델에 따라서 모든 소규모 동유럽국가들에 건설된 經濟

體制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체제 자체의 영향으로

써， 특히 과학기술 發展의 영역에 대해 언급하자면， 科學技術과 생산품의

품질에 있어서 서구와 社會主義 國家들간의 캡은 시간이 더해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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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고 있다 ; 世界市場에서의 수출기회 감소와 더불어 위축되는 수출량

과， 경화부채 (hard currency debts)를 떠맡음으로써 이러한 추세 에

대처하려는 돔구저l국의 노력은 딘지 제한된 시기 애 있어서만 問題뜰 완

화시낌 따릅이다. 더욱이 때까lin場에 있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 즉 동구

제국에서 生g되는 대무분의 재화애 대한 국내수요의 초과현상은 일반적

으로 輸出에 필요한 재화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7)

추가로 여기에 우리가 잊지말아야 하는 것은 서구 산업국-가뜰의 經總

政策 역시 부분적으로는 東西 經濟/u힘係에 있어서의 이러한 퇴조현상에 책

임이 있다는 것이다. 아떤 수단을 강구하도록 이끄는 것은 바로 東때뼈

政治關係의 악화이마- - 이애 대해서는 다읍 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냉

전 기간 동안， 특히 1948 年부터 1955 年에 이르는 기간동안 서방측은

상대적으로 팡법위한 COCOM 명단을 포함하여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서방측의 輸出과 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政府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비싸

게 함으로써， 그리고 민감한 제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 쿼터제블 부가

하고 ( “反 덤핑정책 " ), 어떤 경우 社會王義 국가뜰로부터의 수출품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들 거부합으로써 폈it팩 經濟關係의 훌얹展 가능성에 대

해 지l 한을 가했다.

그러한 제한적 수단들은 시간이 경파함에 따라 서구 산업국가뜰 각각

에 있어 개별적으로 크게 變化하였고， 그러한 수단뜰은 접증하는 서구의

수출품을 위해서 賢易을 촉진시키려는 수단에 의해 거듭 좌절되었다. 그

러나， 때때로 제한적 수단들은 東띠 經濟網係가 불만족스럽게 發않하는 데

대해 부분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市樓經濟와의 海外 賢易/3챔係가 중앙집권

식 經濟즙/-劃l에 대해 특별한 問題點들을 부과한 다른 사실 역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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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 -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關係는 經濟計훌j 입안자의 영향에 종속

되지 않으며， 그리하여 수입되고 수출되는 재화의 양과 價格에 있어서의

변동은 중앙집권식 經濟計劃에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을 야기시킨다. 그

러한 불확실성은 아마도 어느 한 시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政治的 요소와 더불어서 社會主義 國家가 經濟的 자립을 달성하려고 노

력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3. 동서 경제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엉향들

과거 수십년 동안에는 東과 西 양대진영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政治的

적대관계가 東西 經濟關係의 불만족스러운 發展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

로써 간주되었었다. 양 진영은 그러한 經濟關係가 政治的 목적을 위해서

잘못 사용될 수도 있는 經濟的 종속으로 귀착될까 두려워 했었다. 9)

나는 많은 경우 經濟的 상호 의존성의 政治的 결과에 대해서 다루었

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體制 상호간 經濟關係에 대한 政治的 요소의 영~은 일반적으로 과대평

가되어왔다. 제한된 무역량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經濟的 상호의존성은 정

책기구도써 효과적무노 사용되기에 충분한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

니었다 이는 서방 훌겉業國家들에 의한 어떠한 종속의 경우에 있어서노 분

명한 사실이다. 社會主義 國家들은 서방에 대해서 經濟的으록 크게 의존하

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틀의 견고한 計龜l經濟 體制는 그러한 종속의 政

治的 중요성에 제한을 두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1948 年 부터 1955 年 까지 ‘ 냉전 ’ 의 첫단계를 제외한다면， 政治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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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인하여 동서 經濟關係에 심각한 퇴조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는 東

파 西 사이에 있어서 經濟關係의 發展과 政治的 關係의 개선 혹은 약

화현상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관계노 존재하지 않는 갓으로 여겨진다. 서

방측의 차판을 토대로 한 싸때꿨짜의 發많이 1970 年 부터 1976 年 사

이의 첫번째 政治的 데당트 시기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순소혹왔지만

1985 年 以後 두1렌째 데탕트의 시기 농안의 賢강은 계속히l서 정처l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9 年 以後 천천히 회꽉되었딘 것은 단지 시

작에 불과하였고， 현재 政治l퍼 환경이 왼전히 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매우 폭넓게 일반화 하자면 비록 1955 年 以後 홉킹，의 기본적인 양

은 항상 유지되었다고 할지라도 東西I때에 政治|젠 흰경의 악화(두 지배

세력， 소련과 미국사이의 關係는 이러한 백팍속에서 겸정적인 종요성을 가

진다) 는 체제상호간 經濟關係에 접차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다는 한

편， 政治的 관계의 개선에 의한 영향팩은 보다 덜 중요했다. - -부수적으

로 이는 많은 서방기업둡이 과도하게 기대했던 것과는 잔혀 다른 양싱

이었다. 니의 잔해로사는， 이떻늦· 다는 반응둡은 아마도 IK‘뼈經濟|빼係요l

發R옳읍 위해사는 어떠한 經濟따1 필수조건 부엇R다는 봉二rL 요} 詩
i
(
}
l

이 [It界市場에서 경쟁적으로 됩 핀요성 - - 이 반드시 필요히다는 단순한

사실에 기 언한다고 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必찢性은 DJ] 1장트의 過

程에 걸코 의손하지 않기 때문에 데당트 자체가 용f짚，/해係에 어떠한 영

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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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체제에 있어서의 변화

舊 體濟의 조건하에서 東西 經濟關係의 經濟的， 政治的 영향력을 먼

저 서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로， 1985 年 以後 일어난 變化들은 이러한 배경과 전망속에서만 고

찰될 수 있으며， 둘째로， 현재의 전환의 시기 에 있어서도 ( 1990 年 봄)

改薰을 위한 모든 計劃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社會主義 國家들

에서는 “舊”體制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언급들은 그 성격상 어느정도는 추론적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모든 동구제국들의 經濟體制 變化에 있어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경향들

은 동일한 것이다. - - 행정부의 권위에 의한 이전의 經濟計훌l 관리체제

는 시장력을 통한 조정으로 대체되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그리고 과

거에 만연되었던 생산수단의 社會的 소유는 사적소유를 포함한 다원적 형

태의 소유권으로 대체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내용들이 소

련에서 토의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

진 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 보다 적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舊 體制가 우

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에서， 특히 헝가

리와 폴란드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變化률 위한 법적인 기초가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改華을 향해서 가장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는 폴란

드에 있어서도 그 經濟的 실체는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보다는 훨씬

뒤떨어져 있는 실정인 것이다.

東西 經濟關係가 염두에 두어지는 한， 그 關係를 빨리 확장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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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적 필수조건이 여전히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나의 평

가가 정 확하다면， 비록 현재 등독파 루마니아들 제외한 대부분의 j社會主

讓 國家달이 세부적으로 中央集權式 옵f藏l웹;JJJ! 體full플 형식적으로는 파기

했다고는 할지라도， 이둘 때家갚의 대부분은 이전의 經濟管J!f! 수단은 그

법위에 있어서딴 차이가 있을 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

다. 비록 그 견말이 뚜렷하게 가시적인 것이기는 할지라도 1990 年봄

의 동독파 소련의 경우에 있어서 이바힌 사실은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

고 있고， 이는 적어도 1990 年 1 月 以後의 폴란드에까지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價格이 더 이상 }쐐家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중

앙집권식 經濟훈f題l의 요소뜰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經濟에서 약간의

市場經濟의 떼차니즘이 작용하는 한도내에서는 경제상황- - 이 경우에는 構

出能力- - 에 있어서의 어떠한 개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혀려 폴

란드나 헝가리에서 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극적인 인블레이션이 초래

되어 필수적인 經濟의 호전윤 방해하는 것이마

다릎 한편， 생산수단의 ilU:빨i¥J - 주로 國家的- 소유로부터 다양한

소유권의 형태보 變化하는 동-안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새로운 私l에 領빼

生강힐은 經濟的 자극에 비해 줍c c-] 직접적인 자극을 제공하여왔다. 그러

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만성작인 제화부족 현상은 단지 소규모 私

的 企業‘으l 창설만을 허용해 왔을 뿐이다 전체의 變化j렘程에 있어서 이

러한 부분은 딘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 띠-바서 ;땅때 經濟 16해係에 대한

어떠한 거시경제적인 효과도 입증되기는 어펴울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기업들과 협동조쉽-들이 - -후자는 특히 소련의 경우

에 해당된다- 西方의 企業뜰과 거래접촉을 확립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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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종종 보고되기도 한다. 그 실제 국면과 지속성을 판단하기 어려

운 서방측에 輸出財貨의 제공과 더불어 대부분의 경우 동구의 잠정적인

賢易 파트너들은 합작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企業들은

보통 매우 적은 양으로 거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각7 二그

o 닙 품목들을 전체

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많은 問題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유권 體制에 있어서의 變化와 연관하여 東西閒 賢易의 發展을 자

극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들중의 하나는 동일한 제도내에서 그렇

등 새로운 거래 제공품들을 집중시키는 수단으로써， 賢易會社나 국제적 협

력기구률 설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동유럽 國家들의 經濟體制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정 근본적인 變

化의 초기단계 동안 海外 實易關係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이 일어나리라

고 기대하는 것은 가장 비현실적인 일일 것이다. - -비록 국가에 따라서

상황이 어느 정도 變化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경직된 경제상황은 현

재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이다. 앞으로 東西 經濟關係가 鍵展하기 위해

서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 -世界市場에 판매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을 충족시키는 것은 단지 동유럽 제국들의 經濟가 회복될 수 있을 때

에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개선된 東西 經濟關係에 대한 희

망은 이전 社會主義 國家들의 개혁가들의 희망과 일치한다- -만일 經

濟改훨이 실행될 수 있고， 그 결과로 기대된대로 經濟的 상황이 개선

된다면， 海外 實易關係를 확장시커는 것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經濟體制의 근본적 인 改후을 통하여 國內의 經濟的 정

처}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世界市場에서 중부와 동부유럽 國家들의 무역지

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필수조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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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적으로， 이는 輸出能j] 에 있어서의 현저한 개선을 포함할 것이

며， 賢易의 균형을 증진시키고， 世쩌市場애로의 통합을 가속화시김 것이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그뜰-의 회폐가 디l 흰-이 가능히l 집에 따라 부채가 삭감

될 수 있으며 (흑시 부채 해길에까지 도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

만) 수지 if형도 개선펼 수 있을 것이바 이러한 사실은 이전 모는 iRe

會~E義 園家|천에서 이해되어 왔딘 것이었지반， 그러나 현재에 이르라서 어

떻게 그라한 體制變化괄플 성취힐 수 있눈가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體

制의 최종형태에 대한 생각 만큼이나 불확실하다. 현재의 추세는 서구의

市場經濟와 매우 유λ}한 체제건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추

세는 동독，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몇및 j빼家들에서 히나의 국가목표로서

공개적으로 간주되어지는 반면， 다픔 국가슬 특히 소련과 갇은 나라에서

는 아직까지 종종 “社會主義 市잃經濟”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표현되기

도 하는， 충앙계획과 市짧을 연계시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體制흉흉化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꾀떤 海外 젤易|뼈係에 있어서의 잡재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송종 불확실해지가 마련이다; 위에서 지적된 것처럼 體

制變化에서 가인되는 정제복쿠의 j샘짧은 아마도 매우 장기적일 뿐만 아

니라， 실제적으로 變化가 진행되는 가운네에 일시적으로 經濟的 성파가 되

조합에 따라 輸出섬또낀이 더욱 익화되는 것과 같은 떤상아 일어날 수 있

다. 만일 體制雙化가 동유럽 國家둡에 있어서의 강제상횡을 궁극적으로 개

선시킬 수 있다면， 그때에는 海外 쩔易關係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필수조건 역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科學技術파 갚~性애 있어서

동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서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가를 고려해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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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經濟的으로는 덜 발달된 불가리아와 루마니。h 소련과 같은 동유

럽 國家들은 아직까지도 당분간은 그들이 국제적 노동분업에 참가하는 것

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5. 동유럽 국가들의 해외 무역체제에 있어서의 변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유럽에 있어서 改휠努力의 현재 추세는 서

구와 같은 형태의 經濟體制를 채택함으로써 그들의 經濟體制를 西方 塵

業國家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실제

로 이루어 진다면 東西 經濟關係는 이전의 體制閒 經濟關係로서의 그 특

이한 성격을 상실할 것이며， 賢易 파트너들 사이에 어떤 난제들을 극복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필수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다른 海外 賢易關係와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모든 동구 유럽국가들의 經濟體制에 있어서 토의되고 시도되어질 變化

들이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한 그들의 海

外 賢易體制에서의 變化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일반적인 추세는

이전에 실행되었던 것과 같은 海外賢易에 대한 엄격한 국가통제를 포기

하는 것이다. 海外 賢易을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은 현재 제거되거나， 아니

면 진정한 중재기관으로써만 작용하고 있고， 대체로 海外賢易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企業들은 海外 賢易거래에 대한 허가와 독립적으로 海外賢易

을 수행할 」‘ 。l~T λAτ: 권리를 부여받아왔다. 대부분의 경우에 企業들은 수

출로부터 벌어들인 외화의 일부를 취하는 것 이 허용된다. 단지 여기 에서

는 일반적으로 태환성있는 화폐의 소득만이 소용된다. 더우기， 이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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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풍유럽 국가뜰에 있어서 海外 참가자뜰과 합작투자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처읍에는 합직투자둡 위해서 국내적 이익조정이 요구되

었딘 반면- 이는 적어도 대규모 企業의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나 국

가애 의한 이익조정을 의미하고 있었다.- -, 시간이 경파합수록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의 장우 생략되어져 가게 되었다. 짜때 經濟關係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서구의 企業파 은행듭이 二L늪의 據外

쩔易體制룹 새건하는 것파 핀련하여 옴유템 낙가둡내애 사무소둡 설립하

는 것이 휩씬 더 용이해져가고 있는 움직임이다.

대체로 농느유럽 국가늪의 海外 헬易體制에 있어서의 상당한 자유화는 그

둡 經濟體制의 變化와 연판되어 이푸어지;나 있는데， 나의 깐해로 海外 賢

강분야에 있야서의 變化늪은 종종 더욱 견고하고 二L이한 變化가 칭-출해

내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國內 經濟 앙뽑1~U 이} 있어서의 變化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다. 확실히 줌앙집권식 품f짧U經濟의 전똥체제하에서 만연했던

형태가 형식적이둔1 실제적이갚 지l 속해서 삭용하는 끼닭으로 히l서， 海外 寶

易體制의 횡행化가 가지는- 이콘적으로 가능한 영향닫은 대부분 감지펴지 않

거나 단지 미l 우 저l한펀 낸위내에서만 가시화될 뿐아만 이단l 한 사실은 핑

西閒 쩔易에 있어서 지속적인 히곽힌상- 혹은 아수 경 ul할 뿐인 즙기. ­

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 같다.

동유럽 국가둡의 현재의 海外쩔좌 服1liU는 위애서 언급한 “상딩한 자

유화”라는 표현을 어느정도 도취적인 것으로 만드는 두가지 요소를 포

함하고 있다. 첫째로， - - 이는 더욱 중요성을 가지는 것 인데 - - 이둘 국

가뜰은 그들의 외환통제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 이는 1990 年 초반 以後

폴딴드의 경우에는 거의 적용되기 어렵다) 위애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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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出f멀進의 수단들로부터의 제한된 양의 화폐를 제외하고， 모든 경화수

。1 。..., ;::- 이들 개개국가들의 국가은행으로 유입되는데， 이 銀行은 모든 」、。1

T 닙

품에 대해서 외화를 할당해주고， 그럼으로써 적어도 모든 수입품과 출수•

품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를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 긴급히 까::. ol ..!L
τ- 님 E 해야만 하는 절박한 必要性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는 賢

易均衝과 부채용역과 더불어 경화국들에 대한 높은 부채가 이들 國家들

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수지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

문에， 현재 행해지고 있는 환율 조정은 理解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만， 아울러 그러한 환율에 대한 통제， 조정이 海外賢易關係의 바람직한 확

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동구유럽의 國家들은 이러한 사

실을 잘 깨닫고 있으며， 화폐의 태환성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은 아마도 환율조정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CMEA ( 相互經濟協力機構 ) 내 에서 협력하고 있는 國家들과의 經濟

關係는 자유화에 의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유럽 國家들의 海外

賢易體制에 있어서 두번째 요소에 해당된다 1988 年 프라하‘에서 열린 評

議會 會議에서 “共同市場”창설에 관한 제안들이 등장하기 이전까지α표R

구성국가들 사이의 經濟關係는 國家的 수준에서 5 개년 협정， 그리고 1 年

협정을 토대로 하여 중앙집권적 計劃經濟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비록 體制改薰의 과정속에서(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중앙집권적인

經濟計劃의 구속력이 제거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CMEA 國家

들에게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구속력있는 計劃目標와 국가계약들은 이전

의 협정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었고， 아울러 이에 기인하는 計

劃된 海外賢易關係들은 결코 “자유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α1EA 내에

-161-



서의 經濟的 I觸係의 본질은 그들 구성원둡의 經濟體制가 變化함에 따라

서 같이 變化하고 있으며， 과연 CMEA가 經濟的으로 의미있는 형태로써

제속해서 존재할 갓인가의 여부에 핀해서는 현재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 쌍무적인 어읍교환방식 대신에 태환성있는 화폐로의 지불방

식파 현재의 世썩 市鋼짧格에 기초한 거래관계기- 아마도 1991 年 초

빈·에 CMEA I챔家듣 사이의 經濟|꺼 |해係의 주요 형태를 형성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서방국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CMEA 내부의 해係에 있

어서도 그와 똑같은 기준들이 적용될 것이며， 이 시접에서 海外 贊易 거

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제도적 改홉요듭-은 CMEA ::r-성국

가들 사이의 質易을 위해서 접접 더 풍요성을 띄우게 될 것이다.

6. 해외무역에 대한 동구유럽국가들의 개방

동유럽국가들의 體fljU變化와 관펀하여 싸外젤易에 있어서 직접적인 중요

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그뜰의 海外짧겼Iff펠11iJj에 있어서

의 變化들이다. 동- 서간 經濟l해%의 심도있는 發展을 위해서 아마도 더

욱 종요성을 가지는 또다륜 요소는 이둡 동유랍국가닫에 있어서 海外쩔

易政策의 팡법위힌 재조정이 될 짓이다 최초에 풍유템국가듭이 자급자족

적인 태도를 춰했던 것에 판해서는 잎이l서 언콰한 바 있다. 그러나 海

外쫓￥J.h에 대한 의손노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패家들에 있어서는 특

히， 이러한 기본적 태도는 지난 !몇년동안 근본적 改짧의 물결이 동구유

럽국가들의 기존의 經濟體f떼들을 휩쓸고 지나가기 이전에 이미 포기되었다.

이는 좀 더 적극적인 海外賢易빼係에서 기인하는 국제적 노동분엽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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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國內的 경제침체현상에 대해 하나의 균형추로서 작용될 것으로 기

대되었기 때문이다. 海外賢易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이러한

變化는 중앙집권식 國家計훌l經濟의 體制가 우세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 한에서 그다지 성공적 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적 計劃l經濟體

制는 經濟的 정체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덧붙

여서 침체된 國內 經濟가 世界市場에서 성공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

하였다는 사실도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근본적인 난점으로 남

。~ <?!!=
「 까λ;::-

이렇듯

것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國內的 경제상황들은 이들 國家들의 經濟體制

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혁을 강화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되어왔었다. 海外賢易關係와 관련하여， 그러한 변혁들은 동유럽의 수출품들

을 世界市場에서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海外賢易의 통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었다. 많

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맥락의 논점은 經濟的인 측면에서 충

분히 옹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아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發展

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과 관련된 問題點은 經濟的인 회복과정에 오랜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사실이다. 동유럽 國家들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견해에서 본다면，經

濟的 상황을 개선시키고 더불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 이것이

그들이 국제적 노동분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目的이다. -은 아마도 매

우 긴 時뼈을 필요로 할 것이며，그러한 접근방법을 수용하는 것은 이

들 모든 國家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불안하기만 한 政治的 안

정을 더욱더 위태롭게 하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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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社會主짧 國家듣에 있어서는 그들 經濟體制의 기본적 성

격만 變化하는 갓이 아-니바， 그쉰 l맺治體制의 근본적인 댄혁도 동시에 진

행되고 있다 비록 그둡 國家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政治改휩의 실제적

인 잉:식뜰은 각자 다뜨다고 하더i!]-도， 그 전제적인 추세는 각 j때청에 있

어서의 1당체제와 꽁산딩에 의한 지 liB 둡 서f의 鐵會 펴主主義둡 모델

로 한 다당제로 대제시커는 것이다. 이라한 사실은 숭부와 농J，L유럽의 |쐐

家들이 經濟體制뿐만 아니라. I당di섬쐐制도 유사하게 채택함으로써 서

구의 iff.핑용磁l家-단의 기 본구조어l 참 더 가낌 게 접근하고 있읍을 의 DI 한다.

만일 그i! J한 發l밟이 아무런 flf1짧없이 진행펀다면， 우리는 관사‘닫럭으로

써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프샤바조약 7\ 구뜰 대제하는 다탠적 토대 위

에서의 ~상농-안보체제의 전설을 기대할 수도 있을 갓이다 그리나 그러한

體1IJU속에 美뼈과 캐나디- - 장기적으로는 태펑양 地域의 l책家둡도 마찬가지

가 되겠지만-둡 포함시키는 '.1ι없셈j 때푼어l 내가 이러한 연괜속에서 “유

럽 공풍의 집 ”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어테움이 있디.

적 어도 모든 소균모 동유럽 l때家탑은 이 렇게 變化된 經濟l’에 .1ψj염的 상

황이-래서 서부유럽 l或l창닫고} 좀 더 밀접히게 협넥하려는 努力을 눈애 띄

게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상 극적인 애는 지난 몇 달동안에 걸쳐 서

꼭파의 統-을 지향해온 동독의 웅식이지민， 동유템의 다븐 !꽤家둡은 서

구유렵과 좀 더 띨집한 뼈係룹 수쉽하기 위 해서 쩡力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공농채와 판련하여 특히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꽃예서는

작어도 共同體와의 협꽉판겨J -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共데體 구성원갚

과의 협력판계 -가 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듯 진정 숨막힐듯한 상황에 식변하여서 냉정하게 납아있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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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려운 일이다. 전쟁의 R훌史로 열둑진 대륙위에서 zp:和共存을 위한 도

대로써 범유럽 국가연합을 이루고， 國際的 기준에 의해서도 고도의 經濟

發展을 이룩하고 있는 國家들로 거대하고 번영된 市場區域을 조정하는 것

과 같은 전망들은 모두 희망찬 꿈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비록 서방측이

도움을 주려는 의지와 원조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가능성들이 과대평가되

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동유럽의 몇몇 소규모 社會

主義 國家틀이 다소 신속하게 서유럽과의 關係을 성립시컴으로써 그들 國

家들에 있어 바람직한 발전추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 이라고 예견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東西閒의 협력의 目

的에는 분명 安保가 강화되고， 安保가 강화된 그러한 상황이 서방국가들

로 하여금 經濟뚫助를 제공하도록 북돋워 줌으로써 증대되는 번영이 포함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비록 새로운 賢易 상대국들이 처음에는 經

濟的 擾助를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선호하는 근

시안적 시각으로서， 그들이 서구의 輸出品을 위한 市場으로써 엄격하게는

간주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그들은 관련된 모

두에게 혜택을 줄 새로운 組合의 生흉흉要素들을 산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

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 특수한 상황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위와같은

사실이 동독에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서구 塵業國家들과 밀접한

關係를 가짐으로써 풍부한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경우에 생각될 수 있다. 이는 많은 유

보사항을 포함한다면 폴란드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은 소련의

경우 (이는 그 규모와 經濟的 問題들 때문에 그러하다)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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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라고 유고슬라비아의 일부분에 있어서의 경우 (이

들의 경우는 그들의 낮은수춘의 經濟發展애서 기인한다)와 핀련되어서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이 러한 맥럭 에서 팔 따1， 유덤 에 있어서 zp:꺼 l릎 촉진시커는 새로운 구

조플 정칙-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소떤이 經빨f~퍼으로 복구되어야만 한다는

必要性이 절쿄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히는 것은 분명한 시-실이다- 이

는 이 논운에서 다루어진 것보디 휠씬 다 깊은 심도룹 가지고 분석되

아야 하는 주제이다

그라나 。1기 에서 극히 제한떤 니의 rti파로 되돌이-가 보지-먼， 농유럽 險l

家늪에 있어서의 政治|꺼， 經濟「애인 變化늪은 tit界經濟 속에서의 그뜰의 역

할을 근본적으로 變化시켜왔다는 것이니; 딴일 發l없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간다면， 때죄잖菜-國家틀파 동유럽스l{ 가둡고}의 經%학생해係는 특벌한 성격을 지

니고 있었던 과거의 東때때 經濟關係로부터 i11:씬經濟의 전처l틀 안에서의

정상적인 經濟l해係로 변형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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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歐의 經濟改훌과 東아시아地域과의 關係

정 구 현

( 연세대 교수)

1988 年 以後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變化는 ‘ 옳命的 ’ 이라

고 불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동유럽국가들에서는 지금，黨獨載 專制

主義的 政治體制로부터 다당제 민주주의 政治體옮u로， 그리고 중앙집권적

經濟로부터 시장경제로 옮겨가는 歷史적인 변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곳에 모인 독일분들이 발표자보다도 東歐國家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變

化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變化의 세부사항을 언급

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발표의 目的은 이러한 모든 變化가 아시아의 新

興I業國인 南韓에 어떤 시사를 주는가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나눠 보

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첫번째로， 두 地域閒의 교역 및 투자 관계에 미

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變化가 주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

두번째로는 최근 동아시아 國家들이 내적으로 당면한 問題點들의 관점에

서 變化하는 동구경제체제가 이들 國家의 經濟體制에 어떠한 의미를 보

이고 있는가 하는 點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과 동구국가들간의 경제관계>

南韓(앞으로는 韓國이라고 하겠다)은 동구의 變옳과 EC 의 통합이라

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變化에 방심하여 虛를 찔려버렸다. 韓國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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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87 年 以後 심각한 조정기를 겪고 있다 1987 年 以前 약 25 年

뼈은， 노조활동에 대한 政}샘;의 권위주의적인 통제로 인해 i騙國企菜늘은

노동조협 과 거의 아무런 마참읍 일으커지 않았다. 히-지 만 1987 年

以後 한국가업뜰은 파격한 노초외- 파업 빛 그의 여러가지의 십각한 노

동 問題에 식변하기 시작했다 勞뻐l組合의 _1I!.섭팩이 접차 풍디}합애 따리

지난 4年rm 입금은 평균 15 rv 20% 씩 상승했다 게다가 띠놔딜퍼화이l

대한 한국원화의 가지가 30 %나 젤상되었다 이러한 두기자 요소가海外

市쩌에서 輪|때제품의 핍J格&행갇홉 j]을 크게 손상시켰다. 겁파적으로 1989 年

에 輸IU은 증가하지 뭇했파 올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예측되고 있다 올

해는 무역수지도 약간 적자플 보일 젓으로 예상된다. 韓國의 !輸 ill業者뜰

은 w;存海外 rtf場에서， 특헤 美l패 tiT냈에서 i 겨우 접워율을 유지하기 위해 努

力하고 았다.

韓國企業둡의 국제경쟁력이 아주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버린 바로 그때

유럽의 變化가 들이닥친 것이다 1992 年에 나타날 새로운 유럽공동체를

예견하고 미리 많은 투자릎 해 놓은 美때， 日本企業들과는 달리， 輔國企

業뜰은 서유럽지역에 쏟을만큼 충분한 기술도 자원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펀 딸로 표현한다맨， 韓國企業둡은 뼈際市짧애서 저임을 주로 하는 낫

은 요소비용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유럽시장은 너무도 歸爭」力。 l 강해 투

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企業이 해외푼자룹 양l 힐 때， 때家에 귀속

하는 저입금이라는 요인은 驗爭애 있어 도캄이 되지 못한다. 즉， 현재로

보아서는， 韓國企業이 서유렵에 직접푸자들 하는 것은 효과적인 디j傷진입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것은 技術이나 마게팅노우하우와 같은 企業

특유의 우위의 판접에서 볼 때 韓때企業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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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은 국제교역과 자본도입에 있어 전통적으로 美國과 日本에 의존해

왔다.:::J. 결과 유럽지역으로의 市場의 다각화라는 것이 오랫동안 韓國經

濟의 주요목표였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부면 1992 年의 유럽공동체

는 韓國經濟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우선 첫번째로，새로 탄

생할 유럽공동체가 이전에 비하여 훨씬 더 보호주의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A들은 유럽인들이 韓國을 ‘제 2 의 日本’으로 보지 않을까

하여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는 韓國은 日本만큼 크지도 않고 韓爭力이 강

하지도 않다고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기존의 다국적企業들이 이미 유럽

으로 진출해 들어가 市場을 선점해 버리고， 韓國과 같은 후발진입자플이

틀어오지 못하도록 막강한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1992 年을 앞둔 Ee 외에， 동유럽에서도 혁명적인 變化가 발생하였다.韓

國은 동유럽國家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이 지 역과 韓國이 맺

은 외교관계는 1989 年 2 月에 와서야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전까지는 韓

國은 동유럽 國家들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다.

<표 1 ) 과 <표 2 >에서 볼 수 있등이， 1980 年代에 韓國이 8 개 동

유럽國家들과 한 총 교역량이 같윤 기간 韓國의 총 교역량 중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기껏해야 0.25 %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1 것이 확대 잠

재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陽示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늬러나 이

들 투 지역사이의 交易을 급속히 확산시키는데는 몇가지 장애요인들이

있다. 양지역간의 거리와 개발되지 않은 교통 · 통신망이 커다란 장애요인

이다. 또한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으며， 더 나아가 EC

市場과 관련되어서는 양측이 鏡爭者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韓國을 포함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經濟가 동유럽國家들에게는 좋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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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한국의 대동구 수훌 (1 985 "-J 1989)

(단위:백만달러)

지 역 l펼 a
1985 1986 1987 1988 1989 성징율(%J

-'g- -유 러터 107.8 67.5 102.3 125.6 270.3 38.0
(%)b (0.4) (0 ‘ 2) (0 ‘ 2) (0.2) (0.4)

불 가 리 아 0.8 ‘4’l. 0 1. 3 니5.5 17.8 150.4

제코습로 u}키아 3.7 7. 1 8.5 23.4 79.5 13 1. 7

동 프-E1L 23.4 21 ‘ 2 37.6 28.9 20.9 4.3

헝 가 리 7.0 7.3 14.9 20 ‘ 7 49.0 71. 0

으Eli!L 란 I二 20.4 19. 。 20.9 27.1 56.1 35.0

루 마 니 아 1. 6 2.1 3.1 2.8 0.3 -5.0

유고슬라비아 50.8 9‘ 7 16.0 16ι、 6 46.7 42.3

댄=l;〔 국 682.8 667.7 813.4 1, 700.2 1,438 , 0 28.3

:±‘- 탠 59.7 49.9 67.2 111. 6 208.0 42.7

춤 계 850 ‘ 3 785.1 982.7 1,937 .4 1,916.3 28.4
(%f (3.2) (2.3) (2 ‘1) (3.2) (、(3.υn

주 a=연평늄성장율 (1985"'89)

b 二한국-총수출 풍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상 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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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2 )한국의 대돔구 수입 (1985 r>J 1989)

(단위;백만탈려)

지 역 별
a

1985 1986 1987 1988 1989 성장율(%)

동 유 럽 67.5 19.6 46.2 89.3 117.3 47.5

(%)b (0.3) (‘/、 0. 1) (o.n (0.2) (0.2)

불가리 아 3.0 2.6 2.1 3.6 11. ‘‘I 61. 8

체코슬로바키아 3.3 3.3 5.4 11. 2 19.8 71. 1

동 프E 2.2 3.9 5.0 7.6 6.9 37.1• 1

헝 가 리 3.7 2.5 7.7 11. 4 19.1 72.8

프EE크 란 t:: 8.3 5.4 5.5 15.2 18.0 40 .4

루 마 니 아 6.5 0.7 18.3 22.9 18.7 608.0

유고슬라비아 40.3 1. 1 2.2 17.3 20.1 176.3

¢。 국 478.4 620.7 865.9 1,386.7 1, 705. 0 38.1

:i:‘ 련 42.1 67.8 133.1 178.3 392.0 77.8

종- 계 588.0 708.1 1,045.2 1,654.3 2,214.8 40.0

(%)b (2.2) (2.4) (2.7) (3.4) (3.9)

주 : a=연평균성장율 (1 985 '" 89)

b=한국총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상 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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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이따는 것은 사실이닥 잣째， ’썩j혜의 급속하고노 성공적인 盛뿔化는 이

단 國경풍블에게는 이→주 흥 TJ1 있는 오 1핀이다. 환째， 輔I때은 농유럽|때|象늪에lJ!

작합한 ‘ 적정 (appropriate) ’ 세품과 않術을 보유하고 있다 1판변에

티本企業듭은 현급부족쉰~ 겪고 있는 j此會파誠國家픔에게는 너무 칩단技術

이.JI 값 JJ]싼 저|품을 가지고 있디 셋째， 이둡 l패家둡은 輔j或l 이 최급 수

년간 정싱수;<1 휴지룹 누녔으므보 f핫까‘:의 供給者 역할을 힐 수 있다고

여기고 있나. 넷째， 몇몇 농유럽|찌家둡「은 經濟關係둡 Ee 로부터 다각화시

키고 싶어하고 동이-시아 때家달이 좋은 펴트너인 것이다. 요약하자변， 동

아시아와 동유쉽은 여l 잔에 經濟|뼈係플 거의 맺;<] 봇했고 지급까지도 공

동접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잉: 지역이 가지있는 經濟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뜰이 많다. 그라나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양 측에는 서로를 유혹하는 요소가 많은 것이 확실하다.

직접투자에 대한 記錄은 더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두 지역간의 經濟

!쩌係가 이루어진 것이 얼마되지 않았음을 갑안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

야 할 것이다. 輝國企業들의 소수의 직 접두자는 헝가리틀 대상으로 한 것

이며， 기타 동유렵|평家애 투A한 것은 없다 행가리에서 성공적으로 착수

된 프로젝트 숭의 하나는 부다페스트 난교에 있는 三星電子의 칼바 9 ’V

工場이다. 부다페스트애서 70 leta 떨어진 지 익에 위지한 이 ]그城을 방문히­

는 상당히 감명올 받았다. 비록 그 工냈이 종업원 100 병에 불가한 단

순조립工樓이지딴， 이것은 동유럽 l행家에 투자펠- 때 나타나는 두가지의 커

다란 불확실성을 극복해낸 좋은 예이다 첫번째 불확실성이딴 作業者룹의

生훌性에 관한 것이다. 헝가리 作業者뜰은 비교적 높은 數育수준을 지니

고 있으며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면 높은 生庫性을 나타낼 것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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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두번째 불확실성은 최종제품에 대한 市場의 존재여부이다. 모든 몽

유럽國家들이 자국시장은 비교적 협소하므로 많은 프로젝트에 있어 주변

國家에로의 輸出이 필요하다. 헝가리에 있는 三星 관리자들은 生塵된 TV

중 절반 가량을 주변 동유럽國家에 성공적으로 輸出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직 단언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三星電子 헝가리 工場은

이러한 두 요소에 대한 현지의 여건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아직 증거는 제한되어 있으나， 동유럽國家에 대한 韓國의 직접루자의 앞

날에 대해 필자는 낙관적으로 보고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첫째 이유는，이

들 國家에 있어 政治 및 經濟改華은 이미 물러설 수 없는 단계까지 이

르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는 단지 2 年 전과 비교해 보더

라도 이 지역의 政治的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다. 두번째는， 역설적으로

느껴질지는 모르나 이들 國家의 어려운 經濟狀況 자체가 韓國의 企業에게

는 이 지역에 투자할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재정적자와 國家經濟의 사유화 추진 속에서 공기업 인수를 환영하고 있

다. 外國企業들은 기존 헝가리 企業體를 비교적 싼 價格에 매수할 수 있

다. 이러한 기회는 몇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게다가 外國企業들은 동

유럽 국경내에 二E場을 설립함으로써 市場을 선점할 수도 있다. 세번째는

이들 동유럽國家들이 1990 年代에 EC와 가까와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몇몇 國家들은 금세기 말까지 EC 에 참가하는 것을목표

로 삼고 있다. 동유럽國家에 발판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장기적으로 보아

비용을 적게 들이고 유리한 위치에서 EC 市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韓國大企業들이 직접투자활동을 더
τl..:l .: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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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輝l꽤企業에 있어 輸出보다는 직접투자가 더 매

력적인 진입전략이 팔 수 있디. 게다가 동유협國家둡 스스로도 技術，資

本， 경영노우하우 및 Pj.케팅능릭 등 經濟f임펴b윤 위한 많은 지-원을 필요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투자에 I.e] 많은 關心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

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와 동유럽은 파거의 일전한 歷史的 관계에도 꼴

구하고 앞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농반자가 될 것이다. 동유럽파의

關係에 있어 좁아시아가 서유럽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

러나， 동유럽에 있어 매력적인 제 2 , 제 3 의 5c겼I 및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칠국， 世界經濟는 매일매일 좁아지고 있다

<동구변회이 한국경제처|제에 주는 의미>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變化는 한반도와 韓國의 동일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지케 힌다‘ 첫째， 國家의 經濟體制가 어떤 일빈적인 형

태로 수렵하고 있는가? 둘째， 經濟體制의 우월성이라는 빼點에서 독일통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南輝과 北韓經濟가 결국 통합된다면 양

측은 어떤 經濟體制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이것들은 모두 서로 연

결되어 있는 질문들이다.

소련을 포함한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뜰은 이제 市場經濟는 資本主義

體制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社會主義體制도 ‘社會主義’ 라

는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서 市場메차니즙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다. 市場메카니즙을 도입한 따t會主義 體制가 과연 ‘社會主義’ 라고 불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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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는가 하는 논의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그러나， 적어도 資

源의 배분이라는 觀點에서는 市場메차니즘이 중앙계획보다 훨씬 우월하다

고 증명된 것이 확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世界的으로 國家經濟體制는 하

나의 資源분배메차니즘， 즉， 價格에 기반을 둔 市場經濟로 수렴해 가고 있

다.

복지體制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社會主義 國家틀이 자신

의 복지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현재로 보아서는， 이들

國家들은 복지체제는 그대로 둔 채로 資源배분과 生塵性있는 자산의 사

유화에 대부분의 觀心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자리잡고 있는 복지

體制를 變化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있다. 社會主義 國家들은 실업보

장 수준은 어느정도 내려야 할 지 모르나， 건강， 敎育， 주택 및 다른 社

會福社問題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많은 서유럽國家들

의 福社수준이 社會主義 國家들에 비해 많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상적인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서독과 스웨멘은 상당히 社會主

義的이고， 유럽의 양측은 經濟體制의 수렴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福피t體制에 있어 동아시아 國家들은 유럽국가들과 상당히 다르다. 동아

시아國家들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福I址에의 요구를 충족시킴에 있어 가

족에게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 자녀들의 중등 및 고등敎育은 대부

분 가족들이 맡고 있다. 나이들고 능력없는 사람들은 家族이 돌보아야 한

다. 동아시아 國家들이 앞으로 정부에 의한 福祖로 옮겨갈 것인지는 확

실치 않다. 하지만 남한에는 그러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

다.

南 · 北韓은 福빠體制가 서로 상당히 다르다. 北韓은 政府에 의한 福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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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制에 의존하고 있으따 南벌짧은 주로 家값에 의한 福j此體制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보 두 엠f濟7)- 풍합된다떤 n넓삐1:11맙 iffU릅 조회시키는 것이 아주 어

려울 것이다. 北輔은 지신쉰이 사용하던 정부l福Ifill:빠制블 기꺼이 포기할 것

인가 ? 야j~꿇은 結{濟풍섭-이 이판어;.<]기 전 oJ] i딩O(J애 의한 個 II따tt뭔 IIiU뜰 강

화시져야 하는가? 휴일의 경우-가 좋은 정험일 갓이다 그러나 앞서 언

급한 바와 김-oj 시파파 농꽉은 II‘止합nl&)nal: l1W1IliiJ라는 빼點‘에서 서록가 유사

한 반떤， 南輔과 北鋼은 j福j삐t體制가 잉 균딘으로 차이를 ll!. 이고 있다

磁l家經濟體制가 소유구초의 측변에서도 수템한다고 할 수 있으나， 資淑

배분처}제에 비하여 뚜렛하지 않고 걸본;.<j 윤 수도 없다. 많은 봉유럽國家

등이 앞을 다루어 엠f濟틀 사유화시키고 있고 소련도 사유화할 의향을 비

추었다. 그러나 企業의 소유권을 사유화하는 것이 얼마나 성꽁헐-른지는

확실지 않다. 첫째 • .1:企業을 구입할 만픔 민간資本이 충분하지 봇하디;둘

째， 企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좋은 經營者도 부족하다 資本主義 體制에

서 초차도 사유화의 정도는 개별 國청애 따라 디-콘 형편이다.

소유구조에 있어서도 南韓과 北#때은 상딩-허 다르다 it韓은 國家소유세

노이고 i휩펄짧은 개인소유얘 기만을 두고 있는데 득혀 재 1닐이라고 불라는

소수의 家族에게 소유권이 집줍되아 있니L 헌재 網i때이l서는， 소수 家族에

의한 企業소유권의 집풍으로 인한 ‘과도한 經濟力 죄중’에 대해 비판

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애서 !歸t갱l의 資;本主義 輝制는 건전한 갓은 아

니라 통일된 輪國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앙: 소유體制가 어떻게 초화룹 이

이루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힌 n해웹이다.

그렇다면， 體制의 우월성이라는 빼點에서는 독일풍합을 어떻게 보아야 하

는가? 서독으로 하여금 經濟的으로 동독보다 우세하게 되도록 도운 것

-176-



은 市場메카니즘인가? 서독에서 企業家들의 정열을 돋우고 技術華新을

도모하도록 한것은 개인소유體制인가? 서독의 福파I!:體制는 통합에 어떻게

이바지했는가 ? 서독이 동독을 앞지른 주요이유는 무엇인가 ? 이러한 내

용이 한반도에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질문을 했다. 그만큼

現:FE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變化와 독일의 통일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야 말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다. 北韓이 얼마나 빨리 變化하고 개

방을 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北韓의 예기치 못한 급속한 變化에 준

비를 해야만 한다. 물론 北韓이 동유럽처럼 變化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

의 없다는 보수적인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난 2 年間 돔구를 휩쓸고 있

는 變化에 대해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南韓은 北韓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나라오에 대해 준비를 해야만 한다. 현재상태가 그대

로 지속된다는 시나리오가 옳을지도 모르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준

비할 필요가 거의 없다. 신중한 사람이라면 최악의 경우에 對備할 것이

다.

北韓의 위협이라는 것이 지난 수세기 동안 南韓 政府의 독재적인 政

策에 대한 구실로 사용되어 왔었다. 南韓은 統-問題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오지 않았다. 特히 최근까지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안

에는 南北統-이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믿어왔다. 統-에 관한 모든 토론

은 政府의 소규모 집단내에서나， 또는 社會科學분야의 소수의 학자들에 의

해 제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統--問題는 너무나 중요한 이

유가 되어 소수의 정치인이나 學者에 의해서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실

제로 統-이 이루어진다면， 政治的，軍事的 問題 뿐만 아니라 經濟的，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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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的， 그리고 문화적 問題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이다. 언제라도 무대

에 나타날 灌懶를 하며 주변에서 배회히-는 동불을 보듯， 그러한 시각으

로 統-I냄趙뜰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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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獨의 經濟體制 轉換上의 問題，휴

Horst Brezinski

( 파다본대 교수)

1. 서 론

동서독의 두 개의 經濟·社會體系를 결합시키기 위해 하나의 금융·경제

통합체를 만들기로 한 決定은 정반대의 경제끼리의 유례가 없는 최대의

합병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과거동안의 두 經濟의 成果를 보면， 거의

모든 經濟的 問題에 대하여 시장(市場)유형의 경제가 우월하다는 것이

立證되고 있다. 아예 始初부터 그 체계에서 숨어버린 동독인구들은 그런 결

핍을 確實히 짧識하게 되었고 성장·언플레·국제수지와 외래의 均衝·覆境

파괴나 인구대다수를 위한 社會保障에의 최소한의 요구등과 같은 根本的인

경제적 이슈들에 適切히 동독경제가 對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체계

가 民主的 市場經濟로 전환하게끔 된 것이다. 이러한 變化를 수행

하기 위해서 大多數의 동독인들은 서독의 社會的 市場經濟制度 모델을

經濟的 · 歷史的 · 文化的 이유에서 선택했다. 그러나 以前의 두개의 독일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經濟的 開發이나 制度의 수립，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

타내는 理念的 · 政治的 · 經濟的 體制 ( 민주적 인 사회시장경제 對 사회주의 계

획경제 ) • 그리고 양 국민의 정신상태등을 척홉案할 때， 사회주의 경제를 민

주적인 市場類型經濟로 轉換시킬 수 있는 過程을 設計하는데 도움이 되거

나， 그 과정을 適切하게 설명할 수 있는 理論的 根據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설계하고 邊行하는데 1948 년의 서독의 通貨改筆의 經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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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급은 도움이 원디; 當n~: 서꽉경제의 조업수준은 미l 우- 낮았고，다시 엘

으켜져야 했으며， 최소한 經濟洲1liU기 지l건되아야 했다 느[테니→ 이번에는 經

濟빼1liU랜만 아니라 經딴가 社웹 j:義 Iii‘빼l經밴f 40 "'TO 의 기 형적 結냈·플 조

정하고 지유한 수 있살 펴令한 조직을 렌요로 하고 있는 것이디 거l 다 71­

많은 동파인늪이 市j싸經消의 f~f새Ifl피 .::1 작등원리에 디l 히l 따敎 ff뇌 jI 친숙

케 되아야 할 것이 c+. 오늪년 동꽉인쉰의 JUJ待는 1948 년에 서픽인플이 1:l 1-파던

것 j냐는 근관적으로 다프디; 요즈유의 동독언한은 l뼈後의 서똑인란보다 희생

음 깎수할 순비도 던 되어있고， 뿐만아니바 서독의 絲‘濟l’씬 바괴1firl:뀔 단숨에

성취하길 원하는 것이니 89 "-' 90 야;은 동-팍 플 떠나는 人|’애資째의 헌암 l-l‘ IE

lf1jfl뺑지워진다_ - 40 년대 後盤에 서독은 가디}힌 A디流入으로 판딴했었는데 반

해서 마지막으로 아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따[:행的 fIT 場經濟4짧造는

西獨λ、 gj 身들에 의해 이푸어졌디는 것이다. 그리므로 거기에는- 週합힌-

總念을 선택했다는 램한 l않{릅과 띔;쉽:이 있었으따， 이러한 柳念윤 현실회하

고지- 하는 강힌 의지가 있었다.

現 狀況에서 동독경제의 I닫l 徵란 위해 수 많븐 제안찰이 제기되고 있으

며， 특정일 ( 90 년 7 월 1 일 ) 이 충객피 같은 행태의 독인연방공회국의 m싸

經.濟으1 유입을 위해 정해졌디 :'J 라므쿄 우리는 以前의 사회주의 쉰뽑j經濟

빠1liU애 바T~펌{濟흘 훤入히기 위한 덕엘의 경제 · 풍화 · 사회 - 힌경 통합조약

에 의거하여 그 꽉석과 수던-부터 !Jf1作허가띄 한디; 꽉及된 條約.:il)- 서독이

추구히 는 目밴JC갚을 參考·로 하여 똑열강제관 서팍의 사회적 시정경제애로

!I때換하고 統合하는데 수반되는 경제정책문제관이 소개되고 훈l 쩌되어전 것인

데 이는 다음과 같은， 즉 왜 잦치꽉1 동독의 서옥에 대한 뺏率이니 人r::l

大部分의 信念과 소땅에 따른 民3J깨 더j場經濟의 {麗1l.이 가능했음 텐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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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느린 속도의 전환대신에 충격요법을 適用할 필요가 있었는가 등이

다

2. 東西獨間의 경제 · 통화 · 사회적 통합에 관한 조약의 주요 항목들

1990 년 7 월 1일자로 效力을 발휘하는 조약이 독일통합의 기초를 確立하

는데 초석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는 동독 ( 독일민주공화국 )으로부터의

A口의 大移動을 막기 위하여 서독의 현수준만큼 동독의 經濟的 福社를

창출해 내고자 의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은 서독 경제의 根幹을 형

성하는 것과 同-한 體系的 틀을 확립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추구되어야

할 經濟的 目標로서 GNP 의 充分하고 持續的인 成長， 物價安定，높은 고용

수준과 국제수지의 호전등이 있다. 동시에 社會的이고 진화적 인 측면이 考

慮되어야 할 것이다.

그 結果로 첫번째 방법이 새로운 所有權의 창출이었다. 사회주의적인 이

전의 소유권 제도가 차츰 廢止되고 企業은 私有化되고 개인은 투자결정이

나 그들이 원하는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서나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횟約의 權利가 주어지고 원하는 직 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

영기업의 私有化에 책임을 질 信託(會社)이 設立되어야 하며，반면에 대

규모의 塵業結合은 작은 회사들로 나누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農業經營化도

廢止되어야 한다. 농업조합에 강제로 가입된 사람들은 조합에 남을 것인가，

독립적인 영농을 할 것인가，아니면 서구식 조합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1949 년에 사유회사나 사유지를 갖고 있다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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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볼수당힌 사람블에게도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和때所有

權파 젝{TiE:뽕-븐 뀔-론 섣페나 파션의 디f i'J~jtl:을 包含하는 I까꺼↑짧에 뿔J 한

~{I:을 의 u] 힌디. 麗爭에 디}힌 lf 제도 봉괴되어야 허 며. 90 년 5 J:l末부터

차|제내익 鏡l깎블 1*i짧하는 기}’l 이 있이 왔디;

法대j인 뜯외에도 條約은 풍회굉힘애 십증-되어 있디 90 년 7 웰 1 일부터

서목의 떤방순 1 1]은행이 :'I':녹임의 ‘등회제또으1 내 l Jz값行이 떤다. 이전의 동판

~'?- oJ..9_ 611 ..Q
o~cr "C δ 량화/1 능을- 싱실하고 「ι]U」O IJ 1-뜨크는 페가떤다. 동꽉인핀-은 그단-

의 저뚝파 현-갑의 일정땅:음 1 : 1의 比率jE 환전힌 수 있는 권리-룹 부

여받았다. 감은 l:~率이 임-담- 핑-1~f , 주}세， 연급등에도 적용된다 비!:1폈는 2 :

1 로 환산되고， 은랭은 收갖계싱닫 위해 ]il싱칭구달 ]IL정'1관게 되며， 낚가쓴

부치}룹 지급해야 힌디; 그 칠고}로 -"g.독은 &‘캔fl의 일반적 수빈으로 쓰일

수 있는 태환풍화룹- 반게 된다 꽁시아1 2 J꽂{땀의 1JZ~폐rffjl]도가 쩨f立되어 국

가/국제 시-영은행이 J강픽-내에서 J營뿔을 하거l 된다.

經濟統合은 이전 동독의 중앙고;성 식 倒格 • 촬-XQ 1ljl] 1훌의 폐 지 플 필 요로

한다 기본적인 소비제외- 용액의 가격은， 폐去애 많은 국고보조헝-꽉이었으므

로， 本質l꺼으로 오닫게 훤 것이다 二l 천피로 실잘소듀은 뜰게 된디. 개인

의 實함所셈의 간소로 인힌 곤경을 셋이나기 위해 90 년말끼)지 임대는 농

섣된 것이다 1 대 1 의 교환비율을 멜辦으로 힌 띠11. 90 년 싱반기의 동독의

貨값은 서독의 염굽의 약 1/ 3 에 단힌다. 1'1 III賢易센 l잠피 폐j勞쉬·協템가 띠

復되면 국기의 간섭없이 임금협성이 기능해잔 젓이니→.

풍독의 陸業關셨갚는 증앙계 획으로 왜곡되 어 왔고 80 년대 前盤j해판안 投

f얄$門의 成長‘率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9동파경제는 낙후되고 불충분힌 기

계 · 장비로 어려움음 겪고 있었디; 이 러힌 싱 태가 CMEA애로의 풍협-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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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업에서의 非能率的인 參與로 더욱 惡化되었다. 그래서 동독정부는 동독

경제의 投資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中小規模의 企業에

投資 보너스와 신용대부가 주어져 8,000 내지 9,000 개의 새로운 企業이

창립되도록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150 , 000 에서 200 , 000 의 새로운 일자리

가 생겨나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도 자유화될 것이다. 독일내의 교역에 관한 햄別規

制도 폐지되어 동독은 유럽공동체와 西歐로 통합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상호 경제협력위원회 (CMEA) 나 그 회원들과의 관계는 지속펼 것이

다 CMEA 와 그 회원들과 체결된 조약도 존중될 것이다. 만약 經濟 · 通貨

· 統合의 利益과 -致하고 그것이 市場關係에 기반을 둔 것이면 CMEA과

의 앞으로의 關係가 彈化될 것이다 經濟的 安定과 再建을 위해서 동독은

輸入훔騙를 국내 산업보호의 명목으로 導入했다 CMEA의 회원이라는 것은

동독경제에 問題를 일으킨다: 90 년 7 월 1 일부터 동독의 農業政策은 유럽공동

체에 準하게 되어， 농산물 가격의 상당한 減少를 감수하게 되어， 결국 대

부분의 農業企業은 수익에 커다란 혐害를 입게 된다.

經濟統合도 통독이 서독의 標準과 환경정책을 적용하게 되는 환경보호에

의 協約을 包含한다.

경제통합에 관한 條約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전임동독 社會主義 f룹導層의 성명과는 상반되게 동독사회주의체제의 성과는

서독에 비해 훨씬 열세였다. 價格自由化는 곧 實質所得의 감소로 이어지므

로 연금은 최소한 495 DM까지 인상되어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는 年金制

度가 더욱 다양해져야만 한다. 적용된 서독의 規制에 따라 연금자금의 청

산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의 동앓資가 인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失業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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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지원하기 위한 保險밟u慶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경제의 懶싫~i¥J

인 變化는 90 년 6 월의 150 ， 000 이라는 失業人디 l뼈를 91 년 初끼지 적어

도 140 만명까지 증가시킬 것이다. 실업뜯혜의 자급이 造成되어야 하고，

보다 重J찢한 것은 실입지-달이 새로운 職써을 찾을 수 있도록 고급훈련이

나 새로운 직업재훈련플 짧供받아-이:딴 힌다는 것이다. 사회적 市;傷給{濟라

는 기}념의 도입은 건강보험이나 보건제도가 성당히 떠U:되리단l 논 것을 의

미힌다.

동독 경제의 輔換은 미l우 값비씬 :렐￥풍·이 될 것이디. 社會 ftf\$總週애 對

한 투자， 새로운 l따.會|때 制度애 대한 ~J 정적인 혜~!寶 흉월양훈I'm題 히] ~쉰 등은

서독이 提供하여야 한다 1994 년까지 1, 150 억 마르크가 독일풍휩-을 위해

지금까지 f원定펀 금액이디; 자끔은 주로 資本 FIJ핑에서 조달펼 것이디; 게다

가 동독산업사유화기금은 그 수익을 동꼭기업제전에 使周해야 한다. 결국，

세금이 必찢한 金願을 제공해 줄 것이디. 동픽은 서독의 부가가치 租制를

1990 년 7 윌 1 일이1 導入하게 되고， 과도적인 소득세 기간이후에 1991 년

1 월 1 일푸터는 완전힌 서독의 세제흘 導入힐 것이다 콜풍， 즉 독일경제

연구소의 걱본은 費用의 삭감파 GNP 의 증가는 秘收를 증가시켜 서독예

산에 935 억 OM 의 잉여를， 동독에는 130 억 OM 의 잉여률 가져올 것이

라고 에성하고 있다 이러한 모뜬 너무 닥판적인 예측들은 獨適統合를 위

한 寶金造成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결론을 낳는다.

실제 독일통합의 뱃가가 어떻게 판명이 나뜬， 언급된 조약을 실행하는 괴

정에 包含되는 問題틀을 간과해서는 안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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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東獨 經濟훌換의 문제점

東獨에 社會的 市場經濟의 體系的 構造를 導入할 때 問題가 鍵生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상호연관된 領城들이 있다.

CD 私的所有의 재건

@ 經濟的 鏡爭과 市場價格의 導入

® 새로운 통화 · 회계 제도-개인적인 投資를 위한 體系를 造成하고 適

合한 하부구조를 設立할 수 있는 資金調達方法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러한

측면은 經濟的 構造에 영향을 미친다.

@ 下部構造와 환경

@ 勞動時間과 社會的 問題

@ 국제적 분업

@ 東西間의 經濟政策과 그 관계의 방향

(1) 진정한 私的所有權의 부활

資源과 技術的 발전의 能率的인 할당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광범위한 사적소유권에 바탕음 두어야 한다. 사적소유권은 그것이 다른 사

람의 自由를 침해하거나，그러한 사적소유권이 정지되거나 통제되거나 非效

率的인 자원할당으로 이어지거나 하기때문에 의도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을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정부는

1949 년 독일민주공화국 ( GDR) 의 창설이후 몰수된 재산을 몰려주어

야 한다. 이는 개인소유의 저택이나 土地는 물론 國營化된 企業이나 集團

化된 농장등도 包含한다 뿐만아니라 1949 년 이전에 사회화된 기업이나 사

회주의 基金으로 造成된 기업도 私有化되어야 한다. 동독시민에 의해 取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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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동산이나， 동독을 떠난 所有主로부터 1949 년 이후 장기임대된 士地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善意로 행동했던 동독인들이 불안과 적의를

임으킬 수도 있다. 이 問題‘는 以前의 l뀐껴'cf:가 다뜬 土地나 주택으로 변

성받거나 임대료룹 줌흐로써 j따Ifl:.될 수도 있다 농업문제에 관해서는 해겸

책을 찾이내기기- 더욱 힘쉰-다 많은 경우 부똥산대상에 올라있는 .::1:쳐1J，所젠

主뜰이 더 이싱 營앓에 관심이 없디→， 그둡이 營뿔윤 원하는 사땀틀에게

토지룹 제공하도록 깅 저l 힐- 수 있는가 ? 아마도 시-적 인 營앓은 부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土地所침主달이 必핑힌- 技術을 所쑤]‘히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종종 끄들은 농징을 運營할 資賢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능작물 生핸이나 가축시 육， 기 계사용， 수선 등에 關한 앗n誠이 거 의 없디.

30 세 以士을 對象므로 하는 社햄主義 직업교육은 영농에 대힌 균형있는

敎育을 提강E하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토지할 소유하고 있는 시닦이나 농

장을 앉월營하끄자 하는 사핍~늘은 건물 · 장비능에 칙수자관이 必핑하다 종-종

土養은 공해로 오염되어 있고 또한 비효와 섣충제흘 l짧範댐하거l 시-용-하는

사회주의 農쏠양뼈策으로 오염되어 있기도 하다 새로운 농장에서 시장성있는

生塵物을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最少한 2 년정도가 결랄 것으로 추산된다.

國有ifl:;된 핸-業애 비추어 基金 代JlH機關이 f&}l:되었다; 그 가능은 약 8， 0α)

개의 國有企業을 私有化시키는 것이다 大部分의 기업콸이 낙후펀 기제， 부

적절한 技術l얀l 知識， 그리고 시장생산붙의 닉후-펀 ~iL조등으로 고생하고 있

으므로 이 러한 機能은 매우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다 백킨지 지 푼회시 의

독일사장의 推定에 따르면 이 企뿔뜰의 단지 5%정도 만이 스스로 퇴生

할 能力을 갖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協同이나 技術/經營의 移輔이

리는 형태의 지원하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또 다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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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投資와 잠정적인 보조금이 있어야 살아남을 것이고 35 %는

아예 생존할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推定이 너무 비관적일지는 모

르나 기금 代理機關이 청산인과 채권자의 投劃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어

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이사장은 西歐의 經營人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構成員이 주로 전에 동독 재무부의 피고용인이었던

기금대리기관의 피고용인들은 그들의 이 n 근

aT돋- 婆行할 자질을 7}- 흐 τ7 q) 느71-
A ←i-'-수 λλ c/r

라는 의문이 提起되어야 할 것이다. 그틀이 과연 시장경제의 精神에 입각

해서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가? 또한 주행정부가 個A事業의

허가를 내주려는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90 년 6 월 80 ， 000 명이 새

로운 사업을 始作하려고 지원했으나 오직 3, 000 명만 許可를 받았던 것이

다. 所有權의 새로운 構造確立은 市場經濟의 정신이 이미 內面化된 행정기

구를 요한다. 이는 또한 동독인들이 사유기업을 시작할 精神狀態←危險을

감수하고 혁신적인{를 必要로 한다. 이전의 동독의 사유기업들은 다소 독

점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는 행정부가 시장진입을 嚴格하게 規制

하였고 시장상황의 결핍으로 특징지워졌기 때문이었다.

(2) 購爭과 市場價格

固定된 價格制度 代身에 동독정부는 변동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 농산품

만이 아니라 사치소비재의 價格이 떨어지는데 반해， 消費財에 주어진 보조

금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심한 價格引上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人口의

實質所得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임금과 임대료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서독의 추정에 따르면 實質所得의 20 내지 25 %의 減小가

되는 것이다. 기업의 "fL場에서도 줄어드는 수익으로 狀況이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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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감안하떤 사태는 더욱 나쁜데， 수익의 적어도 50 %의 감소는 강3

jlfi:性의 增大나 원가의 減;}>.로도 쉽게 liL성 이 되지 않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보 ]늪이 생-한-허가 위해서는 莫大한 지윈끔이 펠요히다 110 억 대4

의 지원균이 必펠허다는 지l 산이 니-온디)It業it:業·이니- 서비스부분-의 기업닫

은 만약 똑점의 狀況이 t-:I- 띤 그러한 fJ¥~을 쉽게 메꾸어 낸 수 있을 것

이다. 그라므로 경쟁에 관한 法律이 lit!i 17되고 경쟁블- 統ili lJ하기 위힌 기판

이 必l강i한 잣이다 볼행하게도 이 J機!쐐이 5 원 1판에 짧立되었다 이 때는

이미 많은 서독기업이 팡독기업을 낀|쫓한 순1:11 둡 마친 때였디; 경쟁의 풍

치l틸 위한 동독 71판은 샤독의 法블- 받아는~'--였다. 그러나 협-병에 대한 짧制

는 낚7=1 두었다 서독에서는 기업이 市j쌀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치지하게 되

면 합병이 許容되지 않찬다 동독의 이러한 점에 대한 規制는 매우 익:하

다‘ 서독의 경쟁풍제기관의 ;찮은 이러한 “부뜨리운” 위치를 기업들， 특히

서독투자가들이 동독시장에 앞入하는데 좀 더 지-유륜 가짙 필요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싸定이 궁늬-적으로 i한定|’에인 영헝음 졸지논 의심스

럽다 이는- 풍독경제의 獨다11떼 隔펌플 빼f~젠시김 수도 있다 게다가 큰 企

業‘結암의 經營휴·닫은 二1.늪으1 基값윤 쪼개는1.' 11 띤로 홍nl 가 없다 이는 문

명히 據力의 성섣파 가싱 약한 Jt::뿔-의 난 j무자듣r의 히]jI플 의 01 하는 것이

기 때푼이디; 紀果샌}으로 실질적인 정쟁윤 획핍시키는 ε11 는 생걱보다 오래 섣­

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인플러l나 {t i>Y''I>'J: 애 부정적인 영향윤 미칠 수

도 있을 것이다

(3) 화폐와 재정제도

서독의 마르크貨를 동판에 導入힌 것은 명확한 결파를 제공하였다. 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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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폐제도는 동독에서도 有效하며 서독의 聯짧銀行은 동독의 화폐

제도를 設立할 責任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貨解上의 問題點틀은 貨輪

의 統合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 하다. 이 러한 變化의 과정에 드는 費用은

단지 신용대부에 대해서 資金을 조달받는다. 약 1, 600 억마르크화 신용대부

에 依하여 추가지불하는 것이 1994 년까지 要請될 것이다. 獨適經濟昭究所

의 計算에 의하면. 1991 년부터 2000 년사이에 서독의 換算에서 885 억 마

르크화 정도의 추가적인 支出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다른 支出을 줄이고

1.815 억 마르크화 정도를 추가적인 세금수입으로 거두어틀일 것이다.따라서

서독은 재정흑자를 낼 것이다. 지원시섣에 對한 동독의 支出은 1991 년에

서 2000 년 사이의 기간동안 4，245 억 마르크에 달할 것이다. 이것은 4,375

억마르크의 재정수입에 의해 균형을 이룰 것이다. 結果的으로 여기셔도 130

억 마르크정도의 黑宇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동독

이 1998 년 以後가 되어서야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서

독의 黑字도 서베를린에 대한 국방비나 보조금과 같은 以前의 支出을 縮

小해야만이 탈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支據하였던 보조금이나 다른

支出費用을 삭감할 수 있는지의 可能性을 考慮해 본다면 몇가지 의구심이

있다. 서독은 1980 년에 들어와 이 분야에서 몇번의 불만족스러운 經驗을

한 바가 있다. 더 나아가서 볼 때， 동독이 어느 정도까지 增大하는 수입

을 제공해 줄지를 아무도 據測하지 못한다. 동독의 위탁기관이 變華을 하

는 과정에서 社會에 企業을 매각하여 얼마간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점도 매우 의심스럽다. 保險業에서 독점을 維持하며. 51 %의 古有率을

갖고있는 보험회사인 Allianz 사의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서방측 合作社

인 Deutsche Versicherungs-AG 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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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面에， 委託機關이 Deutsche Versicherungs-AG의 이전의 總濟活動

에서 til콧된 어떠한 }텀'k~도 란|쫓할 것펀:- {써證허-였다. 이 會jill:가 봉독에서

가장 커디관 이익을 내는 템끼I: rl'의 하나임븐 생각힌다밴 이간|한 딸등한 去

來는- 정말로 높펼-민-힌 것 이다-

서독의 세제제또룹 IJI受하논 것은 뚜 듀L센에서 시직이 된 것이다. 이

것은 동꼭 세무서의 J용시-늪의 1mJi띠이l사 많은 "L_ 2;:1 。
L • 1 ~므 핀 9→히게 한다.

그뜰은 훈렌을 받아이:만 한다. 이 섞은 또한 적어도 1 ， 700 여명의 회겨l 젤

산 전문가늪에게도 週J'EI펀다 결과적으로， λlI An 애 대한 統fUI]는 다판 l파!家늪

에 비해 弱化될 것이디 동독은 괴→거의 세입으보 손해-탄 입게펠 것이다.

팩方의 {패A投寶를 이끔어내기 워하여， 세체제도는 多樣한 인센티브룹 제공

해야 하는데， 이것둡종 部分l때으로 이미 덤‘及되고 있는 것은 投資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감가생각율음 보다 높이쓴 그렌 f떠類의 것틀이디- 그러므로，

GNP 에서 세금이 치-지하는 比率온 1991 년에는 서독의 23 %에 비해 ]:2_

다 낮은 15 %에 불과할 것이다. 이라힌 전은 變파의 과정에 뜨는 웰f죄

이 당초 생각보다 더 높아질 것이고 資fI2윤 펴혜違할 수 있는 추가적 인

빙볍- f71J룹 틀면， 祝金플 높엄으로 해서-을 찾게끔 히는 結짜를 야기할 것

이다.

(4) 지원시설파 환경

西方의 投寶家틀은 지금까지도 동독애 대 5]] 投資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

다 이것에 대한 理냥l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士地에 關한

재산권이 不充分하게 說定되어 있고， 給料애 대한 미래의 책정이 不確實하

고， 미래에 있어 짧뺑의 파괴여부의 분확섣성， 그리고 支짧極設의 부족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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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電氣通信設備는 매우 不足하며， 그것도

형편없는 狀態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必要한 程度만을 갖추고 있는 교통，

숙박시섣 상황， 그리고 電氣施設의 供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독은 必

훨한 支擾施設을 供給하기 위해서 수천억마르크를 必훨로 할 것이다. 그러

나 이것은 비교적 쉽게 解決할 수 있는 재정상의 問題點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效率的으로 財務的인 수단을 便用해야하는 동독 경제의

짜임새있는 能力에 대한 커다란 의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동독이 서독과

같은 類似한 支擾施設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 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것이다. 처음 2"'3 년간 서방의 投資家들은 서유럽과는 다른 각도에

서 동독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支擾雄設의 問題에 대한 해결책은 환경적인 문제의 해결과

연계가 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서독의 環燒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독

을 回復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投寶願은 독일 마코크화로 4000 억에

서 5000 억마르크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方法으로 서독으로부터

輸入한 有害한 쓰레기들을 홉홍績하지 못한 結果로 일어나는 쓰레기에 의한

오염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環燒을 파괴했고 오염에 대한 일상 생활속에서 느끼는 기대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쳐온 일부 동독의 企業들은 점차 사라질 것임이 판명되고

狀態이다. 이것은 다시 追加的인 問題를 불러일으키는 실업의 상승을

것이다.

있는

낳을

(5) 노동시장과 사회적인 문제

미래의 失業에 관한 推定植는 백만명에서 삼백만명 사이에서 變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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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독경제의 關避F애인 變化와 동독경제가 경쟁능력이 없다는 접이 이

러한 현성을 붉러얼으킬 것이다 풍꼭이l 있어서의 失業은 주로 구조적인

현싱에서 비롯뭔다. 그 1:'-1 나 임 퓨의 急速한 →L:昇은 이 러한 경 향을 더욱 악

화시키고 듯느L이”” 히다. 金쩌~i:폐~~J애사의 최근의 쉴~金 I~昇괴 동베흘린에서의

청소부원들의 파엽은 이러힌 뭔유쾌한 狀況의 전개의 시작을 나타낸디고

할 수 있디 그러나 서독의 정제부 장핀은 10 %以上의 짜뽕‘~q 약 85 만

명 ) 이 정치적으로 만족스럽지 많다고 빨표했다. 실업을 대비한 保|했ftJU度가

이미 運營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지둡에 대힌 최악의 結果는 피한 수가

있었다. 그러나， 結局에 기-서는 解싫|’에인 失캉용을 축소하는 방법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되어야 힌다 그러한 제안은 잠재적인 실업지뜯윤 일시적 勞動者

가 되게끔 하고， 그들로 하여금 技術을 向土시커거나 다콘 l熾業을 훈련믿-

게끔 하는 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캘 젓이다. 명쾌한 공업정책이 없기 때문애 다음과 짙은 의갚-둡이 發

生한다. 어떠한 W없業음 재훈련시킬 것인가룰 누가 직업훈련블 다시 시키고

향성시낄 수가 있는가? 현재 성횡으로는 동독에는 수준있는 載授찰괴 지

도자들이 부족하디. 게다가 동목에서는 적어도 이백만명 정도릎 훈련시낄

장소이1 관한 問題가 해겸되어야 한다 서독의 동태적인 勞動IF~J땅政策에 관

한 제도를 채택한다고 해도 쉽게 해집한 수 있는 것도 이-니다

서독의 j社會制度를 인용하는 것은 컨강보험， 1악:]보험， 시-회꾀장제도 등괴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질적 - 양적 인 떠나;을 이룬다 그러나， 사회 서 비스

부문에서 얼마간의 축소가 또한 있음 것인데， 예를뜰면. 18 세 以下의 어

린이를 가진 여성뜰을 위해 달미·다 가정에서 며 칠 일하도록 해주는 보

모의 날을 縮小하는 것과 짙은 것이다. 아마도 企業들은 장래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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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活動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6) 國際閒의 經濟關係

동독에 있어 海外賢易의 獨古의 종말과， 동구의 Cocom ( 對공산권 수출

통제 조정위원회)라인에서 西歐로의 移動뿐만 아니라 貨簡制度의 轉換可能

性은 추가적 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동독은 유럽공동체 ( EC ) 의 회원국

이 될 것이고 이 시장에외 接近을 開放할 것이며，반대로 EC 회원국툴에

게 또한 진실한 모습을 숨기려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農業에 있어서 커다란 問題를 일으킬 것이며， 또한 동독의 I業에도 마찬

가지일 것이다. 도
「
,동 政府는 自國의 塵業을 保護하기 위하여 11 %의 수

입관세를 導入하였다. 이것은 다른 셔방의 協力國들과의 무역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흉起할 것이고，經濟를 신속하게 復舊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잘못된 위치로 이끌어 갈 것이다 CMEA 에

관해서는 동독이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제도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익

을 취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동독은 協力國， 특히， 소련과 長期的인 횟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의무를 保證할 수
。1 。

λλ 딛흐 것이

며， 다른 面에서는 이것으로 因하여 非能率的이며 麗爭 能力이 느
」

어
없

생산

을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다. 소련에 있어서의 현재의 經濟的인 危樓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커다란 利得을 약속해 주지 못한다. 동독 경제의

構造的인 變化의 과정은 점차 그 속도가 늦춰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동독 정부외 現在 狀況과 政策은 經濟를 變單하는데 그리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듯 하다. 예를 들어， 소련이 동독으로부터 올해 거대한 양의 우라

늄을 수입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10 ， 000 여개의 일자리를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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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게 한 원인이 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동독은 賢易올 좀더 효율적으로

해나가71 위해서 소련이나 그밖의 다관 Jiit함主義 l쐐家와의 협성 에서 보다

햄力한 힘을 發揮해야 한디;

(7) 經濟政策의 目的의 충돌파 東 · 西獨의 반발

만약 서꽉괴 -6- 녹정부가， 동독이 서듀피 A(::lN가 나지 않을 정도로 經濟

때인 發l찮을 이룩하게끔 한다띤 뚱일의 피정은 )JJ%져J I'f상일 것이다 結맺I얘으

로， 동독에서의 經濟l파;톱은- 서독보다 빠른 속노로 이푸어져야 힌다. 다행하

게도 [션場經濟는 j뿜新과 自떠호운 力파lJ力을 촉진시키기 때문-애 생산성이

헝상한 수 있는 機함가 있디; 노동지-달은 그감이 원하는 것은r 구매할 수

있는 “週切한” 質金을 벌어닫일 수 있기 때문에， 勞뼈l者닫의 까뿔‘뼈!機는

上챔한다. 더 나이-가， 중앙계획 이라는 ;JI~效率I'애인 싸앙싫섣는 사라질 것이다 매

짐매석은 점차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市場이 I영백허게 세워질 것이다. 商

品의 供給은 I폐上될 것이디; 이러힌 擾化의 충격은 생산성의 |폐 L 블- 가저

올 것이다 또힌 기계류에 대한 새로운 投資는 성당히 增체]할 것인데， 왜

냐허떤 동꼭이 여러 部門에서 15 년 내지 20 년정도의 技術I'J''J인 後5:ffi '~E 을

극복 내지 縮小시킴 수 있는 技術읍 획꽉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립에또

붙구하고 勞때}의 生陸性파 iilG:합에 있어 실제 增기r1量은 노I공지 지 신에 의

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즉 노콩의 깅도외- 짐을 何士시키떠는 그뜰의

흉志와 t:'J身틀의 人|띠으로서의 자관읍 l엠기II시키는 것이 바로 l댐JJII들 이끈

다 그런데，노동윤리에 있어 한가지 變化가 이푸어져야 한다. 이짓은 뜩히

공무수행을 위해 고용된 百萬名의 사람둡에게 펀‘lJ<.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성장세의 1댐1JJ:l는 初빼에 기대히고 있는 것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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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인플레이션이 增加하리라 瓚想되는데 그 理由는 다음과 같다.

1. 價格의 自由化

2 .獨古을 분해하는데 나타나는 問題

3 . 初期에 나타나는 몇가지 部門에서의 수요의 集中 (건설， 소비재 상품，

교통시섣)

실업은 주로 構造的으로 決定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構造的인

政策에 대한 擺念을 明確히 함으로써 재빨리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불

행하게도 이 점은 아직도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이러한 簡念이 부

족하다면 勞動者들을 재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問題들을 야기할 것이다.

結果的으로 실엽은 比較的 높은 水準에서 정체될 것이다.

소득과 富의 分配는 據散되어 갈 것이다. 이점은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肯定的인 영향을 주는데，그 理由는 個個A의 成果를 보상할 A ‘ 。lc 흐료
T λλ ..::c. -=;

해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市場의 체제는 처음부터 完全히 確立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勞動을 하지 않은 所得으로부터 利益을 얻기가 容易하다.

所得과 富의 차별화는 결국 市場에서의 支配的인 위치를 창조한다. 이것은

더 나아가 社會的인 시기심이 저항을 불러일으키게끔 한다. 이것에 관한

또다른 面이 있다면 그것은 所得水準의 差異로 인하여 국경지역이나 베를

린 地域에서， 이곳은 동독이 수입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서독에 대해 비밀

노동력을 提供하고자 하는 場所이다. 다시말해 그림자 經濟活動이 增加한다

는 점이다.

재정수지의 均衝에 대해 고려해 보면 과거 數年間의 서독의 엄청난 黑

字로 인해 아무런 問題가 느
」

없 하다.

동독의 經濟魔展에 대한 肯定的인 관점도 있음을 시인해야 할지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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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많은 전문가듬이 생각히는 것만큼 장미빛을 띠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서독경제기 반발플 히는 것은 비확 예상하는

것 만큼은 아널지리-도， 함定|꺼인 것이디. 그떠니 만약， 농판경제외 시-

회가 完핸힌 재건을 이딛 수가 있다띤， 이것조치 진실을 숨진 갓이다.

Ee 햄첩l뼈뜸의 반발은 ~t)£ t'f인으로 여까지는데， 애냐하띤 서판정제는 成長·하

고 있고 이것 은 ;\\il;)따 iI兪써의 l엠1)11로 인한 이달 I냉l家의 成15k윤 이끌어 내

기 때문이다.

동독에서의 반발은 短때的으로 그리 긍정적인 것이 봇되는데， 에냐하면

동독은 점점 더 m-짧隔끊룹 갖는 經濟처띤 활동할 것이고， 그러므료， 외국­

과의 교역거리}액은 축소할 것이기 때갚-이디; 젤국 變궐R이리-는 問題를 안고

있는 동독의 친숙함 (familiarity) 괴 과거의 1Ulj많r애인 접촉은 이러힌

國家들과의 海外 經濟關係룹 자극하고 증가시키는데 권은 기반을 이룹 것

이다

4 , 컬 론

동독의 變펴[의 과정달 전체적으로 평기해 }과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

디→. 變펴보에 나l 힌 부정적인 측면은 大%分이 이러한 變j맙i펴던이 너무 닙속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일어니·는데， 이2--1 힌 j{ 멘함은 I감독의 경제

약 사회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뜸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사， 이와 짙음 전

략을 선택한 것이 필요했는가예 다l 힌 의문이 提j힘되어야만 한 것이다 하

시만， 짧1'1-:의 t뺑略을 정당화할 수 있는 햄I최플 몇가지 닫변 다음과 짙다.

@ 以前의 농독의 社會主義 體많Ij는 동독의 體fUIj릎 민주적 시장경제로

매우 급속하게 變化시킬 수가 없다. 경영지- 판료 그리고 노동자닫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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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치가들 노투가 經驗이 부족하다. 관료들과 정치가들을 이려한 變

훨의 과정을 빠르게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그들은 이 속도를 늦추려

하고，모순된 方法들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발전을 가로막기도 한다. 결과적

으로，時閒을 낭비하게 될 것이며， 變單을 이루는데 드는 費用은 더욱 많

이 들 것이다. 헝가리와 갇은 국가가 그 充分한 본보기가 된다.

@ 이와 같은 충격적인 요법을 채택함으로써 동독의 經濟와 社會에 서

방의 투자가틀을 이끌어오는데 必須的인 안정된 체제가 구축된다. 더 나아

가， 이는 과거의 동독이 가졌던 사회보장제도보다 더 좋은 제도를 갖게

해 준다. 따라서， 社會的인 不安定과 不滿을 막을 수가 있다.

@ 서독은 동독의 成功的인 變혹을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

면 서독인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셔독은 變筆

의 결과 이익이나 信用을 얻을 뿐만 아니라 失敗에 대한 위험도 안고

있는 것이다

@ 變華의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變單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

는 國際政治 관계로 인해 이러한 과정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은 점차 줄

어툴 것이다.

@ 이러한 變華의 과정을 빠른 시일내에 成功的흐로 완수하는 것은 통

유럽의 經濟와 社會를 재건하는데 肯定的인 반사작용을 갖는다.

이러한 주장들은 變單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短期的이며 否定的인 결과를

包含하는 모든 부분들을 보충해 줄 것이다 Mancur Olson 의 이론적 접

끈에 따르면， 이러한 變華을 하는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은 制度的 병폐를

克服하고 비교적 높은 成長率을 기록하는 새로운 시대로 。1닫어가는 역사

적인 變換을 가능케 하며， 이것은 또한 분포상의 問題쁜만 아니라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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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적인 問題들을 해결하거나 적어도 경감시낄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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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北韓間의 續濟協力 展望

김 학 은

(연세대 교수)

제 2 차 世界大戰은 그 終了와 同時에 냉전체제를 만들어 냈으며， 이 전

쟁의 末期에 韓國은 2 개의 국가로 分斷되었다. 독일의 분단처럼 , 한국의

분단은 그들 國民들이 소망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超彈

大國들의 ilL世界的인 게 임 (global game) 과정에서 부과된 것이었다. 또다른

분단국이었던 독일과 예벤의 統一을 볼 때，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이 되었다. 분단이후， 두개의 한국은 각각의 體옮!l7} 기나긴 韓國史에 있

어서 유일한 繼承者라는 正統性을 證明하기 위하여， 식품에서부터 무기부문

까지 모든 面에서 廳爭하여 왔다. 분단 45 년후에 남한의 經濟力은 북한

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이런 경제적 成功의 도움으로， 남한은 과거 수

십년동안 북한과 관계를 맺어 왔던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동유럽 국가

들과 성공적으로 外交的，政治的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부시 美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이어서 남한의

노 태우 대통령과 歷史的인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불과 지난달의 일이었

다. 그 회담 前에 노대통령은 日本을 방문했다. 이제 그는 가까운 將來에

中國을 방문하길 바란다- 훨命的인 것은 아닐지라도 남한이 한반도들 통일

하려는 意圖와 함께， 심도깊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대체로. 얄타회담의

비극적 흩흉物인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몰타회담에서 비롯된 새로운 國際縣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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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은 불기피한 것처럽 보얀다 한반도는 진

실로 얄타체제와 몰타체제의 과또기 상태에 있다.

정치적 통일은 代땀틀 지불해야 히-므로， 그 이전에 경제협략이 선행되어

야 한디는 것이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닐 것이디: 이것이 우리기- 독일의 經

驗에서 얻는 數히II이다. 이것은 정치적 풍일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그 동안

에 경제적인 방법으보 이둡 순비해야 한디는 것을 효|않힌다， 이것은 또한，

남한이 정-래의 통일을 위하여 어떠한 비용도 감수혈 것인지룹 결정해야 한

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서울측이 zp.購측을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縣$홉

하는 방1캡들까지 표함한다. 여기서 우려는 두가지 갚제가 있다. 즉 가까운

장래의 政治的 통일로 향한 디넙돌로써 남 · 북한 시아의 經濟協力의 可能

性，그리고 납한이 통일을 위하여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能力이다 이 논문은 두번째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에 맡기고， 첫번째 문제

에 대해서만 流轉하겠다

nu

이 節에서는 북한이 경제적 !U\i兄예서의 변화에 대처허-기 위해서는 孤立

으로부터 脫JJZ해야만 힌다는 몇가지 근거둡 제시한디. 무엇보디도 최근 輔

半옮에서 진잔되고 있는， 외견상으보는 판띤이 없어 보이는 단편적인 여러

사건들을 檢討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모스크바측파 北京얘II 이 평양

의 폐쇄된 門戶블 개방하게끔 그늪의 영향력을 행시히-도록 남힌이 이들 국

가에 要請하는 노력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에서 상황이 현재보다 더 좋

은 시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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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韓과 國交正常化률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소련은 경제적인 측면을 가

장 크게 彈調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남한이 소련과의 交易을 확대함에

있어서， 특히 소비재 분야뿐만 아니라 技術 및 投資에 있어 많은 것을 提

供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음이 분명하다. 南韓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高度의 기술에 관한 제한을 加하는 COCOM 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담기간중 소련은 남한이 관심을 갖는 100 여개의 技術의 目錄을 제시했

다. 소련의 냥한과의 交易은 1988 년 美貨 3 억불에서 1989 년 6 억불로 증

가했으며， 올해에는 다시 그 倍로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가 노대통령과 만났을 때， 평

양측은 그의 傳統的 友행이었던 모스크바측의 전례없는 움직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거친 反應을 보였다. 북한은 소련주재 大使를 소환함으로써 강

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모스크바측이 서울측과 모는 外交j觸係들 開放한다면

더욱 강하게 反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움직임을 기정사실로 받

아들일 수 밖에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는 상황을 깨닫고， 그틀의 孤立化

정책에 대해서 再考해보게 될 것이다.

북한의 總國際交易의 40 %를 소련이 차지하고 있으며， 北韓의 소련과의

무역적자는 22 억 루불에 달했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防衛塵業과 군사장비

는 상당한 부분을 소련의 공급에 依存하고 있다.

北韓이 그들의 군사시설 維持률 위해서는 소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

는 주어진 상황下에서 모스크바측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

다.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소련의 남한과의 관계정상화는 平壞떼이 그들의

孤立化 정책에서 脫皮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기술은 지난 20 여년동안 미국과 日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

-201-



은 편이지만， 소련은 北韓에게는 일본의 다음으로 기술을 移輔해주는 주

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모스크바측으로부터의 고립은 북한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김 일성은

최근 그의 떤설에서 經濟JlX:;찮애 있°1 서 技術i뽑新‘파 기숲발전의 강:요성을 크

게 강조했다.

6 월 10 일 납한의 MBC-'l' V 는 최균에 平뺏읍 방문한 H本의 외교적

소식통을 引j해하여， 소린이 고르바초프와 j盧디l 동령과의 정싱회담 직전에 북

한에 대한 原油供給읍 짧은 기간동안 급작스립거l 증단했었다고 보도했다.

소련은 북한의 l월뻐I輸入의 약 40 %들 공급해 왔었다.

우리는 소띤경제 또한 많化狀顧애 있읍으로 인하여， 1네트납괴 쿠바에 대한

經濟擾助룹 줌단한 후애 이들 국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門I크등출 개방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고 있다. 그뜰은 r~덤放이외애는 다뜬 선

팩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사잔은 모스크바측이 강제적， 군사적 짧助를 종

단할 경우v 북한도 같은 상황에 l효J1Ij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推뼈l할

수 있게 한다 쿠바는 남한과의 關係듭 원한다는 어떠한 표시도 보내지 않

은 반면， 미국이 어떤 국가든지 베트남과 관/'j)둡 맺는 것을 반대하고 있

지만， 베트남은 최근 어떠한 形顧로든지 서윷폭파 핀기l둡 회복하려는 의사

표시를 보내고 있다.

모스크바 라디오방송은 6월 7일지보 다"패은 남한괴- 더욱 級密한 관계

룹 바란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과의 f￥4값은 단지 6 억 6 천 2 백만붙인더l

8] 하여 남한과 중국과의 연간 교역은 최근에 약 30 억볼로 X닫룹「되고 있다

소런의 라디오방송은 로이터통신 i펀격한의 말을 면 1m하면서， 중국은 소련의 남

한으로의 接近애 대한 平樓뼈II의 자세룹 신종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



지난달 대한항공은 서울-트리폴리間의 정기운항에서 중국의 領空을 지날

수 있는 허가를 얻어냈다. 그것은 중국이 大韓願空의 정기운항에 있어서 그

들의 영공을 지날 수 있도록 허가한 최초의 것이었다. 지난 4 월 11 일 중

국의 副首相이 제 4 차 아시아-태평양 변호사 회의의 의장에게 中國은 남

한과 外交的 관계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는 사실이 報道되었다.

이런 모든 발전들은 平樓個이 다른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상당한 큰

壓力이 될 것이다. 북한은 개방하는 것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餘地가 없는

등하다. 최근 평양측이 몇몇의 다른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조금씩

표시를 보낸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러한 證據를 잡아낼 수 있다.

서울에서 발간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위대한 영도자 김 일성」의

이름 앞에 붙는 긴 稱號의 사용을 자제한다고 한다. 최근 북한은 한국전

쟁 당시 죽은 美軍의 유해를 돌려 주었고， 미국 관리들은 이것을 好意的

인 표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양측은 北京에서 회담을 가져 왔다: 6

월 13 일에 그들은 兩뼈의 問題들 위해 11 차 會談을 가졌다. 그 회담은

북한측의 要請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양측은 워싱턴측에 軍縮에 대한 그들

의 제안과 南 •北韓 사이의 자유로운 왕래에 대한 그들의 제안과 計훌l을

설명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北韓이 핵안전을 위해서 국제 原子力 기

구의 감시하에 놓이는 국제 협약에 加入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改善하는 방향으로의 더 깊은 接觸이 증대하도

록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平樓뼈 태도의 변화에 의존하는 것이므

로， 워싱턴의 관리들은 그들의 北韓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측과 조

정과정을 거친 후일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그래서 6 월의 회담에

서 부시 美대통령과 盧대통령은 북한측이 워싱턴측과의 접촉을 확대함을 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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索하기에 앞서 南轉뼈l괴 대화룹 재깨해야 한다는 것에 同意했다.

m
빠

한반도애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은 시기는 없었다. 그렇지만， 북한이 앞

애서 논의한 그런 어펴운 상황-하-에서노 겸국 그리 쉽게 附放히-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 南 • 北韓 사이의 정래의 판겨]둡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많은 政治的 요소둡이 있을 것이다

80 년도에 5 차례의 i혐·北 경제희닫을 가줬으나， 양자간에 어떤 협정에

도달하는 데에는 모두 실패했다. 南輔은 비교우위에 기초한 수직적 交易을

원했던 반면에， 북한은 같은 형태의 商品을 교환하는 수평적 교역을 바랬

다. 박 진근교수는 그의 1987 년 초사에서， 남·북 경제회담의 失敗는 주

로 남·북한 교역을 실행하는 데에 따른 많은 문제들에 판한 論購들 회

피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때문이었디-고 結論지었다. 그는 왜 북한이 경제회담

을 위한 協商테이블에 나왔는가 히는 疑FJJ을 제기하였다. 그는 중국의 西

方但u으로의 정치적 접근이라는 유인과 영향에서 해답을 구했다

경제적 喪因들은 개방에 있어 1@iffi~’애인 역할을 힐 것이지만， 정치적 요

인들은 障隔 요소로 作m할 것이디; 만약 장애 요소가 촉진 평素보다 많

디면， 북한은 경제적 요인의 비용에도 不抗l하고 예상에 반하여 그리 쉽게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촉진 필素가 정애 요소보다 많다고 하여도，

다른 국가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남한과 교역을 하리라

는 保障은 없다. 그들은 실제로 그러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점들을

휩過해서는 안된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 論文은 北韓이 고립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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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 要因이 있음을 彈調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기술발전과 투자의 패턴이 소련과 類似할 것이라는 假定下

에서， 소련의 자료는 북한경제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용될 수 。1.Q_

끼，>..'"

것이다. G. Ofer(1987) 는 소련경제의 養退에 대하여 다른 여러가지 중에

서 2 개의 說明을 제시했다. 첫째로， 다방면에서의 성장은 本質的으로 투입

의 증가에 있어 站喝的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기술변화와 개선된 效

率性이 투엽의 성장을 代替하는 것에 실패했다. 사실， 西方의 기술을 低薦

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했음을 觸案할 때， 지난 수십년간

기술개발의 기여도는 점차 減小했었다 Bergson (1 983) 은 대체탄력도가 0.5

와 1 이고， 이때 資本에 대한 분배몫이 각각 0.12 와 0.06 임을 가정 한

CES생산함수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들 가지고 技術進

步의 성장율을 계산하였다.

<표 1> 소련의 기술진보율

빨품분l:lH몫 r = 0.12 r 二 0.06

체탄며력도 ES = 1.. 0 ES = 0.5 ES = 1. 0 ES = 0.5

1950 ,...., 60 3.6 1. 4 4.5 2 .4

1960 ,...., 70 1. 8 ‘1’ .1 2.6 2.0

1970 ,...., 75 。 .3 0.5 0.9 1. 1

위의 <표 1>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처럼 技術進步의 성장율은 지

난 30 여년동안 계속 減少되어 왔다 Ofer에 의하면， 소련에 있어 이같이

감소하는 鍵勢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投資의 수준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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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體系化된 투자의 수순이라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유사한 문제에 III llii했었다-떤， 투자 정책이 그둡의 經濟I품l많

의 모든 떤을 反짧힐 것이다 이러한 }派絡에서 윤 석댐 (1989) 교수는북

한의 7-11 량경제 모형을 빈들어 냈는데， 거기에서 북한경제와 깥은 形顧에

서의 기술적으로 체제화된 푼지-의 역할을 鋼，패했다 그는 북한경제에서는

단지 노동만이 h뿔11ft듭 칭-조한디고 믿기때같애 자본의 가격을 알지 못한다

는 사실애 타디했다. 이것은 뚜지-율의 水準을 결정히는 데에 있어서 、이자

율이 아무런 역할도 붓한다는 것읍 의미한다. 그는 북한의 投資뼈l數는

I 二 I ( Y - L 1 • K) 라는 형태뜰 취한다는 가장하에서 아래와 같이 推핑

했다

1=92.3588 + 0.06073 ( Y - L 1 ) + 0.02962 ζ I
(4.5118) (1.2009) (1.5261)

R2 = 0.8146

I 투-자 Y: 산출

Y- 1 前年慶의 산출 K 지-본

推定에 있어서 자료의 부-쪽으로 인해 K 대신 ζ’ I 둡 사용하였다 寶本 축

적의 조정과 가속도 없뺑가 적용됐읍이 명백하다. 산출의 펀동분을 독립변

수로 이용한 근거는 사회주의 경제의 찮資가 그픔의 討‘題J)(판에 의해 겹

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의 의사검정지의 의도가 튜별히 강￥ttl 量; 증기·

율이라는 목표에 반영되었다고 가정한 것이다

모형의 중요한 점은 輸入뼈數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北韓은 투자수요

라는 목적때문에 수입을 한다고 가정했다 M 二 M (I) 에서 M은 수입을 뜻

한다 이것은 북한의 기술 수운이 너무도 낮아서 체화된 授資財 형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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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方 기술의 수입이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넘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다. 추정결과는

M= 3.2601 + 0.147 I
(2.259) (4.626)

R 2 =0.701

기술적으로 체화된 투자를 수입하기 위해， 北韓은 상당량의 外貨를 필요

로 한다. 이 외화는 상품을 輸出함으로써 벌어 들일 수 있다. 이 런 사실

은 수출함수에 반영된다. 그래서 그의 모형에서 북한경제의 수출함수는 특

별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北韓에 있어서 수출이 촉진되어지는 가장 중

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外貨獲得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은 북한경제의

기본적인 主義가 自給自足 원칙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같은데， 이런 主義下

에서는 국제교역이란 부등가 교환을 기초로 한 제국주의적 &용臨의 또다른 형

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수출함수를 X = X (M , V) 로 가정했고，

推定 결과는 아래와 같다.

X=0.324 + 0.536M + 0.267v
(0.426) (4.925) (5.896)

R
2 二 0.973

V 잉여 M: 수입

이러한 구조는 북한경제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체화된 投資財의 중요성에

크게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윤 敎授는 이것을 가지고 연간 算버量과

투자량을 추정할 수 있었다. 北韓經濟에 있어서 투자의 수준이 중요한 이

상， 기술적으로 체화된 투자의 비중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북한의 기술개발의 기여도를 推定하기 위하여， 우리는 北韓의 생산함수가

기술진보를 포함한 레온티에프 형태의 生塵뼈數임을 가정할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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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aTK

여기서 T는 기술진보플 나타낸다. 이러한 生藍뼈|數는 사회주의 경제률 묘

사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또한 이 함수는 投資決짧에

있어 加速度 원리들 포함한다. 여기 에서 우리는 이레와 같은 힘-수룹 얻는

더1，

y=t+a(4)

y 는 산출의 증가율. t 는 기술발전의 증가율을 니타낸다 t=o y=a(#)

일 경우， 이것은 기술발전이 없을 때의 해풋-도마의 성장공식입을 알 수

있다 김 학은 교수( 1990) 는 위애서 윤 석범 數짧기- 추정했던 Y와 I

에 대한 資料플 사용하여， 북한경제의 1970"-'1984 의 기간동안의 연평균 기

술진보율. t 듭 추정할 수 있었다. 기술개발이 산출에 미치는 寄與度는 약

0.64 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소련애서처럽 낮은 數順이다. 따라서 북한도 소

련이 갖고 있는 같은 문제에 직련하고 있다고 結論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파악하는

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다른

몇몇

방법은 南 • 北韓간의 ill 역의 階1:E싼I:에 대한 특

I행豪탈을 치13 자로 두고， 南 • 北韓-이 상호 이

뜰 국가들과 교역을 풍한 무역다댄회의 기-능성을 險討하는 것이다 이 종

하 교수와 박 진근 교수 (1 984 ) 는 GEeD 국가뜯을 제 3자로 놓고. 1977

년에 대해서 이런 방법에 基磁하여 후보상픔을 식벨히}냈다. 이에 의하떤，

남한애 비하여 북한의 주요 網11:£輸비，B과目은 지-원집약적인 광업제품과 원료

임으로 나타녔다~N.面에 북한에 비해 남한의 주요 잠재수출품목은 전자지l

품， 똥신장비， 화학제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자본집약

적인 것이다 寶料가 시대에 뒤진 것이지만， 이런 결과는 技術面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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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열등한 位置에 있음을 나타내준다.

Ofer 는 소련경제 성장에 대한 그의 調훌論文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

련의 R&D 에 대한 개혁과 개방의 期待效果와 관련이 있다고 結論지었

다. 그는 現在와 미래의 기술적 未開옮 분야가 그 이전보다 훨씬 소련체

제에 심한 장벽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의적인 立場을 취한다. 소련 工

業化 추진의 주된 발전이 그 당시에 技術陣보다 중공업， 기계， 에너지， 원

료 등 그 당시 소련의 체제에 適合했었던 분야에 集中됐던 시기에 일어

났었다는 것이 그의 논거이다. 그러나， 전자， 컴퓨터， 통신분야가 기술적인

미개척 분야로 바뀌게 되었고， 이런 모든 분야는 정보집약적인 經濟의 기

초를 이루는 것으로 소련의 체제는 이런 변화에 잘 맞지 않는다 Ofer

는 “단지 投資水準을 높이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解決하지 못하며， 잘

계획된 점증적인 授資에 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중을 높임으로써 問題

를 해결할 수 있다”고 結論지었다. 그리고， “이것이 투자정책의 領域에서

소련의 계획자들이 부딪치는 모순덩어리의 다른 부분이다”라고 했다. 이것

이 고르바초표가 서방세계의 失端技術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소련을 開放

하려고 결정한 이유를 볼 때， 진실된 근거일 것이다 사실， 고르바초프는

기술의 중요성을 짧識했고， 기술혁명을 受容함으로써 그 추세를 반전시키기

로 약속했다

기술의 상대적인 흉退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므로，

북한이 例外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소련경제의

단계를 따르는 이유로， 북한도 소련이 바로 그러했던 것처럼 開放을 피할

수 없다.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 이 러한 理論的 근거는 북한의 外貨事情

을 고려해 본다변 더욱 明白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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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硬貨 (hard currency) 들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이 더 惡

化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틀은 제국주의적 西方i패家로부터 기술을 사룹여

서라도 접차 감소허-는 成찮率을 팍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外貨， 특히 경화의 f15짧을 겪고 있다 북한의 외화에 관한 資料릎 갖고 있

지는 않지만， 몇가지 이유로 그런 상횡을 추측하는 것은 어립지 많다.

北輝의 교역 상대국， 꽉히 二L늪에게 상품을 수입하는 國家둡 역시 충분

한 硬貨를 없참·하지 못하고 있다. 그둡은 앞으로 정화에 기초한 交易을 바

라고 있다

팍한의 1987 년의 總亦·字l뼈은 약 12 억꼴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종 가

2
-3

일본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애 대한 것이다«표 2> 참조 ) 1970 년디1 :f)J盤

동안에 평양측은 서방으로부터 수입을 增加시키기 시작했다.

<표 2> 북한의 대외부채

구 1983 1984 1985 1986 1987

총 )i=「1 895 865 1 ,082 1,117 1, 246

정 기 부 치} 448 480 481 531 610

o E C D 303 312 360 431 490

C MEA 145 168 121 100 120

단 71 부 채 447 385 601 586 636

1。-- 행 186
1“ 326 189 259

수출신용 261 219 275 397 377

총용역지불

부채상환 47 19 33 19 68

장기해o"jx} 54 33 45 37 29

단기 부채 21 19 20 ‘18 17

(단위:백만불)

자료 EIV Country Profile 1989 - 9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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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이를 때까지， 교역은 거의 , 대부분 共塵國家들과 이루어 졌다.

이것은 더욱 先進化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암시의 또다른 증거이다. 이러한

구매는 輸出增大로 얻는 소득이나 短期與信에 의해서 지불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西方의 경기침체의 시작은 이런 계획틀을 날려버렸으며，또한 북한

의 鍵物에 대한 수요와 價格을 모두 감소시켰다. 북한은 경화공급의 부족에

처했다. 그 결과로 支擁이 중지됐다. 그 이후로 북한의 外換事情은 개선되

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주로 物物交易 (barter trade) 과 루불貨에 기초한 결

제에 의존해왔다. 소련의 통화는 요즘의 國際交易에서 별 價植가 없다. 루

불貨가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10 년이내에는 不可能할 것이

라고 한다.

硬貨의 부족에 직면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들 추구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은 경화를 가지고 그의 安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기를 해

야 한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어떠한 形顧로든지의 개방을 의

미한다. 이것이 北韓이 그들의 정치체제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위험을 무릅

쓰고라도 고립에서 脫皮해야만 하는 두번째 이유이다.

세째， 南韓은 경제관계의 수립에 이어서， 알바니아를 除外한 모든 동유럽

국가들과 外交的 관계률 성공적으로 수립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남한은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과 商品의 交流가 있어 왔다. 관계개선은

교역량에서의 증가를 同伴하고 있다:<표3>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냥한의 지난 5년간의 동유럽 國家들과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38 %

로 그 量은 1989 년에 약 2 억 7 천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북한의 2 배이다

中國과는 그 비율이 28.3 %로 수출량이 1989 년에 약 14 억 3 천 8 백만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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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한과 사회주의 국가둘간의 교역량

(단위:백만불)

;육~받돈 1985 1986 1987 1988 1989 풍연가평율(균%)

-"‘ }xt=:←「

동 유 럽 107.8 67.5 102.3 125.6 270.3 38.0

즈。 그곡 682.8 667.7 813.2 1, 700.2 1,438.0 28.3

u S S R 59.7 49.9 67.2 11 1. 6 208.0 42.7
A ‘ 입T

동 유 럽 67 ‘ 5 19 ‘ 6 46.2 89.3 117.8 42.7
낀;J「ι T7l 478.4 620.7 865.9 1, 386.7 1.705.0 38.1
u S S R 42.1 67.8 133.1 178.3 392.0 77.8

자료:한국무역협회

<표 4> 북한파 사효l 주의 국가들간의 교역량

(단위:백만볼)

;「확~격~돈 1982 1983 1984 1985 1986

7/L- 출

동 유 럽 116.1 113.1 126.3 149.0 132.7
걷;i「; 국 276.6 231.1 247.7 222.5 255.1

U S S R 451. 1 396.5 423.9 423.3 583.6

~ι「 입

동 1。T 렵 128.7 120.2 130.8 163.6 135.7

걷'"ζr 국 309.5 300.7 248.8 262.9 280.9

U S S R 479.4 387 .4 487.2 824.5 1,186.5

자뇨 : Japan External Trade Organ1zation.

며， 북한의 6 배에 達한다. 북한의 소련에대힌

상황은 곧 역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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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동유럽과 소련에서의 華新的인 변화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北韓經濟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CMEA체제는 흔툴리고 있

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交易 상대를 북한에서 남한으로 轉換하고 있

다 <표 3>과 <표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동유럽 국가들과의

交易量은 단지 북한 총교역량의 10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

로 精密機械， 전자제품， 의약품， 화학제품 등 資本集約的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상품의 교역량 감소는 만약， 북한이 다른 國家들과 이

와 같은 거래를 하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에， 북한경제에 상당한

負 (-) 의 효과를 줄 것이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 사이 에서는 여태껏 북

한이 크게 의존해왔던 物物交易을 회피하려는 것이 새로운 추세이며， 루불

貨에 기초한 교역도 전처럼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때문에， 다른 국

가들과 이같은 거래들 할 수 있을 지는 더욱 의문시 되는 것이다. 불물

교역량은 北韓總交易量의 3에 達한다

N.

기술진보는 低下되고 있다. 루불貨는 교환성이 없다. 硬貨률 얻을 수 없

다 CMEA체제는 해체되고 있다. 物物交易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

이 북한경제가 처한 外部狀況이다 북한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역

량이 현재의 뚫
‘
<
}’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는다. 時期

가 무르익은 것같다. 그러나， 서둘러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가

지 사항을 考慮해야 한다.

첫째， 이러한 異例的인 상황에 직면하여 북한은 그들의 國內改寧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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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방과 政治的 동~11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두려워 할 수도 있

다 사회주의 국가 指협者의 정치적 인-정성이 經濟機關의 형태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듭 놔가의 역설적인 면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래에

서처텀 多條한 형태의 정부와 짚합된 다양한 정제기구의 형패콜 조사할 것

이다.

닮잃 독재주의 多鼠정치

시장지향적 다수 국가 다수 국가

중앙통제적 다수 국기- 없읍

~It韓은 독재주의적 정부와 중앙통제적 경제의 국가이다. 만약 북한이 장래

에도 독재적 정부의 형태릎 維持히펴고 할 경우， 낙내 개혁을 위해서는 두

가지 選擇이 있다 첫째， 북한에 있어 정치권팩의 안정화를 펴求하는 선택

은 정치적으로 獨藏政治와 효율적으로 改1.%1된 .::r:-가적 시장경제의 결합을 추

구하는 중국의 모텔을 따표는 것이다 또다륜 선택은 많은 힘으로 억눌리

는 장끼적 경기침체이거나 결-;} II싸滅하여 혼논에 빠지는 것 중에서 하나

를 택하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놔가둡이}게 월‘칭att쐐에대힌- 해깊책으로

자주 제시되어왔던 첫번째 선넥을 무려워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해결책

은 필연적으로 중잉집권화된 정치엘리트의 안정성에 대해 위협을 만뜰어 낼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두려워 한다~ Durasoff (l 988) 는 經濟따放이 광

범위하게 도입되어서 대폭적인 경제개방이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불안을 가

져오더라도 중앙집권적 정치통치룹 維持하는 것이 아직 가능하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은 북한의 경제개혁 그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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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안정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 Durasoff 의 의견을 經濟改혹을에 도입함으로써 중국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남한을 그들의 교역대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다른 교역상대

률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에게 있어서 自尊心의 問題인 것이다

사실상， 촉진적 요소가 장애 요소보다 越等하더라도，북한은 다른 국가들

과 교역을 할 수 있으므로， 남한과 교역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사실도 그

러했다. 북한은 몇몇 아프리카 國家들과 점차적으록 경제관계를 증대시켜 왔

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북한이 바라는 技術을 保有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北韓에게는 만족스러운 상당히 좋은 대체국가이다. 台灣의 50 명의

통상대표가 지난 4 월 북한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것이 양국간의 公

式的인 첫번째 접촉일 것이다. 평양측은 모든 사실을 否짧했지만， 대만지역

輸出入協會는 처음에는 거절했었고， 지난해에는 승락했던， 지난 2 년간의

不連續的 예비접촉에 대해서 발표했다.

대만은 특히 북한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북한을 노울수 있는 상당

한 능력이 있으며， 게다가 대만은 남한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대상국인

것이다 台灣도 남한이 북한에게 공급할 수 있는 商品들을 갖고 있다. 대

만은 남한이 중국과 外交關係 수립을 추진할 경우， 북한과 交易할 수 있

는 모든 명분이 있다.

6 월 18 일， 북한은 필리핀에게 “교역， 경제， 외교， 모든 分野에서 상호관

계를 시작하고 增進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지역 공산반군에대한 원조들

中斷한다는 약속과 함께 外交的 관계를 提案했었다: 7백만불에 해당하는 필

리핀의 야자油와 북한의 시멘트를 교환하는 상호교역 프로그램을 完結하는

것이 북한의 바램이며， 이를 위해 필리핀은 그들을 支援하겠다는 입장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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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했다 이것은 兩國이 서로 跳I빼交易 협정애 서명했다는 소문을 만들어냈

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제외힌 일부 특정한 국가뜰과 統制가 가능한 範

圍內에서 기l 방을 하려는 또다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힌 이것은 평양

측이 불둡교역플 그만뚜기에는 아직 硬貨가 부족하디는 또다뜬 캅함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3交i易괴 I부듀채에 대한 5支k

만j고파l파} 필리핀 모두 달가와하지 않윷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不抱하고 관계

를 지속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그칠-도 함繼~인 물물교역을 하려는 것

일까? 장기적으로 이것은 의심스럽다

게다가， 이룹 의심합 바 없다하더라도 新與=t業l뼈과 선진공업국들의 극히

적은 몇몇읍 예외로 하고서， 지불줍지의 위협애도 ‘불 ;:-l하고 북한과 交쳤I하

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뜰 몇 안되는 국가들이 世쩌의 기

술진보에 뒤지지 않은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에게 경제원조를 하고， 支빼中止의 위험을 감수히면서까지 교역을 힘

으로써， 統-을 위해서 모든 비용을 지볼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南輔밖

에 없다. 이것이 바로 남한의 運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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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造統-으l 國際的 影響

G.K Kindermann

( 뭔헨대 교수)

1989 년 가을 서울에서 지난번 韓獨會議가 개최된 이후 수개월 동안 동

아시아 일부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世界的으로 중요한 예기치 못

했던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으로부터 며칠동안 이번 회의의 參席者들은 독

일을 가시적으로 나누었던 독일장벽이 胡壞되었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

을 것이다. 불과 몇시간전에 마르크貨 (the Deutche Mark) 라는 하나의 統

一된 통화체계를 基盤으로 동 · 서독간의 경제적， 사회적 통일이 재건되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에서 共塵黨 독재처l 제가 민중운동이

나 黃命으로 인해 沒落되었다. 이러한 성과들 중 아직은 어느 것도 현실

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이틀 모든 變化들 속에 내재한 중

요한 요소는 蘇聯의 국내 · 외 정책이 千涉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군사력과 전체주의적 공산당의 통제의 조화를 통해 스탈린에 의하여 樹立

된 소련의 동유럽제국들은 다분할적 범壞에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발전이 진행되는 속도와 역동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약 2 년전 고르바효프는 獨適流一 問題는 향후 100 년 안계는 해

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988 년 까지도 “ 동방정책 (ostpolitik)"

의 주요 주창자인 브란트 (Willy Brandt) 와 바흐 (Egon Bahr) 도 獨짧統

一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선전적 虛健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1) 그리고 東獨의 국가， 정당 지도자인 호네커 (Erich Honnecker)

1) Schacht , Ulrich: “ Die Fehlprognosen der Sozialdemokraten" ,
in: WeI t am Sonntag , November 12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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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외국수반과 같은 융숭한 대접찰 받 으여 1987 년 9 월 西獨을 공

식방문하였음 때에도 위싱턴포스트꼽는 다읍파 갇이 언급하였다 : “ 독일

이 아직 똥일을 지향히고 있지는 않녀는데 핑범위한 의견일치가 있다 .

대신 호내커의 試|펴은 팍일분한갚 꽉살61] 1니라는 가징 맹백한 증가둡 表

:fJ~하는 것이 다 " 2)

제 2 차 세계내전 이후 등우「띤 위로는 앨1J11 (Elbe) 강에 이르는-은 표스

크바의 통치하애 있어 왔다 초기 冷l따U;!j: 1-\에 스탠 린은 유고와의 同盟關係

룹 상실하였지만 ( 1949 년 ). 1948 년 체금1델 풍제히 。11 넣 었다~ 1년 후 蘇

l聯은 미국의 孩武감삼 독점을 문-쇄렇1 뿐만 아니라 세제인구의 약 1/4 을

2:l有하고 있는 中關을 극동이1서의 새로푼 짧랜:同뾰|패l으로 확보펠 수 있었

다. 후므시초프 통치기 초기 몇년 풍안， 소련의 쉬11째순:義ltJ 딴전은 극에 달

히였다. 초기에 소련은 콩아시아에서 +，‘縣|網係룹 개선， 공고히 히였으 l다，

1954 년 월맹파 새로운 동맹관계될 수립히였디. 중립파 rlcl:\l. :=t義에 대한 새

로운 평가가 이루어집에 따라 소떤외교는 중동의 이집트， 이라크 뿐만 아

니라 똥아시아예서 인도， 인도네시아， 버마 등괴 구조적 관계릎 빼立하였다.

서독의 NATO 에로의 봉합달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증립에

대한 소련의 지지는 동으로는 오스뜨리아-헝가라 국정에서， 서로는 프랑스

-스위스 국경에 이르는 핑대힌 중쉽지대룹 뚱유럽에 쉽U1월하였다 1955 년

부터 소련은 非武裝에 지속되던 서]Jl1작 대화의 서방측 파트너가 되었다.

소련의 흉退는 1956 년 제 20 차 소련 공산딩- 전당-대회를 계기로 시작되

었다. 국내요구에 대한 反應으로써 :il인-펀 틸스탈린운동은 단일적 111:界共 j)£

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September 7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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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義의 좀식이 시작됨을 의미하였다; 2 년 후 충·소관계의 균궐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60 년대 말까지 그 붙화는 굽사적 衝突 직전까지 가는

적대감을 확신시켰으며， 소련에게는 “중국의 상실”을 야기시켰다. 윌맹에

대한 지지도 얻은 소련의 成果는 1970 년대 중꽁과 미 국간의 劃期的인 재

갤합우록 인해 무색해지고 말았다 1972 년 닉슨과 주응래와의 “反題權 條

項" -명액히 소떤을 록표로 했던-음 1978 년 中 · 日 쑤和協定에서도 반

복되었다 1972 년 소련응 美國에 이집닫를 빼앗기고 말았다. 소련의 체코

침공 이후 전개된 유로코뮤니즘의 출현은 日本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의

강력한 共塵主義 정당과 집단은 자산이라기 보다는 負慣로써 제국주의적이

며 반복고적인 소련과 密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아프간

침공과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소련에 대하여 많은 부수적인 負擔을 초

래하였다. 그리하여 두 作戰은 다양한 방법으로 취소되어야만 하였다.

1962 년 쿠바위기 때의 부끄러운 패배이후 소련은 가속화된 軍費魔爭에

착수하였으며， 군사력이라는 의미에서 미국보다 우세하지는 않지만 거의 동

등한 位置를 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소련은 國民 總生庫의

20 rv 25 %에 이르는 군사비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한 蘇聯은 바르샤바

조약국의 전체 軍事費의 95 %를 支擁해야만 하였다. 체르노빌사태는 어느

한쪽의 승리도 될 수 없는 核戰爭의 {贊在的 자기파괴성을 어느 한 理論

的 주장보다도 확실하게 예시해 주었다.

독일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확산되는 위기의 위협에 직면하였던 蘇聯은

사회 -자유 연립정부 (the Social- Liberal Coalition Government) 의

장인 브란트의 新동방정책을 배경으로 하는 첫번째 독소조약을 1970 년 獨

適聯행共和國과 체결하였다. 이 조약과 부속조약 속에서 소련은 서독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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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린애 01균는 安全한 접근로외 써 · 때‘獨윤 분할히는 독일내 국경을- 포

함한 한존 유런국정으I 날가최성응 순수하고자 하는 사뜩의 公ft~ 、올 위한 수

많은 녹일네 소약틀읍 위에여 렐1>]져 0): 힘 등독을 익? 둡고} →:iiI환하였디;

사녹은- 꽁녹등 外꽤으~서가 아닌 녹인 ~.-r~ 가내익 국기보 ，짧減하였냐. 힌-펜

소딴은 소우} “녹띨동일 on 내젠 펜:x) (Letter on German Unity)"듭 二l

조약에 대한 공식히l 식으초 반아닫았다 :-L I카I容의 일부는 다음파 같디. “오

늘 조악의 H)준과 핀펀히-여， ------이멘 조약은 쐐週이 지유보운 자기쉰정이l

따라 똥일을 재건히거l 펠 유럽의 LI、꺼ji!*않쉰 위하여 노딱히는 獨짧l聯JI5共

찌 l꽤의 정지적 목적에 批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 팍일정부가 천명하게

되어 영광입니다"3) 소띤으로서는 공감히지 않는 이러한 일빙-적인 해석을

어쩔 수 없이 반아틀이변서도， 힌편으로 수많은 소떤의 정치가， 외교관， 政

治分析家둡은 똑일 대중파 정치지노자들애게 l같만의 영구적 문-만은 제 2 차

세계대선을 동힌 소편의 기본적이고 지속책인 所씹:으로 여겨져야 하1꾀， 가

능힌 모든 수l간을 품하여 방어퍼어야 한너-는 l팽IJA11떼， 外交따l 인상을 지속

적으로 주고 있다. 델族의 지-기절정이1 대한 보편적 權‘利의 근본에 판한 깐

해에 공개적으로 도잔하는 이뜰 독일인달은 危險스러운 “실지회복주의지→”

들로 쉽게 낙인 찍혀버댔다

최근 동유럽의 發많애 대한 수많은 분석가뜯 중에는 1953 년 동독， 1956

넌 헝가리， 그리고 1968 년의 처]sI슬로1:1). 키이- 등에서 il] 가 행해졌딘 것과

같이 소련은 여라 lJ l·프샤비-조약국 내의 민주적이며 야族王찮떼 지-유운동을

3) Press and Information Office of the Federal Governme따 : 'rhe

Treaty of Auyust 12 , 1970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

many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 Republics on 1970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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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功的으로 견제 또는 통제하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는 거의 의심하지 않

고 있다. 스탈린이 武力을 통해 이들 국가에 전파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까

지도 소련 국내 共塵黨 統治의 정통성과 동구에서의 蘇聯觀權에 대한 가본

요소를 형성하였던 이데올로기와 사회-정치체제가 국가마다 連鍵的으로 허

물어지고 있는 것을 소련이 허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최근세사를 연구

하는 역사가들은 담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 실행되었던 방식과 같은 壓力

行寫를 위한 물리적 수단은 부족함이 없으며， 그러나 고르바효프하의 소련

지도부는 동유럽 국민들의 민족적， 민주적 熱望에 대하여 군사력을 사용하

려는 의지를 상실했다는 설명적 가정을 提示하겠다. 이러한 의지의 은조
「

부l

반대로 소련 자신의 經濟와 社會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전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수단은 이러한 위기를 克服하는 데 더이상 충분치

못하며， 또한 광범위한 국제적 경제， 技術隨力이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개

선하기 위하여 開放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결과로써 설명되어 질

것이다. 效果的인 국내적 改華 (Perestroika) 은 반면에 서방 강대국과의

상호 均衝된 군축협정의 골격내의， 그리고 그것을 基準으로 한 실질적인 군

사비 지출삭감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自由와 개방의 분위기 (Glasnost)

도 요구하였다. 이러한 모든 수단들이 새롭고 費用이 많이 드는 군사적 壓

力行德와 적절히 조화될 수는 없었다. 중국의 성공사례를 言及할 필요도 없

이 고르바효프는 1989 년 1 월 그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世界 經濟

體制로의 소련경제의 통합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4) 1989 년 4 월 5 일 쿠

4) Gorbatschow , Michail: Glasnost.(Notes from his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of the Trilateral Commission on Junuary 18 ,
1989) , Frankfurt am Main 1990 , pp .288'"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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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회에서의 연설에서 고르바효프는 國際j網係에서의 졌rr思考를 요구하였다.

그는 暴力익 사정과- 대결이라는 구시대적 정책파 연관된 군사력으로부터

자신을 이탈시켰다 그는 돼立依잠하고 있는 세계에서의 확신파 利益의 다

원주익의 공손을 인식하였던 것이아 人썼의 상호집속이라는 보펀적인 스r，-띤

이 다양한 지l 세의 ~jt듀의 정이 되었디. 그는 마음피 같이 IV]快하게 말허­

였다 : “ 우리는 아떠한 종-쉰의 l’11命이니 9:1 혁명의 수줍을 정당화하는 이환

이나 꽉트띤， 그리고 주권국가 내부문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外|맺l의 개

입에 반대하기파 결심히였다， 이라한 윈직에 의거히여 소탠은 이프가니스

탄으로부터 뇌c/내플 뼈收시컸다 n 5) 소띤피희이카\en미 외 ~iL부분 의싱이며， 독

일 햄/"}家로 고르ll}죠프의 가장 뛰어난 씌교정책 지문가인 니시셰프 (Vya­

cheslav Dachichev) 교수는 소띤외꼬분시}뜯 總」판하는 고르l:J}표프의 새로운

스타일의 등거구초에 깐하여 다욱 深}합!꺼언 갚식을 하였디"， 1989 년 4 월

그는 소떤의 최군 外交i딩(策의 “ 승줍;섬적 ?인얀lL-〕부1

자7가l 즈초슨싱적 (se1f- made) 디대l 검의 거디l 힌. .frU쩔으로부터 소 Ii:] 을 지유돕게 허

는 젓이랴고 밝힌 바 있다 αl 바한 빙-향으l 한가지 중요한 진 .!iL가 소펜피→

품유럽핀겨l 에서의 없J↑짧::l:.義 l’~J 브히l 즈네프 독프란의 l짧棄이다. 분띤-독일은 서

방파의 새로운 혐펙핀제늘 수립히해는 소시':1 의 p>5 "JJ oll 서 기장 증요한 문제

룹 형성한다; 다시저l프는 1980 년대 뇌네 · 외 문제의 뻐셔이애인 잇슈에 펀

련하여 소련피 동독간의 mfu밤이 증가히고 있다끄 지적하았디; 깜꼭지또푸는

페레스트로이차의 중요 꽉적을 “ 빈이-둡일 수 없는 것 (Unacceptable) "

으로 인식하였다이는 그것의 양敗외 스단-란주의석 혹은 수정스탄런주의

5) Ibid. , pp .298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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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思想과 행위의 회귀를 의미한다 비록 동독이 사회주의국가들 중 높

은 水準의 생활수준을 누려왔지만， “이데올로기적 根本主義 (primitivism)"

에 근거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부인함으로써 자국민에게 대항하였다7)

1989 년 10 월 초 동독의 40 주년 건국기 념 일 행사에 參席하기 위하여

고르바죠프는 동베를린을 굶問하였다: 1989 년 10 월 6 일 그 행사에서 그는

“유럽국가들사이의 모든 적대와 소외 그리고 불신의 벽”이 제거되었다고

천명하였다. 東獨共塵黨 (SED) 정치국원들과의 다음날 대화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과 서독의 관계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동독과의 관계보다 더욱 호전되

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 理由는 동독에서 헝가리를 거쳐 중국에 이

르는 反 페레스트로이차전선을 구축하려는 호네커의 시도에서 찾을 수 있

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았다 그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

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8) 고르바효프가 동베를린에서 받은 유일한

정직한 歡迎은 데모를 하고 있는 반대파로부터였다. 동독공산당 指導者틀

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의미에서， 고르바효프는 危險은 단지 “생명에 反

應할 수 없는”사람들에게서만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社會로부터 발산되

는 충동”을 認識한 이들은 그들이 이러한 자극에 구조적으로 對應할 수

만 있다면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9) 동유럽에서의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6) “ Enormer Schaden f~r Moskau". Professor V.Dachichev ’ s memor-

andum for Soviet leaders of April 18 , 1989 , in DER SPIEGEL ,

February 5, 1990 , p.154 and 152.

7) Ibid. , P .152.

8) “ Gorbatschow in Ostberlin" , Frankfurter Allgemeine Zeltung ,
7. Oktober , 1989.

9) “ perestroika - Pladoyer Gorbatshows in Ostberlin" , Neune Zu­

rcher Zeitung , Octob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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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과정에 대해 흡及히-면서 고르비-표프는 각 단일국가의 행위의 |건由를 강

조하였으며， 이러한 l따絡에서 무팩익 의비는 괴거의 것이 펴고 말있다고 재

삼 강조하였다10) 며칠 후 점차 증가히는 7.]-신낀애 찬 대증시위애 직변하

여， 호네커는 외낀싱으돕는 중놔스타일의 최종대결 (showdown) 파 m해聯해 난

사댁의 사용을- 準佈하였디; 그러니 능~피꾼디l 가 바르샤비-조익:긴J의 식 접 봉저l

히에 있는 유힐한 콩유돼꾼데이가 때문에 바이프찌혀 (Leipziy) 인근에 주

둔한 소련군 장:ilL는 관찰만 하고 어떠힌 iJ:，)J도 사용히지 않았녀. 호네커

정권은 그라하여 1953 년 경우와는 담리 소련군이 동팍에서 점지 l합tm하

고 있는 j치쨌週파lj에 대해 군사적 '1\11趣음- 용인도 윈조도 하지 않으러고 힌

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수백반의 시위지외- 수십만의 J!i.對者‘단의 점증

하는 압력에 직면한 SED 지도부는 우선 호네커룹 포함한 고링의 최고지도

춤을 축출하고 젊고 좀더 대중적인 일단의 ·댐導者fE 데처l하며， 공공생활의

까‘ 0). 。
Ii승 L 비판적 꽤面애 대해 커다란 판용을 배푼으로써 자신늪의 安金을 도

모코저 하였다. 똑일의 統一로 합쳐 진 돕 • 서독의 열광하는 굽중들은 모두

반을 세워 l빼웰하였으J]:l ， 東獨괜i命의 두가지 슬로건을 퍼품이히여 외치고 있

었디; “우리는 한 만족 .1 'J' 그러고 “팍일~농-일펀 소ζ;~ / "12) r젠史 l끼 사

전에 감동한 서꽉의회 (Bunde~， tay ) 의윈닫은 자빌식으로 l패*괄 부르며

일어섰다. 동 · 서독의 政j입:I'업 j홉;협·뜰은 승리침에 찬 국-lJ1-탑에게 연섣을- 하고

10) “ Dann haben wir vprloren" , in DER SPIE:GEL , Dpcember 4, 1989

p.168. 또한 Wimmer , Micha et al.(editors) “ Wir Sind das Vol­
k/" ······Die DDR in Umbruch. Munchen 1990 , pp.62 ,....., 63도 잡조할

것.

11) DER SP rEGEL, December 4 , 1989 , P .168 .
12) Chronik 89 : “ Die Wende in dcr DDR ", Chronik Ver lay , Dortmund

1989 , pp .88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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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에 대화하기 위하여 베를린으로 모여들었다13) 3 일 후 東獨議會는

비교적 인기 있는 모드로프 (Hans Modrow)를-이전에 드레스멘 (Dresden) 市의

SED 제 1 서기장이었던 -새로운 동독수상으로 選出하였다: 1989 년 11 월 17

일 정부수반으로써 처음 행한 慣說에서 모드로프는 동독의 법체제를 확장

하고， 새로운 選靈法을 도입하며， 기타 법률들을 정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동독이 서독과 협력하며， 서독과 함께 “協力的 공존 (Cooperative

Coexistence) "을 창조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 獨速政府는

“계약 공동체 ( vertragsgemein,schaft ) "가 되어야 한다.13 a) 서독의 입

장에서 콜수상은 “독일과 유럽의 분할을 克服하기 위한 열가지 프로그램”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독의회 (Bundestag) 에서 연설을 행하였다:13 b
) 그 演

說에서 그는 “동독의 정치， 경제체제의 根本的인 변화”를 조건으로 하여

동독에 막대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안하였다. 그는 또한 동독에서

의 自由， 平等， 秘密選뿔와 공산당 권력독점의 종식을 주장하였다. 연방제적

독일정치구조는 모든 독일의 연합을 이끌어야 했다. 이것을 위한 基本的인

전제조건은 동독에서의 민주적이고 정통성있는 정부의 출현이다 國|察的으로

“독일미래의 구상은 유럽전체의 미래구상에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

럽전체 구조의 根本的인 지주는 Conference for Security and Cooper-

ation in Europe(CSCE) 이다~ 1989 년 12 월 1 일 동독의회 (Volkskammer)

는 동독헌법 1 조에서 “勞動者階級과마르크스-레닌주의정당에의한통치”

13) Ibid. p.96. 또한 Wimmer et al. , op.cit. pp.124 rv 131 과 141 rv

146 도 참조할 것.

13a) Medow ’ s message in Neues Deutschland November 18/19 의 전문.

13b) Kohl ’ s ten point proposal in: Bulletin ed. by Federal Press

and Information Office , Bonn , November 29 , 1989 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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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는 문구를 삭제하였마 12 월 9 일 유럽공동체 指導者들이 , 그라 고

12 월 15 일에는 NATO 의 외무부장판갚이 팍일의 최근 발전에 관띤하여 위

에서 言l:Jt. 한 1970 년의 “ 독일풍일에 관한 펜지 ” 룹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12 월 22 일 두번째 회단 01]서 끼Lf獨 판수싱→파 동-픽의 모드로프수상은

베플런 장띤 중앙에 위지힌 象댔l’에인 브렌덴부르그푼의 풍피필 개 1상허였다

.=3..리스 n}스 休티뺑뼈 승안 약 100 rv 200 만 꽁꽉주민뜰이 서꼭올~ 딘-기 방

분하였다. 1990 년 1 월 17 일 비엔나애서 개최 펀 똥 · 서독의 눈부 總司令침/

의 회담에서 양국은 상대국의 군대단- 적균으로 생각치 않기로 천땅하였디".14)

1990 년 1 원 30 일 꼬드로프 풍독수성파의 f폐談피 까 띤히 여 고르바효프는 소

떤은 더이상 양 독일으| 統一애 만en 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 15) 1989 년 11

월 17 일 수상으로서 첫 밴째 연섣 에서 “ 츄일풍일에 관한 非짧찮|꺼이 고 위

험스러 운 공본 ” 이l 대하여 정 고히 있딘 g-~=-:=-로표가 1990 년 2 원 1 일에는 聯

合을 위한 “ 제 약공동체 ” 에서 전파일의 연협- 또는 l티l 때이라는 최종목표에

이프는 4 단제의 복일관일을 위힌 계획윤 뾰7F허 였디. 풍일된 팍일은 공동

의 惡法과 의회， 그리고 수도로써 메달린윤 두어야 한다. 통일똑일의 밟II際

|켄 위상은 “ 군사적 종닙 ” 이어야 한다16)

그러떤 1989 년 10 월 초 고트비-표프가 당 II]]를펀을 방문한 이후， 중요한

단계이지- 동독애서의 SED 共廣’했 獨짧의 설회와 민주적이며 지첼권을 기-진

14) DDR Almanach 90(ed.by G ‘ Fischbach) , Stuttgart / Munchen

1990 , p.331.
15) Ibid. , p.344.

16) Frankfurter Allgemeine Zei tung I February 2 , 1990 에서 Modrow 에

의해 행해진 연섣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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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현의 전환점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虛榮과 榮光으로 제

40 회 동독건국기념일을 祝贊하려던 SED 의 회도는 고르바죠프의 비판， 동

구권 정부의 냉담한 反應， 그리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서독을

거쳐 동독이1 이르기까지 수만명의 民累轉起등에 의해 무산되어지고 말았다.

1989 년 10 월 18 일， 호네커는 18 년동안 간직했던 SED 총서기자리를 상실

하였다. 동시에 그는 國家評議會 의장(대통령)의 위치 뿐만 아니라 SED

의 정치국자리도 포기하였다. 소장파 共塵黨 指導者였으며 1983 년 이래 종

신 정치국원이었던 크렌츠 (Egan Krenz) 가 그의 승계자가 되었다. 크렌츠

는 동독은 이후 SED의 영도하에 모든 계급의 民主的 共同體가 될 것이

라고 발표하였다 10 월 24 일 東獨議會는 호네커의 사임을 승인하였고，

그 계승자로써 크렌츠를 평의회의장으로 選出하였다. 고르바죠프와의 회담이후

1989 년 11 월 1 일 크렌츠는 어떠한 형태의 獨適統-도 의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의 새로운 形龍로서의 “사회주의 ”와 “자본주의 ”는 통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18) 동유럽국가에서 서독에 이르는 東獨移住民의 피서

지의 여행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면서 동독정부는 11 월 9 일 서독과 서베를

린으로 향한 국경의 歷史的인 개방을 선언하였다.

광범위한 예상과는 반대로 보수정당의 選뽑同盟이 동독에서 실시된 첫번

째 자유선거 에서 48.15 %의 得票로 승리하였다. 동독의 基督民主聯盟이 40.

9%의 지지를 獲得하였다. 사민당이 21.8 %로 두번째 다수당으로 출현하

였으며， PDS - SED 의 공산주의의 계승조직인-가 16 ‘3%의 지지를 獲得하

였다. 基民聯이 完全한 다수당이 되는데는 失敗하였기 때문에， 基民聯과

17) DDR Almanach 90 , ap. ci t. pp .258 ro-; 259.

18) Ibid. ,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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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낀주당， 自民·黨이 떤합한 “ 대떤정 (grand Coalition) » 이 형성되 었다.19)

1940 년 출생의 드 떼지 에트 (De Maiziere) - the Protestant Church

Organization Bund der Evangelischen Kirche 의 값|돼責tE취-일 뿐만 이-

니마 法f'lt家이 /(1 행위에술기았빈-/} 농꽉으l 잣밴찌1A우「선거에서 수상으보

선출되았다 1952 년생으로 새포운 외무싱 판이 원 1꾀 씌 (Markw; Mecke l) 은

71;녁_ll~ 꼭사이지， 당꽉으l 새보운 시회민주당의 ，짧:1'zAf증 히니·로 부총재이다

반변에 힘일독일의 향후 뇌-지l 적 위싱은 소띤A 서픽-을 포함한 서 l상깅

디l국간에 tffiU딴없h이 되고 있다. 소편지도지쉰은 똥일꽉일이 푹디l서잉 r폐 l펴|찌

의 일윈으로 되는 것은 만이-둡앨 수 없디:'II 지l 심 장초하고 있다 1990

년 5 월 5 일 관에서 행젠 연선에서 소펜외무정핀 서l 비~ \=-;드니. :k11 는 소펜은

NA'rO 플 핵 l 지-공꺼 파UIU을 .:1l수히고 있는 석대꾼시꽁맹으로 여전히 간주

하고 있다고 강조히 였디 統「 獨~으] NATO 에서의 굽시-적 1tUHω은 차치하고

라도 그리힌 해전은 놔내의 정지적 고펴 때문에서또 받아듭일 수 없는

것이디.20) 1990 년 5 월 12 일 소띤의회연설에서 )나프tI}죠프는 그 대안으로써

일정기간동안 동일꽉일- 잉: 독일의 법적 제승/(]로서 행위히는~은 바프샤l:l]

조약~]~- 뿐만 아니라 NA'I' O 의 l聯合↑'/aJ&;/패 (associated member) 로 납이-있

을 수 있다고 提짧하였다 그는 디유파 같이 덧상았다 : “二l바한 복수등맹

은 새로운 유띤구조에 있어 띤쥔요소와 인송의 선핑의 익힐-윤 수-행할 수

있다 » 21) 美l패의 부시 el]향평 괜 아 니바 룹수상끼지도 고프\1]'죠프의 똥일독

19) 선거결과에 관해서는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 March 24 ,
1990 을 침조히-고 동독의 내각 1잉단이l 판해서는 Neue Z디rcher Zeitu­
ng Apri 1 13 , 1990 을 참조할 것 .

20) 1990 년 5 원 5 일 본애서 행하여전 세\:!J-르드니-제의 연섣 Dokumente
(ed. by Press Section of the USSR Embassy in Bonn) No.7 , May
18 , 1990.

21) 고르바효프의 떤설전문 ibid.(DOKUMENTE:) No.18 , June 15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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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이중 회원자격을 갖는다는 提案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즉각 거

부했다.22)

6 월 26 일의 성명에서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은 그 自身이 소련 “메카

시주의자들 (Mccarthyi tes) " 이라고 부르는 자들， 즉 고르바죠프의 리 더 쉽

。1 “동유럽의 상실”을 초래했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강하게 非難함으로써，

소련의 지도자들간의 최근의 對外政策 論議에 있어 그 형세와 격렬함을 반

영했다. 그들의 비난에 含홉된 의미는 “ 왜 그가 縣序의 복원을 위해 탱

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이다. 그에 대해 세바르드나제는 이러

한 교조주의적 집단들이 “社會主義와 우정， 그리고 선린관계라는 것이 총

겸， 탱크， 또는 유혈극 위에 存在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

이라고 답변했다. 아프가니스탄， 1956 년 헝가리， 또는 1968 년 체코슬로마키

아에서의 “敎訓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指導部가

“군부를 무시하고”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리고 몽고에서 소련

의 군대를 澈收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그

것에 관계된 정책결정상의 論議에서 군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23)

통일독일의 군사적 중립화를 겨냥한， 소련의 對外政策 결정자들의 제안들

이 모든 서방국가들 뿐만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게까지도 거

부되자， 세바르드나제는 1990 년 6 월 세째 주 동베를린에서 進行된， 네 同

盟國들과 두 독일정부 간의 소위 r 2 + 4 J 협상에서 이러한 要求

를 철회했다. 이 모임에서 세바르드나제는 또 다시 통일독일이 바르샤바조

2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13 , 1990.

23) Ibid. June 27 , 1990. 또한 DER SPIEGEL , July 2 , 1990 , p.120 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June 27 , 1990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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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나토동맹에 이중적으로 加入할 것을 고집했다. 이는 약 5 년의 기간

동안 그늪의 굽다}가 시존의 지l권리판 갖고 시1 속 주둔한다는 것파- 판련되

아야 한디-논 갓이디; 독일익 武裝兵力은 200 , 000 에서 250 ， 000 사이의 인원

으로 制liN되어야 힌디 이러한 처1인에 대해 서녹， 영국， 그라고 美|或j의 외

상뜰은 헬싱커 조약의 마지막 갚서에 납진 精)jllll 애 따라， 일단 판인이 똥

일이 完了되띤， 풍일꽉힐은 여타
lJ t' •

_1→、τr 국가 늪ill 등뚱한 權제외 의무달 獲

得해야 한다고 對}따했다 저11 차 꽉얼 종선거의 예정일은 1990 년 12 월 2

일이다. 영국과 미국의 外샘뜰의 지원을 받는 겐셔外ff:l 은 핑-언꽉일의 차별

작인 “ 예외화 (Singularization) " 둡 거부했다 24) 세바르드니-제는 폼일독

일애 있어 꼭일군대가 갖는 힘의 수준에 대한 先行|때인 합의가 없을 경

우， 소련은 현재 tJ1엔나이l서 논의 중에 있는 재래식 군사랙 세한에 관한

조약에 쉽게 조언하지 않을 것이바고 위협힘으로써 이에 對l딴하였다 이와

같은 상횡-에서 독일의 똥알과 국제적인 軍觸없필을 띤 I]] 시키기 위한 전체

적 인 스케률은 난판에 逢휩‘한 것으로 보인다 25)

똥일독일을 그 중심으로 히-는 유 텀 安싸，램i깜의 미래상을 놓고 흥정하는

풍-서간의 외교게임애서 소펀이 지선을- 유일한 패 uH지로 l값淑히-지 않고도

여러 다른 짧案들을 더 쉽게 수 용허가 위해서， 부시대풍평은 1990 년 6 월

초에 북대서양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이 띠치는 영역틀 사이의 경제지역에

서의 군사랙 감축을 제안했다. 이는 “전헝적 빙어 (forward Defense)" 戰

略의 廢棄를 의미한다고 힐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유럽에서의 단거리 핵

24) F’romkfurter Allgemeine Zeitung June 23 , 1990 괴 Suddeutsche

Zeitung June 25 , 1990.

25) Suddeutsche Zei tung June 28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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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減縮에 관한 동서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유럽으로부터 미국의 핵

무기 · 화학무기 의 40 %를 일방적으로 澈收시킬 의사를 표명했다.26)

따라서， 이 報告書의 결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자면， 동일독일의 미래는 아

직도 우선적으로 소련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서방，

그리고 특히 독일이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한 鷹在的 지렛대는 서

방으로부터의 大規模 경제적， 기술적 원조에 대한 소련의 절박한 요구에

놓여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 또한 정치， 경제 그리고 군비영역에 있

어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고르바효프의 정책의 성공에 심대한 이해관계를 갖

고있다. 소련은， 部分的으로는 자신의 오산내서 기 인한 것이지만， 동반구에서

는 중국， 그리고 서반구에서는 동유럽과의 防쩔쩔同盟關係를 상실해 온 반면，

미국은 대서양에서는 서유럽국가들과 그리고 동아시아-태평양 地域에서는 일

본과 남한과 동맹체계를 유지해 왔다. 현재의 교착상태률 克服하기 위해서

는 능란한 외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提案들과 그에 대한 대

안들의 제기는 상호수용 可能한 해결의 어떤 형태에 도달하는 데 대한 相

互的인 이해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否定的 의미에서는 1814 와 1815 두 해

동안 開健된 비엔나 회의 에서의 기억을 ( 과거의 적국， 즉 敗戰한 후기 나

폴레옹 치하의 프랑스는 차별되지 않고 오히려 平和 실현과정에서 동등하

게 개입하였으며， 그것의 성과는 백년간이나 지속되었다) 回想해 볼 때，

현 독일의 정치와 외교에 제기되는 주요한 도전은 어떻게 해서 戰爭 觸

雙的인 차별없이 주권과 국제적 평등성에 기반해서 독일 歷史의 새 時代

를 열 것인가 하는 것이다.

26) Ibid. July 3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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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亞의 勢力均衝과 韓半島 平和展望

김 달 중

(연세대 교수)

I· 동북아 세볍균횡어| 있어서 최근의 변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관계는 따IT!，뽑파의 관게승진을 모색하려는 소

련과 중국의 욕망에 의해서 없作띤 일떤의 變化닫을 경험하고 있다. 강

대국간의 뼈係에 있어서， “새로운 Gll 땅트”의 시작은 새로운 기회둡을제

공하여 왔고， 마1國과 소련 사이의 쌍무판In 역시 1989 年 5 죄에 있었던

정상회담이라}로 잠정협정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둡가 시작하였다~ 1989 年

12 月의 말타 정상회담이나 더 최근에는 1990 年 6 져의 미 · 소 정상

會談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美國파 소련 양국은 동유럽에서 근본

적인 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기-운데에서도 그럭저펙 안정된 빼係플 유

지해 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988 年 10 져에 노태우 대풍령이 統-→에

관한 소위 “ 7 . 7 선언” 애 기초하여 두 개의 輝l鋼사이애 긴장을 완

화할 것을 요f한 GJ] 덧불여 ~행뺑이 특히 北方政策읍 선언댔던 것은 l펌

韓의 外交政策에 있어서 새로운 시데가 시작되었읍을 의1:'1하는 것이었다.

1990 年 6 月 4 日 샌프란시스코애서 있었딘 노태우 대통덩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죠프 대동령과의 g활9: 1’씬인 만남은 F홉韓과 소련과의 M해係뿐

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平和와 安定이라는 맥락에 있어서도 풍요한 새로

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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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變化는 1989 年 2100 억 美國 달러의 GNP로 세계에서 13 위

를 차지했던 것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經濟力을 통해 南韓이 急浮上하게

된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렇듯 그 새롭게 증대된 지역적 그리고

世界的 역할에 기초해서 南韓은 소련， 중국， 그리고 동유럽 國家들을 포

함하는 社會主義團과의 關係를 확장시켜왔다. 동독과 알바니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유럽 國家들은 韓國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몽고도 역시 서

울과 外交的인 관계를 수립하였다.과.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美國과 韓

國閒의 關係에 있어서도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그 동맹관계

는 政治的으로 성숙해지고 있고， 變化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위축된 美國의

經濟力， 부채와 무역적자， 그리고 중앙 아메리차， 중동， 페르시아만에의 지

나친 개입등의 결과로써 나타나고 있다. 이제 韓國과 美國 양국은 아직

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그렇다면 과연 동북아시아의 힘의 배치상

황에 있어 일어난 최근의 變化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

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주요 강대국들 내부에서의 變

化하는 국내 政治的 추세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外交的 행

위수단으로써 軍事力이나 이데올로기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도 들 수 있

을 것이다. 南韓의 경우에 있어서， 變化를 가져오는 추가적인 요소들 속

에는 變化하는 政治的 상황， 社會主義園과의 關係의 개막， 그리고 韓國과

美國의 동맹관계 에 있어서의 變化가 포함된다.

세계대전 以後의 시대에서 世界政治의 가장 대표적인 국면은 봉쇄정책

의 출현이었으며 이는 닉슨 독트린下에서 變化가 이루어질 때까지 30 여

년동안 美國의 전략을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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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 美國이 재평가된 以後에 그 지역적인 분위기 역시 變化하기 뼈作

하였으며， 동북아시아 4 강들도 그들관계에서의 외교행위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뾰이데올로기化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히-였다. 소련파 中國의 경

우에 國內 l政治l얀J ， 經濟的 改 i뿜의 는수l착 l뾰이데올로기化의 과정을 가속

화시켰고， 1978 年以後 中國에서의 4 개 현대화 선언이나 1985 年 以後

소련의 페페스트로이카의 始作은 모두 이러한 추세애 1갈맞춘 것이었다.

최근에 이프러서， 가장 풍요한 본보기가 고르바효프의 소위 ‘신사고 1

政策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l때家둡 사이에 l따:會 經濟的 구조， 政治

體制와 가치， 그라고 일반적으로 경쟁적인 國家利益둡이 존재하고 있읍에

도 불구하고， 평풍을 기초로 하여 모든 國家들의 안보룹 보장할 수 있

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必要性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또다른 유사한 발전이라면， 4강뜰 각자가 政治的， 經濟l펀

발전을 포함하여 국내의 間題에 가장 주안접을 두고 있는 사실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경향은 美國의 經濟

的 能力의 상대적 하락에 따라서 그의 전세계적 군사부답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야 할 必용흥性이 주어졌을 띠l 기시화되어왔디

世界 GNP 에서 美國이 차지하는 몫은 1945 年의 50 %에서 1987 년에

23 %로 하락하였다. 무역적자도 1987年에는 1700 억 미국달러를 기록하

였다 1988 年에 부채적자는 1500 억 달러틀 기록했다; 워싱톤의 防衛費

지출은 1980 年代의 10 퍼센트보디 높은 연간 성장율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그 결과로써， 美國의 부시 행정부는 美國의 주요한 전략적

이해를 재평가하고 전체적인 전략적 위상의 수단과 目的을 균형지을 것

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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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國內的 상황의 改薰에 대한 강조는 소련과 중국에서 좀 더 날

차롭게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름아닌 그들 각각의 經濟體制를 근본

적으로 改華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양 국가의 지도력에 의해서 보여진다.

그러한 명백한 國內的 과제에 근거해서， 소련과 中國 양국은 쌍무간에 긴

장을 완화시킬 명분을 가지게 되 었으며， 1989 年 5 月 中國과 소련의 정

상회담은 이 두 거대공산국들 사이의 점진적인 和解에 의견을 같이 하

였다.

그러한 變化는 1987 年 12 月 I NF협정을 조인함으로써 강조되었던

것처럼 美國과 소련 사이의 “새로운 데탕트”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현

상의 출현에 영 ~ε을 미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美國과 소련 그리고 中

國과 소련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이러한 變化들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혹은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 나아

가서 南韓의 政策位相은 이러한 變化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變化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美國과 韓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명백한 變化， 즉 韓國이 그의 안보와

細濟獲展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美國에 의존하고 있다는 견해로부터 태

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동맹이 좀 더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견

해로의 變化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美國에 대한 韓國의 인식이 좀 더

客觀的으로 되는 것과 같은 變化가 일어날 수 있S며， 때때록 美國에 대

한 좀 더 비판적인 견해가 더욱 우세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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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대국의 對아시아 政策

위와 같은 간해애서 꾀자떤， 美國， 소련， 마:t때과 日本에서 명백하게 나

타나고 있는 變化들을 츄 다 싱세하게 논의하는- 갓이 합리적일 것이며，

그러한 견해는 南樞에 대한 政짧的 영향넥을 좀 너 잘 이히}하기 위해

서도 펼수적이디.

우선， 美國은 제 2 기 부시 행정꽉가 새돕게 출법함에 따마 일련의

變化過裡을- 겪어왔는데， 美國의 아시아태평양 政策은 1988 年 1 져의 政

策 지침이l서 윤팍이 드러났던 갓저립 다-음-과 같은 내용뜰을 쏘합히-고 있

다. 첫째， 美國파 티本과의 댐때係룹 강화하고， 공동 !t'i衛費 부답에 있어서

日本의 몫을 증대시카며， 그리i 무역 불늄형을 바로잡는디; 둡째. )햄韓內

에 美國짧올 계속해서 주둔시김으로써 臨때파 美國IW의 농뱅을- 유지하고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셋째， 강력하고 안정된 中國의 존재는 美國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펀다는 판단下에 냐II，쐐파의 友0f1:빼係블 계속해서 유지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네째. ASEAN ~r성놔가갚과의 전똥직 j해係 역시

7-]]속해서 유지시킨다 다섯째， 배트남의 칠수와 더붉어 캅푸치아 사태를 예

의주시한다‘ 그리고 여섯째， 뉴짙랜드와의 l당〔治 l한I 불호]-에도 블구하고 ANZUS

l뼈係룹 강화함으로써 남태평양에 있어서의 핏國의 利益을 대처}로 유지시

켜 나간다.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많은 經濟l얀) /1Jj題늪을 시성히l야 할 必훨性에

의해서 강초되었던 것처럽 상호 안보의 개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美때에게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점

점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과 판련하여 좁 더 세련되고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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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政策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확실히， 과거 몇 년동안에 걸쳐서 이 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발전 중

의 하나는 고르바효프下 소련에 의해서 보여졌던 강력한 對아시아 주도

력이 었다 1986 年 6 져에 있었던 그의 블라디보스톡 演說에서 볼 수 있

듯이， 고르바효프는 소련이 이 지역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기 위한 포괄

적인 政策을 선보였었다. 더욱이， 1988 年 9 月의 그라스노야르스크 政

策演說을 토대로 해서， 고르바효프는 특별히 아시아 - 태평양 지 역의 國家들

이 새로운 안보개념을 촉진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적극적인 東方政策은 이 지역의 市場經濟와 經聯첩係를

확대해야 할 必要뾰과 더불어서 추구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는 소련이 PECC ( 태평양 경제협력 위원회 ) 에 옵저버로 참가했던 일

이나， ADB ( 아시아 개발은행 ) 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려고 시도했던 일

들을 상기시킬 수 있다. 강대국의 해군군비경쟁에 있어서의 대폭적 減縮

과 함께 태평양 地域의 비핵화에 대한 요구와 같은 일련의 外交的 주

도권과 관련하여， 고르바효프는 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에 많은 관

심을 가짐으로써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그의 外交的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민하게 손을 썼다.

南韓에게 있어서는， 모스크바가 南韓과 새로운 關係를 발전시키겠다는 강

력한 의사를 보내왔던 1980 年代 중반이래로 소련과 北韓사이의 밀접한

軍事關係의 짧展이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中國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中國의 國內經濟를 개선

시킬 必要性으로 인하여 그 국경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問題였다. 中

國은 계속해서 소련을 조심스럽게 상대했던 반면， 南韓과는 빠르게 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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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對話를 촉진시켰고， 통상관계를 확장시켜왔다. 실제로· 4 개 현대화의 선

언이후 中國과 ASEAN 국가둡피의 무역량은 상당한 정도로‘ 급증되 었다.

中園의 전제적인 전략적 태도에 판해서 살펴보자면， 中밟은 美國과의 IS해

係뜰 유지함으로써 염는 이득을 제속해서 보지하려고 하고 있지만，한 편

그 남쪽 측면， 특혀 베트남과 라오스애 있어서 긴장을 완화시칩 갓을 더

욱 깅 댁하게 요구하뇌 있다.

世界에서 가장 강팩한 經濟;大댐 중의 하나로써 티本이 부상하게 된 사

실이 ;상대국간 關係 變化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은 그

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3500 억 달러의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日本

은 현재 가장 콘 공식적 흉쩔R찾擾ilJJ의 기종국이다. 그러한 授짧:4 핀-련하

여 티本은 그 外交|때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는 티本

의 防衛能力의 새로운 구축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H本의 토홉족섭-餘l算의 규

모는 世界에서 3 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이전 수상인 니카소네와 다

케시디， 그리고 현 日本政府가 /::1 本은 결Jl.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軍事力 증;상을 꾀히-지는 않을 갓이라고 언질을 주고 있기는 하

지만， 그럽에도 불구하고 티本이 모는 농북 아시아 국가닫고} 연판되는 새

로운 地域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이디;

ill· 한반도 평화뮤지에 대한 고찰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제 2 차 w:界大戰 以後 등장한 미 -소 양 강대

국의 韓爭과 더불어 납쪽과 북쪽에 두개의 다른 政治體制가 설립된 갓

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양자감에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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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政治的， 經濟的， 이데올로기적， 軍事的 대결상황은 한반도에 있어서

平和와 安定을 유지하는 것 이 戰後 世界政治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問

題중의 하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南北閒에 政治的， 軍事的 問題에 춧점을 둔 對話에 착수해야 할 必要

性은 한반도에서 근본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

의 요소이다. 추가적으로 두개의 韓國이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중요한 필수조건은 바로 統一이다. 이러한 “韓國 問

題”는 크게 두가지 영역， 즉 국제적 차원과 韓國內 차원에서 해결될 가

능성이 있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두개의 韓國을 統

一시키는 것에 대한 이러한 두가지 모델 中에서 이 절에서는國際的차

원에서의 解決方法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겠다.

1988 年 10 月에 있었던 UN총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에 있어

서의 平和와 安保에 관한 “ 6 자회담” 제안을 발표하고， 이 회의에 美國，

소련， 中國， 日本 그리고 南北韓이 모여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와 관련

된 問題들을 토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본질적으로， 한반도에서 zp:和가 정착

되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노 지속적인 平和는 보장될 수 。}느二
aλ'-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美國 방문기간동안，그는 南北韓閒에 긴장완화를 모색

하는 것은 6 개국 모두의 利益에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6 개

국 모두는 한반도에서 平和를 촉진시키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반도에서의 平和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努力의 하나

로써 南北韓 사이의 政治的 對話와 군비통제에 관한 최근 北韓의 제안

-241-



뜰에 주의플 기울여보는 것이 펼요하다. 평양측의 경우에， 고도로 戰爭揮

備狀顧를 유지해야 할 必要性이 그둡의 經濟애 매우 심각한 압박갑을 주

고 있으며， 그리히여 j판l陣츄어1 일떤의 “새보운 제안”듭을 촉구함으로써

이러한 원남형을 시정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특히， 北따은 1974 年 이라l로는 휴전혐정윤 개정허-기 위해서 美뺑l파

~It韓사이에 직접적 이고 쌍무직인 ;Wi펴핍가 있아이: 한다고 주장히 였고， 1984

年 以後로는 한반도에 ZFfQ룹 지속시키기 위힌 전제초건으보써 때北輝|태

상호 불가칩 협정파 핏l파|괴의 평화협정읍 조인할 것읍 요구해왔다

그램에도 볼구하고， 北!빼은 아직까지 편요하다떤 무팩에 의해서 한만노

를 統-시건다는 그룹의 기관 政策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i떠韓은 따

專的 위협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쇄 신중한 對품가 필수요건인 반딴， 그것은

반드시 統-I펌題에 대한 포팔적인 접근방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조심스

럽게 이 iil!하고 있다. 南北輔떼의 접증적인 화해의 젠 l상과 핀펀하여， 다음

과 같은 과정들이 언급될 수 있을 갓이다.

첫째， 접진적 過짧을 통한 統-

둘째， 統-어l 이어지는 ZF和의 _IIL 장

세째， 1972 年 7 )3 4차 넘꽉공동성땅애서 천명펀 원칙에 근거한 統

네째， 北韓의 통일제안에 대한 접증적 고펴와 수용 가능성 l斗진

다섯째， 政治的， 單事的인 상호 신뢰구춘방안

여섯째， 상호 균형의 인식

일곱째， 성호 타협을 통한 긴장완화

여넓째， 여론의 지지와 토론에 근거한 統-政策의 형성.

242-



N· 남북한간 신뢰구축의 과정

앞의 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반도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保를 유지

시키는 過程을 “韓國化”해야할 必要性이 있으며， 그러한 過程은 南北韓

閒 상호불가침 협정에 뒤따르는 의회수준에서의 직접적인 토론을 포함해

야 한다. 다른 수단들은 대표교환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 불가침 협

정의 체결과 같은 상호 신뢰구축방안의 過程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러한 협정의 실행여부를 감독하는 南北韓 협력체가 건설될 수 있을 것

이다. 일단， 두 개의 韓國 사이에 일련의 협상에 근거하여 그러한 일단

계 진전이 성취되면， 그 다음 단계는 韓國에 있어서 美國軍嚴의 미래 위

상을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마도 南北韓 평화협

정이 체결되는 초기에 군비축소의 방법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南韓으로부

터 미군을 점차적으로 철수하는 방법일 것이다. 平和協定의 체결은 노태

우 대통령이 UN 연설속에서 6자회담을 토대로 하여 주창했었던 형태

들 中에서 가장 현실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한 단계를 거친이후，그

다음 단계로는 두개의 國家를 하나의 연합아래 두는 그러한 형태를 만

드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平和統-의 원칙과 南北韓 정상회담，그

리고 광범위한 問題의 폭넓은 토대로 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平和와 安定을 촉진시키는 국제적 차원의 요소 역시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휴전협정을 變化될 必要

性이 있다. 그리고 이는 두 韓國을 포함하는 쌍무적 수준을 토대로 하

든지， 혹은 한 편에 北韓과 中國을 그리고 다른 한 편에 南韓，美國， 日

本을 포함시키는 다변적 수준에 기초하든지， 아니면 제 3 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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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南韓， 美國， 日本， 北韓， 소련， 그리고 中國을 포함시키는 수준을

토대로 이푼어질 수 있을 것 이녀; 첫번째의 대안은 강디}국을 고러

해 넣지 않은 l빼係로 해서 거의 실떤 가능성이 없디.

歷史的인 맥락 속에서 관다면， 우리는 제 1 차 f止써大벼~ 以後에강

대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의 ZI":짜l릎 유지시키려 했

었딘 모델로써 로차르노 협정을 싱기히l 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듯 平

和를 유지하기 위힌 다변적인 폐팬 속예서 중요한 요소는 패北韓애 의

해서 법령회-된 상호신뢰구축방안의 보장일 것이디; 예들 둡띤， 현재의 비

무장지대는 4 개 강대국들로 구성된 국저l 二，1-성처l 에 의해서， 그마고 포든 관

련국가들과의 協定下에서 유지되는 중립적 평화유지세력에 의해서， 혹은

UN 의 평화유지세력에 의해서 감묶될 수 있는 것이다.

外交t'8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南北輝|많 긴장완화에 있어서 풍요한 發

展中의 하나는 1974 年 Henry Kissinger 에 의 해서 처음 착수된 소

위 南北韓 교차숭인정책의 실행이다 이러한 교차승인 정책에서는 소떤과

中國이 l휩韓을 승인허-고 美빼l과 H本이 北輝을 승인히게 펀다 또다는

방법으로는 南北韓이 사전협정에 의거하여 UN 에 동시가입하는 것도 포

합된다. 샌프란시스쿄에서 개최 되었던 최난의 노태우-고르바효프 정상회

답의 결과는 소련의 對韓半島 l맺%값이 한반도내에서 두개의 韓때을 인정

하는 쪽으로 명백하게 전환했음을 나바내준다 모스코바의 태도어l 있어서

이 러한 變化는 中國으로 하여금 親~t輝i딩〔짧을 재 검토하도록 촉구하게 될

것이다.

소련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zrs:和政策을 위하여 中國으로 하여금 南韓과

의 關係를 개선하도록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경측이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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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는 교차승인의 공식을 승인하리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예견해보

자면， 中國의 對韓國政策은 北韓을 향한 美國과 H本의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日本은 이미 北韓과 關係를 정상화할 의도를 표명한 바

있다. 워 싱톤측도 역시 北韓과 화해할 움직 임을 보이 고 있다. 북경주재 미

국영사가 北韓측 영사를 지급까지 11 번이나 만나서 양국간의 問題를 토

의했었다. 더욱이， 평양측은 南韓의 北方政策으로 인해서 北韓측에 가해진

外交的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경과 워싱톤과 關係를 개선하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地城的인 平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한반도에서 平和와 협력을 政策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

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 地域에 관련된 모든 국가들은 南北韓뼈의 鍵展

을 새로운 시각￡로 바라보면서， 南北韓間 그리고 地域적 협력을 하는 새

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그들의 努力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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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體制의 變化展望과 金日成의 孤獨한 選擇

서 진 영

(고려대 교수)

I . 序 輪

￡댐在 우리는 iffl:합主義l鋼家늘에서 언어나고 있는 유례없꼬 예측하지 못했

딘 일띤의 事件활 지켜보고 있디. 공유럼 l팽|家뜰의 즈주적인 變化에서 나타난

바와낌이 사회주의 iψ1f1爛制는 자유화， 민주화， 개빙화에 대한 인민의 펴X1命

r에 요구압력에 의해 붕피꾀었디; 소떤도 고프비-초프의 페레스프로이카와 달

라스노스프룹 전척시키얀 過챈에서 ~좀더 디-원주의적인 l政治體flil]와 시장지헝:

적인 經濟로 움직이고 있다. 야1國의 改짧推進은 비폭 천안문사건을 똥히l

“ 색깔” 을 變化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il-수파지도자의 부상에 의해 심

각한 좌젤윤 經驗하고 있지만， 많은 서방판찬자틀은 rN꽤이 經濟改팍도을 지

속시키는 이외의 선택대안은 없으며， 이테한 선넥은 궁극적므로 It1 1뺑l의 정

체와 iifl:함의 民主化로 이아침 것으보 예낀히고 있디;

j따會主義國家닫흘 휩쓸고 있는 이러한 變化-닫 고려혈- 때 브레전스꺼(Br­

ezezinski) 교수의 지적처럼 공산주의의 때〔治 • i，띠-편 · 經濟的 經驗은 ‘ 대

실패’로 끝났으며，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뜯은 미래에는 다소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1) 그러나 이러한 전환과정은 깐코 순

1) 공산주의의 가역할 수 없는 編앉!的 쇠퇴애 대해샤는 다음을 參뼈할 것. Zbigniew

Brezezinski, The Grand Failure (New York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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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롭고， 지족적이며， 한갤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굳 이러한 전환과

정은 상이한 길을 취하고 있으며， 종종 불연속， 상호모순， 그리고 폭력적인

격변으로 特徵되고 있다. 예를 들어 對外的으로 약속된 中國의 改華過程은

1989 年 6 月 천안문 유혈사건의 악몽을 발생시켰으며 루마니아의 變化過程

은 군부와 결합된 인민봉기가 독재를 붕괴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사회주의권에서 힐어나고 있는 이러한 훨命的 變化를 놓고， 많은 사람들

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提起하고 있다. 즉 과연 北韓은 變할 것인가?

동구와 소련에서 일어났던 變化가 北韓에도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가? 만

약 동구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宰命的 變化를 北韓에서 기대할 수 없

다면， 우리는 北韓指導者가 1980 年代에 등소평과 고르바초프가 했던 어느

정도의 體制改혹을을 가까운 장래에 도입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제 의문에 대해 北韓은 스탈린주의체제를 급격하게 해체하는 이

외의 選擇代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北韓指導者틀은 現fE 社會主義園을 강타하고 있는 變化鍵勢를 무시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부다 나은 生챔水準과 政治的 自由에 대한 인민의 요구

를 더 이상 억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北韓의 經濟는 파묵의 위기

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經濟狀況외 改善과 인민의 “의·식·주問題률 解

快”하기 위해 적어도 중국형의 經濟改華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그러나 본 論隔의 입장은 김일성의 主體思想에 기초하고 있는 北韓社會

숫義體制가 너무나 確固하게 北韓社會에 고착화되어 있기때눈에 전체적인 주

체체제의 포기없이는 어떠한 改華도 도입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체사상이 너무나 경직되어서 北韓指導者들이 어떤 變化를 시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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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北韓은 르E體體制의 한계내에서

가능한 모든 變化를 시도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變化는- 새로운 짧新的 f팀

i홉者가 l:/:\:t딩할 때 可‘能할 잣이디. 이러한 :l'l:짧을 정교화하기 위해 本觸는

1 ) 소련jl~ 냐:I I쐐에 있어서 급격힌 變化룹 젠￡I하지l 했딘 요언뜯이 北輝에

있어서는 전핍되어 있다는 점. 2) 1980~f代에 취했덴 北!떠jt의 改짧 · 開放

은 北!歸經濟와 .fJ]~念의 캘핍本|깨 ~룹에 디l 한 실질적 인 變化릎 수지 않는 범

위에서 제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3 ) 이랴한 냉닦한 改파으돕 인해 北韓은

점차적인 쇠퇴와 심각한 주체체제의 봄]，L땀을 겪윤 것이며， 이는 결국 김

부자의 계승을 교체시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표. 무엇이 中國파 소련에서의 改黃을 可能하거| 했는가 ?

現在 j社햄主훌훌關에서 친행되jL 있는 ‘ λ:繼짧 ’ 은 ‘ 새로운 사고 ’ 블 옹

호하띤서 잔염지의 JJ11念파 뻐{짧으보쑤터 깐변윤 선언한 고츠프비-초프외 등소

평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사섣은 파장된 것이 이-니다 실제보 소련에서의

진정한 훨命은 고르바초프가 1985 年 소련공산당 서가정이 된 以後애 작

렬한 속도로 진행 되 .iL 있으며， 中|뼈에서의 h훤3範힌 經濟構갔표의 횡흉化도 등소

팽을 중심한 改짧派가 1978 年 權力윤 정-악한 이후에 일어났다 비록 I:f:!

國의 改華展뿔이 最近 보수파시노자뜰익 부상으로 인해 얀간 수춤거리고‘

있을지라도， 등소평하의 中國은 모택동하의 마l國에서 근본적으로 이탈해 있

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소련파 中|짧에서 이러한 급격한 改짧을 가능케 했는가?

北韓에서는 결여되어 있지만 소련과 중국에서는 제 2 薰命을 容易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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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인이 있는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감이 있지만 모택동이후의 中

國과， 브레즈네프이후의 소련에서 급격한 改單을 가능케 했던 몇가지 중요

한 變數가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經濟的 富와 政治的 다원주의에 대한 점증하는 인민의 요구

에 체제가 부응하지 못했다는 살을 에는 뜻한 자각이 있었다. 특히 經濟

的 失敗가 社會主義에 대한 廣範한 인민의 불만을 초래케 한 계기가 된 것

같다. 事實 소비에트형경제는 소련과 tf:1國에서 심각한 구조적 問題로 장기

적인 경제침체를 가져왔었다. 예컨대 소련띄 경제성장은 1950 年代後半부

터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왔는바， 1984 年과 1985年 소련의 국민소득성장

은 전후의 천기간을 통해 가장 낮은 수준띤 2.4 %와 3.1 %를 각각 기

록했다. 中國 또한 經濟成長의 후퇴추세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1952 부터

1974年까지 中國의 ~均經濟成長率은 거의 4"'-'6%에 달했으나， 1970 年

代 後半 들어 2"-'3%로 하락하였다. 2)

이러한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결과로서 이콘바 ‘ 社會主義經濟 ’ 는 서구 자

본주의보다 뒤떨어진 것이며， 인민의 ‘의·식·주’ 問題를 해결할 수 없

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실제로 소비수준은 經濟成長率의 감소와 투자율의

증가로 인해 매우 낮은 비율로 증가되어왔다 그 결과 인민의 생활수준은

1950 年代後半보다 1970 年代後半이 결코 높지 않았다. 따라서 인민들이 社

會主義 體制에 대한 確信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確信에 대한 위기를 1976 年 등소평은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

2) Boris Rumer , “ Realities of Gorbachev’s Economic Program," in Problems of Communism (May­

June 1986), P.20. ; Dwight H. Perkins, “Reforming China’s Economic System," i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 l. 26 (June 1988), p.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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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 ..지난 25 年동안 우리의 Jlf二業， 앓業. Ii행l防， 科學， 그리고 기술등은

發展히-지 못했디. 25 ~l-:동안 우리는 ‘ 최 jL의 상황이다 ’ 고 딸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라한 반윤 한디-띤 누구도 이것윤 받지 않는

다 " :3)

물론 피;會 :=t義에 대한 {節信의 위기는 지속적인 經濟的 失敗애민 그 DX

因이 있는 것은 아니다 經濟的 양敗와 함께 인민단이 정치·사회적 단조

로웅만을 딴들어 내는 뭔念的으로 끄립되고， 관료적으로 中핏;榮;權化된 띠L會

主義 體1bU에 대해 점차적으로 환띨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 변화 ’ 는 모택동과 브레즈네프의 死亡과 더불어 거의 불가

피한 것이었읍이 명백하다.

소런에서는 1::1레즈네프의 거의 20 여년의 기간꽁안 너무나 많은 ‘ 모순과

어려움’이 해건되지 않은 채 산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수파지도자듬까지

도 變化의 必要性을 인정하였다. 또넥풍과 그의 좌편향적 추종자에 의해 추

전뭔 대약진파 文it펴!i命파 진븐· ‘ 대지1 앙 ’ 을 깎었딘 "111패에서도 등소평이

1970 年代 後半 rIl'i範힌 改퍼i찰 검I~ 進히-는 것은 11n우 쉬운 것이었다 요컨

대 l묘택풍이후의 다11행괴- 브-레즈네프이후의 소떤에서는 정치헬리트 뿐만 아

니라 인민뜰시-이에서도 改짧의 긴if- 성과· 必핏싼윤 공동적으로 자z1 했넌 것

이었다.

그러나 變化， 改華， 그리고 깅홉新에 대힌 )~r펴 l’에인 자각이 존재했다고 해

3) Christoper Howe, China ’'s Economy (Basic Book , Inc., 1978) , p. 3.1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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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당시 소련과 中國의 狀況에서 第 2 華命이 불가피하게 파생된 것으

쿨 볼
.-'--'••
←「τ= 없다 하딩 (Harry Handing) 교수가 中國改훨政治의 背景과

前後關係를 분석하면서 지적한 바와같이 “改華은 등소평과 고흐바초프에

의해 주도되는 改黃指向的 f답導者들의 연합에 의한 비상한 政治的 공착의

결과인 것이다-" 4) 결국 제 2 의 單命은 또 따듬 “위로부터의 훨命”인 것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改華은 구정권므노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擔導者

들의 부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실제록 中國에서

는 모택동의 死亡과 좌파지도자들의 추방플 통해 改輩指向的 指導者들의

부상이 가능했으며， 소련에서토 1985 년 고르바초프와 같은 새 지도차가

권력을 장약할 때까지 설질적인 改훨이 연기되어 웠었던 것이다.

브레즈네프의 직계후계자인 유리 안드로포프 (Yuri Andropov) 와 콘스탄

틴 체르넨코 (Konstantin Chernenko) 로 쇠잔해 가는 소련체제를 부

활시켜야 할 必要性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 나름대록 改훨응 시

도했던 것은 사칠이다. 예를 들어 안브록포표는 1982 年 權力을 獲得한 직

후에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을 시도할 것파

침체와 타락속에 빠져 임시미봉책에 급급한 브레즈네프의 政策을 바로 잡

겠다고 선언하였다. 체F넨코 또한 1984 年 “소련경제의 重大한 재펀”을

공언하였던 것이다.5)

그러나 이와같은 그들의 개혁시노에노 불구하고 그틀이 제시한 푸록그램

은 그 範圍에 있어서 한계적인 것이었다. 혜냐하면 그틀은 소련공산당의

4) Harry Harding,αina ’'s Second Revolu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p.2.

5) Ernst Kux , “Contradictions in Soviet Socialism," in Pro blems of Communism (November-December,
1984), pp.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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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듭을 충실하꺼l 시속시컸기 때문이다. 싣제로 안뜨로포프기- 보다 니­

은 “조직， 걷서， :1씌 :11. 訓l練”음 수장했분띠} 그의 복적은 體制룹 改훤하

는데 푼 깃이 아니파 體11끼륜 1객유 썽~*i¥)이Jl 난대화시키는데 듀-었다， 체

르넨뇌가 “이\I I 성취한 9- E 칫”관 1앙이해야 젠다고 했관 I대 이눈 그

기 브레즈네프익 R 선-에사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선음 보다 멍백하게 보

여 주는 갓이있다

中|찌익 경우 회놔핑노 1976 年 .2..댁동익 後繼휩’가 되었음- 띠1 뚱시언반

이 政治正常化외 經濟發많을 요구혀고 있디얀 갓을 언식하였있다 띠라서

그는 ‘ 秋l흰 ’ 의 펙꽉을 깅초했걷 1 껴， 중국겸제벤젠음 위힌- 야심석인 107)1년

한劃l을 發깅핏하였다 끄러나 마→7.1 끗헤l iit:꿇프보그램을 실맹에 옮낀 그의 전

략은 점증하는 어려옵애 직떤하였고， 마침내 모태돔의 유선·윤 완전히 제거

하고자 하는 지도자관애 의해 붕페하고 말았다“)

체핀넨코와 회국-봉의 失敗경우에서 보는 tl]-외 같이 진정한 改꿈은 前tr:

者익 이다l 올로시외 정책에 71 초하여 정동성윌- 보정-반는 후임자애가}사는 기

대될 수 없얀 것이디. 다은 1갚로 表JJ~하빈， 中|째l과 ~련에샤의 第 2 짧命은

過i틸로부터 지유￡운 새로운 지 IE 지 듭애 익례 시도되있딘 것이다 ~리나

그러한 “새로운” 지도자듭은 하늪에사 갑자기 떨어진 것이 이니었다 이

블 改草指向의 *답확훨캠-틀은 이들 國뚫에서 낀 改뼈i運動의 歷史속애서 생겨났

던 것이다.

소펀은 스탈련이전시기부터 최고지도자틀간의 중대한 政策論爭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익 유산을 제거하기 위한 중대힌 시

또를 한 바 있다. 매國 또한 “ 2 대노선간의 廣l爭”이랴는 유명한 역사를

6) Harry Harding , op. cit. , pp. 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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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이 모택동지도노선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 지도

노선을 형성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련과 中國에서의 “새로운”

지도력의 부상은 이들 양국의 改筆運動의 歷史속에서 생성·성장했던 것으

것이다.느
」

이X수’보
근

로

血. 왜 北韓에서는 진정한 改훌이 可能하지 않는가?

만약 中國과 소련에서 실질적인 改單을 가져온 원인이 體制의 약점에

대한 자각， 改章指向的 지도자의 출현 그리고 改筆運動의 전통과 같은 다

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합에 있다면， 우꾀가 갖는 의문은 과연， 北韓에

는 改筆을 容易하게 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존재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北韓의 정치엘리트와 주민들이 자신들의 體

制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젓이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

나 불행하게도 北韓의 주체체제의 성과에 때해 객관적 평가를 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北韓의 主體體制에 대해서는 투개의 아주 상반된

이미지와 주장， 즉 “지상낙원”으로서의 北韓과 “악의 왕국”으로서의 北

韓만이 存在할 뿐이다.

예를 들어， 北韓뿜導者들은 종종 北韓이 세금， 빈부， 도둑， 그리고 약물중

독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幸福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의 ‘天國’ 으로

變化되었다고 옹호하곤 한다. 또한 北韓에서쓴 國家가 ~般醫擾保健體制의

수립， 住멸補助， 식량배급， 그리고 9 등급의 자유교육체계를 통해 모든 인민

에게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北韓은 國家가 보

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속에서 인민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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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이상적인 社웹主義l행家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펀 긍정적언 묘사와는 대조적으로 가혹한 묘사도 存在한다.

예를 듭아 美빽務省은 1985 年 연례인권평가-보고서에서 北點政權을 “김일

성 힌 사람과 그의 가족애 의해 嚴i~하게 굉~치되는 완고한 공산주의 독

재 정권 ” 으로 묘시했다. 이 Wpfl펠報fL‘←띔에 의 하변， 北꽤븐 “ 폐:뺨i￥i命윤 강제

하고 똥치치Il~l1와 지도자에 대한 얀민의 만장일치적 지지릎 강요히는데 二l

다的을 둔 초선노동당에 인빈의 제 권리가 종속되어 있는 " 7) 전형적인 전

처l 주의 |짧家이다 여기에디- 종종 北렘의 經濟는 1960 쇠;代 後半 혹은

1970 年代 初半以後 역판성윤 상섣하기 시식 했으며， 그 制果 l힘!때經濟에

뒤떨어졌으벼， ~l 민의 “의 i 식·주”間웹둡 해전하쓴너l 실패했디는 접이 지

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北빨 II止뺨 J:義體制뉴 오로시 보다 나은 生活水準

파 보다 많은 ~住I 에 대한 인민쉰-의 찢求‘칠 겨l속히l 서 억압함으로써 유지

시걷 수밖에 없다고 주장되고 었다.

北韓體制에 대힌 이와 같은 싱반뭔 시걱윤 진-안힌다만， 北l輪의 정치엘리

트와 인띤대증이 자신단의 體制에 대한 改핍 必흉흉性을 어느 정도로 자각하

고 있는지릎 식별허가가 매우 어럽다 그러나 일딴적으로 볼 때， 北韓 또한

소위 제급없는 )位현흘 간섣하는 i램땐에서 lI;J판파 짧想t태의 끽차가 커져가

고 있다는 필寶에 직펜하기 시잔했녀는 점-암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北韓은 全 ttE치에게 “ 제 급없는 社헬 ” 속애서 뭔펴’한 몹짙적， 文化l멘，

惠擇을 약속했다 北障때l의 說비j애 따르떤， 이랴힌 약속은무료 짧擬짧澤， 무

7) U.S. Information Service, Seoul, “ Human Rights Report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in Background (Feburary 21 , 1986), p.l; Donal Stone Macdonald, The Koreans: Contem­

αIrary Politics and Society (Westview press, 1988), p.IS 8. 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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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교육， 식량배급， 그리고 주택보조와 같은 다양한 政府支擾의 사회복지 프

로그램을 實施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實現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黨과 國家의 官更와 같은 특권적인 엘리트가 存在하는 것은 事實이지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찰 제거하고， 공정한 분배를 실

현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 8)

그러나 이러한 公正한 분배는 부의 公正한 분배라기 보다는 가난의 公

:IE한 분배였음을 지적해야 한다.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北韓의 짧展戰略으로

인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1970 年代 初半부터 나타난 北韓經濟의 둔화추

세로 인해， 北韓의 생활수준은 낮아졌다. 특히 南韓의 生活水準과 비교할때

北韓의 zp:均 生活水準은 매우 낮기때문에， 北韓의 指導者들은 최근틀어 인

민의 복지 개선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을[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

나 南北韓閒의 커져가는 經濟的 不均衝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지금까지 어

렴풋이 그것을 깨닫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경제침체추

세는 北韓指導者로 하여금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보다 높은 生活水準에 대

한 欲求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北韓體制의 經濟的 수행능력에 대한 인민으J 불만과 함께 김일성 주체이

데올로기에 기초한 北韓의 고도로 中央集權化되고 권위주의화된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점증하고 있다.

한 外國의 觀察에 따르면， “몇몇 지하저항단체가 김일성의 교리와 김정

일의 政治後繼에 대항하여 조선노동당과 정부내에서 결성되어 存在한다”는

8) 이러한 평가는 최근에 JI:韓을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制限的인 觀察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參照할 것. C.1. Eugene Kim, ed., Journey to North Korea: Personal

Perception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California,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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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세밀하게 통제되고 있는 北韓住힘들가운데서 어느정도의

빈-대가 존재하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고 9) 이 觀察者·는 딴하고 있디

실제로 北歸lId:會主義애 대 한 주민늪의 분만이 北4떠:1'엄i헐者로 하여급 重大

한 變化블 취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도탄했디는 어떤 징후는 보이지 않

고 있다.

붉환 이것이 北韓人民윤은 .L쉰의 주처l제제속에서 행꽉허-게 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김일성의 독재풍치와 주체사상에 대항하

는 정치엘리트와 주1인갈사이애서 및몇 저항그룹 혹은 불만그룹이 존재할 수

있음 뿐이디; 이따급 남한측 소식동은 北템에서 지방소요외 정치분란이 딴

생했음플 보도하관 하지만， 빠制에 대한 인민륜의 판만이 중국과 소련의

경우애서처럼 重大한 改짧율 유도할 만듭L 그렇게 심각하다는 어떤 증거는

없다.

명백히 北韓은 인민뜯의 판반과 소요륜 외부세제얘 노출시키지 않는데는

성공한 젓 같다 또한 어떤 저항집단이나 -얄만그룹은 北轉에서 매우 작고

소리없는 소수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애 김얼성의 풍치에 저행할 만한

의띠있는 기초가 되지 풋히고 있음이 획-심하다， 실세로， 김일성이 지-랑스립

게 주장하고 있는 젓처럼 北輪은 어떠한 핀大한 뭔念|깨 반대니- 政治l'itJ

분피-도 휩:容되지 않는 고도의 “유힐적 主船體11비”관 수립하는 1011 성공한

것 깐디; 또한 촬際토 지도자뜰간의 분파푸쟁이 1956 ::1'1" 김 떤성의 정권장

악으로 종결된 이래로 어떠한 獨立的언 指導力이나， 김열성파는 다른 새로운

사고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소련과 중국에서 열어났던 것과 같이 北輔에서 증대

9) Tai Sung An, North Korea in Transition (Greenwood press, 1983)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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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變化를 주도할 華新的이고 獨立的인 지도력의 부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어떤 變化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김일성이나 김정일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몇 분석가들

은 김 정일의 정치후계가 北韓에서 중대한 改黃運動을 격발시킬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 이유는 아버지인 김일성처럼 카리스마를 갖지 않고 있는 김

정일이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엽적을 수행함으

로써 자신의 지도력을 정당화할 것이며， 그 결과 중대한 變化日程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지도하의 改單可能性은 北韓에 테크노크라트의 역할이 增加하고 있

다는 점과 이들 테크노크라트들은 경제문제를 보다 혹을新的이고， 실용적이며，

유연성을 갖고 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이데올로적 자극보다는 물질적

자극에 의존할 것이며， 훨씬 지방자치적이서 럴 중앙집권적이며 소비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구체성을 갖는

것 같다. 실제로 세대교체는 김정일의 政治權力 移讓過程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박재규에 따르면 김정일의 權力移讓構造는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갖고

있다· 10)

‘ 1) 北韓의 權力移讓은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의 權力移讓

以上의 意味를 갖는 바 그것은 세대의 교체를 의미한다~ 2) 세대

교체의 결과로서 1980 年代 초반 많은 당원이 교체되었으며， 3) 이러

한 세대교체는 장기적으로 政治的， 軍事的 교조주의에 影響을 줄 經濟

的 실용주의와 개방정책을 수반하였다"

10) Je Kyu Park, et. ai., eds., 1까e Fore횡n Relations of North Korea: New Perspectives (Westview press,

198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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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세대가 당， 행정부， 그리고 엽좋事部門에서 김엘성의 게렐라동지를 대

체했으며， 그 깐파 김정인의 北輪에서는 관리적 테크노크라트엘리트들이 부상

하고 있디는 것은 의심한 바 없디 그람에도 판구하고 아직까지 이뜰 테

크노크리뜨듬이 北템이l서 지배적인 세팍을 형성하였고， 김정일세데외 테크노

크라트뜸이 김일성의 세내보다 더욱 더 유연상읍 가지고 있디는 證繼는

없다

종종 원;理 Cr-J 테크노크파트 A]~ι넥은 i만命l깨 이데올로기의 1굉제보다는 너

욱 복합적인 미1:웰의 J풍치관리애 더 많븐 관심을 깃는다교 기-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떤 北輪 주체사상얘 기초한 iLX'J)양찰은 새로운 政1&댄] 정통성

을 모색하는 “새로운 지도자”탑의 싼료적 시각과는 점차적으로 갈등흘

일으킨 것이다 이와는 다표게 스탄린과 브레즈네프하의 소련에서 보는 바

와같이 기술전푼계층의 人口뺑깨1. 지위개선 그러고 영향럭 증대는 강경하고

보수적인 당관료의 활지와 영:립할 수 있거나 심지어 이얘 기에할 수 있

다는 주장이 있다. 11)

나아가 김정인은 結果的으로 티身의 이-UlA]의 이데올로기와 政策路線을

거부허게 펠 ‘ 새로운 ’ 지도쿄l 음 대표할 수 있거니- 代핏허펴 한다는 사

실에도 의문이 있디; 김정일은 냐11패의 회국성이 오텍동의 J단k想에 의존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의 아버지의 주지l 이 ι11 올로기에 의존히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띤 그의 권력게송은 그가 주자l 이더l 움로가룹 보존-하고 완성시전 수있

는 유열한 인붙이라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되시 때문이다 불촌 긴장엘이

11) 소련의 기숨판효멜리트와 당한료와의 [lId {系애 대해서는 다유블 參照. Kendall Biales,

Technology and Society linder Lenin and Stalin: Origins of the Soviet Technical Intellig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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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主體體制의 절적인 變化로 이어칠 수 있는 한계적인 改華올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不抱하고 가까운 將來에 김정일이

등소평이나 고르바초프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요약컨대 어떠한 급격한 變化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도력하에서는 기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政治엘리트들 사이에 體制의 失敗에 대한 뼈아픈

자각이 없으며， 현재의 北韓指導體制가 엘리트와 인민대중의 모든 資源에서

政治的， 理念的， 반대그룹을 成功的으로 제거했기 때문이다. 또한 現 北韓體

制는 外部의 影響을 成功的으로 차단하며 주체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유럽 國家들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變化가 北韓에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N. 北韓에서는 어떤 種類의 改뭘이 可能한가?

비록 北韓指導者들이 주체이데올로기와 主體政治體制를 포기하는 어떤 徵

候를 보이지 않고 있을지라도 급격하게 變化하는 國內外的 環樓에 北韓을

적응시키기 위해 약간의 한계적인 改筆을 시도해왔었다. 명백하게 北韓은

主體體制를 變化시키도록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現在 社會主義國家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한 變化는 北韓으로 하여금 主體體制를 개방하도록 강

요하고 있으며， 동유럽국가들이 經險한 바와같이 北韓에서도 동임한 혼란올

일으킬지도 모트는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北韓은

또한 北韓住民들의 기대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體制能力間의 캡

이 지속적으로 增大되어， 주체사상에 대한 “信賴의 위기”와 정치적 불안

정이 야기될지도 모를 상황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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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러한 도전에 대한 北韓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주제이데올로기

를 확고히 견지하는 한편， 다른 한펀으로는 主體經濟와 j::體政治體制를 냉k

善하기위해 몇가지의 조심스랩고 통제된 개혁조지둡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이

중적이었닥 ::It韓J휩휩者닫은 서구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의 經濟的 협력을 통해

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技術의 낙후， 資本의 부속， 그라고 낮은 塵業·生庫

性과 같은 經濟的 아려움을 해겸하지 않는다면 主體經濟가 지l 속해서 成;찮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디 따리서 1984 年 합영법의 채

택이후 北韓은 日本과 서구유럽의 企業들과 다양한 합작기업프로그램을 發

展시키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南‘輔企짧과 금강산개발에 합의했었

다: 1988 年에는 둔화된 합영기업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무원내에

합영기 업부를 설치하였다 12)

::I t輝經濟를 外部世界에 개빙하기 위한 努力파 함께 北韓*휩i홉者둡은 北韓

의 중앙집권화된 經濟體制를 개혁하는데 틴|캔을 둔 몇가지 조치들을 도입

하였다. 예룹들어 金正더이 1984 年 3 月 “企業의 독립채산제”를 엄격하

게 적용시킬 것을 요구한 이래로 北輝은 점차적으로 국영기업의 경영자율성을

강화시켜 왔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經濟|떼 기준의 사용과 노동자에 대한

때質的 언센티브룹 장려해 왔었마 따라서 北웹의 企業쉴은 노동， 정-비， 資

많， 그리고 자금에 대한 더 많은 검정권이 허용되었으며， 생산증대애 대힌

초괴이윤의 50 %끼지틀 福 l此利益과 보너스로 훤당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

12) 지금끼지 :II:;때은 外뼈-&~익 유치틀 거의 진적시커지 뭇했니 WI짱쿄 디lj，L분의 ~l 작가 입

은 싱 대작으로 소규모이n] 大%상 rJ木의 조총띤 ill과괴 소련뜰신의 파트너만이 參떠하

는데 관심을 갓고 있는 것 같다. 또한 :I디떼은 최근에 남강산의 合rPfJtJ짧프보그댐을 취

소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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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 또한 社會主義建設의 영광속에서 온 정력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

분하지 않다는 점을 北韓 指導者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의미있는 징후가

있었다. 예를들어 1988 年 12 月 의 勞動新聞社說은 “ 社會主義經濟의 指導와

經營에 있어서 政治·도덕적 자극과 物質的 인센티브의 혼합”이라는 주제

들 다루었다. 이와같은 物質主義路線과 관련하여 1989 年 7 月에개최된 제

13 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직전에 北韓의 모든 노동자들은 한달치 임금의

보너스를 받았다. 14)

이 밖에도 北韓은 自由市場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1984 年

金正日은 소규모의 자영노동자가 생활필수품을 生塵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규

제되지 않은 價格으로 팔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1985 年 金日

成의 신년사에서 北韓은 “ I場과 企業內에 많은 일용생활필수품가게를 설

립할 것이며， 일용잡화와 식품과 같은 일용생활필수품의 塵出을 증대하기 위

해 마을과 工場地域 및 협동공장내에서 家다]作業班과 부업작업반을 광범위

하게 조직할 것 ”이라고 했다. 그 결과 가게와 作業班들의 수는 北韓에서

증가한 것 같다 15)

그러나 經濟政策에서의 이러한 變化에도 환구하고 北韓은 실질적인 중요

한 體制改華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北韓이 비록 1980 年代에

들어와 개방과 유연성의 방향으로 명백히 變化하여 왔을 지라도 소위 ‘北

13) B. C. Koh, “ North Korea in 1987: Launching a New Seven Year Plan," Asian Survey 28:1 (1 988),

p.63 ;Far Eastern Economic Re띠ew (August 14, 1986), p.100.

14) Kong Dan Oh, “ North Korea in 1989: Touched by winds of change?" Asian Survey (Jan. 1990),

pp.75-76.

15) Hy-Sang Le응， “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28:12 (1988),

pp.1268-1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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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의 i밟웰:’은 그 범위가 너푸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北韓經濟와 이데

올로기에서의 기본틀을 실질적으로 초금도 變化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北!韓

의 」첩導者들이 여전히 人l강둡플 농원하고 노동을 독려하기 위힌 수단으로

서 政治學習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다. 여전히 A民늪에게

“ 20 日 뺑 l햄”에서 “혁명적 영웅”저힘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고있으

며， 몇몇 社會主義國象늪에서 일아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쇠퇴와 수정주의

에 대항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金正티은 이따

급 급진적인 것처렵 보인다. “목숨을 다하여 영웅처럼 |짧爭히-자”는 슬로

건은 金.IE日 에 의해서 장안되 었다고 말해지피 있다 16)

또한 北韓은 帝國主義에 대한 레년주의의 덴음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表

示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北輔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外交關係룹 樹立

하지 옷한 西方·寶本主義國家늘 ”과의 經濟|폐 교류증대률 요구하고 있지딴，다

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색깔을 變化시칩으로써 야기될 위협을 강조하고 있

다. 北韓이 레난주의원칙외 시각을 잃은 社會主義 진영의 수정주의를 비

난해 왔다는 것은 장 암려진 일이다; 1980 年代初 北韓은 심지어 中國의

대일， 대미관계의 改휩을 帝國主義애 의한 매수로 비난했던 것이다. 최근 소

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에서의 듭격한 變化에 의해 위협을 받으면서 환상에

서 깨어나고 있는 北韓은 “반풍적 부르죠아이데올로기와 帝뼈主義文化에 대

항하}는” 캠페인을 강화해왔다. 예틀뜰어 1989 年 7 져 6 日 勞뼈l新閒은 北

韓이 위협스러운 寶本主義‘명想에 영향플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IJtl:會소義體

11폐의 우월성과 이데올로기학습의 必要性을 한 페이지분량에 걸쳐 옹호하였다.

16) B.C. Koh,op. cit.• pp. 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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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에서의 이러한 상황전개를 고려할때 北韓揚導者들이 1980 年代부터

도입하려고 시도해 왔던 “改혹을”은 단지 마지 못해 시도하는 改華에 불

과한 것이다. 즉 北韓이 시도하고 있는 ‘ 改薰 ’ 은 主體思想을 變化시키는

데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主體體制를 發展시키고 완성시키는데 그 目

的이 있는 것이다.

V. 北韓은 어디로 가는가?

이 시기는 金日成에 있어서 잔언한 時間이었음에 틀림없다. 金日成은 동

유럽국가에서 共塵主義의 붕괴를 목격해야 했으며， 자신의 以前 同盟國이 잇

따라 배반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했던 것이다. 현재， 金日成은 자신의 중요

한 후원국인 소련이 자신의 적과의 關係를 승격시켜 머지않아 공식적인 승

인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보면서

울분을 삼키고 있다. 다만 천안문사건만이 번창하는 寶本主義와 강렬한 수

정주의에 의한 北韓의 완전한 포위고립을 막아주고 있을 뿐이다. 비록 이

사건과 어떤 補價關係를 갖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中國의 대남한경제

관계는 증대되어 왔다.

국내환경은 어떤 安定도 주어져 있지 않다. 몇몇 ‘改옳’조치에도 불구

하고 기본적으로는 改華되지 않은 北韓의 經濟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현

재 北韓은 1993 年에 끝나는 것으로 計劃된 7 개년 經濟計劃을 수행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8 年 3 月 北韓揚導者들은“科學·

技術發展을 위한 3 개년계획 ”을 수립하였으며， 1989 年 6 月 經工業을 진

작시키기 위한 또다른 3 개년계획을 채택하였마 이들 두 計훌}은 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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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대화를 달성하겠다는 北轉f답導者뜰의 의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人民들

의 생활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北l輝웹밸者→들의 노력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해감 ~t때t이 직띤하고 있는 딜레마는 北폐!의 근대회와 經濟發많

이 주제형 남"團j經濟릎 'fit훨「에으로 지l 띤 6]- 2=1 는 의지가 있올 때에띤 111로소

迷成될 수 있다는 싸이디. 그랴니- 진일성 -김정일부지세습블 뭘‘h뽑히는 i웰젠

에서 지도부는 經濟를 희생시킨으보써 주체제지l뜰 '1;;;값시키려 히고 있는 갓

같디. 따라서 앞에서 참及힌 바와 씬이 北폐해펄춰‘늙은 김정엘의 後繼를 준

비하는 한핀 “제국주의의 文化「에. Et!念 l꺼 침투”에 대힘하여 j당(1f1 ' ，£[11;念 l때

학습캠페인을 웹化시키고 있는 것이디. 댐’際토 1989 년을 풍해 김정일의 1111i1

人짧젠는 지l 속해사 램化되었디. 例룹- 듭어， 백듀:신은 “ 정일봉 ”으코 병맹되

었P 며， 김정면의 꽃을 재배허가 위해 地方Ijel心地마다 tli때한 온섣이 세워

졌다. 17) 비록 서뜰러 삐行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김떤성으로부터 김정일

애로의 권력이양을 寶해시키지는 봇했지만， 이칠- 뜸-해 김정일은 새로운 軍

떻的 地位로 승객되었디 이는 명백히 김정인의 권렉강화플 효n*하는 것이

디.

J}Ur:까지 北뺨은 j펴-햄τf:義 I짧을 휩쓴-고 있 파liiJ l씨 i.，\l(l'맙헬파b의 판견이 北

歸의 주채형정치애 펀大힌 충격음 주지 않도략 하는데 1κ功|끼으로 對關511

왔다 그러나 北韓이 띈미나 오랫동안 이라힌 L吹:rll긴li뻐1으로부터 면제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라힌 獅點에서 소련의 과近 變化뭔 지→서l 는 ~t觸k -.달

당황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련은 北輔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수년간

17) Kong Dan Oh, op, cit. ,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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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많은 쌍무적 연결관계를 수립해 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효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어느때보다도 “우

리식대로 살자 ” 는 그의 주장에 집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주체체제의 安定은 표면적인 것보다는 훨씬 부서지기 쉬운 것일지도 모

른다. 사실 單命的 民族主義의 塵物인 김 일성의 主體理念은 냉전상황아래서

는 政治的 표統性과 安定性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國內外的 變化가

이와같은 냉전이데올로기를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北韓은 주제이데

올로기라는 마력적인 무기가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

닫기 시작한 것 같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체사상은 j갑韓을 외부세계어써 고

립시키고 一種의 ‘봉건적 사회주의‘를 만뜰어냄으로써 北韓의 보다 나은

發展을 위해 漸次的으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이데

올로기와 주체체제가 보다 實用主義的 이데꼴로기와 체제에로 대체되는 것

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김일성이 살아있는 한，그리고 權力을 장

악하고 있는 한， 北韓은 김일성의 주체이데흙로기를 保存하기 위한 모든 시

도를 할 것이라는 점이 指觸되어야 한다. 나아가 政治무대로부터의 김일

성의 퇴장은 北韓에서 급격하고도 격렬한 變化를 격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다. 김일성이후시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관 일련의 시나리오가 상정될 수

있다고 본다.

1)김정일은 그의 아버지인 김일성으로부터 成功的으로 권력세습을 이어

받을 것이며， 또한 그는 김일성의 주체이데윷로기를 再解釋하는 方法으로 김

일성의 주체체제를 ‘ 改單 ‘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 경우 北韓은 漸次的

으로 김정일지도체제아래서 後期車命段階로 활입할 것이다.

2) 試險되지 않은 김정일의 지도력과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세습에 대한

-265-



대내외적인 잠재럭 빈대세럭의 存在를 감안힌다딴 김정일시대는 中國型의

經濟ok짧을 신봉하는 l쐐硬뺏力의 연합형성을 풍해서는 오-렛풍안 ;<1 속되지 봇

할 따能싼이 있다

3) :7. 전파 격 떤힌 샤~!JJI폐팎이 김 띤성 以後H상때에 發t£한 것 이 며 , 이 러

한 #l! 끼'Jf~합j爭은 J13(治 !JJ.‘jE iIl- 經濟發많을 강조하는 칸사·정부의 줍헌을 야기시

킬지도 모j프는 것이디

4)ff꽁閒을 초원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디 地方의 정제위기， 특히 식

량부쪽은 廣範團하고， 격렬힌 인 l낀봉기에 씌을- 분일 수또 있으며，이것은 챈

과적으로 北韓에서의 공산정권의 붕괴닫 야기하게 될 것이다

김힐성이후시기에 무엇이 일어남지는 아무노 알 수 없다 :-7.단1 나 變化i웰

程이 순조판거니 지속적이지 봇할 것이라까 점은 거의 획설한 것 잔디; 北

韓의 變化에'a;&1은 ~t~1따애거! 감-:tt:하 jl 있는 김능의 격화에 의해 함徵되어질

것이다. 이 러한 意|망에서 ~t따에서의 變化는 김 임성의 유산에서 비봇된 속

박애서 빗이나기 위힌 또 하나의 팍갚命이 원 것 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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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北方政策과 南~I:關係 展望

안 청 시

(서울대 교수)

1. 序 論

南韓은 최근 몇년동안 선거에 의한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교체를 통해

광범위한 變化過程을 겪고 있다. 이러한 政治 · 經濟的 變化를 겪는 동안 南

韓의 外交政策과 統一政策도 중대한 變化와 조정과정을 겪고 있다. 한반

도문제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일련의 새로￡ 웅직임과 관련하여 韓國社

會의 發展과 경제성숙을 이에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주변에 일

어나고 있는 事件들의 性格들을 세심하게 코사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

이다. 따라서 본고는 외부관찰자에게 지난 몇년동안 韓國內의 政治와 對

北韓j짧係를 설명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결론에서는 平和와 統一問

題에 대한 南北韓關係의 전망에 춧점을 두어 향후 한반도에 무엇이 일

어날 것 인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2 . 南韓의 民主化

1987 年 6.29 民主化示威는 그 당시 전두환대통령에게 양보와 새로운

선거의 실시를 강조하였다. 그 당시 전두환대통령이 지명하였던 현 노태

우대통령은 6.29 民主化宣言을 통해 민주변획의 기초를 열었다 1)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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慮·法이 공포되었고 대통령선거 에의 출마와 참가들 위해 중요한 政治犯의

석빙과 함께 1987 年 12 fJ 대통랭직선선거괄 실시하였다. 여당인 民主止

議黨의 노태우후꾀가 유효투표의 37.9% ‘날 펙듀힘으로써 승리하였다. 김

영삼과 김대증후보는 야딩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야당에 틴져전 총

55.9% 유효투표에도 꽉낙L하고 승긍l 하지 봇했다.

|밟l햄i밟합總選이 1987 年에 채택한 신헌법에 의해 1988 깎‘ 4 쳐 26 B

실시되었다. 선거절과는 세야당에 유리한 의석배분을 가져왔다. 집권여당은

舊慮法 F에서보다 펠씬 더 강딱하고 효과적으로 行政府블 견제하도록 되

어 있는 l빼會에서 I딩백한 다수갚 획득하는데 실패하였다 많은 사람늘은

집권여당인 않正黨의 다수획득실페외- 야당우위의 |갱l 핸가 l政治의 교착상황

을 가져오지 않윤까 우려하였었다. 효율적인 }'z:法웹劃l피- flj얹活뼈l은 세 야

당의 우위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럼에노 불구하고 4 당체제는 1990 年 1

月 광법한 정계개편이 일어날 띠}끼지 콸안한 政治i깨 균형을 유지해 왔

었다.

政界改編은 하니-의 거대한 여당연합을 형성히는 3 당합당을 가져왔다즉

힘1£黨， 김영삼이 이끄는 紙一.t~::E:黨， 그리고 김좋필이 이끄는 新j치主J다II

黨의 립-당에 의해 l쐐햄에서 압노적인 다수룹 형성하는 새로운 여딩 인 j작

主自由黨이 탄생하였딘 것이다. 거대한 마따黨의 형성은 政iff에게 강팩하

고 광범위힌 기반을 가진 다수딩올 형성시켜 둠으로써 지속적인 政治改

1) 제 5 공화국의 옵락과정에 대한 자세한 상析은 디음을 參1m할 것.

“ Korean Politics in a Period of Transition," in lhon W. Langford and K. Lome Brownsey , cds., 1꺼e

αanging Shape of Government in Asia-Pacific Region (Halifax: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1988), pp. 2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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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역동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새로운 거대여당인 民自黨은 상당한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여 탄생되

었다. 政治改華과 民主化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딘 시점에 탄생되었던

것이다. 民自黨의 지도부는 安定과 보다 빠른 民主化에 대한 참신한 政

治的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통치권의 효율성과 풍부한 政治力을 보여 주

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3 당합당은 國民이 요구하는 安定的이고 책

임감 있으며， 믿고 의지할 만한 政治指導力에 걸맞는 정체성과 단합을 수

행하는데는 성공하지 옷하였다. 시시하고 파당적인 내부분열만이 종종 들

려오고， 時閒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징후가 첨예화되고 있는 것 같다.보

수적인 3 당합당이 있은지 석달만인 4 )j 3 터의 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民自黨은 빈약한 지지율로 인해 심각한 좌절감을 겪었다 2)

南韓의 政治와 民主化過程은 여전히 가야 할 여정을 남기고 있다 3)

社會의 몇몇 계층， 예컨대 노동자， 大學，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불만스러

운 채 남아있어， 잠재적인 폭발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民主化의

지연과 복합적인 性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變化들은 매우 중

대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지난 2 年間은 긍정적인 政治寶展과 外交的 성

숙에 있어서 휠命的이고 희망적인 期間이었다 노태우대통령의 政府는 그

2) 3 당통합은 보궐선거에서 전통적인 權力基盤인 대구지역에서는 간신히 l 석을 유지한 반

면에 음성， 진천지역구에서는 1석을 잃었다.

3) 南韓의 民主化를 向한 政治變훌의 進行過程과 展望애 대해서는 다음을 參照할 것.

Chung-Si Ahn “ The State and Economy under New Democracy: Korea’s Democratic Transi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pers presented i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Round­

table, Seou l, Korea (Ma y 22-24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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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정통성과 권위를 정상적이고 縣序있는 民主選뽑와 정권의 平저111성

이양을 통해 부여받았음은 사실인 깃이다. 태主초義의 양식과 市民自由의

범위가 第 6 共짜!磁|下에서는 높라운 정도로 신장되었디; 國會는 行l얹權力을

이전보다 훨씬 더 효파적으로 제어하게 되었다 인봄은 어느 때보다 自

由롭게 되었다.

民主王義플 다욱 獲展시키기 위해서는 改파과 진보될 위힌 지속적인 政

治的 주도， 法과 欣序에 대한 규율의 강화， 그리고 침체된 經濟의 활성

화가 요f되고 있다 그리나 지난 몇년간 일어났던 變化는 韓i행l政治의 미

래에 대해 보다 희망적일 수 있게 되는 제기가 되고 있다. 더욱이 第

6 共和國의 도래를 통해 韓國의 外잦統-J당[策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

다는 點이 낙관주의적인 조망을 갖게 하는 부가적 사실이 되고 있는 것

이다.

3. 韓團으I r北l행政簽 」

1988 年 9 져 17 EI 부터 10 年 2 日까지 서울애서 개최되 었딘 제 24회

올림픽게입의 成功은 |휩韓의 外交政策， 특히 社會主義國家들파의 |빼係를鍵

展시키는데 황금과 같은 기회를 제꼼하였다. 올립픽정기사상 가장 많은

160 개국이 참가한 서울올림픽경기 에서 共連j:;義 l짧家들은 12 年만에 비공

산주의국가들과 경쟁하였다 소련연땅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풍구의

7 個國， 즉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유고

슬라비아가 참가하였다. 올림픽 개최국으로 韓國은 世界의 관객에게 世界

的 수준의 經濟홈쩔展象을 유감없이 인상지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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塵主義國家들에서 온 공식관계자들과 실질적인 협상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中國과 소련은 한국항공기가 自國의 항공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

였다. 소련은 서울올림픽경기기간동안 서울에 임시영사 사무처를 설치하였

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南韓政府는 특히 소련， 中國， 그리고 동구유럽

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그 目的으로 하는 소위 「北方外交」政策을 활기

차게 진행시켰다. 北方外交政策은 한편으로는 서울의 무역상대를 社會主義

國家의 미개척된 市場으로까지 확대시키는데 그 目的을 두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zp:和와 安保를 보장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北方

外交政策은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韓國의 장기적인 목표인 民族統-을 새롭고 중대한 차원에 끌어 올

렸던 것이다. 4)

南韓의 北方外交政策의 궁극적인 目樓는 한반도의 zp:和的 統一을 성취

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서울은 이 目標가 북한식의 “ 비현실적인 ”

華命的 統一政策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원치않았다. 따라서 서울의 일차

적인 目樓는 平和共存의 원칙하에 북한과의 정상적이며 平和的인 關係를

4) 이 부분의 사실과 해석은 주로 다음 저작에 의존하였다: Hak-Joon Kim, “ The North­

er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 Developments, :Prospects," Wekyo (Diplomacy), vo l.

14 (June 1990), 14-27; B.C. Koh, “ Seoul’ s ‘Northern Policy‘ and Korean Security," πIe Korean

Journal of Defence Analysis, Vol. 1, No.1 (Summer 1989), 127-143; Chong-Sik Lee, “ Political

Change, Revolution, and the Dialogue in the two Koreas," Asian Survey vo l. XXIV, No. 11

(November 1989), 1033-1042. ; National Unification Board, Republic of Korea, A White Paper on

South-North Dialogue in Korea (Decemb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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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는데 두었다. 南輝은 共1££:1:義國家뜰파의 關係를 改善하는 것이 궁

극적으로 평양과의 關係들 i攻환 8) 는데 도움이 필 것으로 생각했던 갓

이 c~.

때벌혐의 대상산권 화해정책의 j띨째.은 1970 年代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

판 수 있다 1950 年에 발생한 輔j때i뼈깎이례로 약 20 年농안 ,yJ ~t챔t은

서로에 대한 강띄한 적대전략읍 유지시켜 왔었다. 지속적인 /떠事l깨 긴;싱

4 상호펀신이 1950 年代와 1960年代의 l ‘ιIt뱀뼈係의 특징이었으며， 이는

주로 北韓0] “때韓내에서 폭택혁명을 개속해서 선농하고， 게릴라둡 침투

시켜왔던lOll " 기인하는 것이다 따때은 J~~휠 E義國家뜰과의 모든 접촉형태

들 회피하였었다 그러나 1960 年代딸 핏패， 소련， 中l때|벼의 데 당트무드가

도래합에 따라 南韓의 外交i政策은 지l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애 따리­

그 녕시 디}몽렁이었던 박정희는 南北對읍리의 추진을 고퍼하기 시작하였으

며， 1970 年 8 꺼 “發圖과 建設고1· 創굉i의 훌싫ε'}f"을 시작허-자고 ~t韓에

제기함으로써 r zp:져1的 統-J 의 시대뜰 예고하였디; 박정희대풍령은 1973

年 6 JJ 23 日의 연설에서 銷|或|의 대공산권운호개방을 제인함으로써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뜰 취하였다 막정희디}통팽은 j펀韓이 뜸히 국제연합을

포함한 국제기구에 北陣이 참여하는 것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윤 효룹

하였다. 또한 그는 서울이 호혜와 평등의 원칙이l 기초하여 모든 ~M£國

家찰에게 문호를 가l 방히-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輝國과 )~J£ j.:짧}때*갚간애는 만간방문자늪의 싱호교

류가 접차적으로 증대해 왔었다. I띤個企業家룹의 共‘塵l或l家들과의 접촉은 그

다음해부터 실짐적인 증가를 보여왔다. 南輪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83 年

5 져 6 명의 중국무장청년에 의해 납치된 중국민항기사건으로 인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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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부차원의 협상을 가졌다 1986 年 서윤아시안게임기간동안 中國은 가

장 많은 운동선수단을 파견하여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984 年

경 南韓과 中國과의 용易은 北韓과 中國과 의 용易을 능가했다 1987 年에

는 서울 · 북경간의 實易願이 17 억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평양 · 북경간의

쩔易題의 약 3 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헝가퍼와 유고슬라비아와의 實易과

외교사무소의 설치도 잘 진전되어 갔다: 1987 年 서울은 1987 年 12 月

부다페스트에 무역사무소를 열었다. 헝가리는 1988 年 3 月 서울에 무역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유고슬라비아도 이들 따라 동년 10 月 賢易事務所

를 개설했으며， 동년 11 月 폴란드 역시 서울에 賢易事務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驚展들은 南北韓關係와 대공산주의국가들과의 l錫係를 개선하기 위

한 노태우행정부의 努力과 일치되어 나타났만 노태우대통령은 이른바 “民

族共同體의 建設”이라는 입장에서 “統一과 外交政策”을 접근하겠다는

1988 年의 7'7 宣言에서 이 러한 그의 했力을 보여주었다 707 宣言은

서울정부가 北韓을 적으로 여기는 대신 “ j캉旅共同體의 한 성원으로써 北

韓을 수용한다 ” 는 것 이었다. 노태우대통령은 이 것을 1988 年 10 月 18

日 제 43 차 유엔총회의 연설을 통해 재천맹하였던 것이다 5)

현재 南韓 통일접근은 다음과 같은 이중J걱 정책 구성요소들을 포함하

고 있다.

첫째， 서울은 中國， 소련， 그리고 동유럽의 社會主義國家틀을 포함한 共

塵國家들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 이러딴 政策은 부분적으로 北韓의

5) 이러한 형식에 대한 사실과 설명은 다음을 參照할 것 . White papers, pp. 381-403; Inter-

national Cultural Society of Korea, South-North Dialogue ill Korea, November 1988 and December

1989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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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후원지·뜰파의 關係들 改善함으로써 北輔을 측떤에서 포위하

는데 그 덤的을 두고 있다. 이러한 政짧f=J짧룹 달성하기 위한 努力은 지

금끼지 아주 성공적인 것이었다. 예블탑어 서울파 북경간의 賢짖I과 비공

식적 거래는 계속해서 확대되어왔다 1988 年 무역까폐액은 30 억 달러로

납성장히-였다. 지굽까지 냐11쐐은 “It~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비공식적 접촉

늪을 제한하고 정경운라정젝을 고수하기룹 원했다 1'1:1 댐l이 南柳과의 爛係

짧展에서 보여주는 lJ]요한 입장으로 인해 서울의 北方政策:의 효과는 여

전히 한계적이마 그러나 서울의 여l'-]- jU앞 ::1:議 낀명家괄과의 j뼈係는 펀지l

거의 저l 약요인이 없는 실정이다: 1988 年 후반부터 1990 年代 초반까지

南韓은 다읍파 같은 共連뼈家듭과의 문호개방을 달성하였다

1 . 韓國파 헝가라는 1988 年 말 양국 수도애서 무역사무소를 설지하

는데 합의하였고. 1989 年 2A 에 대사굽수준의 완전한 外交|해係를 흩찢展

시키는데 합의를 하였디.

2. 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극동연설 렛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 등을

봉해 몇몇부문에서 南韓과 經濟鋼係를 수립히기룹 원한다고 했다 6) 이에

따라 서울과 모스크바는 1989 年 12 져 영사기 능을 기-진 웠易;事務所의

교환설치둡 합의하기에 이르렀디 서읍파 평양간의 상호l상문교류는 企業·家룹과

무역공무원들사이에 접차적으로 증대되어갔디 1990 年 3 져 집권여당인 民

自黨의 대표최고위원인 김영삼아 오스크바룹 방문하여 縮j쐐과 소련간의

6) 한반도狀패애 대한 뼈說文은 다음괴 같디 , “ 젠 1시 ~I.l 익 싱황은 주지하는 li] 와같이 비록

I휘:/1:;':쐐|때의 대화진전의 윤팍이 보이가 시작할지바도 여전히 꽉협적으로 남이 있디

훨쩨즈~島애서의 狀況의 일빈적인 개선의 1씨막애서 {쩌폐괴의 때後 經濟뼈係의 i따핍If!:들은

열펴 있다고 생각한다 " National Unification Board , Forei，강n Policy Address of Michail

GorbacheJ1, (November 1988), p.143 , 146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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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交問題에 대해 소련지도자들과 논의를 하였다. 이후에는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효프대통령간의 한 · 소정상회담이 1990 年 6 月 샌프란시스코에서 개

최되었다. 그 결과 韓國과 소련은 1991 年이 끝나기 이전에 공식적인 外

交關係가 수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서울의 여타 동구국가들과의 關係는 잇따라 성사되었다. 南韓과 폴

란드는 1989 年 11 月 완전한 外交關係를 수립하였다 1989 年초 유고슬

라비아와의 賢易l調係 樹立은 동년 12 月 外交關係 樹立으로 승격되었다. 그

결과 한국대사관이 1990 年 2 져 벨그라도에 개설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고 루마니아와의 外交關係 樹立뜬 1990 年 3 月 에 합의되

었다. 몽고 또한 1990 年 3 져 26 日 韓國과 대사급 關係를 수립하는데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韓國의 北方政策이 성공하게된 것은 많은 요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였다. 中國이 1978 年 以後부퍼 추구해온 실용주의적 개

방정책과 고르바죠프의 페레스트로이차와 글라스노스트는 가장 중요한 환

경 변수중의 하나이다. 南韓의 經濟的 역량과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

는 경제상황이 韓國을 世界에서 가장 중요한 經濟國으로 인식케 하였다. 韓

國은 世界의 GNP 순위에서 1970 年에 30 위. 1980 年에 27 위， 1988 년에

15 위， 1989 年에 13 위로 부상하였다7) 소떤과 中國은 명백히 韓國과

의 종쫓易關係를 개설함으로써 資本과 技術을 끌어 들일
~ ..... 1 1...•

T λAτ: 원천으

로서 韓國을 생각하고 있다. 대답한 政策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소련과 中

國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동구유럽국가들도 또한 韓國과의 關係改善을 통

7) Korea Herald, June 1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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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經濟的 이득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北方뼈策에 있어서 두l간째 구성요소는 평양을 협상테이블로 끌

어내는더I] fl쨌룹 둔 대북한자서l룹 구성하고 있마 지급부터 서울의 外交

政策애 있어서 이라한 차원의 진전파정파 전망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4. 北韓외 基本立場

~t方政策의 제 2 의 ‘.:(1.성요소는 평양에게 zp:깨j~↑字의 원직과 “ l강族共同

體짧藥”의 kiJc-形式을 받아늠이도록 유도하는데 그 目 l펜을 두고 있다. 이

것은 外國에 살고 있는 교포늪의 ~t펴iψM의 허용， 선전선동빙송의 중딘­

그리고 남북정상화룹 논의하기 위해 김일성피 빠때파 場所들 판푼하고 만

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히고 있다. 이퍼한 i政策t찮칩‘으l 經濟的 측떤

을 완수허가위해 10 져 7 日 래승리검 정저l 기획원장핀은 일 l상적인 초지

를 취하였다 그 조지내용은 다읍파 깊다. (1) 北!때의 향구기항을 허락히-

I녀， (2) 輝國企뿔家를이 ~tj憐의 상품듭을 저1 3국에 ij倫I:U할 수 있도록 허가­

했으며， 제 3 국의 !輸/괴올 위해 北땀을 풍개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3)

北韓商값l의 수입시 내국상품으로 간주하여 핀세둡 푸파시키지 않노록 했

다; (4) 때韓企業家들의 l상북뿐만 아니랴 」꾀한企뿔家둡의 때|댐iWI폐도 허용

하였다.

이라한 정책노선의 성과애 대한 평가는 till 우 아럽고 모호하다 폐北-韓

j벼의 접촉은 어떤 가시적인 진전이 없이 기복을 보여 왔었다 1988 年

여름부터 南北韓 국회회담의 순비뜰 위한 7 차에 걸친 예비회담이 있었

고，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단일팀구성을 위한 南北轉 체육회담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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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걸쳐 이루어졌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워한 준비회담이 2 차례 걸쳐

개최되었다· 1989 年 1 져 현대그룹회장인 정주영씨가 北韓을 방문하였고

귀국후 北韓當局과 금강산관광개발에 합의했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인 發展은 北韓이 1989 年 2 月 韓美軍事合同퇴II

練인 팀스피리트훈련의 반대를 제기하면서 서울과의 對話를 종결짓는다고

일방적 c 로 발표함으록써 중단되었다. 南韓의 유병한 반정부인사인 문익환

목사가 불법 평양방문후 귀국하자 구속되었따 1989 年 6 月 임수경이 南

韓의 급진학생조직인 전대협의 대표로서 世뿜춤年祝典에 참석하기 위해 비

밀리에 평양을 誌問하였다. 그 결과 임수경윤 카톨릭 신부의 보후하에 8

月 15 日 비무장지대를 통해 귀국한뒤 체포되었다. 이러한 當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접촉들은 南北關係들 더욱 경직띄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南北

韓은 상대방에게 서로 위협적인 경고를 또따시 교환하게 되었다. 소련의

주선에 의해 당시 야당대표였던 김영삼총재싹 北韓의 政治局內에서 統一

問題를 담당하고 있는 허담사이의 접촉이 김영삼총재가 1989 年 6 月 모

스크바를 끓問할 동안 이루어졌다. 89 年의 후반동안 南北韓의 공식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變化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것인가? 왜

1989 年 초반의 긍정적인 關係發展이 그이후에는 “갑짝스럽게 ” 냉각되어

갔는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지금까지의 유용한 사실들과 증거들을 통해 볼

때， 서울의 統-提案에 대한 北韓의 반응이 주로 부정적이었던 것에 기

인하는 것 같다. 南北韓은 서로간의 적대감꾀 수준을 줄일 수 없었고，서

로의 政治體制를 양립시킬 수 없었다. 그 결과 타협과 합의 에

수 없었던 것 이다. 北韓은 1950年代부터 제속해서 추구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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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北韓의 김일성은 자신이 제기하는 노선하

에서의 한반도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샤 호전적인 目願를 결코 포기하려 하

지 않을 갓 김다 8) 그러나 이것이 北랩!의 統-→戰n洛이 變化하는 戰略|얘

환경파 국제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히지는 않는다.

1950 年代농안 핑양은 때‘韓에 대한 직 접적 인 l껴k 안Ifl뼈|略을 추구했었다.그

리고 1960 年에는 北熾은 i휩輝p3에서 펴i命的 잠재 악링:을 강회시키기 위한

훤命i뺑略을 채택하였다. 이라힌 뱅~n洛이 실패하자 평잉:은 1980 年代초부터

연방제전략을 받。}들였다 연방제구장은 [따it따협의 政府가 패권 (Hegerno-

ny) 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parity) 을 추구한다는 點에서 r 1

t랐族， 11빽家， 2 個 政府」로 상정회-할 수 있다: 1988 年 8 月 김일성주

석은 “ 統-을 뿔成히기 위해 .....우리는 zp:짜1렛存의 원직을 따라야 하며 현

존하는 2 개의 體制를 그대로 둔채 어느 한편이 다픔 한편을 흡수하거

나 압도하지 않으면서 연방제하에서 統-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9) 고

말하였다. 이것은 北韓이 zp:和共存따¥!U을 인정하는 매우 전향적인 조치인

동시에 과거의 華命戰略을 고집하는데서 벗어나 평양이 새롭게 출발하는

중대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떤방세하의 zp:찌1자存않{¥!U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자신

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짧命的 티않l뜰 이口1 !L기댔다는 것을 의미하지

8) 이 부분의 사실과 해석은 다읍을 參때한 짓. ; Chong-Sik Lee, Op. cit; Young Whan

Kihl, “ South Korea in 1989: Slow progress towaId Democracy," ; Asian Survey vo l. XXX, No.1

(January 1990), pp 67-73; Kang Dan Oh , “ North Korea in 1989: Touched by Winds of Change?"

Asian Survey, vo l. XXX, No.1 (January 1990), pp.74-80.

9) Lee, op. cit., p. 10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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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다. 南韓의 노태우정권에 대한 김일성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김

일성의 언급올 통해 알 수 있다.

“새로운 政府가 들어섰을지라도 파쇼군사독채는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희망과 期待를 결 수 없다:"(1988 年 1 月 1 日 김일성 신년사)

“ 오늘날 美帝國主義者의 보호하에 있는 남조선정권은 民主主義의 가면을

쓰고 인민을 교활하게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와 청년학도들의 정

의로운 關爭을 流血로서 억압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파쇼정체를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적의 억압과 기만전술을 쳐부셔

하나로 굴게 단결하여 격렬한 투쟁을 수행해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南

朝蘇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낼 수 있으며，祖國의 統

一을 촉진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 ( 1988 年 9 져 8 日

김일성의 연설)

“祖國統一을 위한 南횡~蘇內에서의 투쟁은 이제 대다수의 투쟁으로 변

하고 있다. 南朝蘇의 투쟁은 다양한 계급과
닙님흐→

‘T고:등흐 포괄하는 대중운동으

로 확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l햄爭을 위한 토론과 논쟁의 단계로 전환

되고 있다:" (1989 年 1 月 l 日 김일성의 신년사)

“구세력이 자신의 파멸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비열하고 사악해 진다

는 것은 진리 이다. 이것은 인민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될 歷史的 교훈이다.

오늘날 歷史를 거슬러 대항하는 반동세력은 ‘F和와 협력의 가면아래 숨

어서 자신들의 침략과 간섭을 계속해 왔으며 기회가 도래하자마자 자신

들의 假面을 벗어던지고 적나라한 침략과 간섭의 길을 취하고 있다.

좁年學徒들은 반동들과의 團爭에서 투사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世界를 건

설하는 신성한 임무에서 先騙者가 되어야 한만" ( 1989 年 7 月 1 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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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 世界좁年學生祝典의 개회식 기념사 )

이떻게 볼때 北韓이 노태우대통팽의 제안을 거절한 충분한 이유뜯을 魔

見할 수 있다. 北輝은 南輔측의 저l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으며， 단

지 2 개의 함l챙을 책판하는 분열주의자”의 기존형식에 불파하다고 딸하

였다. 김일성의 판접애서는 노태우대통령이 인민늪의 지지블 받지 봇하고

있다는 갓이냐. 그는 단순한 잦l쐐의 꼭두 -"I 시에 댈J!}하며， 따라서， 統-애

펼요한 책입있는 합의~달 합 쩔格을 갖고 있지 않디는 것이다 김일성은

만약 노태우내동령이 “ 聯해삐cH안을 수립하거나 l聯재樹if.을 꼭적으로 하는

2P.져l統-委섭會를 趙Liz히-려고 힌다면 노태우대풍령과 민닐 ” 것이파고 말했

다. 그러나 그는 또한 노태우대풍렁이 “근판적인 問많”를 녹자적으로 해

섣한 권한을 가질 수 없는 한 핀요가 없디고 말했마 이것은 南輔이 평

양이 제시해 왔딘 모둔 전제조건블을 수용하지 않는다맨 협상상대자로서

南韓의 현 지도체제를 받아골이지 않겠디 눈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이다.

김일성은 1988 年부터 1990 年초까지의 南輝에서의 변혁이 진행되는 동

안 “時f짧은 핍훌훌內에서의 홉t命을 위해 지-기에게 유괴하게 작용하리라”

고 느갔던 것 같다 l댄韓에서의 상펑-을 이용히기 위해 김일성은 1988 年

南北輝의 풍요한 政黨 l此會l빼體， 그라고 지또닙-인시갈을 포함하는 소위 週

l해會議를 제안하였으며. 1989 年에는 |펴北폐 政治%1商뺨義뜰 서l 기 히-였너→.

1989 年의 南北韓 政治協商會義 저]안애서 핍|양은 김수환추기경， 문익환목

사， 백기완， 그라고 l햄韓內의 정당대표자달을 초정하였다. 노태우대통령은 政

黨의 대표자로서 資絡을 가진채 이쉰- 디l 표자숭 한사람으로 초청되었딘 것

이다. 南韓政}땀는 이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변 이러한 제안은 노태우정권

의 正統性을 부정하고 있기 때운이다. 이정식교수는 김일성의 이러한 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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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11)

“金日成주석은 聯했制가 설립되면 한반도에서 현존해 온 2 개의 體制

를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고 암시해 왔다. 끄러나 이와동시에 그는 南朝

蘇人民들에게 南韓의 現存體制를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童

命과 平和共存은 비록 南韓內部에서의 華命選動이 자체내부에서 발생한다

고 가정 하더 라도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南韓政府가 상대편이 협상상대자를 전복시키려 하는 한 중대한 협

상에 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볼때 南北韓關係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統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일닫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다. 새로운 협상을 위한 기회는 서로가 상대방을 “分짧主義者” “매국주

의자”그리고 “침략자”등으로 여기는 한 절코 전망이 밝지 않다. 현재

의 南北韓뼈의 교착상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

로서 지난 몇년동안 서울과 평양간에 비록 미미한 것이나제기되었던 變

化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더욱 긍정적인 전망을 주는 이

는。
π 평양정권에 가해지는 외부환경의 압력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평

양의 전통적인 同盟國들과의 광범한 關係變{I:가 北韓의 外交政策에 미치

는 영향을 주의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마 또한 이와 관련하여 평양

정권내부에 전개되고 있는 政治發展의 양상도. 南北關係 改善에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10) Ibid. , pp.l038-1039 재인용

11) Ibid, p.l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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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샌프란시스코 頂上會談파 그 以後

1990 年 6 져 5 너 노태우대통령과 고프바죠프대통댐간의 한 · 소정상회

답은 서울과 모스크바간의 !쐐係正;땐’化뜰 가속회시낄 수 있는 매우 중요

한 타젤이었다. 이 따上會談은 동유렵의 iI미i휩王義|갱家갚찰 휩쓸고 있는 화

해와 협력의 새로운 붙걸이 힌만도 주펀으로까지 띨려왔다는 것윌- 상징적

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으며 이와함께 '"'6:' 북아지역에 여전히 납아있는 냉

전이 곱 걷힐 것이라는 회땅을 일으켜 주었다. 이에따라 많은 腦察者뜰

은 한소정상회답이 한 l안도의 統〕을 재촉한 것으로 내다보았다 고르바효

프대통령은 샌프린시스코회답에서 머행韓 디}통령의 서신을 金터成에게 전

달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매시지는 보도에 따르면 j휩韓이 北!;햄에 대해

量事的 지위뜰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金 IJ成에게 설득하는 내용이었다.

노태우대통령은 金日成과의 만남에 |網心을 표벙하였다. 노배우대통령은 고

르바효프를 통해 經濟l현1인 成휠을 하고 있는 l혐韓은 평양이 여타 世界

國家늘과의 문호개방을 하는데 기꺼이 도움을 줍 용의가 있다는 딸을 전

하였다: 12)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한소정상회낚이후애 노태우대풍령은 서울과 모스크바

간의 “正常的인 쌍무판겨] "가 곧 성립될 것이라고 말하였디. 고르비-죠프

소련대통령은 “서울과 평양간의 뼈係는 동북아지역과 한반도에서의 일

반적인 政治狀況의 發展과 改善의 백락에서 쌍무적인 협력이 발전펠 것”

이라고 말하였다. 서울고} 모스크바간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협의는 동시에

12) Korea Herald , June 8,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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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과 모스크바간의 關係에 큰 반발을 야기시킬 것이다. 南韓과 소련간

의 外交的 정상화는 소련이 하나의 독립된 國家로서 南韓을 사실상으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스크바의 서울승인에 따라 北韓은 한반도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正統性을 가진 政府라고 계속해 주장해왔던 立場에 결

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北韓은 현재 소련과는 강력한 軍事， 經濟的

협력을 유지해 왔다. 北韓의 아러한 밀접한 모스크바와의 相互關係로 인

해 北韓은 거의 經濟的 · 軍事的 현대화에 필요한 원조와 技術의 많은 부

분들을 소련에 의존해 왔다. 또한 모스크바는· 北韓의 가장 중요한 同盟

國이기 때문에 北韓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

양의 變化를 유도할 수 있는 상당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효프대통령의 한소정상회담은 처음에는 北韓政府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이 한소정상회담은 北韓의 金日成을

매우 “ 화나게 ” 했던 것 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노태우대통령의 성공을 좌

초시키려 했다. 결국 北韓은 모스크바의 움직에 격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또한 한소정상회담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北韓의 고립주의정책을 더

욱더 확고히 하도록 압력을 준 것 같다. 예를 들어 北韓의 관영보도매

체는 1990 年 7JJ 7 日 표면적으로 평양지지의 「南朝蘇民族民主戰線」

의 입장을 전하는 형식으로 고르바효프가 南韓의 노태우 정권과 “용서

할 수

/、1 프르」 。
E으 ε3 τ-

없는 배반적인 거래 ”를 했다고 공격하였다. 이보도들은 “모든 사

이 會談이 용서할 수 없는 배반적인 거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北韓의 노동당기관지인 노동신문 또한 한 • 소정상회담은

“두개의 韓國”을 영구화시키는 國際的 음모라고 비난하였다. 평양은 또

한 1990 年 6 月 13 日 南北韓關係에 관련된 南韓의 外交政策을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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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종속적이고 事大的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비난을

강회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여폰은 모스크바외- 서울깐의 L&휩된 쐐係는 障國F"，9題

의 ↑i찌l的 헤l 겸을 실질적으로 가능커l 히늠 길을 열고 있다늠 평이다. 따

라서 金B )iJ{;은 내부적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깅경노선달 유지펠 것이다. 왜

냐하떤 동지원직에서의 變化는 金!두IIκ ;<.1도펙의 安않을 위훼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라나 뼈際|빼係 차원에서는 많은 사립뜸은 평양이 tit쩍|때 조듀

보서의 화해와 협펙 추세룹 받아괄이는 이외의 어떠한 선택 대안을 실세

로 갖고 있지 않으며， 그결과 北l障의 고립주의정책을 rJ考할 것이라고 보

고 있다. 이애따라 北樞이 t~휩放의 門을 열고 i휩韓:ill·의 對맙될 지l 개하는

데는 단지 땀뼈I볍題일 뿐인 것이디. 심지어 몇몇 분석가뜰은 떠北輔의 상

황은 농독고} 서독간의 상황파 거의 유사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

견하기도 하는 것이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서울·모스크바정상회담애 따륜 후속조치로서 노태우

政府는 1990 年 9 져 북경아시안게입을 진후하여 노태우대풍령의 ~t京즙b

f법을 가능토콤 하기위한 움직임을 추진히고 있다. 이라한 움직임은 북경

아시안게임을 보디 니은 輔j뼈과 rill쐐 IIU의 16해後릎 L짜핀;허가 위한 세기로

이용하려는 훨찮굉명측의 努力에 기 인하고 있다. 뼈‘팩은 서울고} ;ltJJ{ IW의 16해

係改善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외 평화구측에 있어서 또 다른 좁요한 뜰

파구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南韓파 ;ft;폐|司짧 l쐐들피의 접촉이 증대

됩에 따라 이라한 關係增進이 ~t;輔의 行때l을 저l 약하고 있다 그 결과 이

러한 집촉과 교류증대는 北韓의 !kf ij씻性을 지지하는데 대한 中園l과 소련

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 北韓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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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주의와 軍事主義를 억제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

을 줄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北方外交政策은 비록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南韓의 安保

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北

韓은 이제 더 이상 敵對者가 아니라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조치인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한반도에서의 2 개의 國

家間의 접근을 가져 올 것이며， 나아가 하나의 韓國의 출현을 가져올 것

인가 ? 지금까지 나타났던 變化는 아마 직 접적으로 平和와 統-을 가져

오지 봇한 것이었다. 그러나 南韓에서의 많은 사람들과 외부의 많은 觀

察者들이 예견한 바와 같이 이러한 變化들은 zrs:和와 統-을 향한 매우 본

질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서울과 모스크바간의 關係改善과 서울

과 北京間의 關係改善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北韓

이 南韓의 同盟國家인 日本과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쉽게 해 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關係改善은 北韓의 침체된 經濟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평양의 經濟가 고갈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평양과 서

울간의 經濟的 불균형은 너무나 큰 차로 벌어져 평양은 이제 世界市場

에서 더이상 서울의 경쟁이 아닌 것이다. 14)

13) “ Roh’s Dip10may paves Road to Unification," Korea Herald, June 13 , 1990.

14) 1987年 北韓經濟는 韓國의 12%成長과 비교할 때 3.3 %의 成長率을 보였다. 北韓의

앉-JP는 南韓의 1.186 억달러에 비해 193.7 억달러이다. 1 인당 GNP는 北韓의 경우

1， 186 달러인데 반해 南韓의 경우는 2 ， 826 달러이다. 北韓의 1987 年 협易規模는 40.6

억달러로서 輪出이 16.7 억달러， 훌入이 23.9 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南韓

의 협易規模는 883 억달러로서， 이중 輪出은 472.8 억달러이며， 옳入은 410.2 억달러에 달

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的 不均等은 그때이후에도 계속해서 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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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輔4 北韓의 전통적인 폐盟國인 中國 및 소련간의 賢易 및 기타형

태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증대됩에 따라， 국제무대에서의 北韓의 입지는 계

속해서 쇠퇴해왔었다 소떤파 J:j=l따l은 모두 그둡 자신의 經濟il[代化라는 과

업에 nij 달려 있으며， 그 견과 北輝經濟룹 도울 수 있는 능럭이 제한되

어 있다. 따라서 ~tjl!따이 긴납하게 필요호 하는 것은 자신의 經濟릎 개

방하여 ~tl障經濟體制의 동~자l성과 경직성을 왼-회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

면 서울의 北方·政策은 비록 시간상의 시치-가 있을지라도 北韓이 자신의

經濟路線을 變化시키도록 고무시철 갓으보 기대된다.

40 년동안 北韓은 웠易|鋼係와 交易을 ft~휠±義!쐐家들이 l 한정시켜왔다. 짧

在 北韓은 자신의 經濟를 世界의 여타국가들에게 부분적으로 開放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聞放努力이 이웃 共館

國家들파 같은 급직한 變化룹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깊

다. 서구의 영향을 받아들여 자신뜰의 經濟들 공개적으로 재펀하고 있는

中l패， 소련， 그러고 여타共·塵主義 t쐐家뜰파는 달리 北韓은 자급자족 經濟의

건설이라는 北韓 고유의 政짧에는 어떠한 變化도 없다. 바로 여기 에 經

濟開放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자급지-족과 이데올보기적 순수성에 대한 오

래된 꿈에 의해 업격히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라한 싱

황속에서 ~t韓은 일련의 주저함을 가지면서도 손을 外部로 뻗치려 하고

있는 것처럽 보인다.

핑양의 外훗政策에 있어서 새로운 變化의 징후눈 1990 年 2 쳐 北韓

외교관듭이 뉴욕， 北京， 그리고 제 3 의 정소에서 美國과 自由 접촉하려는

새로운 움직입과 합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입은 美

國殺省이 훌E韓美軍의 감축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시접에서 이 地城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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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美國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美國의 국무장관

인 베이커는 1990 年 2 月 美國이 “ 南北韓사이와 美國- 北韓閒의 보다

나은 關係를 향해서 지속적이고 상호호혜적안 過程이 진전되기를”바라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때부터 美國은 北韓과 제한적인 對話를 계속하고 있

으며， 北韓이 “기본생활필수품”인 식량과 의약품과 같은 상품의 교역거

래를 수락하도록 하고 있다 15) 北韓이 5 져 말 韓國戰爭에서 전사한 5

구의 미군유해의 반환을 제의한 것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나왔던 것이다.이

사건은 北韓이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원하고 있는 제스츄어로 보여지고 있

는 것이다.

美國은 지금 흩韓美單의 감축을 통해 北韓으로부터 보다 많은 화해

와 양보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들(꺼 美國의 한 고급관료는 최

근 서울에서 美國은 만약 평양이 美國과의 關係를 증진시키는 것과 南

韓과의 對話를 진전시키는데 성의를 보여 준다면 北韓과의 접촉을 승격

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16) 모스크바와 서울간의 改善된 關

係는 展韓美軍의 감축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칠수

의 속도는 北韓의 행동에 달려있다. 北韓은 서울과 모스크바간의 外交關

15) New York Times , July 15.1989.

동경은 이와 유사하게 평양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 예를틀어 日本의 수

상인 노부로 타케시다 (Noburo Takeshi tal 는 1989 年 3 月 30 日 日本議會演說에서 ::i t韓과

의 “直接的인 對話”를 要請하였다. 日本사회당은 오래전부터 北韓과의 關係改善과 南

北韓의 實質的인 통일을 지역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서 옹호해 왔었다，.(New

York Times March 31.1989) . 또한 日本의 수상은 이것을 최 근의 연섣에 다시 한변 제

안하고 있다 즉 그는 北韓과의 “보다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樹立할 것과 꺼

리낌 없는 대화를 갖기를 원한다 ” 고 하였던 것이다 Korea Herald. June 16. 1990.

16 ) 다음을 參照할 것 Korea Herald. June 1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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係때if.이 가시화됩 에 따라 美國과의 보다 나은 빼係를 추구할 것이 다. 그

러나 北韓의 i政治|해題에 대한 혐상의도는 심각한 힌계가 여전히 존재하

고 있다. 즉， 평양은 ;상대국둡의 1삐l패分斷에 대한 책임을 비난하면서 뾰

輝美軍을 統~一에 대한 증대한 정 애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經濟|씬， 政治l에 改웰I펴題들 히l 갤함에 있이서 l此햄主義國家듭-의 l攻함에 있

어서 냐타났던 부정적 충직 01]딴 춧집을 핏-추 :5L 있다. 나아가 北l障은 北

韓의 반미선전을 낮추어 달라는 美때의 요쿠둡 거절하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하에서 평양은 6 月 20 티 갑자기 판문점에서 저111 차

l뱅會據備會談을 개최히가 위한 서울파의 對i펴둡 재개히자고 제안하였다 ::It

방짧은 또한 한반도에서의 군1:1 1 쭉소를 위한 會談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南韓과 고위굽 軍事委員會의 창설파 상호굽사감시 단의 창설을 요구하고 있

다. 北韓의 이와같은 變化된 입장은 輔j쐐이 이에 앞서 j혐::It i陣 따上합談

과 결렬된 對話의 재개둡 저l 안한 것을 거절한지 단 일주일만에 나온 것

이었다 이애 대해 서울은 北織이 제안한 1990 年 7 月 12 터 보다는

며칠 늦은 날자에 會該을- 개최하자고 역제의히-였다. 따라서 變化

된 제반 상황이 南北韓에게 21 세기의 새로운 장을 열기위한 보

다 대답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패北輔 i攻善에 획기적인 계

기를 가져 올 것인지에 關心이 쏠리고 있디;

6 . 結 騙

40 年이 넘는 기간동안 영토분단의 결과로 인해 한반도의 南北韓은 서

로간의 깊은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리서 對話와 호혜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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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성실한 努力이 성공적

안 南北韓關짧의 改善과 民族의 統一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變化하는 국제환경 에 발 맞추어서 제 6 공화국의 노태우대통령 政府는 共

塵團國家들과의 關係들 확대하기 위한 “北方外交政策”을 추구하였다. 北

方政策의 일차적 目的은 北韓의 경직된 자세를 變化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평화롭고 협력적안 분위기를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

는데 있다. 그 결과 南韓의 北韓을 포함한 대공산권국가 政策은 예전보

다 더욱 화해적이며 부드러운 것이었다. 서울의 대소관계와 이보다는 덜

하지만 서울의 대중국관계는 눈에 뜨일 정도의 改善을 이루었다.또한 南

韓은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과 정상적안 經;齊的， 外交的 |짧係를 수립하게 되

었다.

한반도에서의 平和와 安定의 전망은 이 논문에서 설명되지 않은 여러

변수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변수들중의 몇몇은 서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소련과 中國， 그리고 여타 共塵

主義國家들에 있어서의 國內의 政治發展이 I객 만약 개혁추세가 역류되거나

혹은 이들 社會主義國家들에서의 현 지도부가 일련의 전혀 다른 정책우

선순위를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 대체되어 진다먼 지금까지 成없한 모든

것들은 좌절되거나， 혹은 심각한 퇴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와 관련하여 南韓國內의 經濟的， 政治的 상황 또한 고려되어야 할 중

대한 변수이다. 經濟成長의 지지부진은 역으로 共塵主義國家들에 대한 韓

國의 협상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장기합된 政治的 불안 또한 北方政

策을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서울의 호율성윤 반감시킬 것이다. 그러나 앞

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北方政策의 궁극적언 성공여부는 北韓의 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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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고 對世界 政策과 의향의 흉흉化與否에 달려있다.

평양의 對南關係에 대한 기본입장이 變化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며，따

라서 서울측에서는 안내， 동정， 그리고 융풍성을 가진 비상한 조치가 요

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은 北韓과 北i臨f원導者의 政治i¥J 요구， 특

히 주체원칙괴 民族自尊에 대한 광적안 집착성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또한 l휩韓은 北方政策의 성공에 대해 너무 높은 희망파 기대

를 걸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南北韓l해係에서 어

떤 극적인 뜰파구가 없다는 사실이 北韓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

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國際統合의 이론과 실제는 비록 두개의 社會가 政治的으로 봉합되지 않

을지라도 이들 양사회는 ZP:5fn를 가질 수 있으며， 가까운 ~i'J확때， 文化的

關係를 유지할 수 있읍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統-의 기회가 거의 없

거나 統一에 있어서 특별한 이득이 없다면 두 j位會는 統-없이 이득을

여전히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經濟寄購과 초보적언 함主主

義를 강화하면서 자신감을 확립하는 것이며， 상호간의 對話;홉J쉰블 북돋워

주는 것이며， 구시대의 I홈命렌l‘代들 대체하여 平짜l統-의 보장에 필요한 일

련의 가지관을 가져올 새로운 f원i뿔者의 부상을 도와주는데 있다

-290-



蘇聯 · 東歐의 變훌과 分斷國 統-問題

1990 년 12 월 20 일 인쇄

1990 년 12 월 30 일 발행

발행처통일원

조사연구실

전화 720-2145

인 쇄 처 양동문화사

통조 90-12-88 ( 비 매 품 >


	표제

	제1부 한.독 학술회의 관련 활동내용(출장결과보고서)

	1. 일반사항

	2. 활동내용

	3. 주요 면담자 명단

	4. 평가 및 건의사항

	5. 모집자료목록


	제2부 한.독 학술회의 주제발표문

	유럽의 경제통합 현황

	EC의 대동독 및 사회주의제국과의 관계

	한국과 유럽공동체의 장래

	소련의 경제개혁 동향

	동구의 정치.경제개혁의 동.서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동구의 경제개혁과 동아시아지역과의 관계

	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상의 문제점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전망

	독일통일의 국제적 영향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한반도 평화전망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김일성의 고독한 선택

	한국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